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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1 - - -

L 북한의 주택필태

본 연구는 북한지역에 주택을 대량 건설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급된 주택안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소하는 한毛, 정주권의 개발을 통해 문화

적 요구를 해소함으로써 경제적·문화적 곤궁에 따른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비자발적

이주를 방지하여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진행되

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규모 주택건섣에 입각한 주택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한의 주택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북한의 주택실태에 대한 연구결과,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대략 759에서 83%로서 주

택부족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한세대에 2가구가 거주하

는 젓이 불가피하는 등 북한주민들의 주택소비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양적인 부족은 물론이고 건설된지 
-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의 노 후화에 따른 문제도 우려할 수준이다. 1언당 주거면적의 경우

1990년에 5.9-7.6rn 로서

� 

남한의 40-53%정도에 지나지 않고 북한 당국이 계획기준으

로 삼고 있는 1 인당 IO-12mt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과밀주거라는 운제가 매

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시주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의 형태이며, 주택당 규

모가 약 IO- 1 1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상수도시설이 있고, 공동화장실을 사

용하며, 吾벽돌이나 시멘트 블록 또는 실리카트 벽돌조에 시 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얹어진 형태를 하2 있다. 이러한 주택의 질적 수준과 형태는 남한의 1960년대 초반의

도시지역 주택의 수준이나 노후화된 시민아파트와 毛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촌주택은 흙벽돌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얹어진 형태를 하 있으며, 한 채

당 규모는 역시 IO-12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재래식 화장실, 리고 창 가

달려 있으며, 상수도는 공동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최대 주택건설 능력은 지난 1953년 이후 북한의 주택건설실적을 분석할

때 호당 약 건평 15 을 기준으로 약 10만호 수준이하로 분석된다. 북한의 주택건설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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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린된 지·제공%을 살퍼보면, 시1/11且 생산능력은 연 1,2[)0만톤으로서 북한의 자체수요

를 충족히-31도 남는 생산시설을 j,<f하고 있다. 그러니. 깅·제부족으로 질d셍산량이 부

족하기 뻬문에 칠P>요t리且 이·피-트는 평엉· 등 일부지억에민- d설하고 있으111, 킥·재기.

5요하지 업·'-F 조립식 시7)]트-수록이니- 실리키-트 비놀음 ) +g산하이 인로]주텍윽 긴설

네 주럭하고 있다.

이싱의 분석짇괴. 남'한파 - 한은 7덱피. 주텍소비, /1리고 주택의 생신·농럭에 있어 커

다란 격차를 보이/J 있니-. 1댁),Lif d 주여의 3-t-모측변에서 남한의 1 인당 소비수준

E 북한의 1 1딩- 소1]녀3준에 비하여 직어 iL 2매 이싱'의 소비수준을 보이CI% 있다. 닙-한

에서의 주텍에 
'l- 

1적 /준合 1%1제하고 단순히 님-IF건-의 주이<)설싣%고]. 
-1

, 지.재 A%

신·V-력-3- 비]'IC할 때 남한은 텍지부족)/제만 
'헤건된 

깅우 d%8 15펑을 거준으로 ff

인간 70만·채 이싱-의 T비·3- JJ실% 수 있니-.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10민-체 이싱-의

선설은 이러合 것으로 핀·단호1다.

따리-서 통일이촉1 북한지억에서는 기존 텍의 수-7을 힝7싱'시키고 A骨흰d수骨合 개

소1히·기 위한 대대지인 지·가 었어이· 힐· 깃이디-. 이 더하여 북한의 주텍 부족문제를

311소하기 위해서f- 매닌 직어 . 진용빈쥐 IS펑규모의 주덱을 20만호 정도를 새骨게 건

설하여야 한다. 71 닉-한의 %71실은 김·안할 깅-( 주이3설자급은 )y-할니.위 없고 적어도

매년 10만호 건설분의 건설자재와 v-1.설)·기 그리3.t 주덱건설 및 W급체게가 남에서 ·&F

으로 지%J되어이· 할 깃이다.

2. 통일후 북한지억 주택 징책방향
I

통인이후 북한의 힌 겅제 7 사최체 가 봉피)g 겅우 이제까지 북한 정]y 의 릭일적

게의 인로 이V이집VI 주택/설시.입-F. 너 이상 이무어毛 수 임기 떼 에 통일 한국의

정부]< - i-A'1적으로 북힌-지역에 대한 류·t여정책을 수%a헤이· 한다, 북한지역 주택정怨

있이서는 주택의 -
'

Y5<r애 그 치지 않고 AI활, 분최., 교-H· C/-리고 가능하다<[l Al신·시설괴.

힘-께 연긷된 정주/개님을 k il한디-.

북헌·지의 주1괴정책의 기본범"힝7-C 니-음꾀- 간이 실징한다.

d , 인구 )y 주택에 대한 7녀T-조사省. 실시하여이· 한다. 북한지익의 . 13i- 낄 주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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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를 실시하어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 주택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재고주택의 개보수 수요 및

연차별 개보수 계획수립, 신규주택건설 규모 추계 및 건셜계획 수립, 기존주택 입주자

및 신규주택건설 입주자 등에 대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둘째, 복지개념에 입각한 주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지역의 경제력과 생활 수

준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이 자력으로 남한의 주생활 수준에 도닿하는 것은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일후 적어도 20년 이상은 북한 지역의 주택정책 기조는 복지주택정책

이 채택되어야 한다.

셋째, 정주권개념에 입각한 신도시 및 주택단지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통일후 북한지

역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정주체계얘 입각하여 주택과 주거환경시설 등 주요 부운의

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공급주택규모에 따른 지원방식을 설정한다. 전용 18평을 기본으로 전용면적 12

평. 18평, 25 평까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별도의 지원없이 자력으로 건설 하도록 한다.

다섯째, 주택 건설공급 및 개보수 관리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주택의 신骨 및
J

개보수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주택건설 자금조달, 주택건설(기술인력, 기능인력, 건축자

재 조달체계) 및 주택관리 체계정비 등을 관장하는 조직체계의 정비, 장기임대주택을

계획임대기간이 지나면 이를 분양하여 매각대금을 주택 개보수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하

는 등의 업무를 관장할 조직의 정비가 요구된다.

여섯째, 현 거주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현 주택을 공유화하되 특호와 4호주택을 제

외하고는 현 북한 당국과 입주계약권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현재 세입자형태

로 거주하는 집단과 가족수를 고려하여 신규 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특호와 4

호주택 거주자는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북한 전체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입주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일곱째, 응급 가수용 주택시설을 설치한다. 체제실업자 및 과밀한 기존 주택 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후 북한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수용 주택시설을

우선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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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제인

복한의 주거실데에 대한 기존의 <'·IV 인구들은 북한의 겅제개발게 에 띠-리- 수립한

)]]희 및 실려을 제인- - 한 인구旦서 /l-를 바팅· - 로 주댁수룰 추정하는 한핀 이를 바탕
d

으로 북한 주텍 신테를 추측하었디·. 이리 
'l· 

빈약한 자료를 제인- - 하는 )
1%위도 북한

주 의 잉·적인 측면을 주로 디·루었을 j/F이미, ·준이의 7-모, 1싱수 동 질적인 먼과 북

한의 A:1설신·71 및 주 긴설2 력 북한의 7택부분을 종힙-적으로 피식·하는 시도는

이5<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심·에서 본 인구는 북한의 주이부문을 전반적으로 파악히-

0)-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주댁 관런연c/이- 구1뷔種 수 9)을 것이다.

또한 통일후 북한지익의 <·댁문제-趾 해결히·고, 통원 부작용을 최소촤하)] 위해서-

주데의 대%·긴설이 필요함을 밥혔고, 7 만-K 공급히·L 치·우1이 아닌 인간의 기초수요

에 데 - 하-는 정 권체계 개(y--K 통힌· 주댁-%51이 이<'9필 수 있도록 叫는 ]-M-인·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진행-8- 통해 주댁의 대량1:.설을 위한 게획 립은 위句서는 이

떠한 기초자료가 필$-할 것인기고]-는 1의락애서 북한의 팀1과 谷 ]된 어러 사힝·을 체계

촤시犯디·, 이에 띠·리- 뵨 오1구-L 꽁일 무직-- - 을 최소촤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그리

고 북힌·인구의 남한으로의 유입가능성을 깁-소시지 통일한국의 Irn]른

� 

인-징에 기이省- 수

있는 가능%을 제시하있다.

그e-1니· 닉-힌-체제의 성인 페쇄성이 깅·요하는 지.旦1]H의' 어리&과 부족으로 보다
a

힌.실적인 대안의 A-L섹에는 미省한 주]이 있다. 특히 통일후 북한지억에 주이을 공급省·

에 없었다는 사<l 매-( 이.쉽다, 짇국 본 인구는 통일후 북한 지익의 7비정책의 대안

모색c%u 대한 연3L라겨 보다는 대안1·t색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대인·을 모섹하여가는 파

징-3- 세시 한 인구라 
'하A나, 

미-지믹-으로 J,t니. 정쇠·<l. 정且되. 상세힌. 시.뵤骨 동혜 동·길

5 대비하는 이러 분야의 징책과 게의이 jIt 다 신친기-능'惱-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At쾰'리인 톤일논의가 S;1요히-디-고 판딘·%:1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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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1 . 1 연구의 배경

1945년 독립이후 지속된 분단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은 계속 노 력하여

왔으며, 다양한 통일 노 력은 때로는 평화적인 대화로, 때로는 전면전을 치르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각각의 노 력이 좌절된 경우에도 통일은 민족적 일체성의 회복이라는 명제

에 따라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감성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통일은 남과 북을 불문하고 한민족에게는 
16당연히 

해야하는 일55로 받아들여졌으며, 2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적 가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보다 분셕적이고 합리적인

틀에 입각한 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적 정서와 민족의 일체감 회복이라는, 이론을 제기

할 수 없는 명제를 제외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인구 5천만과 2쳔 5

백만의 두 정치체제가 50년 이상 상대체제를 적대시하면서 지속되어 왔으며, 심지어 두

체제는 3년간의 전면전을 치렀다. 이로 인해 대다수 남북한 주먼이 직접적이든 갑접적

이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적개심은 손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

이다. 경제적으로도 두체제는 국민 일인당 경제력에서 5:1의 격차를 보이고 았다는 점

도 간과할 수 餓다. 최근 이탈리아를 분단의 위기로 몰아넣고 았는 지역간 소득격차의

경우. 북부이탈리아의 경제력이 남부에 비해 3:t정도인 것을 볼 때 남북간 통일 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까지 남과 북, 양측이 제기해왔던 통일논의는 상당히 정치적으

로 불순한 동기를 품고 있었다는 의혹을 가져온다. 통일하겠다는 각각의 정책 속에는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는 접근보다는 상대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개재0>k在)된 경우도 있었으며, 통일논의를 통해 각 체제가 지닌 내부적 문제를 약화시

켜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깔려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입각할 때 지난 기간에 전개되었던 통일 논의는 기실은 한쪽의 정치

체제를 다른 한쪽에 강요하는 
· 

병합· 또는 
1 

합병}, 리고 극단적으로는 
c 

정복5의 개념으

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도 역시 이제까지 진행되어왔고, 제기되었던

통일논의의 바탕을 두2 전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전제는 통일한국



8

의 정치이님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11-팅-을 두고 있다. 죽, 어떠한 헝테로든 남

한의 정치적인 주도하에 핑촤적 통일이 이루이지고 남한의 경제력을 비.당·으로 북한지

익의 개발3 남북한 7민c의 생촬걱차를 해소힌디·는 낙관적 전 가 바팅·에 2려 있기

때문이다. 본 인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骨구하고 주택분야의 진문가로서 어리한 힝테의

통일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헝데로든 통일이 이루어確을 경우 예싱-되는 41

제점을 추론해내고, 아울러 그 대안을 수립힘·으로써 사최와 민족에게 봉시.하고 통일논

의의 과학촤에 작온 보 l]이 되고자 
'l·다.

이진히 
" 

김-셩직 7]근"에 3거한 통일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H 들어서는 통

일에 따른 문제를 에상함과 힘-께 그 문제를 헤짇할 수 있는 대안이 모섹되어이· 한다는

인식도 하신·되고 있디·. 이러한 사최적 여긴에 따라 리·분이·의 전문가들은 통일에 따른

문제주]各 해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

으며, 점조1적으로 동일논의의 활성촤와 과힉·촤에 기어한 수 있는 기최暑 깆에되는

것이다.

본 모F/-는 납한의 정치적 주도하 통일이 될 겅우 
" 

남북간 겅제적 차의 해소"가

통일후 해결헤약할 최우선 파제이므로 경제걱차를 왼·촤하는 내안으로 -R-한지역에 주택

을 내규모 긴설하는 빙·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주텍의 대량건설이 잉:측의 징제적 격차해

소외- 북한인7-의 납한내 유입을 억 할 수 었다는 7) 에 입긱-한 것이다.

인구의 이동은 4셍산력의 차이 및 소비수준의 v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인긴적 적E가

제기하는 각·종 기최 및 교 과 겁·은 7촤적 격차애 따라 촉管된다고 한다, 통일후 북한

7민들이 수백반 띵이 남한으로 유입될 겅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문제이겠으

미. 다옴과 같은 분제를 초래할 깃이다.

우신은 혁-한지억 지텡힐· i 있논 노 동릭의 손실 및 상품시장의 축소V 인해 북한

의 경제가 통일 이전보다 오히&1 위축되어 파국을 맞게 뒬 것이라t 전밍-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납한으로 A-입된 북한 주민들이 납한의 노 동시징·에 주는

충격으로 인하어 납한 주민파 북한 주민간의 간능이 노 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독이후

서독지역내 극- 짐단의 데두와 집단폭릭시-톄를 통해 수]게 견되고 있다. 북한겅제의

힐-페화는 북한인구가 납쪽으로 유압되는 속도를 한兮 가속촤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남

한사회에서 님-북한 주민간의 긷昏은 더-A 증폭될 것이다. 남한내 도시 지역으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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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 거주하게 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장, 주택, 의료, 교육, 치안 든 사회적 대책

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북한지역 경제의 붕괴와

남한 사회의 사회적 불안정은 통일 한국의 바탕을 뒤흔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대안들 중 한가지가

주택부문의 육성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은 그 자체가 생산재이며. 소비재이고, 동시에 문

화적 속성을 갖고 있는 한편, 사회적 안정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자

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정치체제하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

한지역에 대한 주택의 대량 건섣을 통해 고용을 창출,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북

한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 . 2 연구의 필요성

북한지역의 연구와 가구, 주택에 관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북한의 주택보급율 등 주거상황은 간접자료에 의한 추정이 불가피하다. 북한에서는

당이나 국가기관의 간부급 이상에게는 가구당 한채씩의 주택을 할당하고 있으나 일반

노 동자에 대한 주택배정은 약 57% 수준에 머물러 있어 1주택 2가구 거주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양적인 부족과 더불어 북한주택의 질적 수준도 남한의 그것과 격차를 보
된

이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약 10-11평정도 2개의 침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엊, 재래

식화장실에 연탄이나 이탄분을 이용한 조개탄을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수준은 한국의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의 주택수준이다.

이러한 주택의 양적 절적 수준의 남북간 격차의 해소는 통일후 사회안정정책 및 복

지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젓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후 구 동독지역

의 사회안정과 경제재건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 및 건설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으

며, 총 통일비용의 15%가 주택부문에 투입되였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통독 7년동

안에 구동독지역에서는 52만 호의 주택이 신축되었고, 210만 호의 기존주택이 개량 또

는 보수되었다. 2000 년대 초반의 통일을 가정할 경우 현 북한지역의 주택부족수 약 100

만 호와 기존 북한 주택의 절반 정도는 재건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통월

후 북한지역에서만 약 200만호정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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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의 부담은 그 자체가 부담이기도 하고 또 기최일 수도 있다. 즉, 통일 한국에

서는 북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커다란 부담이 예상되는 한펀으로 북한지

억에서의 데규모 주덱긴실은 고 용칭-출 및 주거안정을 가져와 북한지역의 경제재견과

사최적 빈촤에 따른 불필요한 인7이동을 방지하이 사회안정에 기여함 록7- 있는 가능성

을 아울러 갖고 있는 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제의 북한의 주거실데를 체게적으로 파악하어, 통일후 북한의 주

댁분제를 해짇하고 북한인구가 호1지정칙·할 수 있도록 하는 
' 

정주(走住)체계' 개발의 기

초바련과 방힝·실정에 관한 인구가 매우 절실하다.

1 . 3 연구목적 멎 구성

본 언7는 통일후 지-v-민T적 기본질서 하에서 최소한의 통일비셩-으로 납북간 셍촬

및 문최·적 걱차 
'해소의 

햄심 항목인 주댁부문에서의 대체 마런의 근거외- l·g·향을 설정

하고자 한다. 이러한 A적에 띠·라 북한의 주댁상힐·을 북한이 직접 1身표한 자且외. 간접

적인 자료暑 통해 분석한다. 남-A간의 커다란 걱차를 AL이고 있는 주택부분의 통일-亨

대펴은 모섹하는 과정에서 ]1리해이· 管 여러 단1촤 가운데 남.북간의 인구이동 및 토지

제도의 m/)최-외- 소유권문제는 주텍과 괸1·련하어 어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언구는 주덱 빛 주거-생苟·에 잉향을 줄 봉원후 인구이동, 토지제도의 낙1화를 각

骨 자료를 통하여 애측하고 가능한 사안을 살피본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주텍을 건설.

공급호]페 있어 닐요한 주요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주택은 단순한 주덱만 공%하는 빙-히

을 탈피하여 대안으로시 정주제게이론에 바팅-을 둔 게발을 제인·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

하여 통일후 사최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 인 주이 제에 대한 예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인구의 목적과 빙'1침은 다음과 짐다.

첫패, 북한이 발표한 자료 및 관 1자료暑 토내로 주덱상촹, 즉 주텍건실실직, 기존

주 1
, 주 보급合 3-리고 2J종 주덱의 질적 측년, 이산71힌뵉-, 도시게曾혠쵱-

동各 36旦히·어 북한의 주거싣내를 종합직으로 파악하고 남 . 북간의 주텍부문의 걱

차를 旨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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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일후 인구 이동의 규모와 양 그리고 문제점 및 토지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억

주택 건설부문의 중요서을 針히며, 통일후 북한지역에서 공급할 주택의 양과 건설비용,

택지개발수요 등을 추정한다.

셋째, 통일후 남북한간의 주거상황의 격차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주택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주체계개발에 대한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정주

체계개발방안을 제안한다.

2. 북한의 주택실태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총인구 및 주택 센서스개념에 입각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실태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이 그들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실적을 재인용한 연구가 있었고, 북한의 주택에 관한 연구들온 이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방식으로 주택수를 추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주택싣태를 추측하

였다1), 이제까지의 연구는 자료의 빈약때문인지 북한의 주택상황 가운데서도 주로 양

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주택의 규모, 방수 등 질적 측면과 북한의 건설산업 및 주택건

설능력 둥 북한의 주택부문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일후 북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팰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주택의 대량건셜을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전제에 따

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여 북한의 주택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택건설 및 공급 둥 주택정책개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택건설실적 및 평양지

역에서의 주택건설실적, 총주택재고, 주택보금율 및 주택부족율, 소비수준 특히, 주택규

모, 난방, 수도시설, 재료 등 주택의 질에 대한 사항을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단지

구성체계, 건축자재생산 능력, 주거지계획 기준과 기술 등 생산기술현황을 검토하여 북

한의 주택부문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叫악한다.

1) 주로 인용된 북한의 주택에 관한 연구는 북한연구소, 
r 북한총람,, 1989, 1994. ; 조현식, 

"북한의 
주택

건셜", 
「
북한,, 1990. 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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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북한 주택정책의 목표와 개요

2.1.1 정책의 목표와 개요

박한에서는 사최주의 헌ha 2징· 18조2)에 따라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며, 이에 따

라 7택의 사적소유 7 개인의 긴축을 0지하고 있디·. 동보1 제 2S조3) 에서는 7댁을 국

가의 부틸'으로 긴설하여 공급한 깃을 디'히고 있으며, 동볍 제 50조4)에서는 국가가 주

티을 긴선·소유하며, 낙한 주민은 이용71만을 갖正록 구t-정하고 있다.

북한은 6.25동란 A 약 60민- 호의 7택이 파괴되이 극심힌- 주비난에 거면하게 되자

휴전 직2위부터 평앙<을 중심으로한 도시 및 공업지억에 대한 주택건설에 주i려하였다.

l%0년내 들이서는 농촌지역의 이건설도 -lit걱적S.로 칙-수하있다5),

북한은 주이긴설에 있어 주택규·모 · 헝테의 권1일최., 4합주텍위주의 건섣, 주덱싱]산의

공업촤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히·이 1970년내 들어서는 펑양 등의 데도시에서는 사최

주의의 빈엉과 우위를 표헌하는 상징적인 주택건설정첵이 추진도]고 있다.

" 

민족 양식에 사최주의적 내용을 도입"한다는 조선노동당의 징첵에 띠.라 노 동력의

집단적 牛정-과 주먼싱'호간의 김-시 및 건제, 관리7체 의한 일꽐적 통제 듬을 고러한

Tt괴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주텍의 7/-모와 네부구조는 및가지 등로f에 따리. 평번구셩 및

펑힝 등이 익일촤되어 있으머 집1J-적으로 일시 긴설되는 깃이 특징이다. 이같은 주택

3]111J/료<l</3/ 3L/:(·1]·1 ) %A·$.%.9.p 
-]
1이. s 

-7:刺.g]이 
A엄L)-,

제m조 ; 국가1-7는 진체 인민의 소·h-디-,

3) Al)28조 
·

' 

핵'가는 · V시외- 농촌의 차이, 旦동게骨과 %케1의 계骨적 차이骨 없애기 위하이 y촌기숩힉닝

을 디·그치 농업合 공71촤하111 군의 억管各 높히v y츄에 데한 지도와 빵조暑 겅·최.한다. 국가는 
'힙

동3&장'의 셍산시선과 농촌(화주텍을 국가부7]'으로 3절하이 준다,

4) 제50조 : 5 1·가는 싣·림1을 지이 CI 리- · 권을 로W자, 시J[t원, 71동농VI에게 넘기주미, 그깃合 범직으
- 라- )·ti/0과·.

5) $선중兮인김', l%2. pp. lSI - 133. 4네긱-길정 제7(ii(1961.4.24)$
" 조산>로)(-딩-의 

' 

118한 렁도에 의히-이 도시와· 농<%에서{ 전주 輔-은 기간에 사최주의적 게조가 완성
v]고 - (리니-리·는 튼F한 지·V-]적 t/]A깅제의 토내롤 가진 사최주의 곱입-V업국가旦 7])/1되었디.. . . .

농입셍신·리이 반젼되211 농업)y산-計이 兮데됨으V씨 %민·둘의 물질/2회.셍할수 왼. dd히 힝·상

진반적t旦 77 ELL-: 닦유·중<수준에 도달하있디·. 농촌 각지에는 빌'은 텍骨과 문촤 후생 시실들

세로 371Y]으로써 %5촌의 1진모는 31신되Llc 있다. . . .

7L-<l 1동당 중암위{1최 IQ히넌. 3권 17)회의L 7게닌게획기간에 농얍셍산리음 더욱 발전시키는 동

시에 우리니·리· 농촌- 사회T의-h]·촤농촌으로 전변시키미 A[희.주덱예 데한 %·면돌피 요 3L를 충%

기 위하이 7-비- · 내대적으旦 /1전'似· ti] 내한 과입을 세시히.있디...., 또한 동.촌긴&']을 적극 지원'힘

수 있는 튼튼한 ·IS-질 기舍적 토내가 있y미 페허 버-에서 도시외. 농촌을 긴선한 y<l-한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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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의 획일화 점책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집단화하고 밀집화하기 위하여 
'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1를 추진

하고 도시에서는 고 충아파트6), 농촌에서는 연립주택(2층에 2-3세대 거주)을 중심으로

건설하였다. 건설공법으로는 조립식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의 설계와 건설은 중앙

에서 통제하고 있다.

營째, 집함주택위주의 건설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동생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은 집합주택을 위

주로 건설하고, 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계충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성한다. 집

합주택을 통한 주민생활의 집단화로 통제와 감시를 쉽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북한은 도시내 주거지건설과 개발의 기본 단위로 이른바 주택 소구역7)을 설정하

고 있다. 주택소구역 계획의 수립은 다음에 원칙에 따른다.

- 주택 소구역은 주민의 생활에 편리하게, 즉, 사회주의적 내용을 갖추도록 계획해야

한다.

- 주택 소구역은 그 건설이나 경영에 있어 가장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 즉, 소구역내

의 건물들을 통합, 배치하고 건물과 지하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경제성을

제고하며, 대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공업적 방법에 의한 컨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하

여야 한다.

- 주택소구역은 아담하고 아름답게 건설하여야 한다.

한편 소구역의 규모는 도시의 성격과 입지 및 지형조건 등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였

으나 일반적으로 소구역 조성의 최적 규모는 15-30헥터 정도이다.

셋째, 주택생산의 곰업화

북한은 전후 단기간에 주택을 대량건설하고, 주택건설의 경제성제고에 높은 관심을

6) 북한에서는 고층살림집이라고 한다.

7) 주택 소 구역이란 도 시에서 주거지역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여기에는 주택지, 각종 문화 · 후생시

설부지, 정원, 도로 등이 포함된다, 주택소구역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는 그 규모에 따라 주민 1
, ODO-

1
,
500명 혹은 2 ,

000-2
5
500명이 거주하는 소구역 봉사 중심(서비스 중심)을 축으로 한 4-5 개 주택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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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고, 셜계의 표준회-외- 3-/-커화, 긴제싱1신·의 -A-%최., 건설의 기계촤 동을 싣추1원칙으로

체택하고 있다. 히 북한지억은 동절기가 31이서 1년중 건싣공사기간이 領1-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하절기에는 농리부문애 인릭을 베치하여야 하기 떼문에 주택긴설은

주로 농한기를 이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 조긴과 인럭](족문제暑 감안하어 콘크리트

잉·v기간合 단축시 l 수 있는 조림식 곰1%B>의 의존도가 높다. 1960닌대에는 주택건설

의 익· 60%, 그리고 2치- 7개%>1계지기간(1978닌-1彌4년)에는 주텍건실의 약 90%,가 조7]

식으로 d설되었으머, 핑양 등 1도시에 긴설되고 있는 고 층 아피·트도 모두 조1식공보]

으로 <]섣되고 5)디-.

3-러니- 북한은 전반적인 AI신·111- 자본의 부족 <1리고 중공업을 중심으로한 공 1섕]

산력증가를 우신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tIME에 7택긴설재윈과 자제의 부족으로 인하

이 북한주민둘의 주요구률 헤소할 수 있는 i骨의 주택긴섣애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주이건실平자 제원과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셜시·i]에서의 속도전

괴- A)·이 겅 리 y기의 부이보다 사싱·무징·을 骨한 <·-/동윈으로 ) &]산성 
'힝·상을 

도모하

고자 한디·. 긴축지·제부족 분제를 헤짇하기 위헤서는 이른바 자력갱셍의 원칙에 따라 지

억1但로 자제를 자체조날하어 사용하고 있다. 농촌 비의 경우 
" 

지빙-의 일요. 지빙·에서

알이-서 하라"는 1일셩의 경제지·립원 에 따라 그 지역자체의 노동럭과 자재<L서 )설

되T- 있다. 중소도시 및 x-各주댁의 부족문제를 헤질하기 위하이 개인의 건축행위를 히

용하고 있다9),

긴설인력이 노 릭동원으로 조 밀핌으로써 진문촤되지 F-하고, 자제도 지1-M·에서 자체조

날힘-으로써 중·소-도시외- 농촌의 주택은 CI 질적 수준이 매우 일악히·다.

m m J 5

g) 쑤한의 깅우 7- 소.련이서아 미-친·가지로 대림 곤3.리k%l· 방식의 조%시 A-님이 채 되고 있다. 대

헝 :!-d리트V'l-빔 빙'씨의 조림삭 공111이라 주덱을 비딕'%l-, 비%l·, 지봉$]·, 간믹'이 벽Y)-, 게단 동으로 31

부히-고 각각'을 공징'에서 A - 크리트로 미리 만든 뒤 긱'지'을 7택71실힌장을 命긴 뒤 주백t로 조

Cd 긱기·의 부분의 틉·음 
' 

!-d리트니. T]칙· M ull꾸·f- 빙·시이디..

이 79'식·F 호R' 생신- I%'식에 )]]헤 '1징' 
두 인럭이 질익;되3<, 시멘트 등 윈지·제 이-S-A-2-이 높5(, 보]

징·에서의 고L사기·긴이 V}·축되기 떼문에 담기긴페 대링긴신이 필요한 겅-F, 기능인리이 부족한 겅%..

동주1기가 길이 공사기간을 a축헤이· 省' 경7- -농에 주로 이.g-된다.

m 조 신til,주주의인민곱뙤·<·l 도시깅잉541, 제2징· 긴·猛4리,

제17조 : 도시겅잇기:l!i·과 제정, - 행기)Jl·은 게인 산림집을 소-7자가 <·[가소-7로 진후1·시켜줄 젓-

힐' 때에는 그깃을 님기반고 보상히·이7이이· 한다. 신' 1진 소유7)프· 국가소유로 님긴 공민 그 십

X,1合 계속 리.y헐'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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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텍배정은 주탁유헝과 게찹을 언게시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텍기주에

데한 모]대사용i l [)를 징수하고 있다. 주택배정의 우선순위는 유가족세대, 후빙·가족, 당

우) 및 건·부기·족, 일반노동자, 농민, 일납자가족, 불순계兮의 순서로 이루이지 있다. 새로

이 긴설된 헌대적 문촤주덱은 시급 이상의 장, 과징', 33 기업소 기사장 동의 간부들에

개 우선적으로 1게정되고 있다- 지방기관 간부급 이상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이 베정된다

는 죠)을 감안'曾 깅우 일반) 동자들은 1주택 2세대가 보핀적인 상회·인 깃으로 일·리져

있다12),

북한의 게합변 주이베정 기준은 4표-l%과 같고 이와 연계된 주택의 종류는 크게 5가

지로 3(분된디-. 주택헝은 60핑이상의 대규모 371고충주텍으로부터 8·- 15펑의 아파트

1굇 Lol이 있으나 대부분의 일MI-주민들은 1·v·[개 정도의 분촤주텍이나 구옥에서 살고

있다.

1) 특호주택 ! 부부징·g 이상의 7-위당간jp들이 거주하는 주택음 1분하이, 크게 부부

장]T(VI'兮건물과 아파트), 부장if(단骨 正는 2 충의 <)-독주이), 부총리3(2충 단독주어)

등 3가지로 3L분된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錮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요한 긴물의 씬히 긴'은 것을 고리하이 살7]ti과 공궁건믈의 리용을 허가하어야 한다, 리정-허가중임이
는 국가소유의 싣·림집과 공<(조)-計을 骨 수 없뎌,

1 1) 월 사F임대료로는 밖1킨·, 부엌1칸 규모(익· 6-·7>M)의 징<는 매월 북한 촤패且 5윈 징도를 내머, 1상

2칸-, j (히1칸 이상·온 C.t ]J모애 Iq·라 원 7-20%·l 징도-를 부딤·하고 있다, 특히 핑寺의 검7 페省이-W
중앙난빙·식 이.피.-C는 리 30뀌이실各 지불히-는 깃으로 알·리지고 었다, 임체옥, 「서울운피.-핑라1J-肩.J.

신원분촤사. la89.

12) 조신인보 1994씬 61 14인자.
"

…… 영반서민.은 인비식 3[가옥이 IM'은 서성/익 비파거리에 4중되어있다. 이들 지역엔 주이부족
으로 2가3L가 함께 사는 

「동겨실·이,가 宙·디.."

<.포2프조신 1996넌 S월 23인자,
"

…… 또 
'

rv 니- 외국관괭·객들에게 보이 · 는 30핑찌.리 세이.파트(방 3게 마리)는 빙·따디- 한 세데씩 시.는
이易미. 동거11이라는 것이디-. 주이이 힘핀竝이 모지.리.다 보니 

' 

1짐에 2.-3세네가 각기 ts· 한/l.씩만

기·지)1 1(히合 공X-시·-2-히·거니. 베란디·를. 이-1히.는 격버기. 디칠1시.인 깃이디., %l.헌. 진억에 긴치 지.기
관지· <Y]( 

'FT백에 
한가족만 기주하는 깅-F)合 쓰고 사는 사람은 네부분이 骨간간부-4이기니. 혹은

신조且부터 물리반은 원부 게인주테各 소-7한 사7]-吾 리페 없다,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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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북한의 계층별 주택유형

斷團麗團隋麗置斷國

! l l ]:訓潁龍 l l

자료: 북한연구소, 
「
북한총랑,, 1989,

부부장급의 고 위층용 아파트는 온돌방 2, 마루방 1(응접실겸용), 다다미방1, 창고, 목

욕탕, 수세식변소 등 모든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부총리급 주택에는 정원, 분수,

온실까지 있다. 특별히 당비서, 정치국위원, 정무원 부장 등의 특별주택 규모는 대지

300-500평에 건평 200 평 정도로 3층 구조이다13). 특별주택의 비품으로는 응접세트를

비롯하여 피아노, 냉장고, 선풍기, 침대, 책상, 의자, 찬장, 카페트 등이 지급된다. 따라

서 이사갈 경우 비품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14),

13) 이 주택에는 경비병력 1개분대와 간호장교 1명이 배치되는 외에 전용요리사 2명, 식모 2명, 운전수

2명, 경리원 1명이 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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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호주택 : 씩' 2-3개이며 수세식 닥1소 및 l>FAV', 넹온수시섣, 발코니 등의 시설음

갖춘 신시 고 층아파트이다. 세대당 25 핑 내외이머 입주자는 중앙딩 파장규이상, 정무원

<·f장급 이상, 대학교수, 간부문에읜1들이다. 중잉'주1%*J 난1'M'에 수도물도 24시간 %-급되

미. 취사에는 보통 석유곤로를 사벙-한다.

3) 3호주이 :
1-M' 2, 부엌1, 창고 빈국1·, 즉 궁兮식(중복도식)의 아피-트[5)피· 원J)L 섹찌아

식 아파트16)가 이런 3:iL모이다. 31주댁의 Is- 두칸/ 모 두 온돌방이머, 긱-기 이장이 있

고 도로t$-1에 1견한 밍·은 발코니가 붙이 있디-. 19· 한 칸의 크기는 2 핑내외이며, 주이들은

폭 l.5tIl, 긷이 3 ·- 5m 의 복도에 1해 있디-. 3호7여은 지' 寺과 지- 방마다 급수배수관이

시실되어 있는데 J<E]곳1·게로 4寺이싱-에는 물이 l- 나오지 嗚'는 걸함이 았니-. 이.파트 비

품으로는 침데.A>상.의지. 등을 비치한 빛.이 많오미 거· 층마디- 쓰레기 투입구기. 미.련되

이 았다.

4) 2호주댁 : 빙- l -· 2개, 부리 1개의 L
,

'

/·모를 기-진 아파트이다. 신 피링-시 아피.트17)외-

일부 궁v-식 아파툐에 이와같 3-t-모가 많으며 y텍의 진용면적은 6-7펑기.링·이다. 내

부시신은 t%1 부칙·된 벡장반이고 입주자 자신들이 선반을 1게어 사용한다. 수도, 변소

시설이 되이 있으니· 급수가 우)활하지 않아서 아킴저닉으로 라각 2시간씩의 제한 -/f수

가 실시되어 W동1젼소외- 가번소를 이용헤야 한다. 연탄으로 난방하며, 이 때분에 겨

칠에는 아피-트 단지에서 연틴·가스 중독사고가 빈밥하고, 갸스사고를 1·q·지하기 위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라

14) 낙한의 주택과 핀·런된 기존연<[(에서는 %호주택이 차지히-는 비율各 뿍한주택제고 촌수의 10%로 추

게하는 겅우가 滄았다. O. 러니· 오1구긴피. 복한측 씰'표가운데 주택y-모가 가장 큰 깃이 1101}IT l 깃을

간인·힐' 떼. 호주택이 총 베 고의 10%-趾 차지한다;2- 분석은 디.소 과내핑가한 깃으且 yE딘·%

악C 3%로서 10만호 RI-%:l·으로 추게하는 깃이 디.tA'할 것이다.

15) i-x식(窮隆式) 아피.트 : 리·충미.다 중/1에 긴 단3)복도가 있2d Lt 복도죄우애 l'M·이 설치되이 있는.

7덱헝시으로 일띵 중간복도식 이.피.트리J(V 한다. 우리의 骨복도 아파且와 긴·은 구조이다. x·륭긱

아피.트는 2두 스 7>장치기. 되이 있고 2.5핑네지 3핑징도의 방은 모 두 다다미방이다.

16) 섹찌아식 아피·트 :
r

섹찌아,란 러시아이5L 
r

부분,이리.는 旻. 한 게의 헌관으로 올라가머 지· 寺1·].다

2 세대 y'-E 3세데씨 연짐되<<- 7-댁헝히이디-, 따라시 한 아과트에 이7'l 헌관이 5 네저 6게 있게

되미, 입/가 다易 이-1세데리.는 진히 인71 1지 M't-<다. -Y-리의 계단식 아파트외. -S사힌· 구조이니..

:1데식 이.피-f,는 대부분 이린 헝식을 tq고 있으미, R로 간부용 주텍으로 사%된디.. 인빈·주민이 삳J

있는 이피·트11디- 써이 -
'

/꺼위 싱'내적A-V t%·음이 되] 인이디·. 중兮닌·빙·징·치기. 되이 있{2 1조 있디..

17) 외링'식(yfdil(式) 아피·트 
'

. 지'층ul-다 7'.11!l-32'2 닌-인복도가 신지되이 있고 긴 VI·인복도에 띠·라. IA'이 省

지이 있는 헝리tJ[ 낙한이 I o.1식 -Y-택건설을 시작한 초기에 밀이 지은 긴물힝테이다. 우리의 언복

V.아피·트와 71은 구조이다. -L[구시실이 
제대i 되이 있지 W'아 주J;L들은 인탄제를 111리는 일기. 물을

J.1이 各리는 오1에 i2--S- <,-고]-와 논어야 1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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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동마다 주민들끼리 순회조를 조직하여 순찰을 돌기도 한다. 이를 가스 순찰대라

고 한다,

5) 1호주택(집단공영주택, 구옥, 농촌문화주택) : 일반적으로 방1, 부엌은 두세대가 l

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반 노 동자와 사무원용으로 건설공급된 주택

으로서 외랑식 아파트가 이에 속한다. 방은 규모가 l.5-2평 정도이며 현재 1호주택은

전체 도시주택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불편하고 비좁은 주택이지만 1

호 주택도 배정받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기거해야 하는 신혼부부들도 많다. 모두가 조

립식에 의한 건물이며, 벽의 블록이 L-1무 爵아 사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계충별로 주택유형이 배정되므로 계층별 주거지입지분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평양

시의 경우는 4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층별로 거주지가 구분되어 있다.

4표-2% 평양시의 계층별 거주지역실태

l
l l 승리거리 1예술, 문화인, 체육부문 종사자 (
l

l 구

l l ··…… 臨/背. 끔 
需 報刺 剡· 聘

1
l 동대윙구역 l 문수거리 1과학부서 근무자 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학교, 학원 暑1

l 1이 주로 자리하고 있다 l

l ·‥‥ l ‥‥ 1認,雲,뜨認活目泳,. l

자료 : 서동익, 
「包 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1995. Il.255에서 재인용.

2.2 주택 건설실적 및 추정 주택보급율 .

북한지역의 총량적인 주택사항을 파악하고 통일시 필요한 주택건설량을 추정하여 주

. 택정책수립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18]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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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긱-종 2차자료를 초1-고하여 주택긴설링1과 현 주버재고량읍 추정한다.

2.2.1 시기별 견실실적

북한은 중앙집권적 게힉경제체 를 기본으로 모든 경제를 운엉히·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이건설도 징졔개반게획과 인계된 부분 획의 하나로 추진하기 떼문에 겅제게획 단게

l%로 주1 1건설실적올 추게하는 빙'식이 합리·시이다.

1948닌 북한 정권 수1]으로부E-1 1953년 휴전까지는 별다른 주텍건셜계희이 수로1되지

않았으미, 주택건섣온 개인의 첵임으로 남지지 있었]l-, 일본인이 삳다가 남기고 간 주

택이니. 이납으로 이주한 지주 및 부농寺이 남기고 간 주텍이 있있기 때문에 신37·주댁

건섣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嗚'았다. 한-]t전젱기간 60어만 채의 주택이 파괴된 이후

1954%)부러 실시된 전주복구 3개넌 게이괴- 힘-께 북한 정권에 의한 주택건설이 본걱적

으旦 추진핀다. <표-3>은 게피기긴·1敍 경제/섣목표와 실적, 주덱긴섣실적을 요약한 것

이다,

1) 진후복구 3개닌계확과 5개닌게巷1기간(1954-1960)

진후-봐구 3개닌게식의 목표는 공업 및 >W-A%산을 ·>젱전 수준으로 최복하는 깃이었

으며, 이어서 1957년부터 1960닌간에는 5개년 게 을 수립하여 공업촤기빈·의 구축 및

7민들의 의식 q( 를 해걸히-고지- 榮디·. 이러한 게피에 따라 국민소득 2.2 베 중기·, 고/-

71 총셍)신-람 3.5베 중기·, 알곡수회·J119) 380만 3 ·1톤을 기록하여 게획목표를 1년 앞서

조겨에 달성히-었다. 전후복구 3개년게히과 5개닌게%] 기갑 중 모두 100 만 호의 주틔건

선을 목표하였는데 약 77만 1친 51의어 호의 주텍을 d싣하였다. 이 딩-시 v-1설된 주어-E

핑균 익C 10핑 정도의 규모로 71실 2개와 부엌 및 마루방으로 구성되었요머, 공동촤장실

과 공동 핍포를 사- - 하있고, 주이의 빅체재류는 목재를 중심으로 하玆으며, 19509대

후반에는 吾벅돌을 사용하있 1 기와 S)는 슬레이且를 얹은 것이있다,

18) 조신중잉'통신사 만헹, f 조신중잉-연김',, 1955노1에서 19t]5<1치까지 %j·고.

]T A!·한온 식일AI산에 있이 남한o] 양꼭이리·는 표헌에 데하이 한글전성- 등의 이-8-로 알·곡이라는 표힌

을 시-i하고 있다. ov:]司 알곡이리·는 표현에는 펠', 31리 y의 주요 작물이외에 옥쎌·(A수수)섕1산량:이
Al>']-되이 생산랑에 포기-되는 식린:의 骨취.L 남한과 사한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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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차 7개닌계획기간(1961-1967)

북한은 1961년부터 중공업발전, 경공업.농업의 병행발전, 기술혁신, 문화혁명 및 국

민생활향상, 국방.경제병진을 기본과업으로 설정하고 제 1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기간 중 계획 목표는 국민소득 2.7배, 공업 총생산 3,2배, 알곡수확고 600-700만톤

이었다. 북한 당국은 계획 최종년도인 1967년에 국민소득은 발표하지 않았고 공업총생

산은 3.3배, 기계·금속공업성장률은 18.47, 노 동생산성 증가율은 147.5%라고 발표하였

다. 그러나 알곡수확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 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계획목표에 미닿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은 이에 따라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여 경제와 군사의 병

친정책, 기술혁명의 추진, 군수공업의 강화와 1970년대 무력통일을 목표로 제 1차 7개

년계획을 3넌간 연장하였다. 이러한 완충기간을 통하여 석탄·전력생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1961년부터 1970년 사이에 120만 호의 주택건설을 목표하였으나 도

시지역에 50만호 농촌지역에 30만호 등 총8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3) 6개년계획기간(1971-1976)

사회주의 물적.기술적 토대강화, 산업설비근대화, 기술혁명 촉진을 기본과업으로 설

정하고 계획기간 중 국민소득은 1.8배, 공업총생산은 2.2배, 알곡수확고는 7백-750만톤

을 목표로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976년 계획기간이 종료되었고 국민소득

은 1,7- 1.8배, 공업총생산은 2,5배, 기계·금속공업성장률은 19.1%, 노 동생산성 증가율은

155%, 알곡수확고는 1976년에 약 800만톤을 달성한 項으로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여

러 분야에서 계획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1977

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6개년계획에서 미달된 철강, 시펜트생산 목표의 달성, 수송난
a

해소 등 6개년계획 미달성목표완수를 시도하였다. 1971년부터 1977년 사이에 북한 정권

은 200만호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주닌들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凍다고 발표

하였다. 이 기간 중 도시 지역에 연간 10만호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이 전개되었고, 주

택건설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평양시내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 등

에 5층에서 15충 사이에 고 층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 력에

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41만 4천호, 농촌지역에 7만 2毛호가 건설되는 등 총 88만6천

호의 주택이 건설되는데 그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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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차 7개년계획기간(1978-1984)

1970년대 후반에 들어 북한 정권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생산원가인

하, 수송의 근대화, 주민생활향상, 독립채산제의 강화, 대외무역 증대 등을 기본 과업으

로 한 제 2차 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소득은 1.9배,

공업총생산은 2.2 배, 알곡수확고는 1천만톤을 목표로 하였고 1980년대 10대전망 목표와

4대자연개조사업을 추진할 것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종료된 1984년경 국민

소득은 발표되지 않았고, 공업총생산은 2.2배, 전력생산성성장률은 178%, 철강생산성성

장률은 185%, 공작기계생산증가율은 167%, 알곡수확고는 1천만톤, 그리고 철도의 60%

전철화가 이루어兎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985년부터 1986년까지를 제 2차 7개년계

획의 부전한 목표달성을 위한 조정기를 설정하고 「80년대 10대젼망목표,를 추진하는

한편, 연료·에너지력 등 기간산업과 공업과 운수의 우선 발전을 목표달성에 노 력하였

다. 이 기간에 서해갑문이 완성되는 등 목표가 부분적으로 달성되었으나 공업.농업생산

분야의 실적은 미진하여 북한 당국은 계획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 동 계획기간 중 140

5

만호에서 210만호에 이르는 주택건설을 목표했으나 실제로는 75만호에서 105만호의 주

택만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평양에서는 대통로 주변, 창광거리, 문수거리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되玆다.

5) 제 3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기술혁신의 촉전, 
「10대 전망목표의 실현,, 국민

생활 향상, 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룰 기본과업으로 설정하고 국민소득을 1.7배, 공업총

생산을 1.9배, 농업총생산을 IA 배 신장할 것을 목표로 제 3차 7개년계획이 추진되玆다.

이 계획에 따라 공업생산온 I,5배, 전력생산은 1.3배, 석탄생산은 I,4 배, 비철금속은 1.6

배, 철강생산은 I.3 배. 화학비료는 l.5 배 생산량이 증가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역시

이기간 중에도 연간 15만호에서 20만호씩 총 105만호에서 1핏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젓

도 아울러 계획하였으나 북한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29만호에서 34만호의 주택만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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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피는 부진을 보 였디-.

북한은 1994년 이후 새로운 겅제개발 게켜을 수71하지 못하고 제 3차 7 개년 계리 이

후 뇽71 , 경>업·무익제일주의, 석탄,전릭 . 철2L운수.甘속공업발전, 겅제핀리 깅-화, 경제

지도기관역할 고를 추진하고 있으이, 일'곡수확고 연간 1친5백만톤, 직骨/%1]산은 l.2배,

신1身셍산온 l.1베, 촤학공업은 l,1 배. 석탄·전릭.운수능력은 l.3 배로 증가시키는 계키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에 데한 북한측 공식반표는 ·%1-직 平魂한 것이 없는 설정이다.

2,2.2 주택 건설실적 추정

제[차 7 개노1게 이 추진되기 시직-한 1961년 이후 199i년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

표한 북한의 총 주 건셜목표·는 525만--fi30만호로서 연간 15민·호애서 20만호에 이르兎

니·. 그러니- 이러한 긴선5표도 찰구하고 북한 겅제의 전반적인 침체 상쵱- 및 1비재의

-

11-족, L1리고 게피 복표가 지니-치 높게 설정된 짐으로 모1히.어 추정된 건실실적 2백

72만 6친호에서 3백 7만 6천호 불과하여 딜'성名은 익5 43.3%에서 58,5W 정도이다. 이

는 3 핑Vt s만 2 친 6백여호에서 9만 3친 2 백어 호를 긴싣한 것으로 1980넌데 남한의

인평6t 주택A4신·량 약 20만%의 40%정도를 건설하있고, 汚蜀년대 남한의 연평R 7비

긴설 실적 약 601/)2%에 비하이 l/6수준에 분과히-다(Of-4% 참조). 그러니- 이러한 전반적

인 부진에도 불구하7- 복한 딩-국온 혁18수도 평양에 대-v·모로 37 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테긴설에 지중히·였다. 4표-뇨에 따見변, 1970%>1대 이후 본걱촤된 펑잉·의 고寺아파

트 건실은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긴선되있으며, 펑땅시내에서도 외<,f인의 욍-래가 비

11/-적 <'고 북한 딩-<·l의 -%키9시.가 7]중되<2 ·초1리미.거리, 창광거리외. 팡-At거리를 중십

f.로 주택이 d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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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5% t970년대 이후 평양시의 주택건설현황

자료: 暑일원 편, 「92 북한개요,, 1992,

2.2.3 북한의 주택재고 및 주택보급율 추계

북한의 양적인 주택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통일 이후 북한에 건설해야 할 주

택의 건셜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주택재고 賀 주택보급율을 추정한다. 주택재고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1953년 이전에 건섣되어 남아 있던 주택수와 북한측이

1953년부터 1993년 사이에 건설하였다고 발표한 주택수를 추계하고 이 두 수치를 합산

하여 구하고자 한다.

1953년 당시 북한에 남아 있던 주택의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즉, 1953년

헌재 북한 인구는 9 백 35만 9천명, 평균가구원수 6인으로 볼 때 총가구수 1백 56만세대

에 이른다. 당시의 주택보급율을 약 50%로 가정하면, 1953년 현재 북한의 재고주택수

약 78만호로 추정된다20). Iq53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 재고에 대하여 매년 l.5%의 감실

율을 적용할 때 1993년말 현재 41만 9천 6백호가 잔존하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1),

20) 1960년 남한 주택보급율은 약 80.1%로 추계되었다.



28

이이서 1953넌부터 1960노1 사이 건설된 주택의 진존수를 추정한다. 북한측은 이 시기

에 약 77만 1 친 5백여호의 을 d설하었다고 旨히54 있는데 이에 대 서 언간 ).o%

의 김-실율을 적뎔/한 1993년말 헌제까지 55만 421호의 주이이 진·존하고 있는 깃으

로 추정된다22),

1961 닌 이후 1377닌까지 건섣발표된 주이수 총 168만 6친호의 잔존수哥 추징할 때

이시기에 3실된 7덱 재고에 대叫여 >긴- o.5%의 갑'실율 적- - 힌·디·먼 1993년曾 헌재

까지 155만 6진호의 주테이 잔존된 것으로 추정된다23),

이어서 178닌부터 1993<l·긴설분에 대헤서는 김-실-皇- 적용하지 않을 때 이 기간동안

d설한 주테수가 lG4만호- 139 만호이기 떼%A 1993넌일'을 기준으로 북한의 총 7덱제

5(수는 31꾀 56만 a·71 7백호에서 3백 91만 9 ·] 7%1}]호로 추정된다. 1993년도 북한 인구는

2 친 21꾀 64반 5친It으로서 핑컴- 세대우1수를 5인 (1987넌 기준)으로 할 빼 추정세대수 4

1의 71 만 7친가구가 된다. 이에 따리-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75.67% · - 83.09%旦 추징할 수

있다24),

{표-6% 복한의 7테보骨율 추게

I 

rn m m m

W

21) 78만x[l-O,015/) - 780000 < 0.53S - 141반 9친 6비호

22 ) 77.15만 x (IT.01/] - 771500 k o.718 - 55만 4친호 잔존

23 ) 168.편.y(l-0.卽5)16 - 1686000 져).g23 - 15낀. 科1% 잔존

24) 추정세네수/7텍제고수·x 100 - 75.67% - ·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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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구 분 l 주 택 수(호) l 비고 ]

i 
'""'

끔墨,判" l ,... 罷,.., l.렬(석,,,l

자료: 조 선중針연감, 각년치.

이러한 북한의 주택사정에 대하여 통일이후 1960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 재고분을 계

속 사용하는 경우 북한의 주택보급율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79만 8진호에서 1백

14만 8천호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인구추계발표시 군인수가 배

제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후 병력 감축에 따른 제대군인들의 주택수요도 이에 더해져야

할 것이다. 1960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의 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북한의 주택재고

에서 배제하고 신규주택의 毛설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1961년 이후 건설된 잔존주택재
J

고 259.6-294.6만호만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보금율 100% 목표시 1백 77만 1천

5백에서 2 백 12만 1천 5백효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2.3 북한 주택의 질적수준

북한주택재고의 양적인 추정에 이어 북한의 주택사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주택의 질적수준을 고 찰한다. 주택의 질적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평균 규모 및 일인당 주거면적, 난방방식. 재

료, 수도시설 등의 항목에 따라 고 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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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주택의 꾕균 모 및 일인당 주택규모

조11%잉-인김·(l[]63년)25)의 谷련힝·목에 따르면, 
f' 1962넌에 24민· 4친 3벡 13세대의 도

시 ·깆 %·촌 촤주테긴실이 칙·공되었고, <1중 념1밀기-지 18만 3백 33 세데가 완공되었으

며, 마지믹- 완공단게에 있은 것은 2 만 7 >여 세대에 달하였다. 1962년 쪼)실묀 주택의

v-모L 전후 즉, 1953넌부터 1960년 말까지 년 핑균 주 {1섣의 [.9배에 해낭하미 fr61

년에 비하어서는 2.s배에 딜·하았다"고 기술되어 있디-.

VL-7% 주택>설의 장성 (딘·위 친Ul')

豊회: 조선줌잉'연 김', 1963, p.227,

이 자료에 곤거할 때 1962닌 주텍건섣수 18만 3백 V호로 1961닌에 2.7 배이2그

1953넌부터 1960닌까지의 연핑 
'

f 긴실링·의 1.83배에 따리. 계산하번 1962년 주어건섣수

18만 333호에 펑2 주테건설변적 33.987rna(IO.2 펑�), 1961넌 주 건일수는 6반 4친 404

호 평균 주택건설1핀적은 34.0 711]r(iO.314펑)이디·. 이렇게 1953년부터 1960년사이의 연평

s- 9 만 6친 434호에 총 77만 1친 4 빽 8호의 주택이 건싣되었고 펑언- 주티긴설면적은

34,0751112로서 10307평에 닫하는 수준이다.

최3-들어 북한에서는 살림7] 조1설시 l ]덩· 주거먼적을 10- 12]n'로 선정할 것을 목표

로 하고 았디.26), 이러한 수치를 5인 한 가족의 주거1진적으로 촨산하먼 세내딩' 50에서

60012에 달한다, 이 <·치는 힌제 81한에서 국 17이고(·7의 하한신인 진용먼적 60u]% - i

사하디-. 그러나 이2-)한 게획상의 목표와는 달리 실제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규보

1츤 싱.딩·히 헙소헌. 깃으弘 추징된디.. 그.러니- -봐힌·의 선전매체는 평잉·시내 칭·굉·거리 2 딘·

團

團

唱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5) 조선중앙인김-, 1963. p,227,

26) 라인$l, 
t; 

위성도시 정성게픽에 V·하며, 
「
조 선긴축,, 1994넌 2&, PP,41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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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세대당 평균규모는 11이11'에 달하고, 농촌형 실리카트벽돌살렴집은 세대당 100-110

m
' 

에 3개의 살림방, 목욕탕, 위생실 동 총 9개의 실로 건설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27).

{표-8% 평균주택건설면적 (단위: m
·

/호)

주 : 1) 조선중앙연감, 1963, p, 227

2) 조선중앙연감, 1985. p.232

3) 1987년 북한의 평균가구원수 4.8명/세대 기준

4표-9> 남북한 주거면적 비교 (단위; 평)

자료 :
「
북한총람,, 

「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한편, 국내연구들은 1990년초 북한의 일반주민이 생활하는 주택의 평균면적은 주택

당 10평수준이며, 1인당 거주면적은 약 2.1평으로서 북한 당국이 계획기준으로 제시하

고 있는 인당 3-3.6평의 약 60-70%수준, 가구당 8.7평-11평수준으로 협소하다고 보

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간부금의 경우 1 언당 주거면적이 4평수준으로 전체평균의 2

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북한주민은 실제로 평균치보다 훨씬 좁은 주거공간에

서 거주할 젓으로 내다보고 었다28),

27) 조 선중앙연강, 1985
, p.232.

28) 북한연구소, 
「

북한 총람,, 1994, p.579.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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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난방설비 및 재료

1> 난방 및 전기

주 의 난병 및 취사연료는 주테헝벌로 차이가 있다. 핑%에 긴설%]고 있는 최신헝

아파트는 인근 촤럭발진소의 페열과 진기를 이용한 중앙난방식 급팅-설비가 짖'춰지 있

으나 오래핀 아파[는 언탄파 무연탄, A-촌주택은 장작에 의존하고 았다, 주덱에는 데

부분 전기가 들어가고 있으나 진럭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택내에 1개실에만 전骨을 설

치하는 겪우가 있고, 절진을 위하여 진기 자동차단기가 싣치되어 일정시간이 되띤 전기

가 차단된다. 부락이나 아파트단위로 강제절전이 가능하고 1 실1둥 원칙이 4-조도]고 있

다.

북한P 1967넌 12윈 6일 평임·시 핑친[Ic역 인·산 2 骨에 건섣된 18세대의 아파트에 최

초로 중앙뇨1-Is-을 도입하있다W)( 평양시에서는 1971 년 힌재 친리마거리외- 서성거리에

긴실 l 고 충 아파트와 시내 7벡에 ·v앙·난빙-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힙동농징·에

서도 중잉난)-싱 빙·식을 사용하고 있디-'30), 이러한 중임난님-의 경-(에도 언료절약을 위하

어 주덱의 일부분에만 배관하여 부분적인 난방을 하고 있을 이머, 배판파이프의 간걱

을 뒤게 시공하어 온도를 닐'춰 에너지룰 절익되·고 배관 피-이프-趾 절약하고자 하고 있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29) 조1'1중잉'인감 371. p.2SO,

i % 

Y리니.리.에서 치各으로 {잉-난방이 운영되있딘 1967년 12월 6인 이비이 수링께서는 핑양시 펑천구

j 인·산 23>에 긴설된 IS호동의 아)바토를 칠'으실다.

권일성동지께서는 온수온돌이 W인 닝 · 읍 領-이-보시고 Z선시·립-은 에로부티 아래->s·을 II]게하고 웃
·!· - 은 서늘하게 兎는 아래목 는 판을 너 2이서 디운대를 -종이.하는 

사랍은 이·레목에서 자고 )%-

한 네를 <종아'히-는 사%l·은 웃복에서 자곌하라고 IS'骨히.시면시 빙'의 온도가 너무 더운 깃 같다하시미

관의 간리을 좀 21게하이 온도-趾 조정히·게 히·고 관읍 전익7하이 핑양시를 다 이릭게 하이이· 하凍디·

:it 가르치 7시있다. 0이께시 난방의 괸리)(잉사거을 게선하도록 세심한 베리를 돌리주심으-로씨

도 ·시경엉보문에서는 보이리.난빙-관리체게가 旦 세워지게 퇴었다."

30) 조 신중앙인감, 1972. p.355

조 신2 兮인주)-, 1974. p.Z48

" 373<l 닌·벵·부분에서는 핑양시 중앙난1%공사普 적1·[ 다그치 비파거리블 비롯하이 세로 일1피신 거

리의 7펙들에 대헌. E-l·밥공시를 적극 디그치는 한변 JIl란닐3L%, 보통강3(역, 시성구역, V펑잉7지구

에 얼낑·合 촤장하이 디 l·W·c <R]집들과 공공%]물吾에 온J,가 공규되도록 하는 사7]各 적극 추진시

켰디·."

조1]A앙인감, 汚75. p.407

" 1714V) 1윌 7인과 13일 전-:·[<입내회를 ·지도히.시는 그 비.重신 에도 징에하는 수링님께서는 새로

지은 펑양시 십·석·/익 2寺 4세대씨-리 71을 찾t-시이 Y13L조풀 세세히 )A시1진시 웃兮을 )/칸 다 td

힌 IV'V룰 워T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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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주택의 경우 난방연료가 연탄이나 장작 등이기 때문에 역성들의 노 동력이 과도

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취사용연료로는 평양시내 일부에서는 전기곤로를 공급하

고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31),

2) 재 료

북한주택의 사용되는 주된 재료는 목재, 畓벽돌, 슬레이트, 기와, 벽돌, 시멘트 및 시

멘트 블록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재료의 종류라는 측면에서는 남한의 주택과 큰 차이는

餓다. 각종 판유리와 유색타일을 생산하여 주택건설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종류는 많으나 그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어 평양과 대도시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시멘트, 철근, 판유리, 유색 타일 등을 사용하고 있고, 대도시 주

변 협동농장에서는 실리카트 벽돌에 슬레이트 지붕을 懷고, 부엌이나 화장실에 유색 타

일을 바르는 정도의 수준이다.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건축재료가 부족하기 때문

에 주로 옥조외벽에 술레이트나 초가를 얹은 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32),

31) 조선중앙연감 1973. p.286

t; 

열 및 온수난방부문 일군들은 2972년에 중앙열난방간선공사를 적극 추잔시켰으며 외성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의 기존살림집 1만여세대에 대한 옥내난방공사를 진행하고 전기곤로도 공급하여 녀성들을

부엌일에 무거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32) 조선중앙연같. 1973. p.241

4%1972년 벽돌생산이 1971년에 비하여 112%, 련마석재는 235%, 건축타일은 108%, 목석유판은 136%,

비닐경질콴은 142%, 굼속건재는 129%로 吟각 늘어났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2972년에 무엇보다도 먼저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따라 대중걱 기술혁신운동을

장화하여 이미 마련하여 놓은 건재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兎다.

새로운 소성법을 받아들여 소성로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L8 배로 높인 천내리세멘트공장의 경험을

살리여 해주, 고무산, 숭호리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원료계통에는 원료교반기, 세멘트분쇄에는 령각제

진장치를 설치하여 소성로의 시간당 생산능력읗 높이면서도 유해작업을 무해작으로 바꾸었다.

각지 요업공장에서는 이해에 내벽타일과 벽돌 소성실수률을 자각 113%로 높이였을 뿐만아니라 내

벽타일의 1동급비률을 l.8배로 올리었다.

년산 1억내의 홍상요업공장 벽돌생산능력확장공사, 안변요업공장의 위생자기직장, 박충요업공장의

의벽타일직장 건설을 다그쳐 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30만평방메터씩의 길주합판공장도자장식판 생산계렬과 길주목섬유판의 벽지생산계렬을 새로

꾸리여 장셕판지와 벽지생산에 들어갔다."

조선중앙연감, IF74. p. 191

t i 

남포유리공장에서는 국가의 큰 투자없이도 전처리로건설과 같은 주체적인 생산공정을 세워 현존설

비의 유리물용해능력을 l.6배로 높였는가 하면 인상기를 개조하여 인상속도를 l.3 배로 올리었다. 그

리하여 년간에 300만-400만평방메터씩의 판유리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벽돌공장 같은디서

도 여러 가지 색갈의 타일식 유액벽돌을 마음대旦 뽑아낼 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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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수도시설

북한은 lEO년대 전후제조1 및 중촤학공업 우신 d설징착을 추진하고 협동조71·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주텍에 수도시섣各 공3지·는 문제에 큰 신경을 쓰 지 못하었다. 단지인

사레로는 1962년에 들어서 평엉C시, 개셩시 <도 인빈위원최 위린장들은 수질이 불4한

지대에 정수섣비를 실지할 것이머 5 - 10세대에 한 대의 수동 리프를 설치하여 좋은 &

료 수를 공骨하도록 한 깃을 게획하였다33),

이 수도w를 건설叫기 위헌- 시-7]은 진- 먼치 못히.디.기. 19749에 이르러 60% 이싱

에 51-히-는 세대들에 수IL기- 들어<l-니·고 낑표히3으머34), 1276년에는 전%a대비 물셍]신

량이 l,7 매 증기-하였고 군소재지외- 로동지·구-L 물론 거의 모든 농촌마·은까지 싱-수도시

설이 갖추어破디-고 t%표하였다. 이러한 발1]에 3거할 떼 군소제지 및 노 동지-구니- 그

이하의 82정탄위에서는 주로 공동수도를· 사/히·V 있는 것으로 추정된디.35).

힌-V] 평잉7을 제외한 일반도시의 징우 수도시설부족)%暑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v1프

로 지하수를 양T하어 사各한다. 띠·라서, 정/J시 불을 사용하기 곤란하머 하루에 3-4

시긴- t/]'에는 뭄이 니·오지 曾고 A--촌지억에는 상수시설이 없어 -(묻이 일년·회.되어 있디..

2.3.4 주 의 입지 및 주거환겅

북한의 경우 시량d쌩산을 위한 농지1펀적合 L익·보하기 위하여 주텍 특히, 노·촌 덱의 입

지를 주로 산기舍이니· )1지대를 이벙-하고 있다, J]일성은 1967년 2월에 소집된 전국뽀·

엄일교·대최에서 농겅지가 제한되여 있는 조긴하에서 있는 토지를 힙·리적으로 이- - 할

데에 대하어 Il't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f 
· 

가운데 있는 집들읍 조사히.여 실테를 파악·하

고 주태들을 양지비-른 신·기舍에 %짐으로써 입은 M지를 농旦로 진환시키는 계者1이 추

진되있다'36>, 북한의 농촌주태은 겅사지대외- 산기舍各 비롯한 비경지들에 단충 7는 2

- 3寺의 연립주택헝데로 주택合 건설하는 동시에 X-겅지에 산제되어 있는 주이들도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조114앙언감, 1979넌. e.269

" 

각 TI설사%소들 서는 24딴8-1방메티의 부제생신·기지, 800만메의 비돌괴. 95만매의 기아吾 비롯한

지방%1제){Al산기지도 / 리 건셜 정싱-최.하는데 71- 리-S-하었다."

33) 조신중잉'언검', 1062. p, 162

34) 조신중임'언김-, 1975. p.414

35) 조)'1중잉'인감, 1976-- fr77. p. 378

36 ) 조소1중잉·인김·, 1368.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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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로 점차 이·개축하고 있다37), 농촌에 건설되는 주택들의 경우 1980년대 들어서는

실리카트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3칸을 기본으로하는 살림방과 부엌, 전실,

목욕탕, 위생실, 쌀창고와 일반창고, 자전거보관창고, 농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노 대, 노

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노대 등이 계획되고 있다38).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고 층 아파트 주거의 경우 주동의 층고와 형태가 다

양하여 한동의 길이가 보통 300-400여m'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한동에 평균 500-600

여세대가 들어있다. 이러한 단지에 경우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폭원이 다양

한 도로망과 연결하고 있다. 단지건셜에 있어 하수도 시설의 경우, 우수관망과 오배수

관망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배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39).

2.3.5 북한의 주거지 계획 원칙

(표-IO% 북한의 주택소구역 및 기본단위 설정원칙

l l

i [認"P,'渴'展郡'渚 管,5亂1到 l

J르.
'"'

l

置

1
37) 조선중앙연감, 1962. p. 182,

38) 조선중앙연감, 1988. p. IS7

39) 조선중앙연감, 1993. p.2S3

41992년에 완공된 주요대상, 통일거리준공y
‥

무리당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90년대 첫기념비적 거리-통일거리가 4월 12일

준공되였다. 충성의 다리로부터 락랑다리어) 이르는 10여리구간, It080여만평방메터의 부지에 펄쳐진 통일거

리에는 대통로 좌우에 IS층, 20층, 25층의 탑식, 병풍식 살림집 30개동(2만여세대)고[ 다양한 업종을 가전 替

사망, 공공건營 등 모두 70여동이 들어않았다. 도로망이 넓고 시원하게 형성되였다. 暴일거리의 중싱을 311

지른 약 5키로메터의 기본도로의 폭은 무려 120메터이며 이 중싱도로의 중싱차도 너비는 48메터이다. 땅속

에는 우수, 오수, 상수, 열망 등 그營처럼 형성된 지하앙이 깔려있다, 살림집한吾의 길이가 보暑 300-400여

메타에 달하며 한동의 건물에 평균 500-600여세대가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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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도시내 주거지긴설과 개발의 기본 단위로 이른바 주텍 소구억을 설정하고 있

다. 주택소구억合 헝성하는 기본단위는 그 규모에 따리- 주민 l,000- l,500있 혹은 2 ,
000

- 
. 2

,
500밍이 거주하는 소구억 봉사중십(서비스 중심)을 축으로 한 4-5개 주벡군으로

힝성핀다. 이러한 소구억의 37-EL는 도시의 성 괴. 입지 및 지헝조건 2에 따라 디·소c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구익 7f모는 15 ·- 30'헥터(4만 5친평에서 9만펑) 징도로서

페리(C. Pen y)의 근련 구의 규V가 l)<Ul>기km 즉, 30만펑임에 비해 익0 l/6-Il3정도의

1J)적을 v·고 있다. 인7가 4포1에서 7친 5백떵으로 구싱되며 이는 우리 서울의 한 개동

의 약 절반정도의 3T모라 하/)다. 이 d-모는 주거지억건싣애 따르는 외곽도로 시섣 긴

선비와 구역내의 기먼-시섣비를 고리하이 신점된 것이다. 즉, 7역의 규모기- 증가할 경

- ( 단위 면적 딩- 주번/L로 언상이 갑소하여 겅제적이나 내부기반시실 비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잉·자간의 비용선을 고리曾 If}] 적정한 쿠·모로 산정한 깃이다. 단지계처상의 특징

으로서는 중십 가로를 셜징하고 가로와 기-로기- 교치-하는 걸질점에 그)- 중요V 차레에

따라 사상, II회-, 상업의 중심지가 위치하는 선힁게회개님이 특징이라 하凍다40),

ML-I l> 주덱소그L역 몇 주비군의 변적에 따른 인구 및 시 배치 1싱·안

l 1 구분 l 주택소구억 주택구획의 丑기(hrO l

자료: 리 偏,백왈기,r주택소구역제획,,국립건설출판사, 196:·i.

줄처: 
"

북한의 도시정첵과 게 빌'헌촹",「치 인·문제,, 19田,4, p.34,

40) 
" 

사한의 도시정책과 게1브힌완", 
「

치31·E·제,, 1男5.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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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북한의 건축자재 산업현황

북한의 건축자재공업은 시멘트, 판유리, 내화벽돌, 합판 등을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북

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 주민들의 생활 수준향상을 위해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 노 력하고 있다, 북한의 건축자재생산 공장들은 원산지와 대도시 소비지근처에 건설

되어 있으며, 각 지방에서는 건축자재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소규모

시멘트공장, 벽돌공장, 슬레이트 공장 등 각종 건축재생산기지를 추가로 건설하여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산규모를 늘이고자 애쓰고 있다. 한 예로 제3차

7개년계획기간인 1987-1988년 중에는 평양시 등에 40개 건축자재생산기지가 조성되어

타일.합성수지·위생기구.금속건구·비널장판·벽지·보온재·방열기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1989년에는 함경북도내 10여개 시·군에 시벤트·강재·벽돌·금속건구공장 등을

건설하였다, 이 기간 중 서진내화물공장, 청진 실리카트벽돌공장, 평양 8월17일 부재공

장, 백암마그네샤지붕판공장, 헤산흄콴공장 등을 새로 건설되었으며, 함홍 목재가공공

장 賀 평양금속건재공장 등은 생산시설을 개건·확장하였다. 그러나 석회석, 마그네사이

트 등 풍부한 원료를 가지고 있는 시멘트 공업과 내화물공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다41).

2.4.1 시벤트산업

북한에는 시멘트공업의 원료인 석회석이 평안남도(순천), 황해북도(봉산), 황해남도

(해주), 함경남도(운포노동자구), 함경북도(부령), 평양 등 전국각지에 약 1천억톤이 매

장되어 있으며 풍부한 원료를 토대로 시毛트생산능력이 상당한 정도 수준에 이른 것으

로 평가된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남포갑문 설, 30만헥터 간척사업, 20만헥터의 토지개간, 태천

발전소건설, 대규모 주택건설 등으로 시毛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자 생산시설

능력을 1992년 약 1천 2백톤으로 증가시켰으나 실제 생산실적은 그에 못미치는 8백에

서 9백만톤에 그처 시멘트 수급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 해방적후 남한의 생산능력

의 10배에 가까웠던 북한 시펠트산업은 1993년말 현재 1친 2 백만톤으로 한국의 약 1/4

41) 대한무역진흥공사, 
「

북한의 산업,. i995. pp. 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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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머불고 9)디-. 북한이 - W부한 원료의 매장唱<과 수도L를 중족할 만骨의 생신·능럭을

보1-w%)-에도 뷸3*히J:L 실제 A4신-링1이 지조한 베겅에는 시섣노추촤 및 최L(의 진럭과 -

jA-닌 때능r으로 A 식된디-.

4표-12) 남북한 시멘트)%산능력 및 A&1산실적 추이비교 (단위:만톤)

지료: 데 한무역진 흥吾사, 「북한의 산업,, 出95. l]. 15'/

공장시설로는 시%'l!]E/조에 았이서 기-징- 중요한 소성빙·식에서 호1대회- 설니인 NSP

Kiln이 3기(한국 34 기), SP Kih1 이 3기(한j- 8 기)로 설비의 헌내화율은 i5%(남한 開%)에

볼파하며 어타 설비는 낙후된 )식, 반3식, 딘순긴식의 제레설비이기 떼문에 일소모율

이 높고 %i-율도 ty}어지고 있다. 또한 내화1긔-趾을 북한이 자제 제작한 저급품을 사- -

함으로써 장기운 1이 어렵고 품짐이 떨이진다.

북한 는 원제떼 긴실된 승호리, 2,8, 해주, 친네리, 8.2, 부래산, 고 무산 시멘트공장과

1970넌대 후반에 판공된 8산 300만톤 7/-모의 순친시멘트연힙기입소, 1989넌 조업을 시

직-힌- 연신- 2003)·톤 33L/;t의 상윈시111]트인힙'기7]소A V 언 501 톤이상· 셍1신·히.·는 10여개의

대규모공장과 80어개의 중소3T모 시 l]트>장이 있다. 북한은 최/!- 기존의 순천, 2,8, <-L

무산, 해7시1펜트공장 v의 시설개체외- 셍산능력 획·징-공사를 추진하였으머. 사리우1·개

친지31-에 새원且에 의한 내규A'L 시멘트A&]신-계피(i·친뒤의민-톤g 증설, 사리원) 1짓 세로운

소%1-g·ly] 도위 동- 
- 추진하고 있다. 복한은 횬1제 포들巷드시1rO트 이외에 백섹시멘트,

고 깅·도시1 툐, 급짐시멘트, 지 시%/11트, P'F미니- 시민1트 능도 알부 셍신·하고 있는 깃으

로 알리지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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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2 유리공업

유리공업은 전후 파괴된 주택, 공장 등의 건설에 관유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격적

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생산성 및 품질에서 남한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

수준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리원료인 규사는 서해안의 몽금포, 구미포에서 양질의 규사가 대규모로 산출되고

있다.

종류별로는 판유리·압연·유리병유리·식기유리 등은 자체생산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

키고 있으나 품질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방탄유리.렌즈 등 특수

유리의 생산을 군수용의 소량에 그치고 있다.

주요 유리공장으로는 1954년 설렵된 남포판유리공장(관유리, 온도계, 압연유리, 공예

품)과 1970년대후반에 설립된 이원판유리공장이 있다.

2.4.3 내화물

북한은 내화벽돌의 주원료인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36억톤으로 추정되는 세계최대

의 마그내사이트 매장국으로 내화물공업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그중 용암꽝산은 북

한내 최대의 마그네슘 광산으로 용양에서 전기기관차로 단천, 김책 등으로 운반되어 내

화물의 주원료로 이용된다.

마그네사이트는 마그네샤 크렁카로 가공되는데 이는 제강로 등의 혐기성 내화벽돌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북한의 마그네샤 크링카는 규산분이 적고(I-2%), 용적무게가 높은

GCl]y당 3.18-3.25 g>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마그네샤 크 링카의 연간 총생산능력

은 1991넌에 3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내수용 20-30만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 러시

아,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북한온 표면이 고르고 단단해 별도의 외장공사가 필요없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실리카트벽돌(silicate brick)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실리카트는 성천강,

청천강 등 주요 하천지역에서 채취되는 규산염과 생석최를 가압하여 생산된다.

북한의 내화물공업을 대별하면, 원료인 마그네샤 크링카 공장과 내화벽돌 공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단천 마그네샤 크링카 공장은 직경 lIm 의 대형회전로 2개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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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총 6개의 회전로骨 보)-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공장으로 인간 미-CI네시· 크링키. 200

만톤의 All산능력을 且-7하고 있다. L'-l-라에 성진내최.물공징·, 고 무신·시1 트공징·, 해주시

멘트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兮에서도 미.그네샤 크링카를 섕]산하고 있다.

마그네샤 크링키-를 원료로 한 내최.벅돌은 성진내촤骨공장과 제천소, 제깅·소, 시멘트

공장 동에서 소규모시설을 이용하어 셍산되는대 생산기舍이 낙후되어 있어 제강소의

전旦 및 시민1트공장의 소성공정에 필요한 l,800'(: 이상을 네는 고 온소성비骨은 )g신·치

못하고 대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교· 일뵨으로)>L터 내회·i 2,000'C이싱·의 11骨을 /y11산하기 위해 규모 내화벅돌 폽

랜트도3]을 추진하31 있다

2.4.4 제재 및 합판

북한은 풍부한 자인림을 1가림-으로 산림인접지역을 중십으로 제재공업을 발진시켜 왔

으 며, 최근에는 6]f증히.jl 있는 긴실부문에서의 수요에 데 해 ]-판제조시설의 팍장에도

주릭하고 있다.

-bI-한의 대표적인 제제7장은 자강도 헤산시에 위치한 위연제제공장으로 인간 20만IUl

의 %-L재판을 산하고 있다. 기니- 제제7징·으로는 평잉·목제骨호1-w장, 신의주제제%-장,

운 1제제공징-. V만강제제공상(회렁) 등이 있고, 무산, 신원, 안)친, 문친, 만$ X에도 대

구/-兄 제제공장이 있다.

l-핀싱1산공장으로는 힘·북 짐주에 있는 질주합8·공장이 대표>이고, 핑양목제공장의

힙'판직징·, 순친%제기·공공징· 도 -o-모가 
(]- 펀이다.

2.5 소 걸

북한의 도시주텍은 특호주덱괴. 1健0넌대에 긴설핀 펑양 등 네도시지역의 고 寺아파트

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림주테의 힝태이며 주이의 한세대당 규모가 익· IO- I l 펑

계 Iq· 2 개. 부허. 익국1-의 마루외. 싱·수도시설이 있2i.C 공동화장실을 시-용하미, -終벽吾이나

시민)트 블록 7는 실리키-트 빅骨조에 시T 트 기와 7는 슬레이트가 얹어진 힝대를 하고

있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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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택의 질적 수준과 형태는 남한의 1960년대 초반의 도시지역 주택의 수준이

나 노 후화된 시민아파트와 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촌주택은 흙벽돌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얹어진 형태를 하고 있으며, 한채당 규모는 역시 Io-U 평

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창고가 달려 있으며, 상수도는

공동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대략 75%에서 83%로서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

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한세대에 2가구가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되며, 이에 따라 북한주먼들의 주택소비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적인 부족은 물론이고 건설된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약 65%를 차지

하고 있어 주택의 노 후화에 따른 불편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1990년에 5.9-7.6m2로서 남한의 40-53%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계획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인당 10-12rn 에도

� 

미치지 못하는 수

준으로서 과밀주거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연간 최대 주택건설 능력은 지난 1953년 이후 북한의 주택건설실적을 분석할

때 호당 약 건평 15평을 기준으로 약 10만호 수준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주택건설과 관

련된 자재공업을 살펴보면 시멘트생산시설이 연 l,200만톤으로서 북한의 자체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유류 및 에너지 난과 주

택건설투자자금의 부족으로 시멘트 생산시설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약

800만톤의 생산에 그치고 있다, 강재부족에 따라 철근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근콘

크리트 아파트는 평양 등 일부지역에만 건섣하고 있으며, 강재가 필요하지 않은 조립식

시멘트 블록이나 실리카트 벽돌을 생산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

재목 및 합판생산의 경우는 북한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판유리의

경우는 질이 조악하고 생산품종이 단순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연감

의 경우 온수난방인 경우 배관재 절약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설비배관재의

생산능력이 북한의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곤란한 젓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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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납북한의 주이사정 및 거주실대비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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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식건펴· 님-한과 북한은 7댁과 주비소비 그리고 주택의 셍산능럭에 91어 커

디·d· 격치·를 보이고 있다. 주덱)iL급율 및 주택33 t 면에서 남한의 1 인당 소비수준은

북한의 1 인당 소비수준에 비하여 적어도 2배 이상의 소비수준을 );t이고 있다. 남한에서

의 주이에 대한 ·주1적 /준을 배제하고 난순히 님'닉-간의 주택건설실적과 건지.제 셍산V-

력合 비V함 때 닙'한은 텍지부족문제민· 해길될 깅우 3펑 15평을 기준으로 최소한 인

간 70만체 이상의 주이을 d선힐· 수 있다. 이에 비헤 북한의 겅-으는 10만채 이상의 d

설은 어리울 깃 - 로 핀·딘·핀다-

띠-라서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의 7준을 힝)상시키고 /%촬흔1-길수준을 게

선叫기 위힌· 대데적 . l 平지·기- 있어이· 힐· 깃이디-. 이에 더히.어 Ap-힌-의 주택%L족%/偏

해소하기 위헤서는 년 적이도 l- - 먼적 18펑규모의 주이을 20만호 징도를 세苟게 긴

설하이이· 한다. 헌 ->1한의 헌 /집- 감안할 깅우 그·이긴설지·0은 밀-曾나위 似고 히어도

t게납1 10만호 건설분의 초1설지·제외- 긴설·중기 그리고 주텍긴설 및 /yg체게가 닙-에서 -l$

- 로 지fr 되이야

� 

힐- 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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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에 따른 통일의 열매가 북한지역에 골고루 배분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주

먼들의 주택소비수준을 향상시켜 일정기간이 지나면 남한지역 주민들의 주택소비수준

에 근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의 x
주택실태에 대한 검토 결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간의 주거수준 격차 및 그 해소는 남북통일에 따른 부담이자 최우선적인 과

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3. 통일에 따른 여건변화전망 및 주택부문 수요추정

3.1 통일에 따른 인구 이동전망

본 절에서는 통일에 따른 여러변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북한지

역 인구유출과 남한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북한지역 인구의 유출문

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맥락에서 북한지역에 건설공급해야 할

주택수요를 추정한다.

311 인구현황

주택과 관련된 계획수립을 위해 남북간의 인구헌황을 살펴본다. 현재 남북한의 인구

를 비교해 보면, 남한에 4천4백85만명, 북한에 2천3백25만명으로 북한인구는 남한인구

의 52%에 불과하다, 북한의 국토면적은 남한의 국토면적 보다 1,24배 넓기 때문에 인구

밀도에 있어서 남한이 2.i8 배정도 과밀하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에 있어서는 남한이 1%

미만이지만 북한은 1.6%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4표-14% 남북한 인구현황비교 (1994년 헌재)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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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복한의 지억별 연구분포와 종가율을 살피보민, 평양에 약 3백33민·멍, 총인구의

15. l%가 거주하고 9)으며, 함겅납북도와 핑안남북V 지역에 47.l%의 인구가 밀집되이

있는 것으且 나타났다.

{표-15% 북한의 지역별 인35- 중가율

l//쁘</]-/[1[.[ 뇨][//[/-榮-[[-l-/[[1
자료: 힌-국개曾연구원, 북針겅제동향, 1996. 북한연7소, 「

북한총람」, 1995,

지난 10넌간(1982-1卽1닌) 인구骨가율에서 2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인 지억은 남

포와 함깅님-도, 핑·해북도 순으로 최군에 이들 지역에서 규모가 谷 개발이 일어나고 있

음을 반엉한다.

북한의 지역1언 인구%분은 지역내의 지헝가 림·은 자인毛·경가 삘집한 관게기. 있다.

즉, 인구가 시헤안의 평야지대, 특히 평임시를 중십으로 하는 대동강 우.익에 4중되어

있으머. 동해안 지역은 윈샨, 힘{, 정진 -k이 ·주]적으로 인31가 집중되어 발딜·되이 있어

통·혜안 지역이 조1반리으로 인구밀도가 넛·은 펜은 아니다. 그러나 양·강-도와 자강도 지억

의 깅 1· 힙준힌- <<익·지대이기 떼문에 인-/밀LL기 전닢f 펑6f수준에 비해 크g게 닐디-.

납한가 북한의 인구배분정LL-L 지익인구밀도의 분산계수(Coeffxcient o f Variance )를 게

신省-F로써 비구't힐 수 있는데, 닙-힌/ 1힌·의 인3L빌V의 분41게수는 님'한이 12.41이미,

활r힌이 2.82S 1추힌의 인구·는 님-'한o)l 비해 비2적 s-등히.게 지익T健 배-난되었디-)i 힐

수 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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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통일후 인구 이동에 대한 선행옌구들

통일후의 인구이동과 사회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지역으로부터 남

한으로, 특히 수도권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인가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

고, 북한인구의 남한유입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예측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나 아직 문

제의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통일후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남

한과 북한간의 경제력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표-16%은 1989년의 남북한간, 동서독간

경제력을 비교한 것이다. 남북한간의 GNP 와 1인당 ONP의 격차가 동서독보다 매우 크

고
, 또한 무역총액에 있어서도 격차가 커서 통독에서 일어나고 았는 인구 이동의 문저)

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표J6% 남북한간, 동서독간 경제력 비교 (1989년 기준)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북한 서독:동독

출처: 윤혀1宿 . 장성수, 「
통일시대 국토개발의 방향」, 1997. p, tos.

통일독일에서는 경제력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구 동독지역 인구의 서독이주를 예방

하기 위하여 통화의 1:1 교환정책 등으로 인구 이동의 근원적 요인을 차단하였다. 그 결

과 1989년 통독직후 4/4분기에 약 27만명이, 1990년에는 약 40만명이 이주하여 최고치

를 보 이다가 그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동서독간 인구 이동에 대한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서독으로 이주하는 동독 이주민의 대다수가 양질의 노 동력이

라는 사실이다. 이는 향후 구 동독지역의 노 동잠재력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킬 수 았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류우익은 북한의 도시화율이 남한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통일이후 북한의 실업율이

4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t지역경제의 

변화와 얀구이동", 
「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1997.2.

p. It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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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iO%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변서 북한에서 납한으로의 키-제직 이동인구가 북한 寺

인구의 l[4인 450만에 덜'힐· 짓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2/3인 300만이 님·한으로 이주할

깃이며, 특히 이중 2/3인 2(빔만이 수도권으로 %1중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3),

V성·g의 겅- , 식 힌-의 게兮 - X(3개층 51분류)에 의거. 북힌 총인 /-7-J)의 50%를 주

번적 개총으로 분리하고, 이둘 l
,
000만을 집-제적 이동인구로 보았다. 이중 l/2이 한게적

싱-힘·에 있다는 기·징하에 500만명이 남"l.으로 이동할 깃으로 추정하였으미, 이를 초기,

중긴, 종긴단계로 니-V이 긱·긱· 400만, 701간, 30만으로 분리하어 7-정하있다44),

한W, 내한주텍y시-는 통일후 한번-V 진제의 순 인구이동7-모를 8101간멈으로 7정했

디·. 이종 남한으로의 이동은 399만명, 북한지억 내J/의 인3[이동은 41 1만임 정도로 추

정하였다. 동 언구는 통일후 Av기, 정착단계, 통일완성단계%로 니.누어 남한으로의 인구이

동과 북힌·지익내 인구이동 31-모를 추정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총인구이동은 악

160- 1704/l-밍으At 7정'하였디·. 또힌· 핑잉·의 인33f/;L는 600민·정도로 서-A에 이온 2

의 대)L시기- 2틸 것3로 에싱·히.있디-45).

대한 5 7토.도시계피학최 등은 시나리오省46)로 인구이동방향 및 규모 등애 데해 에吟

하었디.. 통일후 10년간(20니 . - 2020넌) 북한에서 님-한으로 이동'骨 총인구 v-모를 시니-리

오ISL 6 백20만2친씽파 5 백88만r3으로 추정하었니-, 시니-리오A」[1의 징우 1994년 북한인

구기준 寺인구의 26.7%가, 시니-리오掘의 겅-( 북한 총인구의 25.3%가 납한으旦 이동할

깃이리-는 이다.

북한에서 전출한 인/가 납한내 지- 지익으로 분되는 v-모는 시나리오 171 인 깅-으 4

백'33민-9친ro이 수도Y1지억으且, 동남권·지역으로 1백11만9친임, 시나리오 4[2의 겅-( 3백

21만8毛띵이 수도7]지역, X-님·군)지억으로 1빽6만멍이 이주한 것이리-고 에촉하었디.. 녁-

한지익으로부터의 인구이동 내누분이 수도권지익파 骨납권지억으로 A중v]고 있$ 머,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 트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윈

43) A)-우익, 
" 

내륙과 41약을 잇는 K지·형 발진축으로", 대통링자문 21세기위원최, 「200()VI에 인리는 통
1시대,, 1彈3,

44) J]싱-vt, 인후 >구이y 책01] 관한 F,c, 통인 . [, l;·!주싱촤통인자문위 1회, 1蜀5.

45 ) 한[/댁공사 7테연./소, 통인한<iA 주텍J(If과 공사의 역할, IT95. I l. ])p.97- 108.

46) 식-한의 게방촤와. 게 이 실패하어 경제성심--[[l-이 1헷)5<3r도

� 

이우 게속헤서 매V{ l%의 김.소骨 겅%1할

김-Y 吾 시니-리오 j/1 로 히-V., l, l-한의 게범-회.외. 개혁이 싱꽁Y.로 이무이지 2000닌까지 힌재의 겸제3·준
- 

- 지속하디-기· )001V)1-터 연 10%의 성징- 경힘힐 경-7- 시니.리오 1127 신정히.A 시니.리%번M 7)
3L이동-'d-모를 예측하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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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 이외 다른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인구가 전입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또한 통일후 남북한 지역간 인구이동項과를 반영한 지역별 인구규모전망 결과 통일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나리오 W1과 시나리오 銳 공히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사이의

인구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17%을 보면, 특히 남한지역 중 수도권지역의

銳 의 경우 2011년 27.4%에서 2020년 30.9%로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47).

4표J7% 통일후 지역벌 인구규모 (단위:毛명)

출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삼성그륩, 
"

지역경제의 변차와 인구이동",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

개발구상, 1997. 2. p. 146.

47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삼성그룹, 
"지역경제의 

변촤와 있구이동",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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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통일후 인구 이동에 따른 문제와 안

통일후 인구이동·조1망을 종호>-히·면,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으로 이동하는 %

한인구의 구/-모를 최소 300만명 600만멍A지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내에서의 인구이동

은 제외 
'j. 

경우이미, 북한내 인구이동까지를 김'인·하1진, 최대 1친만징도가 이동가능싱을

기-지]1 있이 헌재 북骨 인구의 50%기- 이동'헐· 깃-e-.로 전밍'된q.

인구이동의 빙·'힝·-F 크게 남에서 북, 북에서 님', 북에서 북이라는 헝태가 될 깃이다.

이러한 방향에 띠.른 이동인C · 의 특성을 분석하1견,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할 으로 에

싱·되는 인구는 북 
'l.지억의 

낙후한 사최간접자본 화충이니- 기입깅잉읍 딥·딩-할 고 급인력

들로서, 전문기舍지.니- 겅잉 , 관리자 11단이 주류를 이·룸고 겅우에 따라서는 고령자니- 소

수의 실'힝·민들로 구셩될 깃이다. CI반1진, 북한에서 VI'한으로 이동하는 인구들은 접겅지

대에 거주하거니. 대V시에 실고 있는 20·-40데의 d·동력을 갖춘 집던-들이 우선시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fL한 - 한의 낙후지익에시 북한내 대도시나 -%업도시로 이주할

인3'E들도 이외- 같온 특성을 가질 것으로 진IM'된다.

<표-18% 인구 이동진망 종'합

ll 
l l 

' " ' ' ' 團 ' 團 團 團 ' ' 團 團 ' 團 團 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뇨교·,,-,.고,-,./-더쌔·伊 - 以느認 盲

인[/의 이동은 AI신럭의 차이 1길 소비수준의 치-이리·는 경 적 측1핀괴. 인견적 적R기·

제기하는 각종 기회 닐 교육과 긷-各 7촤식 관]차에 따라 촉발된다고 한다. 통일후 북한

주1낀들이 수벡만1-9이 남한 - 로 유입될 경우 L'l- 사실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문제이兎으

며, 다음과 같은 7제가 우리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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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반세기동안 서로 대립된 이념체계속에 살아온 남과 북의 주민돌이 정치제도나

경제체제가 통일되더라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념적 갈등을 노정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남과 북이라는 지역적 차이와 연결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지

역간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한 쪽의 고소득계충이 북한지역에 진출하

였을 경우 상호가치관과 윤리관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북한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노 동력의 손실 및 상품시장의 축소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통일 이전보다 오히려 위축되어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남

한으로 유입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노 동시장에 주는 충격으로 인하여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할 젓이다. 즉, 북한지역의 저임금노동력이 한국노동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될 경우 실직에 대한 위기감과 통일에 따른 사회적 기강의 해이에 따라

극우파폭력집단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독이후 서독지역내 극우집단의 대두

와 집단폭력사태를 통해 쉽게 예견되고 있다.

셋째, 북한경제의 황폐화는 북한얜구가 남쪽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한층 가중시킬 것

이고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서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북한주민들

은 노 동생산성이 낮고, 기존의 생산체계는 붕괴되고 새로운 산업구조조정에 적응하기

가 곤란할 것이므로 실질구매력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대욕구

와 구매능력 격차에 따른 불만을 안게 될 것이며, 상대적 밴곤감과 박탈감은 자칫 좌경

화 경햐을 딴 집단화로 이어져 남한 사회 곳곳에서 좌우간의 집단적 대립이 발생할 우

려가 있다.

넷째, 남한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게 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각 지방

자치단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될 것이다. 결국 북한지역 경제의 붕괴와 남한 사회의 사

회적 불안정은 통일 한국의 바탕을 뒤흔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요약되는 통일후 부작용으로서의 인구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

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통일시점에서 일정기간동안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전략적으로 투자할 산업분야

를 선택하여 깁중 투자함으로써 북한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중가를 통해 북한지역

인구를 안정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50

이러한 JCd를 해길히·기 위헤서는 어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한가지 대

안이 7텍신%분이·리. 
'骨 

수 있다. 주이은 그 지·체5 섕]신제이이, 소비재이고 동시에 f

화적 속성을 깆·고 있는 한All 사최적 인·정의 $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지억에 주택

을 대링· d설히.여, 고 - 을 칭-출하고 이를 통句 북한경제의 쵤·셩화를 이루고, 북한 주 l

들애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1인들의 생苟·이 안정되고,

공급된 주이 인·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헤소하는 한펀, 정주 1의 게발을 통헤 분

쇠.적 벅3L를 해소기·으로써 경 직.문화적 곤궁에 따른 북한 주면의 님·한으로의 비자)但-

·적 이주률 방지하여 통일 이후 에상되는 A'f제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2 통일후 토지 戈]리방안

본 링에서는 인2인 뷰한지익내 산업 성 및 0최인-징을 위한 님-인·이지· 주댁긴설축

먼에 121-드시 검M헤이·힐 %힌-의 旦지제드%핑·괴. 통일-吟일의 시- ,
/'[y네 신弔연3L애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 데안을 살찌보고, 비곡:l·리한 북한지익 V지처리빙'안合 모색하고자

한디-.

3.2.1 북한의 토 지제도

일본의 식1긴통치가 4-식되고 북한지역의 징치적 지배권을 장악한 공산주의 북한 정

/은 샥민지적 요소를 임애기 위한 북한의 첫번쩨 괴·업으로서 汚46닌 3월 Y지게헉合

단헹하있다. 1946넌 s월에0 「중요신·엄, 교몽 · 운( · 은헹의 국7-화에 관한 111링,을 공

Y하이 산업을 국유촤'剋다.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징은 크게 2던·게로 나누이 진헹되었L

대, 1 단게-L m46 IE3넌끼지로 토지게헉-2- 통한 fy-에게게 겅지-S-전 원%히에 足 키

暑 분베히-어준 기<l-이디·, 제2딘·계는 1953 · -· l(]5S년까지로서 이 단계에 있이서는 M지骨

Wit)츤 공-8-촤하고 농1/J을 
「

조]단V징·화,한 단계이디·. 요약히·W, 북한3 1946년에 헹한 토

지개힉을 롱해 X그11에게 일시 %-旦를 느!-싱·으로 나누어7었다가 다시 1954넌 집단농징·

제를 적- - , 농토를 YA-촤하있다, %Ll{Il들이 노 동合 제공하여 잉농한 것에 대해 노 동제

공·에 따리- 수입읍 배분하는 생1신·제계46)로 J卷·된 것이디-,
m

m

48) 이러한 Ar산체셉┯

� 

칭신-리Iv·범이라 부르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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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당시 해당 도인민위원회는 토 지개혁에 의해 무상분배된 토지와 관련하여 농

민들에게 토지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를 교 부하고, 소유관계를 새로운 토지대장(토지등기

부)에 등록하였다. 이때 구 토지대장은 모두 불살라 폐기하玆다49],

한국전쟁 받발 직후부터 북한은 농업협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수의 법

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전쟁기간중 많은 북한주민이 월남하자 「

경작

자없는 토지에 관하여,(1950.12.2이, 「경작자飯는 토지를 공동경작함에 대하여,

(1951.5.22)라는 범령을 공포하여 월남자들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협동조합원들에게 공동

경작권을 부여하荒다. 그 외에도 
「
협동단체들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한 결정,

(1951.8,22), 
「

생산협동조합骨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 대책에 관한 결정,

(1953.3,27) 등의 법령을 공포하여 국가기관·국영기업소·기타 탄체들이 부속농장을 조직

하는 한편, 경작자 없는 토지률 부업경영케 함으로써 점차 협동적·집단적 토지소유제도

를 정비하였다,

{표-19% 북한의 토지개혁의 결과 (단위:정보)

! ‥ l ‥ · * l

l難,雪[핀., l 習 l醫l曹l 曹 l
l 5정보이상소유지주의 토지 l 2375746 l 231

,
716 l 9涓 l 29,683 l

i 賦星' 具밉.. [ 園:雲 l 腰:亞 l 盟 l 毁雲 i

주 : 지주에게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조 건부로 5정보를 넘지않는 토지를 나누어 주었음(법령 제6조

3晋).

자료 : 통일조선신旻사, 
「통일조선연감(1967-1968),, p.836.

출처 : 이태욱,"경제:자력갱생점책의 이점과 한계",「북한 40년,.을뮤문화사,1989. p. 123.

49) 이점에서 구동독의 경우와 구별된다, 구동독은 등기제도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는 하지만, 기본

적으로 분단이전의 둥기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동독의 둥기부에는 토지등기부, 건물둥기부

및 세습건축권등기부의 3종이 있었다. 김상용, 
&;

구동독과 북한의 토지제도의 비교", 「토지연구,, 제5

권 5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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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일촨으로 부분직으로 기존의 사%지-에게 무상 또는 저가 상분배히-는 방안도 고

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디.

북한지억에서 국-8-회-되기 이전의 윈소7-주에게 소우- 1을 반환하는 빙-법을 통한 재사

유회세·식은 소-T구)분4을 이·기시키 북한지역에 내%')· 투자를 저해하고 이 따라 북한

지역 핵영기업의 사우-최.괴-정도 지체시킴 이기 떼12에, 반촨보다는 보상차윈에서 북

한지익 미헤건제산구1 문제가 해걸되어이· 혈· 깃으로 내다)1았다. 보상차7]에서 이 문x]l

의 해결.은 시도한다고 현·지리-도 국가 제정%(두1-읍 骨이기 위하이 보상1상)려F 저리 징·기

체를 IPf행하는 방식이 비-71-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디-.

세성호는 한국적 싱·쵱-에서의 ·r수토지 처리Iv-인-을 제시함 있어 t-리기· 통일을 이

룩하리는 목적이 이니에 있는기. 하는 접을 재십· 인식힐- 필요가 있읍을 강-조하고 재국

-8-최-)-q·인· 또는 보상방안을 제인·하고 있다52).

/l.기- 제시하고 있는 제1치.적 내 (/ 재핵--S-화19'안이다. 통일한국애서 구제산권의 처

리는 북한 내에 시.회커 시징·겅제체 의 조속한 도7], 대북한 투자장애요인은 제거하여

북한주11}의 토지이- - i{을 보1하는 동 조속한 셍쵤·안정 회·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

인·점을 두2으 추진되어이· 叫기 때)f이다. 재국유%방언-은 이미 실 본 비-외. 같이 11험·지

역에서의 투자조/ 게신을 통한 조속한 경제제<l., 북한주민의 4셍존권 보징·, 보상제원

마런의 어며움 최피 동의 어리운 과제를 한끼빈에 혜걸할 T 았0는 접에서 장짐이 있

디-. 7한 이 ]M·인-은 북한주%d)둡로 하여금 헌싱-테 대로의 f텍.토지 둥에 내한 이-e·)의

치-보볼 가능하게 하여 IL펠요한 내구C 남한이주를 방지할 수 있으tIl 정부의 추가재정부

답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짐도 있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

제2차적 대안으로-C- )i상]:M'안을 제시하고 있디-. 재국유촤씽·안은 북한정6%1히·에서의

불1]칭산이라는 파제, 그리고 사유제초1'Itq,(월님-자恒의 I
I·소유5'/)에 대한 보]L에 i클한

딘·접이 2)으므로 대인·적 치-원에서 윈소유자애 데한 최소한의 베러를 감인·한 몫수토지

처리la·인·을 깅·구히·지 임'끗 수 없다는 깃이다.

:1리·에 통일한/-·t-.p- 가칭 
「국 재신·과리칭J븍 A) Y] 

')-이 
북한旦지를 직접 관리하는 한

%l'), 북한旦지의 이- . 실테에 판한 省·제조사를 실시하이 V지 용도벌로 세로운 지리퐁부

(地籍公簿)를 작성한 7 북한주111.l 게 헌제 이용하는 토지외- 주택을 중십으旦 분배를
m m

52 ) 제성호. 
" 

통일과징91 석.한旦지 (제", 「V지3.!-5*,. ]밴6.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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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일정한 분배상한을 섣정하여 유상분배하고 장기저리로 상환토록 하는 방안

도 제안한다. 분배된 토지는 일정기간 매매 · 처분 등의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투기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동시에 안정된 주택 및 고용정책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대규모

남한이주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북한주민에게 분배하고 난 나머

지 토지는 관련 입법조치를 통하여 수용 내지는 국유화시키고, 국유화된 토지는 국가가

계속 관리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매각처분을 하여 사유화를 추진하는 방

안도 제시하고 있다.

양승종은 
「

무보상원칙,을 적용하여 국공유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53). 토지은행을 설렵하여 국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토지를 대량매입하여 공공자유

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하였다가 토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주로 민간토지개발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 즉, 토지 비축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것을 제안하았다.

북한토지중 원래 개인소유 이외에 협동농장 소유토지를 원칙적으로 농장원들에게 분

배하여 사유화하고, 남은 국유화된 토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은행의 셜립을 통해 관

리할 경우 경제발전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유화된 토지의 토지은행에 의한 관리는 토지사용에 있어 공공적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유화된 토지의 문제점인 개인들에 의한 무짇서하

37 무계획한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고,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제때에 큰 비

용없이 공급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이같은 의견과는 달리 이진욱은 省남인의 북한지역내 토지소음권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 있다, 는 토지소유권 중재원(가칭)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통일로 야기된 모든 토지소유권문제(부동산소유권문제중 대표적인 토지소유

권을 통칭한)를 조정 . 해결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54).

이상의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재국유화와 보상방안을 적절히 조화시

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공부(公簿)가 없는 상황에서 사

53) 양승종, 
·%통일이후 

북한토지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연구,, 1995. l-2월호.

54) 이진욱, 
t i

통일후 북한의 토지정책". 「토지연구,, 1993.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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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촤나 보상 등 처리%·안의 실함1에는 많은 장에요인이 있다,

3.2.3 통일후 토지 처 리방안

이상의 통일독일과 국내인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후 사유촤에 2거한 자유시장

제제가 북谷·진역에 시헹되]7- 햄정딩-국의 괸·리가 이완될 깅우 토지의 소 권을 둘러싼

심각 
'l· 

분쟁1이 에상된다. 특히 분단이전의 웃1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의 원상복귀를

요-7-'할 짓이 예상되이 문 의 잉7상은 한寺 복주1-해질 것y로 전망된다.

앞서 살피본 비-외- 갑이 통일의 어리움을 ·쥐고 있는 독일의 겅우, 서독의 자유주의 경

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IA-권을 )iL장하는 차원에서 원상회복(반환)을 그 처리원칙으로

심·았다, 보상애 따른 과도한 재정부남을 우리하있기 제문이다. C.1 걸과 1921넌 m월호1

제(경제통힙-이후 [년만에) 약 2卽1피1펀-건의 반휘1-구기- 기되었고, 71 대싱떤적1간i 구

W독민적의 l /3에 님-히·있다. 그러니- 이중 의0 30%만이 처리되었을 관 그 성파는 매우 부

진'壺디·. 그 원인은 분단이진의 부동산에 11·한 등기부대장의 관리가 뎨로 이루어지지

못헤 원소A-자에 대한 확인이 분가능榮기 떼 이다.

우리의 경우는 북한내 국A-토지의 붙1칩접거 맺 분할, 님-한의 부동산 平기자본7-입에

따른 토지가격의 앙骨, 궁극적으로 북한주빈의 토지로 부티의 유리. 원토지 소유자외.

헌1토.지이용지-긴·의 f 동 통일독일의 겅-(보다 심긱·한 문제가 우리된다. 이러한 문제

를 헤毛하이 북한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毛, 장기려으로 통일한국의 토지정

첵이 남한의 높은 지기·문 를 해결하는 대인·이 피어야 할 깃이다. 상품 )W신-비에서 차

지하는 7지 가걱비율을 최소최.하여 상품의 국제깅젱럭을 보장하고 사최간7]자본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이야 한디-는 관접에서 통오1힌<·[의 3료지제도가 정비되어이· %l- 것이다,

통일한국에서의 북한지익 토지는 편칙적으로 유 또는 공유촤하머, 이. - 자가 분밍

한 경우 旦지의 소유권은 이용자(개인이든 IA]인이든) 및 원토지소유자가 모어 이루는

조합(기-창 토지관리조힙·)에 귀속되도록 하는 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 
-힐-께 

힌토지

이용자 게는 계속 사- - <(1이 J>L어되도록 하는 빙·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見지소

A-권에 대힌 원성·최%1- 및 1균쵠·F 시.실兮 인징히.지 열·는 깃이디-. 만일 윈소유지.가 잎·서

언급한 조 71예 가입하기를 거부할 깅.위 조 %}-은 원소유자의 권리에 싱·웅한 채권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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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정한 시점에 현금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가칭)「토지관리조합,은 토지의 이용권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

를 징수하여 채권상환에 충당하도록 하고, 또한 대규모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

리기관(가칭 
「토지관리공사,)을 설치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

을 기존의 
「토지공사.나 「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수행하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소부지와 같이 생산기반이 되는 토지는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유예기간(약 5년내지 10년)이 지난후에는 임대료를 부과하며. 30-50년단위로 토지 및

건물의 이용권을 갱신하되, 계속이용권을 보장하는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젓이다.

즉, 기업에 대한 불법전대 및 프레미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권자에 대한 불하원척

은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는 현거주자에게 토지분은 영구 임대개념에 입각하여 사윷화 및 사적 거

래를 방지하고, 원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만 합법적 점유자에게 분양하여 주고 사유

화 및 사적 거래를 허용한다. 이것이 주택과 관련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이다. 통일이후 공급되는 주택들은 이처럼 공공택지에 건물만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도

록 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젓이 묄요하다. 농지의 겪

우, 현지농민이 계속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생산물에 대한 매매는 자유롭

게 하도록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 어느정도 경제력을 지닐 경우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경작권의 자유로운 매매는 인정하는 것이 바랍적할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이용권

그리고 이용에 따른 임대료를 관리하는 (가칭)「토지관리조합., 토지의 개발 및 토지이

용계획을 수립하는 (가칭)「토지관리공사.와 같은 조직이 정비되어약 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이 강조되어 불법매매나 전매, 농업싣적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규제정책은 통일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북한지역의 사회

기반시설확충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3.3 주택부문 수요전망

본 절에서는 2장 2절에서 추계한 북한지역의 주택사정을 감안하여 1994년말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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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댁J,<骨-3-은 100%닐'성히·기 위한 낵링合 추정하고자 힌-디-, , 총 필요/버수외.

추1싣비용, 필요8]/지v-/P- 듬을 추정히·여 주태건<1사cf]의 소요투자비용을 추게히-는 한낀

7댁긴,실시.업이 71/L -A한%제 부흥에 기이히.는 징도를 삽퍼본다.

3.3.1 수요추징의 범위와 빙-법

통일<안 북.한지역의 주택3<요와 주댁공3]f에 띠-른 A$-런 부분의 수요骨 추정히-는 깃이

므로 A.l.·p- 기간에 있을 남한지의에서의 주택<)설수요< 본 A·<의에서 제외'한다.

T- 수요吾 J‥징하기 위해서는 가구수(인31-)에 내한 전제가 9요한데, y. 장의 1조1에

시 ( )구이동의 h/Jl. . 1-M-힝· 등合 겁V'한 과, 일정기긴· 북한인</-의 남한으로V 이)

업·직하 통·XI]되이야1%0-이 님이- 북이 힘·께 산아남( 수 있을 겼이며, 그 대안으로서 이

동이 V·제V-) J,은한지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깃이 인구이동을 빙'지함 y 있는 내안이리
a

지시하있니·. 이러'한 진제에 띠·리. 인-11'L의 이동이 제되어 북한지역의 인[p·가 
' 

f수준을

-H.지할 것으로 기.징하었디.55>,

-C 가긱/ 지비와 R]1긴실111로 ·/셩v]미, 댁지비에[- 토지기-걱괴- 내지조성비기.

)단(l-vl니-. 띠-라서, %j요주1(]]수-計 추정히·/uL 2T 주1di을 v-1설하는데 )핀요한 비- -

기 위해서는 V지기·5의 V제를 l'111제힐- 수 飢다, / ii<1나 J/f 한지역의 V지외- 관린하여

昏일촉'- 처리1-M· l-은 3:]토한 1과 기긴-시선의 신치외. 7민을 위한 주거 · 지 등의 苟보외-

토지시-8-촤에 따른 부하용을 고 려하여 <·'lA-회.한 깃을 제안한 )·Il- 있니·. 이힐게 . 
- 지비의

J /담< 21애는 깃이 삐.科 시긴·인-에 남북한의 징제 1짖 사회안정을 가지오는 빙·IE]이리-는

가·징에 띠-라 V지룰 <·/유최-하)'l., 공공·y택이 건설되는 것을 윈칙F-로 삼아 - - 지비는 제

피하고, 주택긴11비-8-을 추게하고지· 한다. 띠·리-서, 본 연/에서 추계한 비- - 은 3료지비의

부김-이 l)]1제후1, 가정 :[ 수 있<· 최소u]- - 이리- 인- 수 있디-,

3.3.2 주택 수요추정의 진제

/(테 수요[슴정-8- 위 
')· 

전제는 다음과 V'니·.

a

55) 님힌페서 핵.. LO-<'L 이·V하는 소.수의 기술인비의 J(외. 퐁.제블 l<이니- J+한에서 님"l·으<T

구-기- 서j,L 싱-헤된니3t 기·성 l-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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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째, 북한의 인구와 가구수는 1993년말 기준으로 22,645毛명이며, 평균가구원수 4.8

인을 기준으로 하여 총 가구수는 4,7175708가구이다.

둘째, 현재의 주택수는 3,5695710-359195710호로 주택보급율은 75.7-83.I%이다.

셋째, 공급될 주택의 규모인 세대당 평균분양면적은 전용면적 60m'와 공용면적 12m'

를 기준으로하여 72m' 즉, 21.8평으로 한다. 이 기준은 남한의 1990년말 주택평균규모

80,7mI보다 작고, 북한의 현 수준 48-57.5m'보다 25-50%정도 넓은 규모이며, 인당 15

m
t

(약 4,5평>의 규모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계획수립상 편의를 위해 평균치로 사용한

것이며, 실제계획 단계에서는 북한의 인구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가족수에 따라 주택규

모를 10평형이하의 소형부터 25평이상까지 다양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의 평당 건축비는 120만원으로, 건설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비보다 다

소 낮은 가격이다. 북한지역의 경우 인건비가 현재의 남한수준보다 낮을 것이므로 헌

건축비보다 낮게 책정하였다.

다섯째, 건설되는 주택의 평균 용적을은 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759정도로 삼는다.

우선 용지가격에 대한 부담이 飢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하므로 고충

아파트보다는 5층의 중층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주택건설을 위한 총 택지면적은 주택용지에 더하여 도로 등 도시하부시설,

편의시설 및 공급처리시섣에 푄요한 용지暑 합한 젓이다.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들의 주

택용지비율의 30-40%정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405로 설정한다.

3.3.3 주택부문 수요추정

본 연구에서 주택부문 수요추정의 목표는 현 가구수와 주택수를 기준으로하여 주택

보급율 100%를 달성하려는데 있다. 즉, 1가구 t 주택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56). 추정항

목으로는 총 건설에 투입되어야할 건축공사비와 택지수요V을 다룬다.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가구수-기존 주택수%만큼의 주택이 건설되

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된 총건설주택수에 세대당 분양면적을 곱하면, 총 건설연면적이

계산되고, 총 건설연면적에 평당 건축공사비를 곱하여 총 소요건축공사비(TC)를 추산할

56) 주택보급율 져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으나 아직도 남한의 주택정책수립례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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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앴다.

또한 총 긴설인변직(TF)을 핑균 긴축용적율로 니·7어서 주택용지 소요민적을 게산하

고, 주1피용지 소요1(1적에 주텍단지네 주덱各지비율읍 게산하면, 주거지개받을 위한 총

Id/지소요寺(TL)을 추산헤 낼 수 있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 ..... ..,,... l
l ( 訓訓 判 l
l 1薪和%) . 嗚 西刺(F) . 制펴(TF) l
l d罰 紂唯껴(TI‥)· 弱3朝찌(AC).終입朝찌<·l·C) l
l 여科靖 判 l
l d罰 紂唯1%(·Fl‥) / 涯唱(AV>. 캐訓 玆펴0-IL) l
i 判訓 R訓(l-Il.) / 염訓唯(RIl> . 刺科靖(TL) l
L . . . 圍 . 團 團 . . rn . . m . m m m m .

이상의 게산서을 가지고 북'한지역에서의 주어부문 건실비용 및 택지소요량을 추정하

는데 있이, 7덱제고寺파 관%1하어 두가지 겅- 로 구분하고자 한다, 제1안은 헌 주텍제

고의 잉페 VI촤가 없는 겅우, 제2안은 1960노1이전에 /설된 주 은 모두 김-실퇸다고 전

제할 깅우로 나누이 추정한다.

1) 제1안 : 힌 주비제고의 양에 변화가 잎는 징우

제1안은 l%3<01&l' 힘제 · 미제고 3,569,710-3,919,기0호7 1- 김'싣되지 않고 계속 사용

1다고 가정하는 깅- 이다, 이떼 {1설되이이· 할 주이수는 79,8만호-114.8만호이다.

7택의 건싣苟 총 7텍언면A은 4 건실주며수x 세데담 毛균분앙먼적%이므로 (79,8반

호·- 1 14.8민-호 < 72…'- 5,%5.6만--·B,265,6연·7>, 1毛7백39만 5친핑에서 2친51의2만6친펑의

7택1진적合 건설해야 하는 깃이다.

6 총주택건축공사비 추산

< <1설)組 ·충 주네인%션적 X 핑당건축공사비(l20민·%l)%을 하면,

1 39.6천初 · - 2,502.6천割 4 120만원- 20,SA,632,040,000-30,031,632,040,000

이러 l- 산에 따라 19만8)호-114만 8친호의 주d]을 긴설하는네 투7]되어야 할 긴

축/사비는 20조s 17백56억3쵠2백4tcl-웜에서 30조3벡16%3친2백4만원으로 게산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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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는 대지조성비나 부대비용 등은 제외되어 있다.

s 택지 수요량 추정

평균용적율(75%)로 나누어 주택용지 소요면적을 계산하면,

1천7백39만 5천-2천5백2만6천/O,75-23,195,147-33,368,480(평)

즉, 2친3백19만5천평-3천3백36만8毛평의 토지가 주택용지로 필요하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주택지개발시 총 택지개발면적에서 주택용지가 차지하는 비율

을 40%로 할 때, 주거지로 개발되어야 할 총 택지면적은,

2천3백]9만5천평-3천3백36만8初평/O.4%천7백98만8천평 - s천3백42만평

따라서, 주택 19만8천호-114만8천호를 건설하기 위해 개발할 총 택지수요량은 191,7

kme-275.81ol(이며, 분당신도시와 같은 신도시가 IO-15개정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추

산된다,

2) 제2안 : 1960년이전에 건셜된 주택은 감실된다고 전제할 젼우

1960년이전에 건설된 주택재고분이 모두 감실된다고 가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재고수

는 1961년 이후 건설된 주택재고 259.6-294,6만호이다. 이때 건설되어야할 총주택수는

177.15만-212.15만호이다.

주택의 설묄 총 주택연면적은 4건설주택수k세대당 평균분양면적>이므로 (177.15

만-212.15만호x72rnt씌27,550,160-152,750,16Orns), 3천8백62만평-4천6백25만평의 연면

적을 건설하여야 한다.

8 총주택건축 공사비 추산

4주택연면적)(주택건설의 평당건축공사비(120만원)%을 하면,

3천8백62만-4천6백25만평 )( 120만원·46,343,233w520,ooo-55,4991233,520,ODO

이 계산에 따라, 177.15만-212,1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46조3천4백32억원에서

55조4천9백억원의 건축비용이 平입될 젓이다.

8 택지수요량 추정

평균용적을(75%)로 나누어 주택용지 소요면적을 계산하면,

3천8백62만-4천6백25만평/O.75-511492,482-61,66히815

주택용지로는 5천1백49만-6毛1백66만평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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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비 을 4042 骨 때, 개曾되어야 할 총 택지면적-S- <주택용지/주택各지비

>로 게산되므로.

5천1백49만留 - 6천1백66만留<0.4-l28,731,2이.-154,164,53B(初)

즉, 약 l %2천8백77]만평-1억5친4백만펑, 425,56)(Ill'·-509.63km;정도의 택지가 개빌·되어

야 曾 것F-旦 추정된다. 이 변겨은 분당·신V시먼직의 23-27 배의 v-모이다.

이상에서 두 게의 인·으로 니·누이 공61될 7이수외- 투입·d설비용, 필요이지먼적 동을

산피보있-다. ·제1안F 죄소한도의 임]을 실징한 것이머, 제2안도 킴-실·울을 최소한도로 7]-

았다. 추정긷과暑 졍리하먼, 7이쪼{설물링욘 80만호에서 210만호까지 3설해야 하미,

주텍긴 에 투3]필 비성-은 최소 21조원에서 56조오1드.로 게신·시었다.

( 표-20> 북한지역 주낵긴설 /요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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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건설될 害 주텍 면 (만평) [ l,739.5-2,502,6 l 3,862-·4,625 l
l 

團 團 團 ' 團 團 ' ' 國 ' 團 團 團 團 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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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關 團 鬪 ' 闢 團 '

團 團 ' ' '

l Y
- . 축크<.P-l.쁘-l.크 

-

)
. l . . . - - 2,087· 6 / :'번밴,!-<].-.-rn 

. l.. . Wh
i 주택용지 소요면적(만害) l 2,319.5-3,336,8 l ,

149-0,]60 l

[".["["... 3 [./l.[/旬單
l . . . <F . . r . . . l

- (리는 지난 1號8-aza까지 5게넌%안 200만호吾 건설하고자 하는 게피을 달성힌

비-가 있디·. 그이후 님-힌·지역의 주택산7]의 AI신-v·모는 언 70만호정도가 되있다. 헌제

북한의 주텍긴섣실·히과 11 추진잉:상을 旻 떼, 북한의 주택Al산능럭은 최 한 연 10만호

정V 긴설曾 익량을 깆'추었으므로, 남한에서 10만호정도 긴설할 수 있는 제원윤 제공힌.

디-vI, 북 
'l-지억에 

연 20만호의 주택을 긴%l'切- 수 있을 짓으로 에상된디.. 인 20만호를

1)신한디·31 기·정하n/{, T텍J,L급% 100%를 딜-성히.는네 4닌에서 11닌 정도의 기간이 길

렬 것이디-. 즉, 통일이 이L 시7)에서 실守1되는가와 tI-게없이, 통일후 북한의 주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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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 북한주민의 경제적 안정, 주거안정, 나아가 북한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젓이며, 통일 후 민족의 일체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 북한지역 주택정책의 방향과 정주권 개발계획

4.1 통일후 북한지역 주택 정책방향의 설정 및 정주체계개발

411 통일후 북한지역 대량주택건설의 중요성과 의의

본 언구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주택수준은 남한의 주택수준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준격차의 해소는, 통일이후 한뱐도내에서 생활하

는 민족구성원 각자가 기회균등을 통해 일정한 소비수준 및 생활조건을 제공받아야 한

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택실태를 양적인 측면과 짇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바, 양적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주택보급율에서 북한당국이 그동안 발표한 주택건설수치를 전부 인정

한 경우 남한의 주택보급율보다 다소 닐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통일이후 북한의

현 경제 및 사회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제까지 북한 정부의 획일적 계획으로 이루어졌

던 주택건설사업은 C-1 이상 이루어질 수 었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정부는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이때에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있凍으나 장

기적으로 주택보급율 lOOK 달성하려는 목표는 남한이 이제까지 추구했던 정책의 연장

선으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기존 주택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제대로 갖

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

인 주거공간 면적에 9)어 북한은 남한의 1있당 거주면적에 비해 대략 35%-50% 수준

에 지나지 않는다. 주택의 주요재료나 섣비수준, 상수도 보금율과 수세식 화장실 등 주

댁의 펀의시설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주택과 남한의 주택은 헌격한 차이를 보 이고 있머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북한에 있는 주택의 대부분을 재고로 볼 수 없다는 예측도 가능

하다. 즉, 북한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재고의 약 65%가 건설된지 20년을 넘어서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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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50년이 지난 주딕도 약 25%로서 주이의 1·<후가 극심하머, 주텍의 공유화에 따른 유

지관리의 미비와 긴물의 동질기 공사로 인한 Ic후회- 경항까지를 김-안한다변 진체 북한

태제고의 % 209를 차지히.는 특호, 4% 이외의 주이合 남한의 기준으로 볼 매는

텍제고에 포일-시긷 수 없는 5<준이다. 이러한 멕릭'에서 통일이라는 민 시·적 과업과 1핀

족의 일체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지익에 대한 양질의 주덱 대량공骨은 통일정첵

진)/l-은 著-룬 주텍정첵 수립에 중 % 의의-計 지니<t( 있다.

통일후 북한지어의 토지를 공유촤함으로써 토지의 사적 소-H-가 인정되지 않는 싱·힘-

에서 7텍의 대량/설공급과 접유권의 부여 닐 장기적으로 주덱이 입지한 토지를 제외

한 주택의 사유화정페은 자본Y의적 사최체제가 북한 지억에 조기에 정착되는데 중요

한 관긴이 3쇤 )이Ll·.

북헨·지억에시의 주이5실은 통일에 띠-른 -A한주빈의 낱한으로의 이동( ]'9겨하는 가

·장 d본지인 조처이자 통일에 띠·라 반셍히이) 된 -%F한 정크-군 등 체제실업층에계 일자

리를 부어하고 북한주민에게 안정적인 섕1苟·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첵이라 하%1디·.

표-21> 티건선시 투입인릭

平[ L)1 한주택곰시· 전용 18遇割 주텍d설시 투41인럭 기岳.

T택건실산입은 상내적-쓰로 고LL 의 기술이 불필요한 노 i 집약리 산입이며, u 것의

피·생개수는 0.68 이디·.

통일후 북한 지역에 연간 20만체의 주덱을 긴설한 겅우 매넌 12개윌, 월 25일 근로를

기준으로 16만 7毛개의 일지-리가 ) &1기고 파생게수(0.68)를 고려히,1친, 총 29 만개의 고 용

이 칭-출되어 총 14()만1칭(5인가족)에게 인·정적인 셍게의 기반을 제공할 수 9)다, 주댁괴.

인'정적인 고·밥의 제공은 북한인구의 남한으로의 이동윽 근본이으로 익제합 수 있을 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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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고 찰한 바와 같이 북한의 건자재 생산설비는 양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지역내 생산공장을 완전히 가동시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

고, 이미 투자된 생산 설비를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북한의 생산설비를 현대화한

다면 통일후 북한 경제의 안정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크 게 절감될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산업은 북한에 대한 남한자본의 투자통로가 된다. 즉, 주택건설과 관련

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유입되어 통일후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57).

끝으로 중요한 젓은 북한지역주택 건설공급에 었어서는 단순한 주택의 건설과 주택

의 공급에 그치지 않고 생활, 문화, 교 육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산시셜과 함께 연결된

정주권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

정할 때, 이미 주거지역내 각종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

는 경제적 능력이나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어디에서나 개별적으로 주택을 선

택하여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의 구

매력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지역여건이 마련되어 있지않고, 북한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통일후 상당기간 남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남한이주 선

호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간의 사

회 . 문화 . 심리적 이질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 문화 리고 2세에 대한

충분한 교 육의 기회까지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주권개념에 입각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주택부문은 통일에 따른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억제, 남한의 대북한 투

자기회의 제공 및 북한 경제의 활성화,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부문이며. 통일후 북한 지역이 독자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족 공동체적 문화를 공

유할 수 있게하는 기반이라 하兎다.

57) 통일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을 이룬후 1997년 3월말까지 서독 동독에 지원한 공공부문의 순지원

액은 약 t조마르크(한화 510조원), 서독 0DP의 4-5%수준이다, 지원액의 약 15%가 주택부문 및 관련

부문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에 따라 동독지역에서는 지난 7년간 총 52만여호의 주랙이 건설되었

A 210만여호의 주택이 개량 또는 보수되었다. 4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1997년 동독지역주

택의 임대E 및 주택관리비용은 1991년에 비해 369%나 연상되玆는데, 같은 기간 서독지역에서는

28%의 상승에 그根다. 조 선일보, 1997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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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북한지역 주비긴설괴- ·정책 수립의 전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익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녀함에 있이 다읍파 같은 주1제-趾 가정

힌V-.

첫쩨, 자유민주적 기본진서를 추구하는 통일한국

통일한국은 지.우-5 1주적 기널-질서 하에서 정무기구의 艾율성 제고 d 북한 지역의 부

훙을 위한 이븐녀. 통일비용 최소최페 정책-(선순위를 旻디-,

둔째, <-l-힌의 정려총] J·)L 및 지우)

1 통6방식 >L잇 ]가와는 l 개旦 본
.

1

연[It· 서는 북한지 대한 주덱정책

수럽의 Y도</1을 님-한이 깆·20w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에 대한 平지·를 관리하는 한핀

자금의 조달윽 진두]-히.는 것을 >1제로 한디·.

A볏쩨, 비폭럭·평촤직 통일

비5 i의, 평촤리 통[늰이 달성q어 전후제건 -k의 불펄요호1- 낭비기- 배 되며, 남괴- 북

두 지억주민간의 적게감이 %는 싱'내에서 싱'호호헤정신에 M긱-한 힙조체계를 1제로

한다,

L%쩨, 토지의 꽁-H-

통일후 북한지익으) 토지는 토지의 밥과 관리 및 개발이의을 전체 북한 주민에게

晋려T도목 旦지귀·리기C[L가 소우-하는 공무-촤ea有化)를 조1제로 한다.

디-섯쩨, 닙힌·네부 주댁정책괴- 1 리

-tt 연구에서는 통일후 북한지익의 주태게1身에 Y J될 충 투자v-모외- 개반방식vI-을

꼭-적으로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정잭에 있어 남한의 /택旻제 등은 일단 배 한디..

4.1.3 통일후 북한지억 주택정책의 개요

1) 인구 1길 주비에 한 조 사실시

-l+힌지역의 인</- 및 주이에 네힌· 
·Id<-조시-省 

실시'하.여 긱·骨 정책의 기쇼.자rft-趾 1]]-련

하는 한편, 북한주내정책의 수7]各 위한 기초 요조사를 실시한디.. 이러한 조사를 교

로

- 제고 주여의 개보수 수J오 y 연치.1館 개보수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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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주택건설 규모 추계 및 건설계획 수립

- 기존주택 입주자 및 신규주택건설 입주자 등에 대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2) 복지개념에 입각한 주택정책 수립

북한지역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을 감안할 때, 북한주민 자력으로 주생香수준이 남한

의 주생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후 상당기간, 적어

도 20년 이상은, 북한지역 주택정책의 기조를 복지주택정책에 두어야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주택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연간

20만호 이상의 대량 건설이 이루어져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함께 20년 거주후 분얌전환되는 장기임대주택개념을 도입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적

은 부담으로 주택에 입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그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여, 사유화를 인정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3) 정주권개념에 입각한 신도시 및 주택단지 개발방식의 도입

단순한 주택의 공급만이 아니라 주택과 주택을 둘러싼 각종 편의시설 및 교육·문화

시설을 공급해 줌으로써 양질의 주거지를 형성토록 하는 정주권개발개념을 도 입, 각 지

역마다 신도시 및 주택단지를 개발한다.

4) 공급주택규모의 설정

전용 18평을 기본으로 전용면적 12평, 18평. 25평까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그 이

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별도의 지원 없이 건설토록 한다.

5) 주택건설 공급 및 개보수 관리조직의 정비

북한주택의 신규 및 개보수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주택건설자금조달, 주택건설체계-

기술있력. 기능인력. 건축자재 조달체계- 등 정비, 주탁관리체계졍비 등을 관장하는 조

직체계의 정비, 장기임대주택을 계획임대기간이 지나면 이를 분양하고 이 매각대금을

주택개보수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68

통일후 북한지역에 주텍을 긴설휘·에 있어 남한에시 지.금괴. 자제와 기술인력을 조달

하고 북한지역에서의 필요한 자제를 구입하어 공사헌장에 w-g하고 인럭을 조달하어

주텍을 11설하계 한다. 또한 북힌새 Y}주자를 선정하고 입대료를 징수하며, 주 으] 개

조와 보수를 총궐·하는 조적익 통일추 반드시 필요히-다.

6) 힌 주이거주자의 권리 존중

본 연구는 통일< 북한 지역에 존재히-고 았는 기득권에 대하어 기본적으로 인허 희

셍파 내가를 최소촤한다는 입징'을 견지한다, 이리한 W릭페서 포용의 폭을 El히야 하겠

으 나 인권유린이나 인띵삳상 등의 ] ]죄행1위외. 관련된 겅/에는 빈족적 잉·심에 근거하지

않'을 수 似各 것이다.

따라서, 북힌·t]l 헌재 존제하는 모 주이읍 공-7촤하되 특호와 4호7텍음 제외하51는

힌 북한 당sp과 입주게약귄자에게 71주우신권을 부어하는 한된 헌1 주 의 세입자 형테

로 거 히.는 집단과 그- 가족수를 고리하여 신규주비입주자걱을 부이한다. 헌제 특호외.

4i주어 거주자는 //- 들이 3'-릴던 59을 박틸·한다는 측1건이 아니라 북한 전체주민에게

동동한 기최를 부이한다는 촉ly·!에셔 3[]주여부를 조)旦한다.

7) 응급 가수용 주택시실 실치

체제 실7]지. 및 과밀한 기존 주택 거 자문 를 해걸하기 위하여 통일후 북한 지익

진억을 대상으로 대3(-모 가수各 7텍시실을 우선 긴설한디-.

4딕 정주체게개발 념 도 입을 통한 북한지역 주택지 개발구상

통일에 띠·른 부직-용을 최소최.하기 위한 대책이 시규히 마 1되어야 하미. 본 언구애서

는 그 내책중 하니.로 북한지역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

비을 대량건실함으로씨 북한 민들에게 )%A唱·근기를 제공하고, 북한예서 남한으로의 대

v·모 인/이骨을 미인에 방지하어 사최안정의 기들을 미-런하지.는 것이디-. 또한 내링·의

주이<)설을 통하이 북한지역 잉여노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북한지익 산업 및 공

장의 기-7名을 유지히-이 북한지익 강 부흥의 초석을 디.긷 것이라 전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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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북한주민들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

는 것만이 아니라 정주권 개발개념에서 접근하여 북한주만들에게 인간다운 쏢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어서 남북한 주먼들의 생활 수준을 동등한 수준으로 끌

어을릴 수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한 주거단지의 개발규모와 방안 및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4.2.1 정주생활권의 개념

1) 정주생활권과 기초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집단적으로 모 여 생활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주근

접 또는 직장까지의 교통편의시설, 자녀의 교 육환경,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한 공공복리

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환경의 조성이 요망된다,

인간의 정주체계개발에 있어 에베네저 하 드 (E. Howard)58)는 자기지속성(self-sustainment)

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기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직장으로의 통근은 도시내에서 이루어질 것,

- 경제활동인구에 맞는 다양한 직장과 고용이 있을 것,

- 도시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한 부문의 산업이나 직업 위주로 경제조직을 구성하지

말 것 둥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정주체계(협의로는 신도시 형태>는 대부분

이 자기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실제로 이 지속성은 정주체계 내에서 도시적 편

의시설, 충분한 고 용, 상엽시설, 의료시설, 교육, 문화시설 등이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은

물론, 거주자들이 도시의 경계 안에서 일상생활의 욕구를 만족하면서 완전한 삶을 영위

하고 이젓이 후손에게 이어져간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정주체계내에서는 인간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수요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때 인간01 제기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을 기초수요라 한다. 1976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한 세계고용에 관한 회의(World Em ployment Conference )는 기초수요란 
"

품위있는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팔수적인 최소수A"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균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기초수요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58) Fbenerzer Howarc[
,

몽0771Orrow·'A Peaceft/ PatIm to l@eol Refor771,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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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서 물풉은 A사, 의류, 주거 骨을 포함하이, 서비스는 교육, 의료, 교통 등을 $함

한다. 물론 이러한 기초수요는 정톄적이 아니라 시 적인 변촤에 응하는 y태지인 특

징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에 필요한 물풉과 서비스의 종류도 절접 다%해 지고 있으며

회-내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디·. 따라서 굉·의적인 건지에서는 볼품과 서비스 외에 인

간의 6>1리. 침-여, 자율 W 징치적인 촉씬에서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부7거도 착[함하고

있디·. 국제노동기구는 기본수요의 주요 구성요소를 d강-(health), 리량(fooco, [u(3

(e(luct1tion), 직·v쵠·강(working COl 피itiotl), 71업(ctnploymeut), 소비와. 저축(consmnption &

sav iu g), 고(통(transportatiou), 주태(housing), 의규(clothiug), 위릭-(recreatiou), 인·전(security),

자-7(free(jom) 등으로 보았디·.

이러한 기초수요는 디·시 사최적인 면과 개인직인 측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직

수요는 국민의 셍존과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 통피. 대학]It- 이다. 개인적 수요는 븍벌한 첵)]이 임는 깃이라 기·징되는 것으로

친-/0귀기, 이헹 y/L는 읍식 맛파 옷과 같이 개인 지-신의 관심에 괸곡:1되는 깃돌合 의미

힌J가59), 징주셍苟패{ 구·상에 있이 기초수요-는 시7]-이 시곡]·디·운 셍唱음 영위히.는데 기본

직으로 필요한 꿀질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읍 최소한으로 보장헤 주기 위해 인간의 斗

구롤 131주촤하는 깃이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있어 예싱·되고 았는 1권%뜨, 실업, 소득불骨

헝 동의 문제를 해질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지·우)과 기술을 이용하여 자주적으로 사최정

의에 입긱·한 개발과 성징·을 유도해 가기 위헤서는 정주/g쵤·권 개님에 따라 인5의 기

초/요릅 충족시키는 %-H이 필요히·다. 5 ('제<C동기3[는 기%수요리-는 개님 속에 모든

게인에게 최소힌의 )W唱i준 공61하는 것괴· 개빌괴-정에서 헌· 지억의 지·족성

(self-sufficiellCy)괴-, 지·y·]성장(self-SL]S[iii11Gd growth)省· 수 있는 조 긴을 헝성시킨다는 2가지

측먼을 깅-조하고 있다.

2) 정주셍횔·권의 개 ]괴. 사레

정주)&1 f-권C표ftl'活騰1)이론은 인간이 AA활을 잉위하는데 있어서 필요로하-L 최소한

의 사최적 수요외· 개인·적 수요의 충족을 骨하여 품위있고 핀리한 생활을 함으로써 毛

잇) ]. Friedm;lnu 1111(l Cl y&Ic Wcavef
,

IUm'tory auc l l NItctm'I]N w
· l'lle Eva/ut]'on flIK l ReR/mI(J[ P/amu'ug,

Ouivcrsity o ]' CaliforIIitl Press
,

BCTkoloy, It]7S, p. 190.



71

국 주민들의 삶의 질 또는 복지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사회활동을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적인 공

간적인 범위가 필요하다. 이것이 곧 정주생할권이다, 통일후 북한 주민들에게 의식주.

교육, 의료서비스 둥 최소한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적인 개

발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개발이론으로서 정주생활권 이론을 주목하게 된

다. 이 개념은 지역개발의 실천사례로서 1970년말 일본에서는 정주권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생활권이라는 명 으로 추진된 중기

적 지역개발방식이다, 남한의 경우 정주권설정의 구체적 적용실례는 내무부에 의한 지

방정주생활권, 건설교통부에 의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농림수산부에 의한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등이 있다. 정주생활권이란 인간정주생활의 기본단위로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그에 필요한 기본수요가 경제적 원

리에 맞게 충족될 수 있을만한 규모의 공간영역을 의미한다.

정주생활권 개념에 의한 국토공간에 대한 기본인식은 국토공간을 유기적으로 통합되

어 있는 인간정부의 공간, 충심지로서의 도시와 배후지로서의 농촌이 하나의 통합된 인

간정주생활공간, 인간 정주생활의 기본적인 공간으로석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었는

공간, 정치적,행정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며, 각각의 중심지간에

형성되는 계충구조를 인정하며, 중심지간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국토공간의

통합된 정주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개방체제로 파악하며 자연

의 생태조직을 존중한다.

정주생활권에 의한 북한지역의 개발은,

첫째, 정주생활권 단위에서 종합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투자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둘째,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며,

셋째, 북한 전역의 지방적 다양성과 특성, 그리고 지방주민들의 개발수요와 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수립과 개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개발의 범위는 생활권(生活麗)이라는 형태의 사회단위로 구성되는데, 이 속에서는 각

종 서비스 제공과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나 각종 편익시설의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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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사최촬동을 더욱 윈만히 하며 니-아가서e 지역공동체의 동질성을 통하여 지연

의식을 힘-잉·시키는 징·이 된디-. 섕]필·권의 기본쟉 개념은 주민의 일상적인 활동을 도보7)

내에서 모 두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AI할권내에서는 셍촬굄수품 구입, A-

치원과 초동학교, 어린이놀이터 이- - 농을 교 통수단음 이용하지 鶴'고 도보를 통하어 이

용이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통일후 북한지억개발 획에 있이서 린)%I唱·권 게직은 도시의 卷·동 )길 공간의 조직

촤는 불론 긱· Al촬71단위의 %']의시실 라보를 통헤 지역주민들의 Al활서비스 수준의 향

싱·을 도모하며, 니·이-가서 주민들이 지역문촤와 가치관을 W유기'으로써 커두f니E]에 대

힌. 애칙-<1을 높힐 수 있다는 d에서 CI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2.2 생촬권괴- 주기단지

인간이 풉위있는 셍1쵤·은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파 서비스를 기본수요라

하였고, 이 는 주텍, 의료, 교육 능이 포'切'된다. 띠·라시 주거단지개발의 l(p표는 1>L주텍

자에게 주택공금을 통하이 핵-vI싱]촬의 기$수요를 충족하게 하는데 있으이, 일정한 공

간단위내 주민에게 기본수요 중의 하나인 주텍을 · 공하기 위 서는 충분한 짇적수준

을 고리한 주덱이 공骨되어야 한다m

주 단지개발에는 다임7한 사최계충의 촌71', 토지이용의 효율촤를 기하기 위한 게획

적 7거지역의 빈', 큐·어J'/A의 해소외. 다잉0한 7-덱수요의 충 , 공공시설과 사최적

서비스기- 충분히 제공되는 정·주쵠·깅조성, 시최보1동에 띠·른 다양한 주거힝대吾 수용히-

Jl d 
·1한 

지억사최 칭·奇 등 의의가 크.디·. 주기단지는 규모, 기능, 입지, 언구구성(소득

수준1敍, 언령별) 등의 특성에 띠고]-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디.잉·히.게 조성되고

있다. 다시말하먼, <:]-린생管권은 인간의 정주생촬을 위한 가장 기&히인 공간단위로서

공공시설, 3린시선 등을 인1]된 정 환깅 속에서 핀리하고 용이하게 주]힌· 수 있는 지

익사회단위라고 할 수 있다.

본 3구에)%'1는 7일후 북 
'l·지%에 

데한 C 댁공if에 있어 A 린주거난지구셩을 위한

기-징- 기본적인 물리적 계피도{·게로서 근린주구(ueighborhood 111]io 개님各 도입하고자 한

다. 근 }주구(近隣1침區)는 1929년 페리(C. PelTy)가 처읍 사용하였으머 오늘날 2린싱)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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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60). 근린주구랸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도로를 건너지僧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초등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일정한

규모의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61),

주거단지계획에 있어서 근린주구개념 도입의 의의로는, 사최적 측면에서 하나의 생

활공동체로서 주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세대를 강화하고 영역성을 확보

하며, 나아가서 주민들이 보다 긍지를 갖게 하는 젓이다. 한편, 물리적.공간적 측면에서

인간척도와 주민활동의 주기성(遍期性)이라는 두가지 기본척도에 알맞게 편리한 생활

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확보.배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의 장을 조성해

준다는 의의가 있다.

4.2.3 근린섕활권 개념과 북한지역 정주권체계 설정

1) 근린생활권 개념과 위계

근련생활권(近隣生活圈) 단위의 개념은 1920년대부터 독창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주구

e住區)안의 주택, 도로 그리고 기반시설의 공간적 배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

정한 지구01] 인구규모를 감안하여 근런단위와 배치모형을 제안하였으며,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리와 동선체계 즉, 자동차교통과 보행교통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고 려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생활권 내부에 졉중적인 핵(core>과 여타 기능공간과의 경계를 강조

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기초단위를 근린지구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도

시계획에 있어서 근린생활권단위는 개발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40년 공공보건협회(Atnerican Public Health Associarfon >가 주체가

되어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계획지침을 제정하였다, 건강하고 위생적

인 주거단지개발을 목적으로하여 단지의 계획설계 및 건설관리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억 지침은 다양한 전문기구와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하였고, 그후 수정을

거쳐 미국의 지역계획편람과 단지 구획규칙(subdivision contro l 내에

� 

포함되는 등 제도화

되였다. 미국의 근린지구 계획지침은 많은 나라에서 신도시 개발시 검토되고 있다. 계

60) C.A,Per ry .

"

The Neighborhood Ull it an d the Commtlni ty", l@cport, vo l.7
,

1929.

61)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제5조)에서는 근린주구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근린주구를

반경 400m이내, 공동주택의 경우 1,
000-3

, 000세대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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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皆은 
' 

커뮤니티(comInunity)'형성을 위해 l$l-아돌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공공)iL긴, 4셍苟·안

진, 그리고 복지향싱·을 꼭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계적지71은 실제적 )旦 주거공간合 조셩叫는뎨 - 일힌· 기준적 근거기- 되있디-. 이

간은 /[린지7 개Id은 계속 1身전하이 A-T린셍횔il 단위를 데략 5딘· 로 세분회-하이 게

빌·계피직-성에 촬- - 한다. 족 c/·성인3L, 구p), -i횔차1위 %의 단위를 고려하이 일상)&1쵤Jl

으로부터 도 시생팔71까지 구분하있다,

셍쵤·C/l 체계를 2

,
L 체>으로 실'피보면,

(J) 졔1단게 셍횔39은 인3[ 약7 l,soo명, 3)L모 의7 6ha, %워 1001n네에 유칙원이니- 이

터, 소AfJAL 싱A 兮의 )%활편의시설< 배치한다.

L助 제2도1·게 )W苟‥1은 인<l)· 이: 6,200인, -v-J;-'L 251111, )W촬)p]위 익] 2501n내에 작은 1등

학5/, li 공원, 약혁·, 세탁소 능과 간온 AI활린익시설을 추가 배치한다.

C-0 제3단 활</l 인구 악 2-5
,
000 인 정/L, 규모 100ha(Ikm'). Ar촬획위는

� 

최고 600m

이1기, 5Y-모기· 큰 초7힉-교외· 중힉-ilt가 추가되고,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교최, A퍼1]}-겟

V이 A 1된다.

1 제4단v]1 $쵤·귄은 인3L 약 10민·128 정도, v-모 40()ha, )1촬 l위 1kIn네에 고 등학)'il

및 도시셍촬에 필·(1한 생활핀의시실 骨이 추가로 At힘·된다.

(9 제5딘-게는 <-l-린셍췬·린 이라기뵤다는 복합기농을 깃'춘 대도시 생촬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게에서-:-< 대학 능 고 동교-H-기관이 계픽될 수 있으며, 바로 이 규/'[t기- 북한

지려에 개曾管 정T체계의 단위라 할 수 있다.

2) 북한지역내 정주권 체게설정

잎'에서 z-긴·히 y-J표에 띠叫서 생횔·C1의 종h-를 3/-선히·%으q 시·쉴싱· F 시에 있어서

의 셍쵤· 19 단위의 기본은 인구7·모라 할 수 있다. 주텍단지의 공간적 KB-L는 일겅하게

-o-정할 수 없으나 앞에서 1<한 3린A&1필·권 II]주에Al 인구 - 모를 기준으로 W간7/-모를

섣정힐· 수 있니-.

북한지역에서 긴신릴- 정주 1체게는 디·음과 긴피 계 되어이· 한다.

소생1횔·권은 익7 4 내지 5 개의 7거단지로 구성된 소생쵤·권에 준하는 인구와 시설종류

를 중심으로 긴실힌-다. 인구30;'C는 익2 2·-3 반멍 정도51 하고 헌제 님-한의 -S-딘-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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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단위로 하여 생활권을 형성한다. 대형 슈퍼마켓과 자생적으로 형성될 전통적 시장의

이용권을 고려하고, 지형적 제약과 도로, 철도 등 물리적 요인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이어서 중생활권은 2-4개 정도의 소생활권으로 구성되며, 인구규모는 약 10만정도

로 읍·면 규모이다. 시설종류는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 1-2 개정도 설치한다,

정주체계구성상 가장 상위단계인 대생활권은 대학교육기관이 3-5개 정도 설치될 수

있으며, 인구규모는 약 50만정도로 설정한다. 산세, 하천 등의 자연적 조건과 도로, 철

도 등의 인위 조건을 고려하고 기간산업, 녹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지역개발의 기본적인 단위로 개발계획을 구상한다.

4표-22h 북한지역 정주권 설정기준

l 주 l 구규見( ) l 구분 사항 l l

‥‥ … 宗野··…… 헝認·

4.3 소 결

통일후 북한에서 추진되어야할 주택정책의 목표는 북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량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한

다는 젓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물리적인 주거공간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주택의 길적 측면을 보장하고 나아가 생산과 교육과 문화가 종합된 생활

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정주권 개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주민들에게 생활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집을 제공한다는 입장에

서 C-1 나아가 주거를 둘러싼 근린환경의 조성과 교육 문화시섣의 향유까지를 정책목표



76

로 삽아야 한다는 짓이다. 본 인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징주체계에서 대J쌩활권은 인구

50만, 약 10- 12반기·구가 거주하L W간적 딘·위이며, 중셍촬권 5게, 소2셍骨권 i5.-20 개

정도가 위계작으로 조리최.된다.

뵨 인3L의 제3장 3절애서 추게한 주택긴수)수요량과 비교하여 보1괸, 4싣q어야할 주

틸1의 총량이 약 80만체에서 2101간체이다. 정 YI체계v 대셍촬권에 해딩·하는 깃이 약 7

개에서 IS 가 d실도]어이· 한다. 이들 )g촬 -1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兮류외. 앙-은 남한

의 인구 30-501/1 정도의 V시와 그. 언근에서 서비스의 종%-외- 양과 유사한 수준이 요

구된다62),

정주체게를 7-싱'骨에 있이 자료의 한>11旦 녁힌의 주이시.정 및 지익이긴을 지억면로

정와하게 분석할 수 일기 때문에 주이의 지역1&l 베분이나 )A촬71의 배분은 사실싱· 불

가능하디-. 단지 평양이니· 닙'포 동 북한의 데도시 1길 기존의 개딸된 지역올 제외한 북한

의 9개도 인구가 펑균 200만띵이라면, 지' 도별로 내략· 2 정도의 대생唱·y1을 게획省-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1省·권의 중{1이되는 도시는 기존의 도시어건, 인구이동의

최소촤, 익사적 · J(최-A 측면, 교 통여d, 북한의 낙후된 지억의 발 骨을 종합3으로

검토하여 선징하여익· 할 것이다63),

5, 요 약 및 결론

5. I 북한의 주택실태

본 연구는 북한지억에 주택올 대량 긴선하이, 고- - 을 칭·출하고w 이를 통헤 북한겅 의

62) 우리니.라 서 주시, 창웬시, 괭·IA시의 인3L가 긱-각· 48만, 40만, 34만 정도이다,

昏·인후 북한지익의 주택불 공if함에 있이 주기지를 체게최.시키고 히.니.의 대생활권을 힝성할 때, 이를
김·g>-하이 네셍卷· :1에서는 위 도시에서 A.리가 y . 수 있는 시비스와 기최를 제공하도록 게픽한다,

63 ) 향후 정주7-l 중심V시신정- 위한 후속인3(가 시행되이이: 할 4이니. 하나의 에시차원에서 본 언3L

에셔 신정한 정주체계상 AA환1의 중심V시는 디.음과 %l·다.
&9-),[의 ·7-성, 

의주; 핑님·의 비친, 개친; 촹북의 사리원, 곡산; 힁.남의 
·해주, 

신 :l;

힘'북의 청진, 니·진; w·님'의 l·홍, V)-친; 지.강의 강1 희>·); 7>·깅-의 헤산, %서;

강원의 원산, All교 V이다.

이러한 대)%일·71 중심도시를 선징힘·에 있이)I-l]·'< 통 1후 4,[한지역에 일한 국토 빛 지억 닐.게픽各
심. - 로 礎'은 김토가 있이야 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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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이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급된 주택안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소하는 한편, 정주권의 개발을 통해 문화

적 요구를 해소함으로써 경제적·문화적 곤궁에 따른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비자발적

이주를 방지하여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진행되

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규모 주택건설에 입각한 주택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한의 주택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북한의 주택싣태에 대한 연구결과,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대략 75%에서 835로서 주

택부족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한세대에 2가구가 거주하

는 것이 불가피하는 등 북한주민들의 주택소비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양적인 부족은 물론이고 건설된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의 노 후화에 따른 문제도 우려할 수준이다.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1990년에 5.9-7.6m'로서 남한의 40-5i%정도에 지나지 않고 북한 당국이 계획기준으

로 삼고 있는 1인당 10-12me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과빌주거라는 문제가 매

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시주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릴주택의 형태이며, 주택당 규

모가 약 10-11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상수도시설이 있고, 공동화장실을 사

용하며, 흙벽돌이나 시껨트 블록 또는 실리카트 벽들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얹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질적 수준과 형태는 남한의 1960년대 초반의

도시지역 주택의 수준이나 노후화된 시민아파트와 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촌주택은 흙벽돌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얹어진 형태를 하고 있으며, 한 채

당 규모는 역시 IO-12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창고가

달려 있으며, 상수도는 공동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최대 주택건설 능력은 지난 1953년 이후 북한의 주택건설실적을 분석할

때 호당 약 건평 15평을 기준으로 약 10만호 수준이하로 분석된다. 북한의 주택건설과

관련된 자재공업을 살펴보면, 시멘트생산능력은 연 l
,
200만톤으로서 북한의 자체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강재부족으로 철근생산량이 부족

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는 평양 등 일부지역에만 건설하고 있으며, 강재가 필

요하지 않은 조립식 시멘트블록이나 설리카트 벽돌을 생산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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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고 있다,

이싱'의 분석결파 남한과 북한은 주이파 주텍소비, 3-리고 주텍의 TWIl·능력에 있어 커

다란 기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보급율 및 주텍의 57-모측면에서 님-한의 l 인당 소비수준

은 북한의 l 1딩' 소비수준에 비하어 적어도 2베 이상의 소비수준을 뵤이고 있다. 남한

에서의 T텍에 대한 짇적 수준을 배제하)1 딘·순히 남북간의 주댁건실싣>과 조J자제 생

산능력을 비교한 때 납한은 덱지부족문제민· 해겯苟 경우 긴핑 15펑을 기준으로 최소한

>간 70만체 이상의 주덱을 건설할 수 있다. 이에 비헤 북한의 경우는 10만채 이상의

건설은 미려울 깃으로 d·단%1다.

띠-라서 통원이후 북한지역에서는 기존 테의 수준을 헝·상시키고 생쵤·흔{.경수준을 개

선하기 위한 대데지 . l 투자가 있어야 힐·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주택부족분 를

해소하기 위헤서는 메<l 직이도 진- - 먼적 18평고(-모의 주택을 20만호 정도를 세류게 d

실하이야 한다. 헌 북한의 헌실을 감인·할 정우 7택>설자금은 밀·할나위 웠고 지이도

매넌 10만% 긴실분의 건설지-재치- 긴실중기 그리고 주택건섣 및 공쓴L체게가 남에서 북

으로 지%1되어야 호1· 것이다,

5.2 통일후 북한지역 주택 정책방향

통일이7 북한의 헌 경제 및 사회체제가 붕괴)핀 깅우 이제까지 북한 정부의 획일지

게획으로 이 어졌도1 주택7:1설사업은 더 이싱· 이부이질 수 임기 떼문에 통일 한국의

정d(t - 선적으로 -돠힌·지역에 데힌 주텍정첵음 수럼해이· 힌.디.. 북힌지역주텍 정책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骨에 ]-치지 않고 T생횔·, IF촤. Z't육 그리고 가능하다1J 셍산시십괴.

합께 인짇된 정주 1개녑을 도 입한다.

-1+W지역 주택정첵의 기41빙·힝·은 다음괴- 권·이 선정-한디-.

첫쩨, 인구 및 주댁애 데한 전수조사룰 실시하어야 한다. 북한지익의 인구 및 주탁에

내한 조사를 실시하어 z]·종 정첵의 기초자료를 미곡)하는 한핀 북한 텍정첵의 수립을

위한 기 조시-를 신시하여야 한디.. 이러한 조사를 H거旦, 제고주텍의 개뵤수 수요 및

인치-변 게보5 계者]수립, 신A/·주택긴설 규·모 추계 및 d싣게 수84, 기존주택 입주지-

7 신귀-주댁긴설 S]주지· 둥에 대한 데기지. 멍J)L릅 직·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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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복지개념에 입각한 주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지역의 경제력과 생활 수

준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이 자력으로 남한의 주생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일후 적어도 20년 이상은 북한 지역의 주택정책 기조는 복지주택정책

이 채택되어야 한다.

셋째, 정주권개념에 입각한 신도시 및 주택音지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통일후 북한지

역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정주체계에 입각하여 주택과 주거환경시설 등 주요 부문의

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공급주택규모에 따른 지원방식을 설정한다. 전용 18평을 기본으로 전용면적 12

평. 18평, 25평까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가

별도의 지원없이 자력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다섯째, 주택건섣공급 및 개보수 관리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주택의 신규 및

개보수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주택건설자금조달, 주택건설(기술인력, 기능인력, 축자

재 조달체계) 및 주택관리체계정비 등을 관장하는 조직체계의 정비, 장기임대주택을 계

획임대기간이 지나면 이를 분양하여 매각대금을 주택개보수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할 조직의 정비가 요구된다.

여섯째, 현 거주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현 주택을 공유화하되 특호와 4호주택을 제

외하고는 힌 북한 당국과 입주계약권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현재 세입자형태

로 거주하는 집단과 가족수를 고려하여 신규주택입주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특호와 4호

주택 거주자는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북한 전체주민에게 동

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입주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일곱째, 응급 가수용 주택시설을 설치한다, 체제실업자 및 과밀한 기존 주택 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후 북한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수용 주택시설을

우선 건설한다.

a

5.3 결론 및 제언

북한의 주거실태에 대한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실적을 재인용한 연구로서 그 를 바탕으로 주택수를 추정하는 한편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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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북한의 주택실테를 추측하있다. 이러한 빈약한 자료를 제인용하는 부]위도 북한 주

택의 양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을 뿐이머, 주이의 -7(모, 띤-수 동 질적인 측딘1과 북한

의 /실산업 및 주니}건 1농럭 동 북한의 주택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이루

어지지 않있·다. 이러한 상촹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주텍부문을 진반적으로 파익-하고자

하있다는 추]에서 이제까지 북한주댁 관런언구와 구1敍될 수 았을 것이다.

또한 통일후 북한지억의 주이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부작용을 최소촤하기 위해서는

7택의 내량건설이 필요 :]·을 旨兎고, 주댁만을 /if하는 차 ],이 아닌 인간의 기초수요

에 대응하는 징주권체게 게91-을 통한 택공급이 이루어짇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

시히·고 있다. 이러한 인구진S&1을 통헤 주택의 대링 1설읍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어

떠한 기초자5L가 필$-힐· 짓인기·라-L 1뀌릭·에서 북한의 주텍과 관런된 어러 사힝·을 체게

촤시컸다. 이에 따리· 본 71구는 통일부작용을 최소촤하기 위한 대안의 하니.로서, 그리

고 북한인구의 남한으로의 - 7입가능성을 감소시키 통일한국의 11111-른 안정에 기이管 수

있는 가농성을 제시하었다,

그러니· 북한체 의 특성인 페쇄성이 깅·요하는 ·지.료접근의 어려움파 부족으로 보다

헌실리인 대안의 모섹에는 미昏한 71이 3)다. 특히 통일후 북한지역에 비을 공급힐·

때 지3빌2 어릴게 배분힐· 것인기.暑 검&히.지 7-히Jl 총량긴섣%IL민·- 시릴 수111-

에 없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수1다. r;f 본 연구는 통일후 북한 지역의 주택징책의 대안

모섹에 데한 오1구라기 보다는 대안모씨의 필요싱을 강조하고 대안을 모섹하여가는 과

정을 제시한 인구라 叫或디-. u]-지吟으로, 보다 징叫힌 징)1외. 싱세-한 지-旦를 통해 통일

을 대비하는 어러 분이·의 정책과 게획이 보다 실친가능힐·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V

포괄시인 통일논의기·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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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요약문1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은 총비서직에 취임하였다. 김일성이 사망한지 만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그 동안 김정일은 총비서직이나 국가주석에 취임하지 않고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만으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안정된 체제로 유지해왔다. 길정일이

군직책만으로도 북한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7 이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특성을 분석해야 할 젓이다.

이에 본 연구는 0) 북한에서 군이 갖는 위상을 제도적 측면에서 살피봄으로써 군이

북한체제에서 점하고 있는 비중을 밝히고, (2) 길정일이 군을 어떻게 관리.통제하고 있

는지 살펴봄으로써, 길정일과 군과의 관계양상을 분석하고, (3) 북한체저] 유지와 판런하

여 김정일 체제하에서 군이 수행하는 기능이 우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4)

북한군 엘리트 구조를 구성상 특성, 보직 및 사회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일과 군

엘리트와의 관계룰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길정일이

총비서에 취임한 후 북한군의 향후 입장이 어떠할 것인지 전망 하였다.

북한에서 군은 북한정권에서의 역사적인 역할, 군 구성원의 양적 · 질적 우수성, 그리

고 군사조직이 사회전체에 퍼져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중요한 권력기구로 존재해 왔다.

그리고 군은 점차적으로 당과 정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해왔다. 물론 제도적으

로 당이 군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군이 당의 통제를 벗어난 예가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이는 당자체의 권위에서 비롯된 凍이라기보다,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수

령이라는 독특한 의인화된 권력기구가 당을 통해서 군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일성-김정일은 1974년 겸정일이 후계자로 공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 

수령의 군대'를

' 

후계자의 군대'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실시했다. 김정일은 초기에 당조직을 통해서 군

을 통제하였으나 점차 군에 대한 직접통제와 자신의 군계급을 이용한 통제를 통해서

군을 장악해 갔다. 길정일은 길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최고사령관, 공화국원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군권을 장악하고, 북한군을 후계자의 군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군권을 장악한 길정일은 승진인사, 특혜제공, 현지지도, 군사 능력과시와 같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군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갔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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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김일성 사망 3년째가 되는 1997년 7월 8일, 북한은 겸일성 사망 3주기 중앙추도대회

를 열면서 탈상을 공식 선언하고 김정일을 
" 

김일성의 가장 충직한 계승자55로 내세우면

서 유일한 후계자임을 밝兎다. 그러나 닦시 김정일은 국가주석이나 총서기라는 직책이

아니라 여전히 길일성 사망시 갖고 있던 군 관련 직책인 국방위원장겸 군 최고사령관

으로 호칭되였다.

김일성 사망직후에는 김정일이 국가주석이나 총서기직에 취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일부 있었으나,1) 현재는 군사적 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이탈을 방지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권위를 확보

하기 위한 통치술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건 지

난 3년을 돌이켜볼 때, 북한체제가 김정일을 정점으로 비교적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

해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戌이다.

그렇다면 깁정일이 군직책만을 갖고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석은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특성과 항께 김일성이 길정일로의 후

계체제구축을 장기간 주도면밀하게 수행한 결과라는 것이다.2)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해

석은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안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군직책을 이용해 통치하느냐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홉한 감이 있다.

결국 북한군의 특성을 분석해야 김정일체제가 그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정치적 안

정성을 보다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과 같이 의인화된 통치구조

를 갖는 사회에서는 김정일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그가 사용하는 직책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이 상징성을 매우 중요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일이 군관련 직책을 사용하여 통치를 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

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군이 차지하는 다음과 같은 비중을 감안할

때, 김정일이 군직책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1) 북한 스스로는 상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려 

깊고 세련된 정사처리"라는 식으로 선전하였다.

2) 사회주의권 붕괴이전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설뎔하는 이론틀로는 주로 전체주의 모델이 원

용되었다(Frfedrich an d Brzezinski. 1965 등). 김정일체제하 북한을 분석할 때 전체주의론을 적용하는

것온 여전히 가치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정태적 이론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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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쩨, 북한에서 국빙·위원징자] 최고사링관 통 하에 있는 주]단이 그 규모에 있어서 71

칭나디-는 7]이다m -!한한군은 한3f 
·1쟁직후 

익25만 서 11차 兮가하이 80년대말 약100만

에 이르고, l%6닌 호1제는 105.5만멍에 昔하는 9으로 추정되고 있다C·flE·부, IA6 ). 21

러나 이는 정37·군의 수치일 7, 인민무력부에 소A되지 않은 정-v·군 동급의 무장1·g럭合

71-하1핀 <.t 수-l< 125만 이싱·으로 눌이난다. 이는 북한 총인구로 추정되는 2
,
300만의

5.4%이며, 북한의 15세이상 남싱인구의 15%정도를 자지하는 비·皇이다, 또한 어기에 에

비역 l-S&1을 추가하면 21 수는 V50만밍이 되이 총인구의 약 l/3, 15세이상 인구의 의<l/2

. 에 이흔디-. 0-리고 >·1시상데骨 선$하게되면, 죄고사령관이리·는 31첵合 통해 김징일든

닉-한주인 조1체를 농71할 수 있다,3)

돈 , 군온 체제를 지텡해주는 가징' 깅·럭한 장지 . l 물리직 폭럭을 배티·적으로 d;LA 하

고 9)A 아니라, 헌,제 군조직이 북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직·동되는 조3이다. 이와

%H곳)해서는 1996넌 12우1 %J오1셩 骨힙'대학 징'립 50돌 기님에서 김정일이 헹한 비TJ 연

선분合 ·71-조힉· 수 9)디-. 인설문을 헤 주]징일은 
"

</·인들의 시.상 정신싱·태가 매우 等

다"며 군에 대해서는 신디를 ),t네는 반면, 당조직과 딩-일꾼에 대해서는 신을 표시하

고 있다. 그리고 조커적 성은 -計론 조 리/성원먼에서도 북헌신1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A 북한군이 북한 네에서는 상대적으로 - (수한 1·L동력괴. 기술읏 기.진 집단으로 구

성되이 있기 때분에 다른 T]단에 비헤 효名적일 수 있는 깃이다. 이는 지난 sovI동안

'
)·>]잉사최촤'된 북한에)%-l /o;1 대한 치우가 지속&1으로 좋있·으며, 군에 대한 切은이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데 기(yJ한다.

요국)대 대내외적F-로 심지·한 위기에 처해있다)- 핀-딘·되는 북한체제가 고1곡) 대로 우.

지되고 있는 이1-로는 길징일로의 후게체제 /축과정이 먼9'壺다는 71외에 북한군의

체제-i]-지 억管이 /剋정직-P로 작- - 히[·1 )디뇨. 젓이디. 띠.라서 힌제 식-5제제의 직-동9

리, 북한체제의 힝·y 전11J'은 물론 2낙판게의 전밍·-의 살퍼보기 위해서도 북한군과 군엘

리트에 대한 언구는 가장 긴요한 9/분야% 하니-가 된 수 있음 것이디..

그괴나 1정일이 군부를 중시하고 았다는 주]이나 향후 북한진로를 결정하는데 2부

-趾 목헤야한다는 조)은 많은 사림-이 김·조하지만 /에 초%}을 밋춘 체계적인 분석언7

는 상딩'히 적( 편이다.4) 이 본 연구는 첫쩨, 북한에서 군이 깆-는 위상을 제도적 측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 심Zl>로 김정인은 IT]3<l, 3월 W시적이니·미· 骨 1시체제를 신포헴있딘 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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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군이 북한체제에서 점하고 있는 비중을 밝히고, 둘째, 김정일이

군을 어떻게 관리.통제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김정일과 군과의 관계양상을 분석하

고, 셋째, 북한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길정일 체제하에서 군이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

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넷째, 북한군 엘리트 구조를 구성상 특성, 보직 및 사회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길정일과 군엘리트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

석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향후 입장에 대해서 전망하고자 한다.

2. 북한군의 제도적 위상

2. 1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전제

사회주의국가에서 군의 위상은 군이 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5) 그리고 이론적 모 델로는 당과 군이 독립된 행위자로 서로 대렵적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제도적-갈등모델(Kolkowicz, 1967 둥)과 군은 당의 한 부분이지만 실질적

인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당군 간에 딜접한 상호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군이 당에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참여모델(Co1ton, 1979)에 의해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두 모

델이 서로 배타적인 가정에 입각해 았지만, 발전론적 또는 변화론적 설명에서 서로 보

완적인 관계로 촬용되기도 한다.6)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transformation 이나

� 

체제공고

화(consolidation)단계에서는 갇등모델적 속성이 두드러진데 반해, 체제유지(system

ma intenance )단계에서는 참여모델적 속성이 점진적으로 장화된다는 項이다(이준형,

1995:48W90 ).

그리나, 발전모델도 북한에서 군이 차지하는 제도적 위상을 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김정일체저]하 북한군 또는 군엘리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정영태(1994, 1995), 이민룡(1995), 역

준형(1995), 전헌준(1995), 길구섭(1996) 등이 있다.

5) 따라서 민군관계라는 용어대신에 당군 뫈계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민군관계란 정치권과 군부와

의 관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군대와 가발전, 군대와 사회의 상호관계 등

다양한 문제영역을 포괄하지만,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군 관계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이민룡,
1995;115),

6) 갈등이론, 참억이론이 브 레즈네프시대 구소련을 바탕으로 발전된 연구라면, 발전모형은 기존이론을

동구에 적용하는 데서 나왔다, 
'



90

에니·하면, 북한에는 당과 군 이외에도 수렁이리·는 의인촤된 독특한 권 기구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宅의 -7일적 영도체제로서 딩-, 군은 불론 국가 위에 렁이라는

엉)i·L자가 군립히.드t 있다.7) 1960년내 중반부터 3'L축되기 시작한 북한의 수링체제는

1972년 ·)범에서 ' 

주석'제가 채택되번서 법제촤되었고, 1990넌도 들어서는 수링이 
' 

사

최.·정치적 %1:9체'의 시수로 3Y-정되%[1서 이론지으iL 완결되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 군을 $힘-히.어 물론 권력기구가 수렁에 -t사하는 하위기구로 전락하있다.

수렁에 봉사하는 하워기7라는 징은 헹정기관인 정무원에게V 미-찬가지-t 적용핀

디.. 북한에서 정무 l
,

은 최고주5;1기관인 최고인민최의의 
'행정4헹기관으로 

자기0업에

데하어 최고인민최의, 주석, 중앙인%11위원최 안에 첵오]을 진디·고 되어있디·. 그러니. 최3:(

. )먼최의는 형식상·의 최1고-주권기괸이 C
, 중骨인민위원회 수위기- 주>이리·는 점애서. 건

과적으로 정무%1은 오로지 주석 지도하에 존제하는 기구가 된다.g) 결 f 북한에서 딩·,

정, 군은 어디끼.지니- i링의 권력'Sr사潁

� 

뒷반칩하는 기구로 수唯의 Y}한 1길에 존재하는

3긱-체제이다.

힌宅 당, /, 정 3지.긴·의 꾄-게는 기-E적7로 딩- 지V체계 하에 군피. 정이 존제힌디Jl

보아야 한다. 왜냐하1젼 사최주의에서 징과 군은 기뵨적으로 딩'이 지향하는 %표를 달성

히끼 위한 수단으로 존제하기 떼문이디-. 즉, 정과 v-의 엘리트는 정, 군의 엘리트이기에

잎·서 딩·원이고 딩·의 엘리므이다.

드(러니·, 딩', 군, 정을 j-분헤서 A드의히·기 위헤서는 당의 역힌에서 군의 역힐이니· 정의

억힐- 분석적으로 7--뱐힐· 필-요기- 있디·. 띠·리·서 어기서는 7]Y의 수행 체에 띠·리- 7

분하고자 한다. 즉, 북한에서 특징 4단이 
' 

7럭'에 기반한 역할을 수헹할 때는 비록 당

의 지시나 킴·독 하에 이루어진다 힐'지라-V- 이를 군의 역할로 간주하고, 마친-가지로 弔

정기능- l - 수'M한 때에는 정의 억할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디·, 그리고 당이 직접 나서서

수행하는 잔여역%f애 대해서만 당의 역할로 한정 시키고5 한다.

/J- 리;Z:l 이상A 권各 진 히·에시 1촉'l·체제에서 교·이 치·지히.는 위싱·이 이떻게 1;(·)회.되

었는지 딩'괴· 군, 징과 군피· l 관계를 분석'骨으로써 旨히고지·한다. CI리고 북한군이라고

兎을 때, 포骨되는 북한의 무릭이 이또1게 조겨되어 H)는지도 제시히-고자 한다.

7) ·a%령의 위싱'겨· 71힌·에 대'배시2 
' 

딩'의 유열시.싱'체계의·vl의 10내원칙'(조신)c동딩-, 1074)칩·쿄,,

8) 7석0. 
'

%}A에 띠·라 징]it원회의를 소 1]히.고. 지V{J.디.'(l%4헌1R, 107조 2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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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당군 관계의 변화

모든 사회주의사회는 당이 국가내 모든 기구와 집단을 지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공산당 지도하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또한 혁명이후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론에 입각하여 공산당 일당독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과정에서

무력충돌을 심하게 겪는 경우나 혁명후 전쟁을 경험하는 경우 군 역시 핵심적언 국가

권력기관, 권력집단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이 군

을 제도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면밀하게 취해진다.

예컨대 구소련의 경우 당의 국방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상으로 군을 통제하

며, 군총정치국내에 당과 직접 연계된 정치위원, 정치장교가 배치되어 인적인 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도 군내 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중앙위원회 직속의

총정치부.정치부.정치위원이 군에 직접 파견되어 군을 통제.지도하고 있다.9)

한편, 북한은 정권수립과정에서 수행한 당의 기여도가 소련이나 중국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창설될 당시에는 군내 당조직과 정치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러

나 6.25 전쟁중 중국군사제도를 모방하면서 군대 정치기구를 두게 된다. 1950년 10월 21

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 

인먼군대에서 당조직과 정치기구제도에 관한 결정'을 통

해 군내 정치기구 결성을 촉구하였으며, 동년 12월 21일 개최된 노 동당 중앙위원회 제3

차 전원회의에서 길일성이 
R

장병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

여 인민군에 당조직과 정치기구를 설치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1961년 9월에 개

최된 제4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당군 관계가 공식적으로 규정된다. 즉, 당규약 제8

장에 북한군은 
t 

당의 무장력5으로 명문화되고, 군내에 각급 당조직을 망라한 
'

군당위원

회5를 조 직하고, 군당위윈회는 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여 그 지도를 받아 사업을 하며

(1961년 조선노동당규약 66조 >, 또한 군내 당사업을 조직, 겹행하기 위해 
' 

총정치국'이

설치된다0961년 조선노동당규약 67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에 대한 당의 우선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당속에서 군의 자율성이 점차 중대되는 방향으로 번화했다고 보여진다, 이를

9) 당의 군통제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구소련군은 정치국이 제기능을 못하여 군사령콴이 군정

권과 군령권 모두를 행사하는 경향이 있였지만, 중국군은 군정과 군령이 명확히 분리되어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보다 확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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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레를 중십으로 밝히고자 한다.

첫 , 앞서 인급한 1961<1의 당규약 개정작후인 1962닌 12월 북한은 노 동당 4 기 5차

1원최의에서 딩·중잉·위원최 결정으로 
' 4대군사노신'을 체텍한다, 그1- 내용은 잘 일괴지

있는 비.와 간이 
' 

전군의 헌대촤', 
' 

전군의 간부촤'. 
' 

진인민의 무장화', 
' 

전국토의 요 새

촤'이다. 헌재%지도 유효한 4대군시J‥신은 내 - 상 잎'의 두 가지a 순수하게 <E과 관련

l 사향이라먼, 뒤의 平 가지는 군인만이 아니라 71체 북한주민과 관린된 내용이다. 그

리고 4내군사노선이 지속직으로 추진입으로써, 군이 %한사최에서 어타기관 보다 우월

한 도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파);L管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다고 힐· 수 있다.

fr73 1 시작된 
' 3데혁1김소조'운동에서 니·타난 

' 

속도71, 간1걱전, 심멀진'이리.던가 
( 

셍산도

셍활도 학습V 힝·일유걱내시으로' 등의 3L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빙엉5f가적

성은 지속되는 한, 제도로서 군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촤될 수까에 없디·, 骨 ,

북한은 1978닌부터 인민군 칭'실기념일各 종래의 2월 8일에서 주}일성이 19329 조직號

디-는 
' 조선인민헉밍군' 결성일 4월 25일로 I

i<1겅하고, 1980년 6차당데회의 딩·규약 개

정에서 
'

조 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젱의 

- 혁밍전통을 게승한 조신노동당의 헉명적 Y

략(19SO넌 조신노동당규약 46조)'으로 재고f정한다. 물론 3징· 당중앙조저에시 
t 

딩-중잉-

위우1최는 - 헉밍적 무력을 조3, 그- 趾의 전투능61을 높이고(1980넌 조선노동딩-1Y-약 24

조)'리-Y 되이있고, 
' 

딩·중잉·위린최 군사위우1최는 당 군사정책 수헹빙·뱁을 토의 결정하

며 인민군을 포함 
'l· 

진 무%2촤와 군수산업 밥전에 관한 사업을 지도하머, - 군 를

지취한다(1980닌 조선 ·동당-o-약 27조)'고 되이 있어 닝·이 북한에 존재하는 무력 진체

를 통팔하 - 것으로 구]L정되이 딩·의 군에 대한 우선성은 어전히 유지된다.

71러니- 정권 정통성을 항일1반치산 투4겅럭에서 曾고 있는 김일싱이 당 규약개정을

통 북-한군 칭-선의 정통성과 d‥.동2- 칭-설의 정통성·S· 동일시臧디-는 집 서 군이 딤-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추었디그't 혈- 것이다. 이와 관런하어 김일성(1267)도 
w 

우리 인민군데

가 가지는 T 하나의 특성은 이 군대가 과거 일 의 가혹한 틴·압 1길에서 조 국과 인민

의 혜빙-을 위하여 힝·일무장平 에 모 것을 바치온 조신의 진정한 에5(·자들을 骨간으

로 창긴되었다는 네 있디-"머, -lit한의 군대가 
" 

힝·잎 -8-격투젱의 헉1정전통과 고귀한 투T

경험과 불曾의 예2(정신을 게승한 엉광스런 군데"임을 장조하고 있디..

19SO s 당규약 개정 내- - 중o]]는 그님·에도 /의 위상이 J-최-됐음음 i]씨히.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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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61년 당조약에서는 각급 당조직이 군당위원회 위원 또는 간부를 주둔지역 각급

당위원회에 
' 

위원, 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었으나(1961년 조선노동당규약 68조), 1980

년 당규약개정에서 
'

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

를 주둔지역 각급 당위원회 및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1980년 조선노동당규약, 50조)'로 바뀐다. 즉 1961년 규약에는 당이 주체가 되어 군당

위원을 주둔지 각급 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으나, 1980넌 개정으로 군에 속해 있는

군당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군당위원을 주둔지 각급 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당은

비준을 하는 역할에 한정된 것이다.10)

셋째, 1983년에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당군사위원회로 개칭되고, 당중앙위원회

의 하부조직에서 동격조적으로 승격된 점이다(로동신문. 1983.4,26 ).11) 비록 노 동당 내부

조 직의 변화에 불과하지만 당내 군관런 조직이 여타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당중앙위毛

회와 분리.독唱되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당에 대한 군의 자율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제외하

면 모두 군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째, 김일성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승계했다고 曾 수 있는 김정일의 권력행사 행태와

관련된 것이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노 동당 제5기 7 차 전원회의에서 당비서국의 조직

및 선동담당비서로 선임되었다, 즉 북한 권력기관중 당을 장악하면서 집정일은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김정일은 
' 

당중앙'으로 효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북한에서 당이 명실공히 권력창출의 핵심부였음을 시사한다.

이후 김정일은 1991년 12월 당중앙위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

인민군 최고사령관'으

로 선출되고, 1992년 4월 20일에는 ' 

원수'로 추대된다.12) 그리고 김정일은 1992년 4월

23일 ' 

최고사령관명령 제0024호'를 통해 영웅칭호 수여와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발령한다. 군사칭호 수여나 훈장, 명예칭호수여 등은 명령을 내리기 2주전

10) 당중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단서는 형식적인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1962년 노 동당 제4기 5차회의에서 신설되있으뎌, 1970년 제5차 덩-대회

시 당骨약 24조에 그 기능과 임무가 멍시되였다(북한연구소 편, 1978:315). 1983년의 개편은 다시금

1990년 조선중앙연길을 통해 확인된다.

12) 최고사령부에 대해서는 비상설기구라는 의견이 있으나(최주활 둥), 김정일이 현재 지속적으로 최고

사령관 명의로 명령을 내린다는 점에서, 이 조 치를 뒷받침하는 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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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92닌 4월 9일의 71%개징A로 1 권한이 
' 

5 한·v·위원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위원최 위우)장인 ·깁일싱이 아닌 김정일이 밍렁을 내렀다는 점에 주꼭하고자 한다.

:1빕을 위110-하면서·까지 최고사랑관 빈의로 /승진인사를 단행兎다는 깃은, 군의 독자

적 지.各성이 메우 커질디-는 것을 니-타넌1다.

요익·하면 북한 군에 대한 딩·의 우위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덩'네 군

의 자율성이 늘어니.서. 김일성, 깁정일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기3L도 군은 간섭 l' 수

但·는 독립적인 존제가 VI 것이디-.

2.3 정군 관게의 변화

한국전 을 ·끼으)건서 -v-이 
- 한의 헥심 권 A단으로 부상하였으니-, 딩·시 /은 이디

까지니- 징무원 소속 일 브L처있다. 그리고 1972닌 힌법 게정시까지도 인민무럭부나 사

최인·전부는 이전히 정무윈 소속이있디·. 그리니· 군은 주]차 정무원산하를 피니-게 된디·.

민저 l 73년 5 월 깁일성의 교시로 사회인국:1부에시 국가인·진보위부(딩-시는 국가정치

보위부)가 분리, 졍무원 관할에서 독로]히% 된다. 그리고 인민무력부는 1982넌 4월 최

고 인번최의 제7기 1 치·최의에서 정무원 산하에서 밀어져나와 국Is·위원최 직속으로 들어

긴-다. /l-리고 힌제도 인1핀무력부·는 한9'위71최 키속기관으로 간주된다(骨일원, 1男%480).

1 3) 짙적· 징무원 경제.p촤우]무만을 관장하는 기구로 축소된 것이다, 더3L니· 경제업무

중에서도 Id-수산업은 담당·하는 &공무]부(이진의 딩·기게공Y]부) 직속의 제2깅제위윈.최

는 시-실상 정무오1과 독립된 린한읍 행시·하고 았니·. 군은 정무원에 대해 독로]적인 영역

으로 昏제하고 있다.

또 힌- ty9 넌

� 

힌보]개정에시 국)·g-위 )회의 71힌-이 깅·촤·되먼서 과기 정수LY 인 주식이

니- 중앙'인1진위원최가 가졌던 군에 대한 구)한이 국1·M'위원최로 이양핀다. 개정진인 1972

년 힌1;Ii에서는 국가주석이 
' ·쌈1111-직 무MI의 최권-사령A]l·, 국방위71최 위윈장으로 국가의

일체 무럭읍 지취통솔 
')·다(1972념 

힌1;[1 33조)'로 -o·정도]었었다,14) 따라서 ](][)가>l 힌보]

13) <지·는 식촉1- 조선줌잉'0감을 -/거V l&y)4<1경낚더는 인민무리부가 국1상위71회 산하에서

무운(산하로 l/1겸되있디·J(도 하니., l%6<l%l-얘 3;t먼 징무7·l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화인된다. 그리고 섣

11 인<Il)IL력·hI-가 징무)(:] 산히-라 힐'지라·도 이는 외힝직, 헴정직으로만 1민%L릭부가 정무%소

된 것이지, 그 자체의 제정% / /p)>.지 징무%·1으로 이전된 깃-C 아니라고 본다(신진. 1男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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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국가주석이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자동 겸직하였다. 그러

나 1992년 개정에서 국가주석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권한이 선설된 국가국방위원회위원

장으로 이관된다. 즉,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1992년 헌법

111조),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1992넌 헌법 113조>로 바뀐 것이다.

당시 김일성이 국방위원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주석이 국방위원장직을 동시에 맣고 있

는 것이 되어, 인적구성애서는 헌법개정전과 다름이 없지만 제도적으로는 이전의 자동

겸직과 크 게 다르다고 보아야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에 정권을 이양하는 단계

에서 나타난 수순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건 군에 대한 국가주석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72년 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권한을 갖고 았었다(1972년 省법 103조, 105조), 1) 국방 項 국가정치보위사업을 지도한

다. 2)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고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3)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m % 중앙인민위원회에는 - 국방위원회 - 등 중앙인민위원회의 사

업을 도와주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 각 위원회의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그러나 1992년 현법개정에서 중앙인민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방위원회가

국가국방위원회로 숭격되었을 昏아니라, 중앙인먼위원회가 갖고 있던 국방관련 권한이

모두 국가국방위원회로 위임되고, 국가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보다 상위기관으로

명시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권한이 장화된 국방위원회가 군수산업을 맡고 있는 전병

호를 제외하면 길일성, 김정일 부자와 현역 군인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국 군의

자율성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후에는 북한의 행정자체가 군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방향으로 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원이 
' 

인민경제발전계 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워

야(1992년 헌법 126조f함에도 1995년이후 국가예산이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음이

주목된다.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명의로 교량.터널 건설과업에 대한 명령을 내리면서 그

대상으로 군뿐 아니라 정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아, 현재 군이 경무원 기능을

사실상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

14) 국방위원회는 1972년 헌법에서 중앙인민위毛회산하 부문별 위원회로 신설되었다.

15) 김정일이 군관련 인사를 비교적 빈번하7]1 단행하는데 비해, 정무원의 경우는 3명의 부총리가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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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 정37-군내에는 10만여떵의 55·감1 )-v럭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寺뇌고 있다,

깅보교도지도국과 총 ]-모부 )·모부서의 하니.인 정찰국이 바로 특 전부대이디-. 3- 중

에서 ·깅보고(V지도국은 게릴라 j을 임)(로 하는 특수므데로 그 기윈.은 1968<1에 칭외-

대를 기(히-고 을·진 심- 에 침누했딘 124부 에 까지 거슬러 - - 리-간다. 그리고 정찰<-·(·

-F 대남 W작을 주로 하는 특수부대로 1996년 동해안을 A투兎딘 부대이다.IV)

이싱-과 같은 북한 정v·<l'<- 조리< 지싱·<l<-, 해군, 231이라는 3군 외에 조1럭·로케트군과

19·공군-K 포힘-하이 5군제릅 수-8-하고있는 31-소<(] 군사조려의 잉힝·응 嗚'各 깃으2 분석

되고, 내-S-상에 있이서-L 정3/·전 외에도 비정v- ·l, 
A-격전을 매<- 중시하{2- 조직구조라

힐- 수 있다.

2.4.2 북한군 骨군사조직

북한 ](력의 성은 인민무력1'L에 속하지 않-l< A]-립5인 정7·군이 존제하)C, yL한 정

3-f]고은 아니지만 우·사시 정3)-부대외- 통합진릭을 헝성할 수 있도록 각적인 동원체x]l

를 -안)시하게 구축해 놓은 준군사조직이 굉-범하켸 존제한다는 짐이디.- 북한의 주요 준군

사1지괴. 2.l- 특징을 체시히.V! 디-음과 깁·디·.

칫쩨, 국가안진보위부내 1-It사조직이 있디--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네애서 위상이 빈

히.민서 1.g칭 7한 자주 비-뀐 부서이다w 처음에는 1948닌 9월 내](성 특수정보처로 시작

히-였으니-, 1962년 12월 사최안 
- 

1성으로 7]J/가 이%31·되고, 1972닌 힌7]에서는 사최인-전

부 징치보위국p-로 A-지되다가, 1973닌 국가정치보위부리-는 독 l 부서로 슴러딘다. 이

후 1彌2년 국가보위부로 19칭이 바뀌었다가 l[]23년에 힌제의 띨칭인 국가안전보위부가

되었는내, 인11J무릭부와. 마찬가지로 정무원 긴할이 아니라 <·(방위원최 3속인 것으로

추정되5], 있다.

북한판 구소련의 l(Gl3라 힐' 수 있는 국기.안>d보위부는 정보조리이기 떼문에 전체를

/시-조직으로 볼 7는 但지만, 자체 내에 싱·딩-한 무%음 보-8-하고 있다. 히 국가인· )

Jit위무 제5국(겅비종 ·f)은 3L소로1의 KOH 외- 1 J B·지로 혀-징, 헤안, 절도 깅비를 민-고

있는네, 거기에 소-25毛 국경·경비대{< 5만이1징으로 <정되]I 정iH<괴. y길'한 l·2기骨 보

17) 이 두 j
{
L 대 구성원은 정에군 익이-Sc 깆고( 있으.미 모2 >'- 

' 

징천'띵'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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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骨째, 호위사령부가 있다. 호위사령부는 김부자 안전을 비롯한 고급간부의 경호. 호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일종의 경호설이다. 그러나 그 성격과 규모는 군단급 무력과 후

방 경리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방대한 것이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93년 7 월 귀순한 전북한 호위사령부원 김명철(1994:127)은 ][976

년 당시 1개군단규모(약 4만명>가 그가 제대하던 1985년경에는 약 3개군단 규모로 확장

되었다고 한다.

호위사령부의 조 직상 편재도 여러 번 바뀌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가정치보위부로

불렸을 시절에는, 국가정치보위부 제2부(호위국)에 속해 있었으나, 1983년에 호위사령부

로 독립 숭격하였다. 현재의 편재는 인민무력부 산하라는 설과 국방위원회 산하라는 설

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김정일 개인 지시만을 따르는 독자적인 무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사회안전부내 무력이다. 경찰역할을 하는 사회안전부는 국내치안을 맡는 것을

주임무로 하지만, 사회안전부 공병국 산하에는 정규군과 마찬가지 무장을 한 9만여명의

인민졍비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김부자 특각(별장), 교량, 발전소 둥 주요 시설이나 국

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는 강제수용소의 경비를 맡는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때

로는 김부자 관련 비밀시설공사나 북한의 국가기간산업 시설 공사(핵시설, 발전소 댐공

사 둥)에 동원되고 있다.

넷째, 연령에 따라 조직되는 민간군사조직이 있다, 만[7세이상 45세까지의 주민(여자

17세-30세)을 대상으루 한 교도대, 46 세이상 60세까지의 남자를 주 대상으로한 노 농적

위대, 15-16세 남녀학생으로 조직된 붉은 청년근위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중 160만명에

달하는 교도대는 민간 준군사조직의 핵심으로 직장단위에서 정규보병사단과 여단에 준

하는 편제로 조직되어 정규군 70-80%수준의 화기를 보유하고 있다. 평시에는 노 동당

비서국 민방위부 산하이지만, 전시에는 인민무력부의 직접 지휘를 받아, 후방 방어 및

예비대로 平입된다(통일원, 1995:496). 그리고 직장 및 지역을 단위로 편성된 노 농적위

대는 1958년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군사조직으로 민방위업무와 함께 주요시설의 경

계, 지역방어와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며, 1970년 창설된 붉은 청년근위대는 학교단위

로 편성되어 노 동당 비서국 군사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유사시 군대하급간부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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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후비데, 절사대로서의 임무릅 수행힌·다.

2.4..3 노동당내 대남군사조직

한핀 1‥동당네에도 군사조직이 Y힘·돠어있다. <‥y당 비서국내 22 개진문부서중 데납

공작을 주된 입무로 하는 4 개부서가 자리인 IL럭을 보-1하고 있는 것으로 안리져 았

디-. 이들 4개부서는 사최(촤부, 통일진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인 이들 부서의

징율 제시하1펀 디·음파 같다(네외통신 종z·핀·6'3. 1927446-447참조).

4개부서중 가장 군사적 특징이 강한 조리이 작전부이디-. 작전부는 특수암무를 띤 대

누>-공작원을 지정된 지주}까지 호송, 안네하면서 A-사시 
' 

남조선에 침투'하이 게릴라 촬

동을 히‥는 깃을 주입무로 하고 있다- 임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작전부는 
' 

전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1제 진平윈은 1천여밍정도로 파익-되고 있다, 한편, 대외정보조사부

는 대남적촤 통일수행을 위한 헤외'혁멍억량 강회.骨 목표로 해외에서 한3공관의 횔·동

동향이나 공판윈의 인적구성 동 긱·종 대납정보수집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는 해외에서 한국공관 및 공판원을 대상으로한 테러를 자ar하기도

� 

한다.IS)

그리51 사최문화밖는 대남 시·Y]을 진딥-하 l 
' 

연락부'를 80닌대밀 昏수하1진서 대납 공

직·기구로서의 f신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 

남조선내 통일헉멍분위기 조성'과 지하남 및

지하간11밍- 구축, 요인71-살 兮 대남 공작에서 비합빕촬-W을 전문으로 하는 조리이다.

미·지막y-로 통일전선부는 남북대촤와 긴·은 -R개적 촬동과 더불어 해외동$ 싣투를 骨

한 통일진선 구축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실피본 비-와 같이 북한군은 그 조직이 계우 방대하다. 정-v-군 조직인 인민

무릭부 외에도 닝'과 정 - 3-리고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군사조직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

다. O-리고 이싱A 같各 조리밍· 때문에, 기본적 힌로 -%힌에서는 군의 잉힝·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힐· 깃이다.19)

J

16) 1987닌, KAL 기 폭파11)l 김' 1희가 )l]·旦 내이징보조사%l.- 소%이었다.

19) 무버이 다앙한 조직에 분산$]이 있기 때분에, 징 직%JI는 이늘긴예는 서로 긴제하는 효과가 있을

깃이 에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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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일의 군권 공고화 정책

3.1 김정일의 군권 장악과정

앞서 제도적인 면에서 군의 자율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지만, 김일성 생존시 북한군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수령의 군이었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은 김정일 후계체제구축과정

에서 북한군을 김일성의 군대, 
' 

수령의 군대'에서 김정일의 군대, 
'후계자의 

군대5로 변

모시키는 작업이 펼요했다. 4표1%에서 깁정일이 북한체제 내에서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지만, 길정일의 군권장악과정은 크 게 4단계로 구분된다.20)

1단계는 김일성이 당권을 김정일에게 이양하는 시기인 1960년대 중반에서 1974년까

지의 시기로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반조성단계에 해당된다. 김일성은 김정일로 하여

금 선전선동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쌓게 한 후 비서국 조직.선전 담당 비서로서 당의 조

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장악케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72년 10월의 당증교환사

업을 통해 당원에 대한 사상 및 자격검사와 대대 인 숙청을 실시하고, 1973년이후의 3

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길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분위기를 만든다.

결국 시기에는 김정일이 군권장악을 시도하지 못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반을 조

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2단계는 김정일이 1974년 2 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

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부터 후계자 지위를 확립한 1980년까지의 시기로 군에 대

해 간접통저]단계이다, 이때 북한군이 김일성의 군대, 
' 

수령의 군대'에서 겹정일의 군대,

4 

후계자의 군대'로 변모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당조직지도부와

당선전선동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총정치국을 통해 군부의 김정일화를 시도했는데, 특

히 자신이 주도한 3대혁명소조 요원을 군부내 침투시켜 군부 사상동향감시와 지지기반

확충을 꾀한다.21)

그리고 그 결과 1976년 5월에는 길정일 후계체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오전

20) 정영태(1994)는 1960-1970년대를 조성기, 1980년대를 강화기, 1990년대를 완료기로 3단계로 구분하고,

손광주(1997)는 1단계 73-79년 당조직을 통한 영항력행사, 2단계 80-86년 당중앙군사위원으로 공식적

인 영향력 확대, 3단졔 87-93년 군통수권장악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25) 최주활(1296)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인먼무력부가 김정일에 문서를 보고하는 경우 반드시 김정일을

경유토록 했다는 증언을 한다,



102

- 가 인민무력부장으로 R]띵되고, 1979닌 5월에는 당'시 48세로 중장이었딘 김정일 측뇨L

V극唱을 충71-모장에 발틱·하는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단헹할 수 있었다.22)

MIl% 김정일의 주2 정치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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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且: 동아일보사(1995:206).

또한 부분적으로는 RJ졍일이 군에 대한 저집직인 엉향럭도 毛사하는테. 1977넌 I i월

30일 인민군 신동윈데최를 소$하고 군에서 정치사업음 강회.할 4을 지시한 것이나,

1979닌 2월 14일 " 인빈군대인-의 신7·1선동사업옴 개선 강-촤할 데 대하여," 1979%3 5림 5

일 
" 

진군의 김일성주의촤 삥-침 철저 관철 대한 지시," 등 1身표한 깃음 로 들 수

9)디-.

3딘%는 깁정일이 l%0노1 10윌 V 딩· 제6치· 내회에서 y,1정일이 서열2위인 정치5f

상-7위 l, 비서국 총팔비시, 딩·중앙군사위윈최 위%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1993닌 국방

m m

22 ) 이 괴.정이 
'형·싱' 

J/대-榮딘 )%11!·- . 이니디·. IE6호] 6원 김昏7/· 틈이 NIl·김정인 세리- a
- 형성叫던 괴.정

에A·l d 칭 1디·013녀:l, 1얠)fr43). 또한 딩고1 오진우외. 3]정윈/긴-의 괸-계는 v·등$l·게였다는 논의도 있다

(손굉.주.. 1997:223-240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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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이 되기까지로 군에 대한 직접통제시기이다, 길정일은 1980년 10월의 제6

차 당대회를 통해 길일성, 오진우에 이어 군사위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올라섬으로써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230

김정일은 1980년부터 ' 오중홉과 김혁의 모법학습'을 제창하는데, 이는 선전선동에 능

한 길정일이 군내의 당조직과 정치기관, 그리고 선전선동기관에 자신의 지휘가 관철되

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1983년경부터는 김정일이 군내

동향감시 및 보고체계를 직접 장악하는 
' 3일 3선 감시보고체계'가 확립된다. 즉 대대장

급이상 지휘관 둥에 대한 일일동향을 3선(참모부, 정치부, 보위부)계통으로 보고 받고,

중대급 이상의 병력이동과 포, 탱크 등 중화기부대 이동 및 소대급이상의 비상동원훈련

등은 3일 이전에 김정일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최주활, 1996).

또한 김정일은 1985년의 대대적인 군인사를 통해 군 원로의 지지를 강화시키고, 1990

년 5월에는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개편, 격상시키면서 자신은 제1

부위원장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1991년 12월 당중앙위 6기 19차 대회에서 인민군 최

고사령관에 선출.추대됨으로써 전시 군령권을 장악한다, 이어서 1992년에는 군 원수칭

호를 부여받고, 1993년 4 월에는 헌법개정으로 위상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선출되어 김

일성으로부터 무력통수권을 완전히 이양 받음으로써 군권장악을 완료한다.

4단계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취임한 1993년 4월부터 헌재까지의 시기로 길정일이

군권을 토대로 국가전체를 통치하는 시기이다,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은 당을 대표하는

비서국 총비서는 물론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에도 취임하지 않고 군직위인 최고사령

관과 국방위원장의 자격, 그 중에서도 주로 최고사령관명령을 통해 크고 작은 지시를

내리고 있다,24) 또한 김정일 스스로 
t 

장군}이라는 칭호로 불리기를 즐겨하고, 반대로

t 

정치국상무위원5, 서기5, 
i 

당중앙군사위원5과 같은 당관런 직위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길일성과 같은 유격대 경험도, 군복무 경력도 전혀 없기 때문에 김정일의

군권장악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일부 존재하지만, 김정일이 지난 3년이상 북한군

최고지도자직위를 이용해서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김정일의 군권장악이 확실함을

23) 당시에 길정일이 지도하는 당비서국 아래 
t

군사부'가 설치됨으로써 김정일의 군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24 ) 최고사령관이라는 칭호는 1983년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가 강했고, 경애하는 지도자,

연민의 지도자라는 용어가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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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힌디-.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A,j정일의 군y) 장의·이 확실히 보장되는 젓은 아니다, 따

라서 킴정일은 군으로J>L터 리-%적인 충성과 지지를 확보하리고 많은 노 력을 기合인다.

주]정일이 군il을 공51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빙끄1은 첫쩨, 빈번한 숭진인사를 통한 군

엘리트의 지지확보, 둡째, 군 중시 활동을 통한 군부 사기증진, A섹째, 군사능력 빛 커적

괴-시를 통한 군권 장익-의 정딩-촤暑 들 수 있다.

3.2 승진인사를 통한 군 엘리트 장악

i]정일이 군권合 행시.하는데 기-장 谷 7-의점은 군 윈로의 계속적인 지지를 화);L하는

것이디-, 띠.라서 김정일은 고 비미-디. 군엘리트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딩-, 정에서의 인시.가 문책인시-이거니., 사밍-에 따묘 보충인시에 국한되는 깃파 큰 3이

를 보인다.25)

김정일이 최고사렁판으로 1')출퇸 이듭헤 1992년 4월 20일 원수로 추데되면서. 당시

군 윈로에 대한 승진인사가 동시에 이루어절다. 원수였던 김일성은 대원수기· 되었고,

차수였딘 오전우는 김정월과 같은 게포f인 윈수로 21.리고 대장중 윈로 걱인 최광, 백학

림, 김굉·진, 이을실, 이7-익, 최인닉, 주도일(사rgj, 7봉률(사망) 동 8녕은 치·수로 숭진한

다. 숭진인사를 
' 

딩-중잉·위원회.딩')잉'위군사위원최.국방위원최.y앙인빈위원최 공동길

4'으로 발표한 깃은, 이는 7정일 스스旦 원수게급을 j (어빈-는 인사라는 J]]과 딩·시까

지는 주)정일이 군권,을 왼·진히 헹사하지 않았다는 4을 보어준다. 51러니· 직후 4월 23

일, 인민군 청·실이후 최대v·모 승진인사인 동시에 김정열 최고사령관 펑의로 단81한 최

초의 송진인사가 실시된다. 이 메 대장 16멍, 상장 28 멍, 중장 961징, 소장 524멍 등 총

664명의 장렁(장성)-cr에 대한 승진인사가 이루어兎는네, 김정일이 자신의 직책인 최고

사렁관 rs의로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권획·보를 과시하는 동시에 군내 친김정일

세력 / /축을 가속촤하였다고 省· 수 있다.
m m

25 ) 1995년의 깅우 A[한내 7요인骨의 적위 및 직첵번동자는 33멍으且 조사되있는 데, 
' 

]
, 정3, 군27,

기타 2%징이었다, 진체 변동자의 익'· S2%가 군이있合 y 아니라· 그 네各에 았이서V t2'은 시·lw-<필·닙-도

녕'첵김 인민위원징')o]) 따른 보충인사, 징F 쟬4인사(외])(부부J>L장, 임업억-부장, 
'헤운복. 

부장)이지만,

군은 사망'으로 인한 보충인사는 31M昏이고, 나미지는 승진인시·이다(내외통신 7간8· 84. 1035.12.21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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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길정알은 계기만 있으면 원로예우와 세력구축이라는 2중적 목적을 갖는 군

승진인사를 최고사령관명의로 실시한다. 1993년 4 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다음 7월 19

일에는 6.25전쟁 참전원로 군관 및 장성 99명 (중장 14명, 소장 85명)에 대한 숭진인사

를 단행하고, 1995년 10월 8일에는 당창건 50주년을 맞아 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공동명의 결정으로 최광 및 이을섣을 원수로, 조명록, 김영춘, 김철만을 차수로 승진시

키고, 최고사령관명의로 김하규, 현철해, 길병률 3명을 대장으로, 전기련, 이명수. 오급

철, 윤정린, 길희관 5명을 상장으로, 킴헝룡, 신동균, 최부일, 이주을 4 병을 중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14명을 승진 인사한다. 그리고 동시에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 명

령으로 오진우사망이후 공석이었던 인민무력부장에 최광을 임명한다.

1997년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생일을 며칠 앞둔 2월 9일에 김격식, 주장성, 김성규, 박

재경 등 4 명의 상장을 대장으로 박영하, 이창한 등 두명의 소장을 중장으로 승진시켰으

며, 4월 13일에는 길일철,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4 명의 대장을 차수로 승진시키면서

그 중 김일철을 2월사망한 김광진(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자리에 임명하고, 그밖에 상장

1명을 대장으로, 중앙 8명을 상장으로, 소장 37명을 중장으로, 대좌 71명을 소장으로 승

진시키는 등 다시금 123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감행한다-26) 이번에도 사망

에 따른 보충인사를 계기로 군 원로를 예우하는 동시에 군내 친김정일 세력을 부상시

키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북한군 차수급이상은 <표2%에서 보는 바s 같이 모두 김정일이 승진시킨 사

람이다275 그리고 29명의 대장 중에서는 4 명을 제외한 16명이 1992년 4 월이후 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다,VS) 省국 김정일은 군인사를 통해 군엘리트로 하여금 자신에게 충성토

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9)

26) 한편으로 이상과 같은 대규모 승진인사는 북한주민들에게 소위 김정일의 
' 

광폭정치,' 
' 

대담하고 통

이 큰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갛고 있다.

27) 같은 원수이지만, 김정일은 공화국원수이고 나머져는 인민군 원수로 구분된다(조선일보,1996.2.8). 김

성일을 여타 군원수왁 자별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28) 이에 대한 구체적 q)용은 <표9)참조.

29) 실제로 김정열은 승진인사에서 
u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지난낟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민군대를 혁

명적 무장럭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체혁멍위업을 총대로 답보함으로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언급하고 있다(로동신문. 19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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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차수급이상 북한군 인사

l 
國 國 團 團 國

T 
闢 團 團

! 
團 國 團 關 國 關 " 闢 " 國 " 關 ' 關 關 闢 團 團 ' ' " 國 國 闢 國 ' 團 ' " 團 團 團 " ' " ' ' 團 團 國 關 團

1' 
團 團 團 國 團 關 ' 團 鬪 ' 鬪 團 國 " 闢 團 國 ' 國

]

1 게 급 1 름 1 헌 직 책 l 숭 진 일 자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i

l·l]%쉬 -d썩 1 [ ·4. ·荊1 사·리
1윈 수 1 1 사1관, 국· 쉬 위윈장 l 92. 4,20 추 l
l 1오진우1 사망 l 92. 4,20 승d l
l l 광 l 사망 l 96.10. 8 승진 l
l l 을설 1 호 사1핀., 국‥g. l 95,10. 8 숭 l
1차 수 1荊.yl 사·'g- l q2. 4,23 判 l
l t· 학A l 시거인·전7장, E·군사 윈 l 92, 4,23 숭진 l
l l ) 1 A)일싱군사종 

- 

학총장 l 92. 4,23 숭진 l
l l 두 1 당군사 원, 인·d)·(·1부 부부장 l 92, 4,2i 승d l
l l%]빈1 당민判부장, 당군사恨1, 94, 4,15 ·릴 l
l [&‥미 71·프 총이국장, 

- 

사荊 i 96,IO, 8 )d l
l l 춘 1 VI· 군 총참7장 l 95,10, 8 승d l
l 1荊·리 ·,(判 荊, ·]]24·]]荊장 1 95.IO. 8 側 l
l l 철 1 l·/J무%부 1부부장 l 97. 4,13 )l) l
l 1진·l]신] l· 념부 부· 장 l g7. 4.13 승d l
l l·v괴시i 인·d)Y %·- 부부%-, · 양‥M이사 관 l 97. 4,13 숨진 l

Irn.J<쁘�.rn/:/보.C.P[rn..mm . . . . . l
자료: 내외통신 주긴·A$l·Q74(19E.10.l2), 주간VI·1053(19T/.4,F7).

3.3 군 중시 활동으로 군 사기 증진

깁정일이 군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촬동은 장렁급 군엘리트, 군관급 중간간부 그리

고 하진사와 같은 하兮에 이且기까지 디-양하게 이루이진다.

군엘리트에 한 사기즘진체은 잎'서 제시한 승진인사가 기본이지만, 그기- 더불어 군

지취관의 지취권이·립과 군엘리트에 데한 특권뵉·대를 들 수 있다. 김정일은 1잇)3넌 t 딩·

세$들이 셰도를 너]f 부로1다'는 일신 지취관들의 불만을 반아 들여 부네지취관에 대

한 김지장16'(의 긴-섭을 줄이/11 군지취판의 권한을 라대시種다. 군의 권한을 깅-촤하는 조

치는 군데내 당기관인 총정치<·f 간부부를 분리시키 조신인민군 d부부로 독립시키고,

긴부추친분긴에 해딩- Id·위 정치위원이니. 정치부장이 
' 

수표(사인)'하던 것을, 군지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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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표하고 정치간부들X 부서만 하도록 바꾼 것이다. 그 결곽 일선 지휘관들이 종

전처럼 당과 연계된 정치장교들에게 아침을 하거나 부탁을 하지 않고 간부인사를 마음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조선일보. 1996.2.7 ).

군엘리트에 대한 특권확대조치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1993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때

정무원 부부장급(차관)이상에게만 주던 북한내 어느 지역, 어느 기관이나 출입할 수 있

는 
' 

신임장'을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인민무력부국장, 군단장, 훈련소장 등 군엘리트 수

백명에 준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94년 10월에는 군단장과 군단정치위원급에게 은

백색의 소형 권총을 선물했으며, 1994년말과 1995년초에 걸쳐서는 군단장 직무 차를 벤

츠230으로 바꿔주는 동시에 수은중착유리(선팅)를 허용함으로써 권위暑 높여주었다(조

선일보. 1996.2,6),

한편 군관급 중간간부에 대한 사기증진책으로는 반번한 군부대방문을 비롯하여, 70년

대 중반 폐지했던 장기복무자에 대한 훈장과 메달 수여제도 부활/g) 당군이나 행정일꾼

을 등용할 때 군복무자를 우선 등용토록 하는 조치 등을 들 수 있다.31)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

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길일성이 사망한 1994년 후반기에 김정일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t995년이 들어서면서 부대방문을 빈번히 실시하기 시작한다.32) 1995년

에 실시한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및 군관련행사 참여는 <표%과 같다. 김정일은 1995년

1월 1일 제2t4군부대방문을 시작으로 군부대방문 6차례를 포함 총 15회의 군관련행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김정일이 주요 군인사를 대동하고 실시하는 부대방문읍 방문시 의례적

으로 격려와 선물이 있다는 점에서 군중간간부를 포함 부대 구성원에 사기증진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8차 군선동원대회(1983.4.18괴.20)이래 12년만에 개최한 제9차 군선동원

대회에 김정일이 연 3일 참석한 것이나 3월달에 개최한 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는 참가자 인적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중간간부에 대한 사기증진책으로 보여전다,

30) 1223년 9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제도'를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휴전후 1954년 생겼으나, 표창혜택 양산을 이유로 1975년경 페지되荒荒다.

31) 34세이하의 군관제대자01) 대해서는 고 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각도의 공산대학등의 재교육기관에

입교시켜 졸업후에 간부로 등용토록 했다(조선일보,1996.2·7).

32)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이 1960-70년대도 존재했다는 것이 최근 
' 

김정일 선집' 등을 통해서 드 러나고

있으나, 당시는 비공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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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김정일 군부대 방문 및 군 관련 침·여(13359)

- 

" - - - - - - ' ' 

團 團 團 團 國 國 國 團 團

' ' ' ' " 團 ' 團 ' 團 團 ' 團 團 團 ' ' 團 團 ' 團 ' 團 團 團 ' " 團 團 團

l l . 문 %· ) 군-·r사

� 

i 又 l
[.. - - - - - - - - . - . - - . - L---------.- - - - ·- --- - - - - --l-----

l ,,,,. ,. , l·1],,,.,·111, l l
1 19O5. [.28 l </y兮 씨. y 

. 1 129· . 1
1 1995. 2. 5 l 291 /부 , $ l l
1 1995, 2. 5 l </ 주V). 술71 

· 

장6]<y ·;·l-骨 7-·dI各 한마1 l
l l · 

관 
. l l

1 1995. 2. 6 l ·1]·55/부·11, ·112 l l
1 1905, i. 5 1 6-네9·117 키이 /]니·l· %l짬 l l
1 1995. 3.15-16 l <d 중 장. 

-·W l l
l l ·S·이1Al ·}뼈 이.자 荊.연 l l
1 1995. 3.17 1 荊刊. ·.·l]A·荊.yJ. l l
1 1卽5. 4.25 l 1017/부 ·A.f l l
1 1‥5. 6.15 l ·11·53/부·11 ·終, ‥% l l
l …5, ·.18 l l수산有1-2-썬 여화 씨 6·<V·어. l l
l l 骨 l l
1 1995. 8. 6 I C荊낸·1뻐 이사 ·AM- l l
l ·995. 8.·8 l R피상割·)4. 멸. W A-sc.%, ·1循 피 l
I rn95. 9,13 l 893 부 , dd ·>· 主土 l l
l ‥‥.‥,‥ 1 判.j 叫히M ·Nh l-·rn 1 軻割 ·1히

[ 團
자료: 내외통신 종합핀·55, 56, 57, 58(1995)에시 정리.

깁정인의 부내]'M'문은 군 하층의 사기릅 진작시키는 기능도 동시에 수헹'한다. 김정일

은 군부대 믹-사 등을 리접 柔'아가 애로를 듣고 시정조치를 네리고 있다. 에를 들어

1995닌 1월 1일 214부데를 빙-문해서는 하진사들이 비누와 빌·씨.개가 부족한 짓을 시징

토록 하었으며, 1勢5노1 2월 5일 9군탄 1속 어성헤인3t중대 빙·문에서는 어성들의 피부

가 타지 임'도록 약크림을 보Ll]기도 하고(조소1일뵤. l%6.2.9), 1996년 첫 군부대 빙·문지

인 제291군-7대에서는 7네의 식당과 침실, 11],잉·실, 온실 骨을 둘러보S 이 중대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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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전군이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한다(내외통신 보급판9924. 1996.2,21).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은 1996년들어 보다 빈번해져서 공식활동 50회중 군콴련행사가

32여회나 된다(내외통신 주간판104rn7. 1997.3.6 ).33)

<표4% 김정일 군부대 방문(1936년)

l 일 , 시 l 방 문 부 대 및 군 행 사 l

l ,,,,. ,.2, l 幸6,否 脅卷. l
l 1996. 2.27 l 동부 전방부 (53W )방문 l
l 1996. 2,29 l 동부 436 부 방旻 i
l 1996. 3.18 l 부 산 鳥 방문 l
l 1995. 3.20 l 중부 산 군부 (5군단>방문 l
l 1995. 3.20 l 512군부 (W단) 방문 」l
l 1996. 4. 2, i 4,25국방 육선수단 방문 l
l 1996. 4,25 l 부전 합부 부 방문 l
l 1996. 6. 4 l 동 안 군부 방문 l
l 1995. 6.II l 85w부 방문, 군 )
1
1 1996. 6.24 l 770군부 후방 방문 l
l 1996.10.14 l 963부7玄 사 부 단)방문 l
l 1996.10.15, l 군부 섣 장 방문, 구 산 문화퓨양 [
l ·996.10.20, l 안 방부 765부 방旻 i
! 1966.10.28 l 군부대가 건설한 월 산 발전土 방문 (
l 1996.IL I l 차광수 관학· 방문 l
l ‥‥.‥.‥ l ‥w캐普 l
l 1996.11.23 l 제154군부 (해군), 서해안 방문 l
( 1996.11.24 i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방문( 초) (
( 1996.12. I l 민군 103五사단 방문 l
i 1995,12. 8 l 강건종합 관학見 방문 l

[
자료: 내외통신 주간판1029(1996.10.31> 및 종함판63(1997).

33) 김정일의 군관련활동은 1997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데, 1997년 7월 현재 전체 공개활동 36회중 23회

(10회 군부대방문, 13회 군행사참석)가 군관련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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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는 김정일의 굽J(대 빙-분1/l-을 정리한 <인데, 린징일은 어름기간을 제외하고는

진7방·올 가리지 僧고, 지속적으로 군부1귀-趾 l·g·문히신1 있디-. 그리고 군 하층에 대한 세

]길 'l. 관신은 표1깅한다. 예컨내, 3칠의 중부전신 오성산일 y데씽'문에서는 사병파 마

주앉아 시MA 생1香에 대한 님·최-에 이어 이·전시시·도 힘-께 니·7었t머, 1396닌 6월의 제

770부내 )-2·문에서는 ;;

군부대에서 꾸리놓은 온싣들의 이 骨은 더욱 높여 군인들이 좋

아하는 여리 가지 납새들을 많이 생산하는 한편 영잉·가 고 수확량 確'F 버싯을 대대

적으로 싱1산해야한디-"머 l·v잉셍활과 괸·련된 사항을 지시히-고 있다(내외통신 주간71·

1029. 1926. 10.31).:{4)

이상과 같은 김정일의 군 사기증진케은 통치철학으로 
' 

애벙징신'을 내세우는 데까지

이른디-, 벙정신이란 
"

%·1사들을 딘·순히 총을 쥔 l:s사듣로서가 아니라 사상과 이넘을

깁·이히-t 혁1징W지로 믿어주는 위대한 시·링-"으로 정의되미. %]정일은 
" 

애빙이라는 어취

가 어1-· 사 [!에도 S 르지 않읍 정도로 지난닐'에는 병사들을 畓대시 해P- 깃이 군%사"

[내외통신, 주간쪼1-948i, 1995.4.13)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므1러니- 북한에서 입급수준, 식

링·)Ill骨 <b아니라 시-최적 대- Id:1에서도 <!l·이 여티·집단보디- - (대반있·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이 군 시·기 증진을 위해 일미·니- 십힐을 기울이고 있는지 진작케 한다.35)

3.4 군사능력 및 업적 과시

21러니· 숭전인시·니- 군 대정체1;l 로 51권이 毛그1히 왹·립되었디·7- 헌· A< 飢디.. 니·

하민 김정일의 취약한 군겅험이 군권기반의 약국]y-로 지적되고 있기 떼t이다, 따라서

김정일/ 군사적 능력을 보이骨으로써 군통수i·l 히·7의 정당성을 회-보히-리한니., 이외.

괸 ]하어 깁정일은 군사리 모헙주의와· 유사한 깅-경체36)을 텍함으로써 자신의 군사능릭

뜩 과·시하려 하있디·.37>

m m m m m m m m m m

34) 실제외-L 무판힐기리도 로동신]dd]906,4.9)은 " 

최고시·宅괸· 진사骨인 V]VI군 징-빙든의 
·t무직 

),

하 을 씨를 V A-·C다"Ir] 깁정일 부데19'찬·의 성과-計 높게 딩가 한다.
'i5) 

입급, 주1)11배정 동에 있이 /이 딩-, 정보니. &·cf 깅제적 내우를 반은 깃에 네한 3(체직인 지.료는 이

식호.y]55'한1(l%4:%-41)71-조.

36) 긴징섬-조-블 y 
'l- 

내네 통제강촤리·l-:- 즉빈도 존제하디-,

37) 김정인의 군사자4꽈 교'사농닉을 吟시하기 위한 시도는 이릿 발견된디·. 펑잉1 송(]男2토1 4퓔 26인)
-인 " 비1/]한 군사적 지릭!F.로 인제니· 복잡하게 임힌 징인· 속에시3,1 ]i%의 본진을 명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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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일성이 아직 살아있었던 1993난에 거슬러 올라간다. 1993

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의혹을 해명하는 최종수단으로 특省사촬을 결정하였으

며, 당시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용으로 팀스프리트93을 재개하기로 결정한다. 그

러자 김정일은 본격적인 팀스프리트훈련이 개시되기 전낟인 3월 8일 최고사령관명령

0034호로 
t 

전국, 전인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 팀스피리트기간중에 준전시상

태가 선포된 것은 1983년이래 10년만으로 통상 한 단계 낮은 
' 

전투동원태세'가 취해지

곤 兎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촬에 대항하여 핵확산근지조

약으로부터 탈퇴할 젓을 선언한다.38) 이에 대해 당시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 중이었던

김일성은 반대하였다고 하나, 미국정부가 군사제재대신 고위급회담을 제의하게 되고,

김정일이 t994년 10월 20일 국방위원장의 권한으로 북미간 기본합의문 서명을 지시함

으로써 1994년 10월 21일 ' 

제네바기본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이상의 진행과정을 북한군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의 강경책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길정일의

군사능력을 입증한 형상이 된 것이다.39)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도 김정일은 군사적 강경책을 내세움으로써 군권을 세우려하

고 있다. 길일성 사후인 1995년 5월 3일에는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중립국

감시위원회 북측 사무실을 폐쇄하效으며, 또한 국방위원장 명의로 
' 

식량 등의 인민군

우선 배분3이 지시되고 전선지휘관을 강성인물로 교체한다(派本勝-, 1996!166). 또한

1995년 10월에는 한국 측이 실시한 독수리훈련을 핑계로 동계훈련을 하면서 전투기들

을 전방에 증가 배치시켰다.40) 또한 1996년에 들어서서는 4 월 4일에 휴전선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포기 담화를 발표하고는 4월 5일에서 7일까지 연3일간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에서 군사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김정일은 군사력 증강을 지속함으로써 군권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41)

보고 그에 맞는 묘한 수를 써 적들을 수세와 궁지에 몰려 놓곤 한다"면서, 그 예로 1976년의 판문점

도 끼만행사건을 들고 있다(이기택. 1993;189재인용).

38) 탈퇴선언은 김정일과 측근이 결정하고, 깁일성에게는 사후에 전해孤다고 한다.

39) 이에 대해 북한은 
a 

김정일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총포성 엾는 15일 전

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평양빙송. 1996.131)고 선전한다.

40) 일선부대 방문도 군사적 강경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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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일성이 사망한 1994넌을 에외로 북한군은 매년 l-2만밍이 증가되고 였다(g-방부,

1996). 긱- 군1銳 특성을 보먼 깁일싱 사후 북한 지상군온 진차보다 장31차와 야포를 종

가시키고 있는데, 야포의 경우 검정일은170미리 자주$와 240 미리 빙·사포의 추진 배치

시킵으로써 진략적 종심이 얕은 서울을 조기에 담취하리는 전략을 네세우고 있다.42) 해

군의 깅우는 전투함보다는 지윈힘-을 증가시키고 있으머. 특히 최근에는 9척의 소힝주]-수

힘-읍 추가로 실전배치하었디·. 7한 50여밍의 벙 을 태우고 50노트 이싱-으로 고 속칩투

호( 수 있는 -Y기부망 고속상륙진 130이척, 소수 (7명)의 숭조원을 언근헤 칩平시킬 수

있는 소형잡수정 48척, 9 히의 소헝잠수힘-과 15(님-2000톤급 잠수함 26 칙 농을 보유하여

수중진투력 및 네납기습능력은 증대시켰다.43) 이리'애 북한은 h·동1호, 노 동2호, 대포동

미사인 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펀, 핵7기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테 다唱·의

)%1촤학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리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1990년초까지 8만 8

초1어명이였딘 특수부대윈이 10만1징으로 증가하있고, 특수진부q]내 비헹장과 관제팁- 등

항공끄L분 기숩능럭合 주암무로 하는 
"

3군지걱리단"을 신철하玆다(내외통신 骨힙·핀.60,

19q6:474).

군사훈련도 북한 헥문제가 세계적인 힌안문제로 둥장한 1993닌 이후 디.시 씩-대시키

고 있다. 1993노1부f-1 촤학진에 대비 메닌 2회 시.딘· 지휘부 군관들을 사단 1도진지에

<입하는 도 훈련을 시키고 있으이, 파거 특수벙종에 싣시하던 단도조법, 보벙십·을

이용한 육바진, 보빙 술 등은 일반 및 기술빙종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汚94닌부터는 한국지억과 비슷한 유헝의 지형음 선정하여 사단 및 군단급 군사훈련을

시작하민서, 긱· 군단장 첵입 하에 중내장, 대데장, 인데장 등 일션 지취괸-들을 1회

)50-200망씩 소4, 20일간씩 ' 

지취관 멩수훈런5이라는 깅-v 높은 훈린을 실시하고 있으

미, lOO7넌에 돌어차서도 4 월 17에서 5월 3 칠 사이 최고사령관떵의애 의해 군은 분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1 ) 김정3)P- 
" 

깅·력한 -;lt 
가 원이는 인1%브2, 사최7의국가도, 닝1도 있을 수 없다15는 -논리를 갖<,i 있디-

(보동신 . 1097.4.7 f

4기 l%)5VI 10월 8일 포181·9과 김굉·진을 인민부릭부 ]부부장에, 기계촤 군단장 출신 ·J-}영춘을 총

7]·모y에 fr]1 한

� 

군인시.정책욘 닝·시 속전속짐진략이라는 김련일의 < 시.전릭· 단먼을 且 여준 짓르로

헤석핀다(한YA]. 122632-33 ).

43) >군의 경-(는 수에 있이서는 커다란 IS동이 似으니., MIG21 /29기의 자제 셍산추진과 니불이
· 노 후화된 기종울 신기종으로 대체하는 작7]을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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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전시 담당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 

전쟁대비 모의실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북한문제연구소. 1995.3; 1997.9).

4. 김정일 체제하 북한군 역할분석

김정일은 북한이 당면한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군이 체제유지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 체제하에서 군이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정치적 역할, 경제적 역

할, 사회통제역할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한다.

걱.1 군의 정치적 역할 강화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래 북한군이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권력장치의 하나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은 수령과 노 동당의 정치적 치침과 방침을 싣행하

는 데 중점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군권을 장악한 김정일이 군사적책을 통해 북한체제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또한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군의 정치적 역할이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한다. 김정일 자체가 군을 강조한다는 점, 국가수준에서 군의 중요서이 부각되었다

는 점, 군엘리트의 국가서열 상승,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군발언권 강화 둠을 통해 군

의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예증하고자 한다.

項째, 북한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되는 기본적인 동력은 김정일이 군을 중시하

기 때문이다.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혁명군대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해야한다55며 군의 역할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김정일:1997). 그리고 검정

일의 군중시사상은 1997년 2월 김정일의 55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축하문 내용에 극적으로 표

힌된다. 즉, 
Ct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체의 핵심역량, 주력군을 이루며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주체적인

군견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혁명무력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었으며 우리 인

먼군대를 충효 일심의 당군으로, 무 필승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었습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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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로동신문. 1997,2.16). 여기서 깁정인의 군중시사상음 당과 정측에서 인징雙다는

접이 목된다.

둘찌1, 국가수준에서 군의 중요성이 J,<디- 부긱·되었다. 북한은 1946년이래 겨의 매<l

새해를 맞이하먼서 대내외 정책을 旨히는 신닌사를 발표해値·다.44) CI-러니. 1勢5넌 1윙 l

일 북한은 신년사를 닝-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1핀군보), 칭넌보(노동칭닌) 공동사섣로

빌<히.었$ 며, 이 괸헹으. IA7%11끼-지 이어지51 있디-. 로y신문, 2 선인민군-j;L, f,dAd

이 북한 서 曾헹부/가 많은 주요 언론메체이기도하지만, 김정일을 비롯 A[한권력

층이 체제7-지 근간을 당, 군 및 칭닌조직에 고 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45)

신<1사의 내용에 있이서도 군의 정치적 영향럭-8- 인정하는 겅항이 드러난다. 1995<l

신닌사블 보<[l 제목은 
' 

위대한 당의 엉/L-趾 높이 반들21 세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1치

나가자'리-로 되이 있어 
' 

당' 악힐-合 부각'시키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공동사설의 주어를

살피),o%a 
' 

인민과 인VI군 장1-M'이 주로 나타니-는 111-면 
' 

딩-원, 근로자. 인민3M'는 보조

리으로 니·V-고 있다. 그리고 군에 대한 강조는 1997년 공동사실에서 보다 깅·조된다.

1997닌 공동사섣은 경제재건을 역접과제로 시하빈서도 
" 

인민군대의 총칭·위에 사회주

의의 운멍과 부강조국이 있F-며 덩'과 군대름 틀어쥐고 우리식 사최주의 위업을 끝까지

왼-성叫리-는 것이 군최고시d관 죠]정일의 - 고부동힌· 의지"라는 A으로 군에 내힌· 역할

을 깅-조하고 있다.

군 중시경향은 신MCl사 관칟 짐회를 통헤서도 J-]·지핀다. 과거 주로 기업소 종업원 省

기대최에서 시작하던 신s사 A[l-칠집최가 19969에는 인민무력부 귈기대최가 1윌 3일

핑잉이 군중접최외- 같은 낟 개최있으머, 1卽7<1에는 인민무력부 긷기대최가 1월 i일 141

저 개최되고 이어서 1월 5일 펑잉·시 군중뎨최게최가 돈1다,46)

團

團 團 團

團

r 

團 團 團 團 團 團

% 

團

된 

團 團

44) 신1%-1.시):7 신넌시., A히.-l(, 시깅인신 V C-l. % 를 닐·리히.있지만, 1957년.괴. 126-70VI을 제외하고는

(1987년은 19S6넌말의 시정인실旦 내체) 매넌 발%되있디.(네 통신 주긴· 
'336. 

1男5,l,5)

45 ) 따리-서 청년조시의 경A 기(의 
' 

사최 의<·<동칭VI,동flAt- . 1彈6닌부5-1 k 

깁8/성사회주의칭<·IVt%5으
보 개칭한다.

46) 1390닌이후 1995<CI끼씨 칫 
2

31기대최吾 일거하띤 디.음괴 긴·다, 1男0<l ) /신.꽝산인힙.기입소 종7]원,
l[낌1년 7]이굉·업연V'기업소 종입%]., 392넌 %9잉·빤깅데협A-돕장원, 1勢3년 핑양시tp1. -;고중네최, 1994년

신의주신1身)'·징' ·

'

AM원, 1095%-l 2친지<,L M·)%-연힙· 기7]소 칭년단광%R]W(내외통신 T간AllIO40.
1996.l,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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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북한의 국가적 명절47)

l 날 짜 I 기 념 일 l 비 l

l ,, ,-, i.. l 1
l ,.,,-,, l 判側 l,9削判, 利利 判· 1
l , . , l 谷唱 l (
l ,.,,-,, l 荊例 l,劉判 ,

軻·. 利 l
l ,,,, l.v荊 l,,,起刊 利判 l
l ,. , 1利.判 l l
l ,,,, 1 討 判 l,9崗判 科判 l
l ,,,, l 制荊 ) l
1 9. , 1初9荊 i l
l,,.,, 1 軻荊 i l

자료 : 내외통신 보급판1016(1996.7.26) 참조 작성.

또한 북한은 1996년부터 군관런일을 국가명절로 제정한다, 1996년 4 월 23일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

그리고 7월 25일에는 휴전협정체

결일(북한에서는 
' 조국해방전쟁 숭리의 날')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했다고 발표한다(4표

5%참조),48) 북한에서 국가명절이 되면 국가적 휴일이 되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일반가정에서 국기를 달게 되어 있으며, 특별배급이 이루어진다. 식량부족이 심화되는

47) 김정일생일은 1995년부터 '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되었는 데, 그 이전에는 1975년 임시휴무일, 1976

년 정식휴무일, 1982년 공휴일, 1986년부터 생일다음말까지 휴무일로 지정되였다. 그리고 1995년 국가

명절로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1992년 2월 7일비준했으나 '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겸

손성을 지닌 김정일의 만류'로 그동안 공표가 보류됐다가 이번에 발표했다고 한다(내외통신, 보급판

9351. 1995.2,7).

4S) 한편 국가명절과 달리 민족절 명절이 있는데 민족명절은 국가명절과 달리 당일 퓨무하되, 전후 일
요일에 보충노동을 실시해야한다. 북한의 민족명절은 음력설, 한식, 단오, 추석이 있으머, 이번얘 국가

명절로 지정된 7월 27원은 휴전 40주년인 1993년 민족명절로 지정되였다가 이번에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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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데 통상적으로 특녈배급이 이루어지는 국가명절로 군칭·긴일과 휴진칩정일이 지정

되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전제가 군의 잉향럭하에 늘어왔다는 젓이고, 동시에 군의 정치

$] 엉향럭이 주민A%촬에까지 엉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째, 당서열에 있어서 군엘리트의 지위가 김일성사망후 d격하게 상숭하고 있다, 김

일성시.1징전에 북한의 대규모 헴사시 주석단은 통상 정치국 상무위원>정치국 위원%졍치

국 후);L위원2당중앙위 비서%부총리%당중앙위군사위원%당부장 순으로 구성되어 있있다

({표6%참조).

그리하여 y,1일셩사밍·시 장의위원을 보1/l 정치국 상 워원(깁정일, 오진우)에 이어, 딩·

정치<f원을 배치하되 그 순서는 정무원총리Cd-성산), 부주석(이骨옥, 박성철, 김엉주. )A

병식), 기타직 정치국원(7]잉남, 최광, 게응태. 전1·8호, 한성昏, 서윤석) 순이미, 다읍에

징치국 후보위원0]권만, 최테복. 최영림, 홍성님', 강희원, 잉헝섭, 홍석헝. 언헝묵, 이신

싱), 뎡-비서(김기님', f·<테. 끽-장입, 김骨린, 서관희, 깁용순),49) 부총리(김촨, 김신복, 김

칭-주, 김윤헉, 장칟, 공진테)의 순이다. 이어서 윤기복(중앙인민위 경제정첵위윈장), 박

남기(펑양시 31정경제위원장). 진7섭(중잉'검열위윈장), 유미영(친도교칭우덩· 위원장),

힌준극(로동신문사 첵입주필)의 순으로 베치되었다. 그리T 표에 제시하지 僧았지만, ]

다음에 당부장과 딩·중앙군시·위윈이 니·오고, 징7원부장, 지억 당첵임비시를 거쳐 국벵·

위원과 7엘리트가 등장힌·다. 그리고 이상의 순위는 깁일성 사먕이진인 1993넌경의 주

석단 서얼파 매-F T-사히·다.

그&1니-, 김일성사망이후 그 순위에 큰 1선촤가 존재한다.50) 깁일성시싱- 100일 추도식

에서는 <·f방위우]최위윈이거니. 당)잉군사위원최위원인 이을싣, 백학 J, -깁념-를, 김평.진,

김익헌이 당졍치<f 후보위윈 다읍 서일로 올라서떤서 딩·비서 서열을 앞지른다, 군부 엘

리트 서일이 고상승한 젓이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y 김철수에 대헤서는 그 직첵이 앞러져있지 앓·다. 그러나 51 시얼로 보아 국가안전뵤위부 관런이거나
당-비시리으i 추징된디..

50) 김인성시·밍·시 주히<l-에 번의.기. 있있딘 것各 2:1민·뒤. ]J인성 시.밍.이 R]-직.스러웠q.는 짓-위 IS.骨헌.디..



117

4표6% 김일성관련 주요행사 주석단

자료: 내외통신 보급관8892(1994,4,8), 주간판908(1994,7.Il), 주간판1014(1996.7.18),

조 선일보(1997.7.8.)

비고: 1993년도의 경우 김일성을 제외하였으며, 9e 은 현역 군계급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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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일셩 2주기 헹사에 이르면 군부엘리트의 상위직은 정치국 위윈 다음으로

걱상되는 한편, 여티. 군부 엘리트의 서얼은 딩·비서보다 낮아진다.51) 그E-]나 비록 낮아

졌지만 J,1얼성 사망시 구성되었딘 장의위윈 순인 당부장이니- 징무원그L장 다음과 비고(

해서는 훨씬 싱·위서열인 것만은 희실하다. 특히 주석딘-의 하위라고는 하지vI· 징치국에

소속되이 있지 않은 군부엘리트가 주석단 1-9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길국 중앙군사위

원회기. JJ징일체제히· 북한애서 딩·정치g·, 딩·비서<·:·과 u)크가는 졍치적 엉힝·릭을 헹사

하게 되었다는 71을 뵤 어준다.

T]정인체제하에서 군의 정치적 잉'링력이 커질다는 집은 김정일 관련 주요헹사의 T

석단은 분석해도 미-친-기-지로 드러닌디-. 깁정일은 1991넌 12월 24일 t'1시.렁관에 추데

되있으니-, 김일성 생존시인 19S2넌 1주년시에는 ' 

사최안진부 군무지곡]최'반 열리고,

1923년 2주년1시에는 
' 

인민무력그L 기님보고최'만 일리는 듕 1게-위 간소한 헹시-있다.

L.-1러니. 김일성사X-s·이후 깁징일 관련헹사를 성대하게 치 먼서 군 엘리트의 서일이

-b-반상승하 된디·, 김일셩이 시-밍·한 1234닌 하반기, J]정일은 상중을 핑계삼아 당창당

기님띨 동 주」9- 정치헹사를 1필다룐 71사임이 지h%다. 그러나 12월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3주VI시에는 최고사링관추데 중잉'보고최의를 포함해 각종 헹사를 대데적으로 게

최하었다. 즉, 최고사링관추대 3주닌기Y)으로 북한지%내에서 치루이진 헹사가 중잉보

고 내최, 청닌전위듬의 충성의 1·-·래모임, 사회인· 1부 칭넌2무지.들의 이·회, 농근01 여맹

직111원들의 충성의 V%, 징축음익-최, 인1진무럭부 징축이·회, 진국 풍겅촤 및 공에 ·진림·

최, 지·-%t대1叔 기노]J;L 1회, 격축이·최, 에合소조 공인 등이 있있t-며 9%, 친북0체를 이

정-히-어 인도, 이탈리아, 농고, 71바브웨, 모잠비크 -V 해외에서까지 
' 

길정일 군최고사령

권- 추대 3주넌 죄-딤최'믈 얼기도 한다(내외통신, 骨힙·s·54 참조).

/,1리-A( 딩-시 구성된 중앙보3)-대회 석긱을 보)11, 1%i넌 긴정일 AW일시와 비교해서

군얻1리트의 서일이 매우 높게 ·첵징되었음을 1 수 있다(4표7%骨조). -趾론 3:]정일이 군

최고사렁권·이리·는 군A(l-런 직책을 추대반은 기님일이므로 6<省리트가 주석단의앞에 베

치시있디·a 볼 525 있-s-니., 이러한 졍힝)이 이후의 김정열 싱)입시 7성시는 주석도]c 3L

성과 -8-0하디·는 깃-S- 보면, 질5;' A]정일체제하에서 군의 정치적 엉향력이 깅-최-되있음

m J

51 ) 2.l. 이·2-에 데헤시f<· 일'러진 111· 임.P.니-, 군의 정치 엉'힝끼이 지니·치게 기진 깃에 데한 %]징인 자

신 )마 Id졍-<브/.너의 x·(제떼문이라/·t 추즉%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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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이다.S2)

또한 행사내용에서도 군영향력 강화는 감지된다. 1994년 김정일 최고사령관추대3주

년 대회에서 기념보고회에서 최광은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강조하는 등 비군사

부문에 대한 언급한다(조선일보, 1995.10.2). 그리고 1997년 4월 25일의 군창건행사는 행

사자체를 군이 주도한 겻까지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당, 정, 군 간부들이 거의 동원되

어, 군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 대표로 김정일에 충서을 맹셰하는 
' 

충성맹세예식5이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때맞추어 로동신문에서는 
'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고, 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종래 김일성 생일에 진행시켰던 조선소

년단입단식도 이날 진행되었다(내외통신, 주간판1055. 1997.5.o.

이상과 같은 군의 대내적 정치적 영향력 강화는 군과 정간에 의견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53) q[1냐하면 북한군이 당의 철저한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다면, 마

찬가지로 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정무원과 정책마찰이 표면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과 정무원간에는 특히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마촬이 나타나는데, 감일성사망후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1994년 10월에는 미군 헬리콥터 조종사 흘준위의 석방을 위한 미

. 북한간의 협상에서 북한 군부는 홀준위의 석방과 미 · 북한 직접 군사채널의 개설을

통한 대미 평화협정체결의 긴밀한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였으나, 김정일은 대미관계개

선을 원하는 외교부의 건의를 수용하여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채널개설을 추후로 미루

고 홀준위를 석방하였다(한용섭 1995:28). 그때는 비록 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하

더라도 군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체제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540

52) 1995년 10월 10일 당창건 50주년기념에 군열병식을 갖고, 인민무력부장 최광이 연설을 했다는 것

또한 당행사와는 걸맞지 않은 것이다.

53) 그러나 당, 정, 군의 북한 권력엘리트가 毛체적으로 김정일을 중심으로 북한체체를 유지해야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갈등이라고 曾 수는 없다.

54 ) 미군유해송환과 콴련해서도 북한군은 정무원 외교부 통로를 통하지 앙고, 독자적

으로 협상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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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7% 71정일관린 주요헹사 주석단

.

자료: 로동신15(1993.2.17), 내외昏신 보骨괸·2282(Iq94.12,24), )1급%l.9368(1995,2.17),

3,l-급핀·백41(1995.12,25), J;B[1여:l·9923(19(]6.2.17), 보급판10332(IA6.12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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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5년 3차 남북한 북경 쌀협상시 한국측의 
' S6우성호1 송촨요구에 대해 북한측

대표단장인 전금철은 
"

군부에서 안된다고 한다. 우리의 손을 떠난문제X5라며 송환을 거

부兎으며, 1996년 1월 20일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민간단체가 추진한 식량지원계획에

대해 북한 외교부 부대변인이 최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외교부부부장 최수헌은

" 

외국의 식량원조가 개혁개방을 부추기려는 적대세력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 군부가

이를 반대하고었다"고 설명한 바 았다(신진, 1995:146 재인용).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4자회담과 관련하여 군과 정간의 의견대립이 표출되고 있다. 4

자회담은 1996년 4 월 16일 한미양측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초기 거부반응을 보 이던 북

한은 공동설명회를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1996년 7월 23일 뉴욕에서의 미북간 접촉을

통해 곡물지원과 추가적인 경제제재조치 완화를 조건으로 공동설명회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불과 2일후인 7월 25일 북한은 군명의로 
"우발적 

무력중돌을 방지하고 평화협

정 체결전까지의 정전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의해 삐-른 시일안에 미-북간 합법적

인 군사접촉 채널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다시금 주춤해진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김정일체제하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이 커臧으나, 그렇다고 군에

대한 당 우위원칙까지 변兎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군의 정치적 역할 장화는

군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김정일이 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1997311)이 
'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당이

변질되고 당이 군대를 틀어쥐지 못한 젓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고 언급한 것은 어

디까지나 
'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지만 그 총대는 당이 장악해야한다'(로동신문.

1992.5.18)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55) 결국 군은 길정일의 후원하에

김정일의 통치를 지원하는 강력한 배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2 경제에 대한 군역할 확대

현재 북한체제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위기이다.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 개최된

1993년 12월 8일 노 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 개년 게획

(1987-1993)이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1994년 7월 6일 김일성이 사망전 마

55) 따라서 김정일이 총서기로 취임하면, 이번에는 당을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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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으로 주제한 최의도 경제부분 R]일군헙의회있다. O-리고 북한( 1彈4넌부터 192

년까지 3VI건·-8- 사회·ye.>경 {며:1을 위 
'l· 

조 정기간F-로 설정하고 V-7]제무1·주의, 깅공i

제 )주의, 무역제오1Y의로 니-이.김' 項을 )rg히.있으니-, 3닌간의 조 정기긴·이 지난 1997년

헌재 33기긴·合 0-3 旻히31 연장히·31 있디-.

사실 농입·제일<·의, 경공71제일 의, 무역제일주의라는 3가지 윈%을 A-지하려면 군

의 7제개R]이 축소되이야한디·. 그러나 -IC-제는 -[·/의 깅제 입 축소가 이럽다는 네 있

디., 오히리 겁정일 체제하에서 <·'!-의 깅제켜 억힛·이 리·대되는 경힝·이 있는데, 2'/- 이-8-에

대해 <l'피);Gt지- 
'한디-.

칫쩨, ·좌한에시 경제위기를 극복하지·v-) 떤지 착수헤이·호1· 것이 군시·비 지출31-모를

이A-y )이지반, 정치-;·!-시> l 이Ti-외- 겅 직인 이-R· 1-t두에서 군수산업의 비중윽 급지

하게 줄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디·, 징치 · 사리인 1/]에서1-'< J<)정일이 A-사적 긴장을

강조하v·1서 군중심 통치-趾 하기 메달에 <-·'[사비 줌기-를 익제할 수는 있어도 군사비를

-;m</·긱히 <소히.지 못'힐- 것이며, 선렁 <·'d-시세 축소의지가 있다하더리J;-t 군의 기$ )/l-대에

]
i
L닛초1 깃이 예상b)l니·.

2. t리고 깅-'V업제인주의리수< 7]兮괴· ]/-수-신·업%LIC-의 횔·성회d 서<L J;L순되는 n-u·초]R

에7' 著-림但지1/J-, -t]-한이 내세-Y-는 f/[ 디·易 원칙인 J>L%]제일주의외. Z·린 서. 북한내

신71중 J (3·깅1력-8- 깃'3( 있1< -h-일谷 J ;녁'f이 비-로 ) it 기신71이기 때문에 깅제적인 1긴

에서/;/, 군%r산업-d- 骨커하게 축소할 수 임다. Id-수산7]이 국내에 한정되1J'1, 비셍산적 투

자가 되지만, -%L기수출-A 통힌· 외최.흡1득이 북한깅제으-지에 뇰1수리인 기능윽 수宅하기

때문이니·-56)

북한은 1960년대-t/-터 무기수출을 헤%'::-데, 1960닌내는 게인화기를, 1970-80년대는

7 1지-, 징-깁-지-, 자구AC, v-1平팀- -둥 중최-기骨 A'L출 았니-. 2T- 1고 1990htl내 晋어서11:l 중

W·지익에 <커5미시-열 ·둥 고-정<u 내(실싱-J;L기에 대힌· %95 출조1을 개칙힌니-, 1%8%[l

이il CI]] 스 커tB미사일 100여기를 1%q수출하고, 1991닌에는 스커hC미사일 150이기외. 관

19,L품 1< 기니-무기 1 익딛'러<(- 시리아에 밈수魯한다, /l- 견과 l(]80년데V안 무기수출이

진제 d3 3서 치-지히·<2 비·중이 565f 23%있-으-머(최종省, 1995352), IS4<d의 겅우-에/L

團 團 團 團 團 團 團

l

56) ->.!-한에서 2깅세);'--bI·, ]·<·51선- i본 ->·:-자려인 ·공징-·띠 매·;f체계-計 깃'고 있이, 먼주·산R]과. 언/

71키-s.V - 영1(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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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체수출액의 약 25%를 군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내외통신 주간판 1024. 1996. 9.

26.).

무기수출은 김일성 사망이후에도 지속되어 1994년 12월 12일 자이르와 스 커드C미사

일 18기를 1억달러이상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년 5월에는 4 기이상의 스커

드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한다. 북한이 꾸준히 추진하는 미사일개발은 정치군사적 목적

는 물론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도 관련되며, 그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군의 영향

력이 유지된다. 
·

둘째, 무기수출이외에도 무역제일주의와 관련하여 군이 독자적으로 직영하는 무역상

사가 증가하고 있다.57) 현재 군은 30 여개에 이르는 무역회사를 직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4표8%은 군에서 직영하는 무역회사로 알려진 것들을 제시한 것이다.58]

4표8% 북한군 산하 무역회사
凰關

l 소 속 l 무역회사 명 l

l ..... l ....... l
] 총참叉부 l 매봉무 회사. ;
l 후방총국 l 륭 무 사, l
l 玄 사 부 l 금강무 사 l
l 방 사 부 l 양무 사. l
l 사 부 l 삼흥무 사 l
l 사 설국 l 단풍무 사. !
l 수동 국 l 국무 사, t
l 함 사 부 l 삼 무 사. l
l 무 부 . l 平 사. l

자료: 북한문제연구소(1997.9)ol]서 작성.

57) 원칙적으로는 모든무역상사가 대외경제위윈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외화부족으로 필요한 외

화는 자체 조달해 쓰도록한다는 방침에 따라 직영 무역상사가 등장하었다.

5S) 북한군의 외화벌이사업은 1960년대말부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조 직화, 체계화되었다(최추할,
t996: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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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은 1弗5년에 인민무력부내의 외촤벌이 담당기구를 개핀하고, 인민무럭부대

징-으로 하여3 외촤1但이 답당· 부부장에 임 하는 한毛, 언간 외촤띨이 목표액을 l 억달

러로 치정하는 骨 군의 외촤1敍이시-업을 적극 장리하고 있다, 그8고 식량난후 중국과의

5 ( 겅무역이 활성화되자 1996년 7윌이후에는 이조1에 국가안전뵤위부 제5총국에서 6힐

하던, 국겅겅비 및 헤안겅비의 부업조도 J문무럭부로 산하로 게핀되었다고 한다(북한

문 인구소. 19g . 9.)

세 , 북한 경제9·의 주요 측111인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한 빌·조1소 건실을 비롯 데

if모 긴실사업에 군이 집중>으로 동원되고 9)다. 북한군이 긴설부분에 동윈되기 시작

한 깃은 1250닌대 전후복3L사업J>L터이지만, v·보 권실사업에 대데직으로 투입된 것

은 汚70넌대말경 소위 기h 비적 대긴축물 긴섣을 시작하1된서 부터이다. 애들 들어 1歸1

<l 신닌사를 보1된 
"

- 인민군 군인들의 - 자립적 민족겅제를 강촤하기 위한 발전소 긴

설과 공장, 기입소 건실 
· 장사업 - 3만세대의 힌내적 살림집 - 2친리의 물길을 새로

d설하여 대동강파 예성강, 31·록강과 대동길·읍 하나의 데인제(大墻堤> 마을로 언걸-"

시컸다고 되어있는 , 여기서 대3'f모 조1설사업011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고 있各

이 멍화히 드 러y)-다.

김정일도 최고사렁관 명의暑 통해 군을 긴설사업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깁일성사밍-

후에도 건섣사엄에 대한 군의 기어를 무칙 중시하고 있다. 길정일은 김일성 사1김-전인

1992닌 6월 최고사렁관명령으로 
"

3깅·신·발전소 건실을 다[1칠데 대힌·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곤1·l:4렁"을 내린비- 있으미, ·길일성 사빙후 김정일이 최고사릴관밍의로 네린 최초멍

령(1924,11,3- 최고사렁관1경령 제0051호)이 비·로 칭류다리 빛 금롱2동곤 건설이었다.

북한의 애니지난읍 반엉한 듯, 길징일 특히 믿젼소조1설에 군을 집중 771하고 있

디·. 그리하이 1995넌 I i윌에는 H강산발 
·1소 " 1단게 공사를 96 넌 상반기까지 완공힘·데

내한 국빙-위원최 1정령"은 내릴으며, 이후 1996노1 6월에는 헌지방문을, 7월 2 일에는 국

)-s-위윈장검 i-최고사렁괸- 멍의로 
" 

진신멍령 제001호"를 네러. 공사에 참어했d 장직 3

l:M에 깁일성 훈징·, 군괸· 120여떵에 주]일성칭9팅에징·, 그리고 22 개 군부데에 김일성표

싱·장을 수이한다(내외통신 보 %:·0027 . 1996, IO.IO).59)

t ]

50 ) il강산발7'Ii는 
'헌제 

71'l)1칭넌반진소且 개칭되었-p-미, 1彌6넌 10원에 착공'에으며, 90년들어 본긱직
으로 본려적으로 공시-블 추진하웠고, 1단게 40만KW공시.가 완료되이 1勇6넌 윌부티 1단게 조 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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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6년 10월에는 김정일이 월비산발전소를 방문 군대장 전재선으로부타 발전소

규모와 건설에 대한 셜명을 듣고, 군인들이 
tt 

발전소 건설에서 발휘한 0 정신, 7 기백

으로 부대의 전平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고 무%}한다.

이후 11 월에는 군대장 전재선에게 영웅칭호 및 국기훈장1급을 수여하고, 군장병들에게

는 노 동당 주관으로 만경대와 대성산혁명열사능, 주체사상탑 등 평양시내일대 견학 및

각종 공연관람을 시킨다(내외통신 보급판10317, 1996,11.6 ),60)

네째, 최근들어서는 군이 농엽정책에도 직접 간여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원래 식량자

급을 위해 농사도 직접 짓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생산성향상을 이유로 1997년부터 농정

분야에 대한 군부의 관여폭을 크게 늘리는 조치틀 취하고 있다. 김정일이 4월초 t

군대

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데 대하여'라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각 협동농장을 책임진 관

리위원장에 현역 군 장교를 앉히고 농삿일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파종에서

수확까지 직접 군이 개입토록 하였다(조선일보, 1997.7,4 ).61) 이처럼 모내기, 추수기간에

노 동력을 제공하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군동원이 파종, 비료공금, 탈곡 및 운송에 이

르는 전곽정에 동원된다는 것은 일부에서 군이 사실상 농정의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의

미한다.62)

그리고 1997넌 1월 김정일이 주재한 경제관계회의에서 인민무력부장이 경제부처 부

장에게 졍제계폭달성 실패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현대경제사회

연구원, 1997:51), 이는 북한경제를 유지하는데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 할 수 있다.

4.3 군을 통한 주먼통제 보완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북한주먼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었던 조직생활

및 배급체계에 부분적인 마비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개인수준에서

만KW)애 들어갔다.

60) 그밖에 통일가 2만호건설, 평양노면전차, 당창건 50 주년 기념탑 등에도 군이 견실에 참여하였다.

6 D 이와 관련하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일철 차수는 1997년 7월 26일 휴전협정 44 주년 기념보고대

회에서 
"군민이 

합심협력하여 현시기 사회주의건실의 1211고 지인 농업전선에서 일대전환읗 가져왔

다"며 군의 농장관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로동신문, 1997.7.27).

62) 원조물자 수송에도 군용트럭과 무장군인이 동원된다(중앙일보, 39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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셍존진략各 추구하게된다. 북한주1J이 개인수준에서 추5'I-하는 AW존전릭·으로는 지리지

이동읍 昏한 물지.획득, 개인적인 상헹위실시, x·111시장 毛·셩화, 비공여적 1 1겅무역증대

외. 긴·은 합1 적 징제%위, 그리고 관료[부정녀-페니. 일반주민의 절취 중데는 물론 전분직

인 매춘오] 같은 비Y1곡]A 헹위, 그리고 탈북괴- 긴·은 초볍젝 행위가 늘이나게 1디.. 그리

고 이상·과 간은 주민이틸'헌상의 줌대에 대응하이 북한체제는 디-잉·한 주민통제 강화정

책을 내놓는다.63)

특히 김정일은 군이 북한체제에서 가장 조 식최.된 1]y-l·이라는 접을 이용하이, 군으로

하이급 주먼통제 익할을 보완토록 한다. 군이 7민통제기관으로 촬용되는 빙·식으로t<

군사직 위기상힝·울 극대화시킴으로써 내부적인 단71-을 )it섹하는 사상통 , 군민일치운

동各 통한 일1%주멘의 교·밈칙·촤, 군기관에 주1 1시·찬기능부여 등은 제시한 v· 있는데,

21 내용合 실'피]if기로 한다.

칫째, <,!-사적 위기싱·尋·을 극대회-시킴으로써 네부적인 단71-을 31 색히.는 시싱통제의

방식은 y로 어4이외- 청소년을 대상F.-로 실시된다.fl4) 고1 에로 1996넌 4윌에는 비무장

지대 무릭시위를 하는 시점 서 고 동중학 , 내학셍들合 대상으로 군입대 틴·원대회를

펑잉:에서 시직·하어 지%-8'으로 획·신·시키 니-간 것을 들 수 있다(내외통신 7-간판1001호

1男6,4,18 ). 또한 1勢6닌 6월 5일 개최핀 
' 조선소닌단s 칭-립 50주년 기E보고대최에서

'

%7>일성시·회주의 칭VI동1]rn' 제1비서 최해롱-C 만 7세에서 13세까지 소년 소녀로 구성된

소년딘-으로 히-여-R, 
" 3백만의 총폭탄, 6백만개의 수류틴·이 되어 당당히께 씨-A-으로써

깅애하는 장군닙을 푸1시%위하고 사최주의 조<·f을 2건히 지켜나간 젓57을 요구하고 있

다(내외통신 주간판1009[툐. 1996.6. B).65)

문페, 군민일치-Itt 지역주민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 북한은 정권수71이후

시종일[라 군1관인치를 제칭·해 兎·으나, 1]정일이 1992%>l 최고사宅긴.으로 A띵된 후 전국

적-p로 획-신되있다.66) 업반 민各 내싱졍w로한 군민일치운동이 처음 는 긴셜헌징·에
m

63) 주 l
, 에 대한 직71적 昏 징책으로{:- 이ho%t-H 강화, l/)71상1촬에 대한 감시깅·회., 141죄헹위에

'l· 
V}A 및 처빈깅·최기 있디.. 3L체직인 내-9--은 김닐조 . 김인 { . 추태석(1996:62-70)71.y,

64) fr95V 에는

� 

1부 사<,-.칭 초v-단체 위71장을 징치사상려3.로 충실한 대군인으로 61(체하였디.(네외
)&신 )i니:f%lg654. IW5.8.24).

65) 소 1눙에서 시직·한 
' 

총폭딘·론'온 급기야 1男6년 12원 김징일 군최](사%괸. 추 5주에 이3111], 
U

/ {

군이 %폭9·되고, 전VI이 令폭탄시이 김징원合 /f사-A위해 니.걸· %5으旦 희·대된니.(내 통신 )A-c

1038핸. IW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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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인접마을이나 관련되는 행정구역에서 병영생

활에 필요한 각종 소품, 위문품 및 부식을 지원해 주는 젓을 주목적으로 시작하였다(정

영태, 1995:270). 그러나 이것이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선

출된 4 월 9일, 군창건일인 4월 25일,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f2 월 24일을 앞두고 전국적

으로 인만군대를 지원하는 운동으로 정착화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군민일치운동은 주민들로 하여금 군과 밀착케 함으로써, 부차적인

기능으로 주민의 체제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군먼일치운동의 방

향이 
'

군 - %민'의 방향이 아니라 
' 

민-)군'의 방향이고, 민의 군에 대한 기여도를 통해

개인의 충성도를 검사하는 격이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1996년부터 강조하는

'

고 난의 행군'정신이란 과거 군인들의 내핍생활을 민에게도 연장, 적용하는 것이고,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 등장한 
' 

인민군따라배우기'는 직설적으로 민이 군과 같이 되기

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이 주민의 체제이탈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사찰기관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주민통제기관을 보강시키고 있다. 그 예를 몇가지 들기로 한다. 첫째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추대를 계기로 대표적인 주민사찰기구인 국가보위부를 국가안전보위부로

개 하는 한편, 김정일이 관장하는 국방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였는데, 국방위원회산

하에 국가안전보위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군의 주민사찰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

한다. 둘째, 1993년에는 그 동안 사회안전부에 위잎했던 군인범죄수사권을 인민무력부가

환수했으며, 또한 민간의 범죄도 군사재판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사회안전부가 발급해

오던 평양방문허가증도 1996년부터 호위사령부가 발급하고 있다(조선일보. 1996.5.14 ),

셋째, 1994년에는 국경경비대를 인민무력부로 편입시켰으며, 1996년에는 회창군(평남)

등 3개군을 정무원 관할에서 인민무력부로 편입시켰다(내외통신 주간판1006호,

1996.5.23 ).

전통적으로 북한사회에서는 군사적 위기체제의 지속, 장기간 군복무에 따른 군내 정

치교육의 영향, 준군사조직에서의 군사훈련 등으로 군이 간접적인 사회통제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A-]앗다. 그러나 김정일체제에서 군을 직접적으로 주민통제에 활용하면

66) 북한은 1992년 3월 18일 중앙인민위원회 명의의 
'

군민일치 모범군, 시, 구역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

여'라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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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에 존제하는 주먼통제기괸에 대한 보완역할을 하게되었다는 주]이 주목퇸다.

5, 북한군 엘리트 구조분석

지난 3닌간 길정일이 군을 이될-해 북한체제를 통치하는 데는 북한군 엘리트의 김징

입에 데한 지지와 지윈이 필수지이었다, 이에 북한군 엘리트가 어떠한 구조로 헝성되어

있고, 깁징일과의 관게는 어떠한지 5L성싱- 특성, 3;L작분석, 관게망 분이을 통해 살피보

고자 한다.57)

5. 1 북한군 엘리트 구성상 특징

호1제 북한군 옐리트라 할 수 있는 장셩은 깁정일이 군진을 장악한 후 계속헤서 실시

해 온 대폭적인 승진인사로 인해 그 수가 매우 크게 중가하여. 헌제 1200-1300명정도로

추정되고 있다.65) 라더2프레스(Radiopress, 1996:130-160)에서 1996년에 피-악한 북한군

장성명부를 보번 총 845띵인데, 그 중 3/
[4 에 해당되는 612명이 1992년 4윌이후에 장성으

로 승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국 북한군 장성의 수치는 립정일이 군권을 장익-한 다음

2배정i 종기-헌· 械이디-.

한편 앞의 자료에는 차수이싱· l l 명, 대장 17멍, 상장 i6띵, 중장 142명, 소장 639명의

명단이 파악되어있는 데, 이를 비율로 제시하민 각·자 l,3%, 2.o%, 4,3%, 16.8%. 75.6%이

다, 이로부터 북한 엔리트 구조는 게급이 높아질수록 적어지는 피리-밋힝 구조를 깆·고

있지만, 상장과 대장·g이상을 비교햄을 일· 수 있는 바외- 같이, 북한군 엘리트 최고

위寺은 상내적으로 누터운 寺을 형성하고 있다.6 ) 0리고 헌제 북한군 최고위寺은 대체

6>)고3,;.VL고3]AA [ V: L·-st 1.] xty 1 ·F<.l.)%·1, %A R-·F].·]]

가 우 y족하다. 이기)d 昏석되t< 북한군 엘리且란 부분려인 자료가 확보된 최고위충에 한정된다.

68) 그러나 북한에서는 1역과 rI]긴· R)·의 차이 즉 민군%J·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누·3L니.

하7아침에 7장성이 된 수도 n/ l. 긴'모>이 될 수도 있다. A]정인이 군겅험이 임음에도 
' 

원 
' 

라는 군사

인%]으로 의인촤 하51 있다는 4]이 내표적인 군민의 인사교촨성과 이중성을 니.타3다(이기택,
1993: 12 ).

69) 싱'위(sL보다;2- 하위%IL에시 )
l

· 리-핀 사람이 IA'合 칫이기 떼문에, 실제구조는 보다 雙족한 삼긱·형
이 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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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대구분과 일치하는 다읕의 3분류로 구분된다(동아일보, 1994,8.18, 이숭희 · 이석호,

1994 ; 이민룡, 1995).

첫째 부류는 빨치산 1세 혹은 혁명 1세로 불리우는 그 룹으로 이들은 1930년대 김일

성과 같이 빨치산 운동을 전개한 동료이거나 아니면, 당시 10대 중반의 나이로 김일성

의 호위병이나 전령을 했던 사랖들이다. 억들은 북한정권 수립이래 군 최고직을 차지해

왔으며, 당서열에 있어서도 50위권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적으로 이미 70

세를 넙은 사람들로 최근들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70) 따라서 당 및 군계급은 높

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북한체제에서 원로대접을 받으면서 김정일 체

제를 후원하고 있는 젓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은 이들이 비록 현대적인 군사지식이나 전략에 능통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체제옹호에 대한 사상무장이 철저하다는 점, 김정일이 강조하는

' 고난의 행군정신'을 경험한 실제인물이라는 점, 빨치산운동이나 6.25전쟁과 같은 전쟁

수행경험이 있다는 점과 같은 사유로 인해 
' 

혁명선배를 존대하자'는 기치하에 군승진인

사때마다 이들을 중용하고 있다.71)

둘째 부류는 소위 혁명2세대로서, 직접 빨치산 운동을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 들의

후예로서 김일성-길정일에 의해 양성된 사람들이다. 길일성은 북한 실권자가 되면서

1947년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을 세우고 만주의 빨치산 후예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당, 군. 정의 핵심인물로 양성하였다.72) 따라서 이들은 군은 물른 당 및 정에도

배치되어 있으나, 선대가 군인이었고 만경대학원 자체가 인민무력부 산하에 설치되었

기 때문에 많은 수가 군엘리트로 성장하게 된다(동아일보, 1994,8.14 >.730

이들은 만경대학원을 졸업한 1950년 중반이후 대개 구소련이나 동구지역의 군사학교

에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적인 공산주의 군사전략과 전술교리에 밝은 사

70) 최근 오진우(1995, 원수, 인민무력부장), 김봉율(1995, 차수), 최광(1997, 원수, 인민무럭부장), 김광진

(1997, 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부징). 태병렬(1997, 대장)과 같은 군내 혁명2세대가 사망했다.

71) 김정일은 
t 

혁명선배를 존재하는 것은 혁명가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라는 글을 1995년 12월 25일

발표하였다.

72) 이 학원 재학생들은 모두 군복을 착용한 기숙사생활을 하는데, 교육기간은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모두 11년이다(동아일보. 1994.8.23).

73) 북한에는 만경대학원 외에도 해주 · 남포혁명유자녀학원이 있는데, 만경대 출신은 군부엘리트로, 해

주 · 남포출선은 정치엘리트로 육성시키려 하였다(전헌준, 19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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唱-吾이다. 헉fM 1 세내의 겅%- 자연<t펄로 그 수가 줄어돌고 있다. 또한 군에 한정핀 인

맥各 힝성하고 있기 때문에 31향러 5위가 한정된디·. 그러나 60대에 해딩-하는 헉1경 2세

는 헉멍 1세데의 ]/1자리暑 이어 북한군 최고위총블 체우고 있으며 또한, 군, 당, 정에

만겅데학원출신자 인맥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11에서 1재 북한내 권럭앨리트의 핵

십을 이룬디·.74)

)빠5{l}부R는 북한에서 군시그It-H-체제가 갖추어전 l )60년대이후 북헨새 주요 군괸·학교

인 깅·d.종힙·군관학교,75) 진책공군대학, J]정숙헤군학교 등을 졸업한 시-Y]-들이다, 특히

7요 군관힉·교를 좁7}하고, 중네장이싱- 지취관으로 있으Id서 딩-중잉·군사위애 소속毛

J>t>:/성군사종리·대학-s- 졸업한 시.iA이 북한군 3세대 엘리트를 구성'힌·디·.76)

이듣은 헉닝1세대니- 혁명2세 외- 간이 5]일성-K]정일과의 인차원의 지속적인 인간

관계로 맷이 있지는 每'지만. 4;r한의 자기식 군사전%C과 주체사상하에서 旦칙·군인으로

잉·성두1, 사립-들이다. 데개 인링적으로 50데인 이들은 깁정일이 군71을 징·익·하는 파징에

서 실시한 대 적인 <c·승진인사를 통해 발탁되고 있기 떼문에 디·수가 %q정일 친위세럭

名 형성하고 있으미, 헌재 사단장, 6E탄징·의 대부분을 차지하1전서 북한의 싣1's릭을 장

악하고 있는 사림-들이다, 잎·으로 김정일체제가 징히·되먼, 이둘이 군의 중핵으로 떠오를

것이 예싱' 1디·

결국 북한군 엘리트는 70 대-60내-50데, 노- 장-칭의 3대로 구성되어 있으먼서, 깁정일

의 모]장에서 보1 :l 긱-기 후원세력, 且위세릭, 친위세릭으로서의 억할을 하고 있는 깃으

로 낳 수 9)다-

J

74) 만졍데학·원출신이 lEO년힌재 J.[한노동당 중잉·위7.)최 정회원 가운 125%를 차지하고 있다(최성,

IA7!dR ).

75) 이는 - 리의 육군사과.'피·교에 해당히.는 겻으로 1946%d 군긴-부잉싱各 위헤 세워진 중잉'뵤 l·간부학

가 1048년 제]군%께학교로 게y[)되었다기. 1960<1에 6.25당'시 총71- dI장으로 전시한 깅'7],으· 이骨-의 따서

개명된 깃이디-.

76) 김인성군시./<-힙-내학은 l%2 1에 섬7]되있으미 중대장이상 시.단참모장이하 지취관 줌에서 닝'성, 겅

y ]반 
·1싱, 

출신성]1, 신체5강 V-各 띠.지 선빌·되1%, 骨압수 平」9. J1리에 진출'히.고 있디-(y이.인보.

l%4,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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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북한군 엘리트 계급 및 보직분석

1997년 4월 현재 북한군 최고위층은 원수 2명, 차수 11명, 대장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내의통신 주간관f053, 1997,4,17.)177) 이들의 연령, 진급시기및 보직상황은 4표9%

및 4표10>과 같다.7g)

4표g%에서, 현재 북한군 엘리트는 김정일을 제외하고 혁명 1세대 10명, 혁명 2세대

15명, 혁명 3세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세대가 11111-를수록 1차로 젼급하고 또

한 높은 계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9) 여기서 김정일이 군의 안정을 위해 연

장자 우대 승진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된다. 그리고 후속세대를 진급시킬

때, 한두사람의 이전세대暑 같이 젼급시키고 있는 것 또한 군원로에 대한 81우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군 엘리트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표10%의 북한군 엘리트 보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등에 포진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구성면에서는 중복되는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는 점이다.SO)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경향외에도 새대별로 진급인사 및 보직현황에 몇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혁명 1세대중에서는 1993년 차수로 진급한 5사림중에서 이을설만이 1995년

원수로 진급함으로써, 유일하게 2계급 진급자가 되었다. 1995년인사 이후에도 1997년에

2 번 진급인사가 있었지만, 혁명 1세대중 여타 인물을 진급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혁명 1

세의 진급은 더이상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김정일은 자연적인 감소를 통해 군엘리트로

서 혁명 1세대의 세대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項으로 보인다.

77) 북한군 원수 및 차수 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편이나, 대장%1 대해서 宅정민0997)은 22명으로,

김용현(iS97)은 23명으로 달리 파악하고 있다.

78 ) 북한군 엘리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회소할 뿐만아니라 출처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날 만큼 부정

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자료가 서로 상이할 경우 언른기관이 발표한 자료, 최근 자료 등을 기준

으로 취사선턱하였다.

79) 혁명1세대와 혁명2세대 경계에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혁명 L5세대로 부류하기도 한다.

80) 이들은 모두 당중앙위원吾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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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9y 북한군 엘리트 세대벌 구성과 진2시기

자료: 통일원(1995). 김구1](1996), 주)정민(If)7), J]%힌(Iqq7), 네외통신 각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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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북한군 엘리트 보직현황

12<1릭 判制. 1苦·1-判·11 [ 科·1 ]

1씩·>AY(73> /·)Ai<SA)」l 」[<q-·l-%軻) ]
l (2) l l ] l·]쒀 l

l [·]利연) l·]列判)l·汗智刊) l(判判村)l

버 如 : ),, ,.,,

10‥l l 끕臣 
""*'

臣.,,,l
l l l%.IA-1(7%)IA7 <)IA24-) l l

」l l 만W ) l 두남( ) ( 룡*(부부*· *) l 旻 l
l l 1이봉원(위웬) ]이봉원(총졍치국 부국장) j(국가검열 l

] l l 軻(荊) ] 科況努) 情) l
l l ·]d(荊) ].丙裕刊) l 初 l

l l l 軻(荊) l 軻判刊, w前·j l(朝·] l
l l l [ 룡 (만 학 장) 1 장) l

l l l 1替拏짜軻) [( 村利 l

자료: 통일원(1995), 김구섭(1996), 김정민(1997), 김용현(1997) 등 참고 작성.

+ 현재 이두익은 와병을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방위원회에는 이상 5명

이외에 먼간인으로 군수담당비서인 전병호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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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 /-리/11 혁멍 1 세t기의 11키헌힉-- dI!-<Il, 헉]-'g]세대기· 더이싱 인민3;L럭%l-에서 헥심)i<

리-s- 만고 있지 M'다는 추]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독립된 기타 무서의 장이니. 학11(기관

A 1숀고 있디-. 띠-리-서 혁1'M 1세대의 군사지 익할은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깃이다.

f//한 헌제 헌Aq싱· 깅·력한 권한을 기·진 핵쉥-위))]최가 깁정일, 이하일을 외하고는 J

'

. !l.gl세대로 꾸성시어 있디-는 짐o(]서, 71질적으]iL]t· 도로서의 기능은 크지 %을 짓으

Lt 보인디-.61)

한%']) 혁1-52세대는 15밍으로 힌.제 -%l-힌·군 11리트의 내< l/2을 치-지하고 있디·, j-易

61:8이 1992년이2쫀 2<11-계를 진ii{·히.였/b-1녀, C/-중 2 l-vIi를 1치·로 진2호1- 시.림-이 3시.림', 2

치-로 진331-한 0림-이 3시·림-이니-. 이들2 <표10%에서 보는 비-외· 갑이 이들이 인%1브)[릭V-

%l]서 J沙정지국장, 총7]냅r징', 제1부부장', 1군단장, 핑잉7빙'어시.링관은 임'고 있이, 헉띵 2세

데기. < r'j· ) /-벼의 
'핵7-]-8- 

%J‥징-'히/IC 있]-< 세대임을 알 수 있다,

>Jl-11r]·게, 헉1M 2 세-V에서 
"l-때 '미19 

2세대 데표직 - 로 간주되있 l 오<.]나J, 깁7 )', 이

-

Id-/(l 능 a - If]2노-1이후 한1)C·/ 716)/·하지 E-했거니-, 힌·Ii!-l)-l·l'에 진규하지 y.兎니-, 이%,y 주)

정인이 2페 d (한 ·;/·엘리트3;j-니- 이·전군 촙신 엘리7苟· 중시히.31 있음-皇- 보이 니-

나 꽈거 오진7-기- 인1J)무럭)>L네 7J-J,)-리을 3접兎덤 것과 달리, 이러 사람에게 분산해

시 )
I
L 어히-고 있다는 것<, 김정 1이 군세력이 특·정인에게 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음

을 시사한q·.

김징윔1이 정인이 <r 1러-IA- 독접하는 힌상에 네해 경게한디.는 추측은 A]징인

%9- 징·익·한 이/ 새 게 ]
i
<상힌- 

'히1-9 
2세데인 헌省해외- 1겨·제경의 )it 저이 총정치<·:-

조T;L-:·'f징'과 {')전-1/-<·<장이라1'-< 깃과)L 19-런핀다. 이들의 부상은 김정띵이 야전군인--,

중시하면서도 지-신이 1973년 남 조·키지 1
-닉>L징-과 선전쵸-!동J/징·에 오旦먼서 딩-의 실71을

징'악'함V) 깃치럽, 합1·칠해와- 비-재깅-S- 통句 31네 
'이1'M 

2 세대 이·진군· 省리트에 대한 정치

적 %-제를 지속직으로 시도하고 있읍合 ),t 어 는 징후이다.

I ll-지미'으로, 김징인 초1워세니]이라 切- 수 있는 혁멍 i세데에 대해 실·피且지-. 이들은

호·]제 5']-엠리)<에 1-l-·7- 61신이 포헌-되이 있다. 혁1% 3 세대%'-f J;따 I
L AJ정일이 군59各 징-악

힌· 1男3년이흐'- 하나 둘씩 군 ]리트로 전입-致다는 톡싱이 있으미, %히, 원웅희, 김벙국,

81) 이외· :t9-Q'-1하이 빗장 ]·F 
" -:힘%'위윈최t:· - 8-%d)/-신한 기3L이1]] 군사에 핀·한 Al 12. 딩-중잉·군시.y

가 가지3( 있다"·는 인 ;[1LA· 한디c·l- ]일2,f. l%7.3.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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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같은 인물은 겸정일이 1992년이후 행사한 5번의 통상적인 승진인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급唱으로써, 길정일의 신임이 매우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82) 라V 이

들은 현재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에 자주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가 당군사위원회에 진입

하고 있다.

결국 현재 김정일은 혁명 1세대에 대해서는 우대하면서도 자연손실을 기대하고, 혁명

2세대에 대해서는 3-6명으로 하여금 군내 주요 보직을 분담케 하되, 정치적으로 통제하

고 있으며, 자신의 친위세력인 혁명 3세대를 점진적으로 진급시킴으로써 북한군 엘리트

중심부로 새롭게 형성해가고 있는 젓으로 보인다.

5.3 북한군 엘리트 관계망 분석

다음에는 북한군 엘리트의 출신학교, 군별, 출신지, 기타 김정일, 길일성관련 관계 등

을 살펴봄으로써 북한군 엘리트의 특성 및 김정일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표11%

참조).

먼저 출신학교를 보면 군엘리트 구성상 특징에서 논했던 바대로, 만경대혁명학원 출

신이 김정일을 포함 14멍으로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32명중 노 령의 혁명

1세대와 출신학교가 밝혀지지 않은 혁명 3세대를 제외한, 혁명 2세대의 대다수 만경대

혁명학원을 나왔다. 혁명 2세대는 만경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는 대부분 혁명 1세대와

마찬가지로 소련에 군사유학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혁명 1세와 달리 혁명 2 세

중 일부는 소련이 아닌 동구지역에 유학을 다녀受는데, 이 경우는 군사학교가 아닌 공

과대학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나머지가 국내에서 길일성군사종합대학을 나오고 있다.

한편 군엘리트 중 김일성대학을 나온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김정일을 제외하고 4 명

이다. 이들은 김정일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이전인 1980년대는 매우 중용되었으나,

현재는 이하일을 제외하고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대학 출신자는 군보

다 당과 정의 엘리트로 존재하고 있다.83).

82) 그중 원응허는 인민군 보위국장시절인 1992년 구소련 군사교육기관에 유학한 장교의 KOB포섬을 적

발함으로써 김정일의 신임을 얻었다(손광주, 1997 235-238).

83) 전현준(1955:64-66)에 따르면 1935년 당시 북한 서열 100명중 만경대학원출신은 25명인 반면, 김일성

대학출신은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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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11> 북한군 3]1리트 관게ls-

자료: 서 호(19[-)5), 통인71(19Z), 강석승(1男6), 김33](1男6), )J징민(1卯7),

내외통신 기'2(, 동이-원보(1994.8.17, IA4,8.18, 1994,8.21) 동 침-고쟉·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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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결과가 출신학교가 曾혀지지 않은 혁명 3세대에 적용된다고 보면. 혁명 3

세대도 만경대혁명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은 김일성대학보다는 북한내 주요 군관학교

를 나온 다음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군 엘리트의 출신지로는 함북이 7명, 중국이 6명으로 함경도와 중국출신

이 많다. 이는 김일성의 빨치산 경험활동이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자격과 결과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가 밝혀지지 않은 혁명 3세도 만경대 혁명학원을

나致다면, 이들 역시 함경도 출신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 함경도 출신이 많은 반면, 弔

안도출신으로 밝혀진 사람은 평양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다. 1995년 당시 북한 서열

100위중 출신지가 밝혀진 71명중에서 함경도가 23명, 평안도(평랸포함)가 2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 (전현준, 1995:74-77), 북한 군엘리트는 당, 정엘리트 보다 훨씬 함경도에

편중되어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엘리트 관계망은 <표11>의 좌측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김정일 혹은

김일성과의 종적인 개인적인 연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칠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군 엘리트 상호간의 힁적 콴계는 길정일과의 종적인 관계를 보완, 강

화하는 보조적인 관계로 보여진다.

북한군 엘리트 상호간의 연대감보다는 필정일과의 연대감이 보다 중요한 관계일 것

이라는 추론은 북한군 엘리트의 군별 특성에서도 부분적으로 드 러난다. 북한군 엘리트

는 특정 군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보병, 포병, 기갑, 해군, 공군, 특수전과 같은 전투중

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에서 군사정책, 작전, 인사/조직, 군수, 선전선동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특기를 보이고 있다.84)

그렇다면 북한군 엘리트가 외형적으로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응집력을

갖고 있을 젓이 예상되지만, 그 응집력의 근원은 엘리트 내부의 관계망에서 비롯된다기

보다 김일성, 김정일과의 관계에서 연원하는 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집단

이지만, 지신들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다지거나 정치세력화하기 보다는 길일성, 김정

일과의 종적 관계를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체로서 김정일에 대한 개

별적인 군사참모 및 정책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 이다. 결국 북한군 엘리트는

김정일의 사병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확실한 
' 

김정일의 군대'인 것이다.

fi4) 이는 북한군의 통합군적 성격을 보다 부각시키는 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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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딜 전망

본 인3t는 북한군을 분석해야 %J정일체제기- 안정을 A-지힐· 수 있었던 원인을 1힐

수 있다는 문제의식애서 시작하였다. 낙한에시 군은 북한정권의 익사적 겅 :]이나 A'1구

성우)의 잉·%, 릴적 A 준, 1리고 군0조직의 진시·최적인 굉-)ty 위성

� 

동으로 인헤 기는1-직

으로 중요한 귄릭기구로 존재힌·디-. 그리고 <d-은 IA]적, 제도적으로 당의 통제하에 있으

니-, /J-동안 딩- 및 정에 대한 자名성이 1)치-적으로 늘어니.p 과정을 깅헙하있디-. 물론

군이 딩·의 통 를 빗이난 경우가 리'히진 니-는 없지만, 이는 딩·자체의 권위보다 북한에

존제하는 수령이라는 독특한 의언촤된 c/l%기구가 딩'을 통해)%·l 군을 통 하고 있기 떼

분이있다고 해석된다.

김인셩-%]정일은 l 74넌 K]정일이 후계자로 공인퇸 이후 대략 20년동인- ' 

수렁의 군

내'를 
' 

f게자의 /대'로 )11모시키는 직-w 진헹시臧디·. 깁징일은 처읍에는 딩-조려을 통

해서, 나중A는 >7] 군게骨을 통헤서 6·음 징9혜 갔다. CI 걸과 주]일싱이 사밍-하기

전에 이미 색-한군은 
' 

수렁의 군내'리-기보디· 
' 2흐 지의 군대'라는 비중이 커졌다고 펑가

된디-.

그리고 군권을 장악한 A1징인은 X진인사, 공, 헌.지지도, 군사능력 - 시외- 같은

매우 디-잉·한 빙·식으로 자신에 대한 군의 지지를 苟·고히 하고, 또한 겁일성 시.OJ-후 김정

일이 군의 최고지도자 지-격으-로 -h[한을 통치히·면서, -!]A·군은 
' 

후게자의 군대'에서 
'

1}

정일의 군내'로 l;[1하게 된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자신의 힙·1%적 71력기반인 군대를 촬용하여 북한체제를 통치

해 왔다. /A. 과징에서 북한군은 징치적 역省·이니. 위상이 보디· 김·회.되었으띠, 경 에

한 군의 게입이 증내히-있고, 주민통제에도 군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 군은 깁일성 시·1

김정일이 채제);L위%]단으로서 억할음 충실히 수헹慷다고 펑가할 수 있다.

CI 렇다1신 과연 북한군 엔리트는 JJ정일과 어떤 관계를 멧고 있는가 21리고 향후 ·11

한군의 익헌·을 어일게 3릴 初인가 이를 위해 비목 제한된 자료를 통헤서나마 북한군

엘리트를 분석히·었다. 5]정인이 북한체제吾 통치하는 데는 고1.거에서외- 미.친·기-지로 앞

y-로/표 북한군 엔리트의 지지아 지원이 필1지이기 1내분이다.

북한군 엘리트는 헉]:9 ] 세대, 헉1굉 2 세 , 혁1% 3세대로 3L성되어 있다, 이 중 
'헉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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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자연소멸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정일은 혁명 2세대 3-6명으로 하여금 군내

주요 보직을 분담케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들 혁명 2세대 선두그룹에 대한 정

치적 통제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점차.자신의 친위세력인 혁명 3세대를 북

한군 엘리트 중심부로 진입시키고 있다.

북한군 엘리트간의 관계망을 분석해볼 때, 북한군 엘리트는 동질성이 높은 집단이지

만, 자신들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다지거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기보다 김정일과의

종적 관계를 보다 중요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은 전체로서 김정일에 대한

개별적인 군사참모 및 정책참모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북한군 엘리트는 확실한

' 

김정일의 군대'인 것이다. 따라서 길정일이 존재하는 한 북한군 엘리트의 김정일에 대

한 지지는 확고할 젓으로 보인다,

1997년 9월 21일 평남도당대표회의에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기 위한 당대표

회의가 개최되었고, 10월 3일 개성직할시 닯대표회의를 끝으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

대하기 위한 12개시도 당대표회의가 끝났다. 그리고 북한은 1997년 10월 8일 당중앙위

원회 . 당중앙군사위원회 명의의 특별 보도를 통해 총비서로 추대되었음을 밝혔다. 이

제 김정일의 
i 

얼굴없는 통치'(정영태, 1995)가 끝난 것이다.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체제에 대해서 
c 

과도기적 군부의존 위기관리체제(길구셥.고성

윤.서주석, 1997y, 
1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최성, 1997)', 또는 
' 

전시형 국가관리체제

(황장엽, 조선일보 1997.7.IIf와 같이 여러 가지로 개념규정되었지만, 그 핵심은 바로

북한군이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총비서에 추대된 앞으로 북한체제는 어떠한 모 습을

띨 것인가7 북한군의 입장은 어떠한가

김정일이 총비서에 추대된다는 것은, 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김정일은 총비서로 취임한 이후 당을 정비하고, 당을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사회주의적 통치형태로 돌아갇 것이 예상된다. 이 때, 길정일은 그동

안 높아진 군의 영향력을 당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할 젓이다, 그럴 경우 당의 이익이

군의 이익과 크 게 상반되지는 않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설령 군우선정책이 다소 후퇴

하더라도 군이 길정일에 반하는 정치개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 예상된다. 그동

안에 나타났던 군대의 자율성이 강화나, 군의 역할 확대가 모두 김정일의 의지와 연관

된 項이고, 또한 북한군 엘리트가 군보다 김정일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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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약문1

본 연구는 해방적후 북한내 교 육-문화분야의 실태를 통해, 당시 소련의 대북한 문화

정책의 메카니즘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소련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된 주제는 국내외 사회과학계 또는 역사학계에

서 생산된 적지 않은 연구성과에 힘입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

는 러시아내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한 연구성과도 나오고 있

다. 하지만 연구성과의 대부분이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문화 영역

에 대한 연구는 
.

아직 활발하지 않은 형편이다, 이같은 사정은 러시아 학계에서도 크 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읕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 해방직후 소련의 대북한 정

책 변화추이를 추적하고, 2) 당시 소련의 영향력이 북한내 교 육-문화 방면의 어떤 기관

을 통해 작용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며, 3) 각 기관의 香동내용과 성격 및 그 콴계 등을

분석한다. 결국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분야에서 소련의 영향력 즉,'외부적 요소'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 가능한 러시

아내 각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하였고,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에서 중칠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대북한 정책의 노 선전환, 즉 한반도내 국제적 후견제의

실시로부터 북한내 독자적인 정치권력의 수립으로 변경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소련 정

치권력이 한반도 위에서 자국의 정치적 이익과 그 들의 영항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실었

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내 독자적인 권력의 수립계획은 남한에 대한 미군 점령의 상황

속에서 분단 징후의 한 요인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북한에서 소련식 개혁모델에 입각한 국가건설이 금진적으
J

로 전개됨에 따라 사회 각 방면의 전문요원의 양성이 불가피하였다. 북한에서 민족간부

를 양성하기 위해 비제도권의 교 육기관 즉, (진남포 정치학교%, {중잉·당학교>, 4소비에

트 학교%, {북조선민족간부양성학교%, 기타 {양성소% 등이 조직되었다. 이같은 북한내

친소적인 새로운 인테리의 형성은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을 담보하는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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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치.세게데진 이후 스탄린 전 정7·1은 지리 
- 

작활동에 대한 틴·입·책을 한층 강

촤하게 되었다. 딩·시 소련의 대북한 문촤졍책기구로써 소연방대외문촤교류헙최, 외국문

학 출판부, 
t'

국제서적"힙최는 미-르크스-레닌주의 이 1서적 또는 러시아 고전문학 둥을

소 1군사령부 정치부와 조소문촤협최를 헤 북한에 공骨하였다. 이짇은 출판물은 소

비에트 이데올로기와 7촤를 선전하기 위한 북한내 정치교육 및 문촤교캬 사업에 활용

되었다,

4) 조소문촤힙최는 북한내 일뵨 제 f주의 C촤骨 칭산하고, 소런의 문촤-과학닝-변의

날성율 선전하어 문촤 저1([1에서 소 1과 북한간의 상호교류를 확 할 묵적으2 설립되

었다. 汚46닌 조소문촤헙최와. 소연방대외문촤)t'(류협최의 공식적인 관계 이후 조소문화

1회의 위상이 싱·숭되어 새로7 발 
·바1-게애 V달하게 되었다.

5) 소런과 복宅·간의 7화교류를 강촤하기 위해 소연방대외문촤교류힘최는 북한네 소

로1문촤우)을 설립하였다. 소연Lg-대외문촤교류힙최는 이질·은 소런문촤오1의 설 1에 필2

한 몰직 · 인적 지힌을 조1담하고, 조1문촤험최를 지도, 원조하었다. 소련문촤원은 북한

내 소린의 잉향릭 강화와 괸·린헤서 소비에트 이데%로기 · 문촤" 티·"로써 그 억할을

수행하었다.

이상과 갑이 소로1의 대북한 (촤정책의 실%구조는 소연벵·외무성 하부기구인 소연방

대외문최-교류꼬]최-趾 주축으로 진개도]었고, 낙한네 조소문촤협최는 소연방데외7촤교류

협최의 지부로써 위치하였다, 또 한 소련문촤윈이 신71돈1 이후 조소문촤'험최는 직접 측

면에서 소런문촤원의 지도, 통제를 반게 되었다. 도시촤 하지-면, 피라미드식의 소언벵·대

외1쵸최.교류힙최 - 소런문촤7], - 조소문촤협최 라는 구조가 성립된다.

결국, 이간은 대북한 문촤정피의 구조 떼문에 하위기관은 상위기관의 징치적 이헤관

게에 종속뒬 수811에 但었다- 그 성격상 e촤의 진파라는 측면보다는 이데올1로기 신진에

펀중된 징을 보이게 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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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 위에 남북으로 2개의 정부가 수립된지 반세기에 가까와가고 있다. 20세기 말

에 세계사는 宅화하고 있다. 소련과 동구유럽에서 사회발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됨

요로써, 기존의 
' 

사회주의' 체제는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톼.

북한에서 변화의 조짐은 아직 平懷하지 않다. 오늘날 북한정권의 전체주의적 성격에
4

대해 논의할 때, 그 기원을 스탈린주의 또는 모택동주의의 차용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에서 찾는 연구자도 있다. 과거 일본제국주의는 감시기구를 고착시켰고, 탄압을 자행함

으로써 사람과 사람사이에 폐쇄성과 고립성을 각인시켰다는 凍이다.1)

해방직후 한반도에 미소 양국의 점령군이 진주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에 이질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 강대국간의 자존심 대결은 냉전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兎고, 한반도

내 자주적이고 단일한 국가의 형성은 그 가능성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과도기 사회에 외부적 요소의 개입은 국가형성

과 경제건설을 전개하는데 특정한 발전모델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그 결과로 자발적

인 발전의 길 또는 현대적 시민사회의 형성이 억압받지 않을 수 엾다. 대일전의 과정에

서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與5년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일제의 청산과 민중들의 
'

급젼적인 정서'

의 앙양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당면한 국가형성의 과제도 이같은 상황에서

젼개되었다.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의 정치권, 경제생활, 교육 또는 문

화 등 사회 전체영역을 그 들의 통제하에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의 대북한 정책도

이같이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사령부를 매개로 관철되었다.

] 동안 소련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된 주제는 국내 사회과학 또는 역사학계에서 생

산된 적지 않은 연구성과에 힘입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 와서

는 러시아내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한 연구성과도 나오고 있 .

다.25 하지만 연구성과의 대부분이 정치군사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

1) M.EaTpary bel-II,.
,

A314aTCI(142 %Cf1Hopol4> COL[Ida Ikl37Aa(사회주의 아시아증후군). M, 1991. C. 52

2) 히 전현수의 4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한국독럽운동사연구 3집,1935), 김성보의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잘서 형성, 1945 J946
,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김광운의%소련의 대북한정책과 공산당 중앙지도기관의 결성%, (역사와 현실, 1996)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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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데한 인<l'L%<:- 이-A Al·1身'하지 M'은 헝린이다.)) 이긷·은 사정은 러시아힉·게에서도

크게 다르지 일다.

그간 이 빙'먼 대한 C-]시아'희A의 오1구성과를 긴-단히 실피널-자1 l, ·F<l 게.에프.김의

4조신민7<·의인11[1공촤국에서 경제되· 문촤 VI설$4)을 에로 들수 있다, 저자는 이 논문

에서 194 노1에 체견된 
" 소런과 7초11(117/t-]인VJ공촤국의 경제 및 문촤 교후3·정"의

의미와 성긱에 대해 주목하있다.

이.메. ,L낀스끼는 문화11신%5)이리-L v·f문에서 1950-19601d대 소 1괴. 북한간의 문촤

5t(-Cf권·계를 5< 칠·히.었0·. 저지t- J·r한의 상·毛--K <1진적인 정치제도외. 즈1진씨인 깅x

화 사이의 J/ (이라]j- J수징짓고, 이간은 모순-A 해 
'1하기 

위해 단기간에 11족간부를

잉·성하는 것이 핍J].兎으며, 이런 축1/:1에서 1 련v] 할이 의미를 기-진디-고 징론내리

고 있디·.

0- 2위 - 8-.베.비·닌, 베-베J;-두/.리·/f는 -W>으로 4 전통적 우정A6)에서 1360 - 1970년 %F한

에서 
" 2(소초)선71회"의 조직괴. 그- 흰동에 대해 7A-히·있q-. fL힌 1985<1에 - R,베.미- lt

게 
'1직/3-로 

논F<)- IF'표하게 되는데, C/l-는 처읍y-로 헤방이7 1한한에서 1인방대외끈

최.:it'C-U-협최외- 소 ]분촤 1의 보1-동과 그 의미吾 計히고자 시도하게 VI다. 히.지만 저지

주로m {lAC- 1/1는 T]-시만을 자%>w로써 이A-하j]- 있디·.

띠·라서 -F 1<J)tE j-·긴,·의 인3'l-성피에 기초-히·먼서 다음괴. 같은 짐에 주17:-히.51지. 호1-디..

1) 헤1%'직후 소 3의 대.돠한 징첵 )21최.추-혁필 일-아보고 2) 딩'시 북한내 교-h--분朴 lg·빈

에서 소 1의 엉항릭이 이떤 기관-A 통헤 직·용하고. 있었는지 살피)ArlI, 3) 긱- 조]행기관

의 성·격기- 쵤·x-네정- 및 관 농을 보·석한다. c·l- 해방직후 북한의 V육-문촤 분이·에

서 
' 

외부적 요소'의 실체暑 피-악하는 것이 본 <<문의 목적이다,

w 

m m

3) 4 힌-t·<·헌대문회.사대게 ]y (고리대학5%/,110족) 회.인//소,m75) RI힘친·/·f 
'01(육1/]-달사%4헌·d

Ix-기- 의 먼족{(학·E<동인c/-%(서·움데학]/.舍%'i-부, ]開6 ) A>기석, 이힝·-/<· 4북한 사최·7-의 ]it·

y(l·,1945-l(]50A( 며IA학v:l 난기연-/기징 )Ld. 서, 1男41)

4) KMM f,4, 31<OIlotux·rn·CItoe M l%y)lhlyplloe C'r poMlrnlhc'l'go 6 K]l/IR. %O]]pochl MC'l'o p%04. hIll6, 1954

5) )l yl(1111(:EHR ltB.
,

(Ipyvfis K y)Ib-ryp %lopymltMitS u pyw 6it. cr% plIHi( f:·l·il·l·Mi. M. [971.

6) th내MM IO.5,
,

MolOlhlf 0,5,, 1 paIrn1[1디M lI py單6hI m%PIlhlA Ocl%060+11eH圓 Kop聞, BOCI(Oh圓1tIl圓 11 c'l'h'I'hit, M,

176.

7) 1Mul%Ill iO.B. COHH'fL'lUt%l 11 Nrn poi圍 o hu[fdC'l'ilell1(OC'i'l, j% 6비]h 6f) 3 it Mit p, I l]]O'l'ttll liMI le p1恒)lllC'l'il·IBCKO a dI 
'

pec

L· l]$l 13 Ko pr씨1 ·)ft Mil p Ilit 3 rnrnUle Ko p611. 11ociIOMlllldlUiil 11 t:'l'it'l' hIl . M. ]g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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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가능한 러시아내 각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

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하며,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毛가에서 중립을 견지하고자 노 력할

것이다,

2.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이전에 얄타와 포츠담에서 결정된 열강과의 협약을 수행하

기 위해 일본 관동군에게 선전포고를 내렸다. 극동 제1방면군, 제2방면군과 긴밀한 협

력하에 태평양함대는 북한 해안지대의 일본 관동군 주요거점과 군사항구를 점령할 목

표를 세우고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8월 12일에 웅기와 나진, 14일에 청진을 점령하였

다mS) 일본의 항복선언 이후 소련군은 군사작전을 계속해서 전개하여, 포츠담에서 미국

과의 협약대로 38선 이북 지역만을 점령하게 되었다. 까.아.메레쯔꼬브 장군의 명령하달

로 25군은 38선 이북까지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9)

1945년 8월 말 종전이후 북한내 각 지역에 54개의 경무사령부10)가 신속하게 설치되

었다. 첫번째 경무사령부는 25군 사령부와 참모부가 위치하고 있던 평양에 설치되어,

그 책임자에 까.엠.알베고브 대령이 임명되었다. 각 지역 서 이같은 경무사령부는 소런

군사령부에서 파견된 고문단의 통제하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지역에 소비에트

민정청이 설립된 이후에는 그 장관의 직속하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들 고문탄은 사령부

내 정치부 소속의 장교나 군 정치기관의 전문요원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사령부내 정치고문기구는 게.엠.발라사노브에 의해 지휘되었다.11)

소련군에 의해 북한이 점령된 후 9월 말경에 소련군 최고사령본부는 연해주군관구

군사위毛회와 25군 사령부로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중요한 명령서를 하달하게 된다.

t% 

침략자들을 일소하기 위해 진주한 붉은군대는 한반도에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거나

8) Ocsob.R....b... MIlCC1451 C.R CTKHX Boo pyxeHFIMX Cs{Il HO BTO pott N%(poeoA fiOPll-I 제체 차세계대전�%]서 해

방 사절단인 소련군). M. C, 439

9) 1침%4.qMCTMKOB. ojl y&11M OTt]B3He(조국을 위한 봉사). M. 1975. c. 302

10) 위수사령부라고도 하는데, 전현수의 해석에 동의함, 위의 논문, 356쪽 참조,

11) CCCP PI Ko ps%l(소련과 조선). M. 1988. C.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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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획득애 목적이 있지曾다. 북한내 사적 fL는 공적 소1-물은 소비에트 6']-사59%의 보

호하에 X-게퇸다,"l'2> 4·l-한에 소련<·<이 주둔하는 동인·에 이갑은 소련군 최고사링본J>L의

1-M 령이 임걱하게 /수 /]었다2D-l:l) 입부01)서 주징·되기i 한디-.

'헤]q·을 
진후해서 전-·:)y-로 인1/1위 )최의 %-[마i이 6]f<히·게 파대되고 있있디-. 북한

의 깅우에 인민위견최는 원칙적으로 긱- 지억의 권럭헝테로써 소 )군시-弔누L의 승인과

지우1.典- 반았·다. 叫지만 당시만 히-너리·도 긱' 지)%·의 인빈위毛회 정兮의 미숙, 징제

또]]<- A,:-회. l-v·tv:1에.서 지도% 부제, 4서-8-지를 위 
'l- 

문리럭과 재정의 부족 A졍-L.

모니·計 징·익·하기 -; 린->'l- 심정이었디-. 띠-리·)%·1 헤딩' 위원최는 자주 소런군사링부에 실무

키인 조언)I>. ·제징상·의 j[cI조를 요칭하지 잃·'을 수 없있디·. 소린정부의 징치적인 목직피-

%9곡11 시 소 )군시-링5,LAc- 북한주V)에21] 절저한 노<1]칭산을 /'1제로 71소 정덩'조x

정치흰-x에 가능성-E 제공히-옜다.

- Y-리기- 잎-고 있-C이, 알티·에서 < /'<Ll이 J /-A;l]lt吾 만났은 때, 한반도내 곡L긴제 실

시에 데해 J칙·적-P-5-/- )/l-대의시-計 ALrg히·지 일·았·디·. %·!IF<린·시2 AC 최7]-에서 - R q% l-wi링

이 ·제정)d 이후 제2치-세게대진.에서 직<·:·으로J]L터 3'환핀 잉토에 국제적 후-견제(여기서

는 신딕·통치여- 7임힌· 깃으로 보아도 무빙'하디·:필자) 일시의 가능싱이 회-인되있다,14)

하지만 0-후 소 1징 치구1력의 iA장은 소련군이 71령하고 있는 -f한지익じ이라도

� 

즉각-적

으로 독자적인 정치7·1릭을 수7]하는 쪽으로 1-M-힝1진환된 듯하다,

1945V]. 9월 20일 소련군최<t<사링본부는 1해주군%93L /사위원회와 25군사렁부에 명

링서를 하딜'하였디-. 이 밍렴서에 지시된 노 선에 기초해서 북한내 정당괴- 사최단체의 A

hi] - !.록을 7축으로 
' 브)(A아지-민·y주의' 71러헝데의 정J;L수71을 rd릴3

디·.15) 이리히.여 일 l- 1945%) q 낌 t$'에 소 1의 대 1한 정체에서 t·선전쵠., 즉 
-한번 

L네

국·제키 -위조{제의 신시모느'-터 북한네 -b-f지-적인 졍지C(1력의 수립으로 1;d,경되있니-. 다시

)'해시 소 1의 대한1;>l·도, ·정책싱에서 ·제2치-세계대>-) 종초P기.지는 1·f제시.최의 이易에 ) <L

l'2) n·l·llOlllelllA6 Colis·l·C[toco Col(]‥%il c Hit ])O)[HOI) Kop611 1045-19SOl·l·(소$1과 조선인VI의 핀-게). l[01< yMGll·l·hI M

hMI·fe pHa)IhI. M. it]81. f·. l'3

1 3) CCCl] 11 Ko pes M. ]蜀8 c . 13:3

14) CollO'fCKlrn ColB:1 Il$1 Mst11 yMltpolliih]X 140삐lHpoIlllll)IX 1 16 PHO/Ut l)0JIll140(l O'ro·ICCTD011110('l 140 ii111·l 1941-IA51·

i·.(이내한 조·'.·>'/1%[) 기 
-:·
l'){]]최 ·게시 소VI) Cti.l}Of(yML·Il·l·0IS. · %·.5 M. 1開4 C. S61

15) Al)U P·p<LIl시아연.방 대v]징·펴->l.-시%l,/-1.) %l·,013(->'!-서군 !/l%J OIl, 7(소1,!.서교· ]호) I l.4(문서苟 빈2

)l. I l(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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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중심을 두다가, 북한지역 점령이후에 소련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 쪽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1945년 9월 20 일 소련군최고사령본부의 명령과 관련해,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와

25군 사령부는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반일적인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블록을 토대로 새로운 중앙정치권력을 확립하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련군사령부는 북한내 인민위원회의 조직, 정당과 사회단체의 설립에 깊숙히 개입하

게 되었다. 특히 소련군사령부 정치부는 북한내 소련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소적인 
" 

새로운 민족간부"를 선별하고 양성하는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

다.16) 당시에 소련정치권력은 북한내 동구와 유사한 
" 

인민민주주의" 권력의 신속한 수

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1945년 10월 1일 평양에서 북한내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 대표와 공산당 지도자 회의

가 개최되었다. 북한내 공산당을 지도하는 조직국(오르그뷰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하부조직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iO월

13일에 평양에서 
" 

북조선 공산당대회"가 개최되어 이젼의 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조직

국원 17 명을 선줄하玆다.17) 평양에 또다른 독립적인 공산당이 건설되는 과정은 한반도

의 분할점령에서 야기된 복잡한 상황요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상 당의 중

심은 평양 조직국에 위치하고 있였다고18)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정부의 북한내 그 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해방후 새로운 국가형성과 관련해 소

련의 대북한 정책노선 속에서 분명하게 노정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45년 i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오뻬까(후견제)의 실시가 결정되었다. 특히 센프

란시스코 회담이후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로 점령된 지역국가에서 후견제의 실시는 당

시 보편적인 추세였고, 강대국 중심의 국제사회 여론도 한국과 같은 식민지로부터 해방

된 국가에서 후견제도의 설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싣을 감안할 때,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련정부의 후견제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자못 다른 것이었다. 삼상회의 의

16) ABn PC. e.013 on. 7 n. 4 11. 12-13

17) PuxflHEH비러시아헌대사 문서보관 및 연구센타). e.17 on. 128 l. 265(문서철 毛호) Il. 195oS.

18)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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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정 게苟인-으로 소런측 대)l[는 
' -%로]정J/수71'의 가제를 제시하게 된디-.19) 소린정9츤

의 대외정체 길정지·들온 한5f문제 해걸을 위한 최선의 1굉'무1으로 시급히 한반도에서 독

1·f가 s·립을 제인-'히·게 되있니-. 사실상, 모스크바 십-상회의 결정도 한];0-도네 입시민주

정부의 키·립파 5<l 동인-의 4개국 후견제 실시를 c/1고하고 있다.20) 이리하여, 소런정부

는 힌·VI으로 북한내 독자적 . ] 정치군1릭의 수그]各 추진하1;9서, 다른 한%3으로 닙-북힌

2 1견·제3L의 실시吾 Alla/힘-S-로써, C I.들의 대한반/L정책 )‥선에서 이중성피. J표순성-S-

야기시킨다.

믿써 이 시기에 닙'북한을 돌러싼 소런파 미<T의 정치관] 긴장도는 초]에촤v]고 있있다.

1946닌 1월 1입지· 소인ls- 닐세비키덩' 중잉·위원최에서 념헹된 ( 정Je< 최지%를 J[L먼 한

)/l-도에서 
' 

냉>-l' 개진의 싱-쵱-을 화연히 기술하고 있디-. 
" 

한<·:·내 잉· 주)렁지에서는 사림

상 2개의 정제(pe腸1M) ·- 소련7] 링지에서1·< 1/liT의적인 인민위윈최, 미<r접령지에서는

비먼/직인 <1!-정칭 - 이 리- j되었다,'"VI)

/VL/ /」비)- 십-상최의 이후 힌-L·[·인3의 입징·에서 7긴제 실시의 설정이 데중晋의 {

을 . 1지 7켜-으로씨, 모스/DI>. 최담의 71과는 부징적으로 인식되였다. 1946넌 3월 20일

서-3-에서 미소공동위윈최 최님'이 시작되이, 임시정J/- 수보]에 1조하고 CI 수-단에 상응

하는 준1·u작71 등을 7/의하였다. 4 우1에 듣이 공동위원최는 민주주의 정Id·, 사회단체와

의 헙의1건과 주}치- -V에 괸·힌· 합의 내- - 을 채텍히·었다, 하지만 소련대표인 쉬티꼬브

이미 소 1정ArL의 지시01] 띠·리· -yy위원최에서 십-상최의 절정에 반데하는 정당, 단체외.

1.-< 힙의하지 임'는니J]- 징'하있다. W昏위원최의 2%')(섬이 믹·다른 굴목에 디-다0는 것은

애<1되었다.

이 시기에 % 
'l·의 

정치, 4제, 시·회 AiL촤1-s-12]의 통제는 소련군시-령부의 수중에 들어

있있3'·t, 인1l ·증의 일정헌 주71이 힝셩%]-l 지씽-지‥치기구에 입%게 되었디.. 인민위원

회 실무자들은 조 커 리. 毛징 %'1141·에 건치 소런 고분단들파 11조3게를 맷고 있 1다. - Y-

리기- 01 있 이, ]v-시 동구·A-Y] V지에서 성립되고 있도1 인민권력기5Lf, ·v
(기.1활5L 3L

체적 J 조 d에 P거하지만, 소 1지-체의 역사 경혀-8- 신중하게 J;L%·하5-'t 7)었다. 일y-에

서 혜1%'된 -],j·힌페서 세로운 사최건실이 시하되었LO-, 
' 

외그L$] 요소'는 소린V· 사렁부를

통헤 1·H 상흽·ol] 직-용히-였뎌·.

l(]) ABD Pt t O 3 011 7 1 1 4 j] 17

20 ) COR6'l'ClU%u COIna Ii l(O periCRtl() 1101)poc vlOl(yhrnlU'l」 소 �
. 과 한<·!'문제1문힌) M. [$18, C . 6

21) PU>a惱1H t l 011 128 11
()S Jl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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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간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교과과정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은 우선 점령지역의 주민생활 안정회복. 주민과의 친선도

모. 산업과 농업생산 복구, 일제 청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결정하

였다. 북한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문화 방면에 특별한 주의를

집중하였다.

해방이후 북한의 교육분야와 문화영역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를 그대로 안고 있었다.

일제하에서 민족문화는 사실상 일본화를 강요받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고유한 언어에

대한 박해가 그 단적인 실례일 젓이다. 한국의 인테리들은 일본에서 교육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에 국내 노 동자나 농민들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초 중-고등과정의 교

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물론 교육기관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일본인들

이었다.

대일전에서 승전하여 븍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 사령부의 입장에서 이같은 교육분야

와 문화방면에 일제잔재의 청산문제는 당면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飯었다. 소련군 사령

부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방안으로 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위한 모든 교육시설의 개방,

모국어를 통한 단일한 교 육프로그램의 도입, 문맹 퇴치운동의 전개. 
'

새로운 민족간부'

의 양성, 다양한 민족문화-예술 부문의 부홍 등을 들 수 있다.22)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서 북한정치권력의 입장은 4북조선임시인만위원회 창립회의 결정서%를 통해 알 수 았

는데, 
"

8.민주 의적 개헉에 적응하도록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하며 초등, 증등학교를 확

장하며 교 원양성을 재준비하며 국문교과서를 편서할 것, 9.과거 일본제국주의교육의 노

예화사상을 청산하기 위하여 진실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인민을 교 양하며 각계층 인

민에게 문화계몽사업을 광범히 전개시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23)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북한지역에서 인민위원회와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우후죽

순 격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원활한 정치-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

해 새로운 민족간부들은 필수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서 당시 당면과제였던 사

회개혁과 경제부훙도 보장될 수 3)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40년 말에 가서야 북한내

22 ) ABn P<5, T,0480 on- 3 R. 11 n. d )l. 42

23) 4북한연구자료집>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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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1t인력-S-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K북&선의 학교고t육·제도에 대한 TiiP기. 기본적

인 인1 1교-h-체계로써 미.린피었다.24) 딩·시 북한에서는 정5IL학)A'< 교-A을 정비, 장촤하는

5[I<육정책뵤다는 비정31페지는 비 도리 교육기괸·-위 통한 성인징치교3을 깅·화하는 단

기적 교-H-정책에 l]]4을 ) /있다고 한다.25)

해Iq-이후 북한에서 깅제최복에 %1요한 -計·자가 불충분健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분야

에서 전]/ 직 요우1의 부 가 심지'하였디-. 이 떼12에 북한주둔 소린군사릴부는 본국으로

J /더 적지않-C 수의 132기-計을 피·71하도록 </지취 VI]통을 통해 요칭하었디·.

공신·딩- ·지1<-J>l-는 1/1족긴·부 친성을 목적F-旦 북한네 지'지에 딩-학교, 정치학·교, 잉<성

V 을 수{럽하었니-, 이들은 공산1권-, 헹징기관, 시·최단체 등지에서 종사하 펄 인꾼으로서

잉·성되었다. 한]/'], 인해주 군AtH- 군사위7)최에서는 이들 민족간부들을 
' 1긴7>}1헉-

도하고, 조신에서 소린의 이'해+l-게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깃으로 인식하였다,26) 이들

교육기관의 교과과·징을 보1긴, - >L세비기1참'사, 딩-긴설, 조선사와 먼족해)-9-두1사, 징치정

세, 세계의 정치-경·제지리학, 낭-정치사입의 졍71, 초d, 러시아어 등 정치학습을 중심으

로 30셩8<-로씨 단기긴·에 선·전선%-부문의 일]V骨을 인수시키는데 효괴·>이있다,

- 7 <'l, 1945닌 1 1원 진노]'At에 식-조선>신-딩- 중잉·위원회에 의해 1년 괴.정) < 정치힉-

JI 기· 선립피었다. 1946노1 4 월까지 이곳 정치학교01]서 500떵이 교2을 w·았는내, 그 가

AP네 3701:ME 보안기귀·, 50명은 s.]민위71최, 2Orgy/ 공신-딩- 중잉·기<1(l-, 5또] 추1도수송기

c(cI·, 10녕은 청e단체 V에 배지되었다, 이 정치학5'It는 8개 분과로 구분되이 운영되었디..

4 개 분과는 AL인·기괸·에 필요한 요 ]들合 잉C싱蜜으끼, EL다른 4개 분과에서는 공신·당,

인VI위 <1최, 시·최단체 -V지에서 횔·동할 요원을 교-h-시컸디·. 1946닌 6우1경에 학)W수는

y대되어 1370%'-2에 이旦렀다.'27)

]q46 닌 h 웜 - 선 1퇸 4 중잉'딩-히-7·J.>는 당 긴-넉 잉7섬을 기22무로 히·었디·. - 기에는 2

게월제로써 핑안'남북도, 호1-경님-북도, 尋4도, 깅'우1,도 등지에 실립되어 지' 지방의 딩- 간

부를 양싱하었디·.(19 8 년 반까지 이 학'3'II偏· 昏해 748명이 )111출되었는데, 2.l.둘은 사회

m m

24 ) 14c t'o p[IiI do pe14 (c j1peB115[lIll;IA li pHM611 JIO 11dI[114X 11HBi)):T선사(교데에시 
'힌제까지) 

1. 2. M. )la yi<. 1974.

r 
, 212

25) 긴인최, 한·:·i-)')-a-9.] 익사외 -h'-세% l))4, l%-160 쪽

26 ) ADll P·l· a·.0)3 OIl. V I l . 4 Jl 12

27) Pu%Id끄HKI. tI·. [7 OIl . 128 Jl. 205 )l. 70



155

계층별로 구분해 보면, 노 동자 1976, 농민 1397, 부농 29
, 사무원 1247, 학생 49, 수공업

자 33, 상인 11
,

그외 26명이였다> <중앙당학교%에서는 당의 중앙기관에서부터 시,도,군,

읍 단위기관에 필요한 간부들을 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 동자, 농민출신의 당원들을

상대로 재교육도 실시하였다.28)

같은 시기에 4중앙당학교% 이외 평양에 <소비에트학교%가 개설되었다. 1946년 한 해

에 두 번 모집으로, 2卽여명이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4소비에트학교%의 수강

생들은 대부분 북한의 중앙행정기관,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당 조 직. 그외 사회단체 요

원들이었다.29) 1947년 초부터 실행된 3차 모집에는 126명이 새롭게 입학하였다. 수강

생들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기관 간부 48명, 도단위 기관 205명, 읍단위 기관 72명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매번 모집 때마다 25명으로 편성된 문r계몽방면의 요원들이 수강하

기도 하였다.30)

한편, 소연방볼세비키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946년 7월 초부터 弔양에 4북조

선면족간부양성학교%가 셜립되어, 100명 모집에 3개월 과정이 신설되었다. 이 학교의

지도부에는 조선의용군 부사령 출신이며 공산당원인 박효삼을 교장, 고문에 소련군 소

령인 이.이.스베레쥬크, 교육주임에 소연방볼세비키당원인 박영빈이 임명되었다, 또한

소련군 출신으로 소연방볼세비키당원인 소련계 한인 8명이 교사로 파견되玆다.31) 행정

요원과 수강생에 대한 선발과 지도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전담하였다. 학교운영

을 위한 이데올로기 통제는 25군 사령부 정치부의 지휘를 받는 학교 고문인 스베레쥬

크에 의해 수행되었다.32)

1차모집때 수강대상으로 170여명이 선발되玆으나, 112명이 승인되어 12명이 초과되

었다. 재정적인 부담은 전적으로 임시인민위원회에 부과되었다. 정당 소속별로 보면,

112명 가운데 공산당원 64명, 민주당원 7명, 신민당 7명, 청우당 3명, 민주청년동맹 9명.

비당원 22명 등으로 분포되玆고, 각 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중앙기관 21명, 도단위 기관

55명, 군단위 기콴 36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학력별로는 고 등교육 36명, 중등교육 54명,

28 ) AED PT. t. 0480 on. 4 R- 14 n . 46 11-2gg

29) 위와 같음. on. 3 n. 1} n. 4 JI. 63-64

30) 위와 같음. on. 3 7[.9 n. 4 Jl. 38-39

31) Pux腸11 e.17 on. 128 o, 205 Il. 92

32) UAMO Pi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T.397 on, 11036 . 22 1],255



156

Ct외 54명으로 분]L ]었고, CI- 중에 14있은 여성이있다,33)

딩-시 신속 
')· 

간·부양%]을 위해 < %성소A의 형테暑 띤 보다 단기과정의 교 프로그(램

)L y}1선되있다. 공신-딩-, 민주딩', 신민딤-, 청우답등 리- 정당의 骨영'과 지f-s·기관1· 딩-원들

Y[->,< 인1진위%J회의 1잉·, 도, 군에서 촬동히-던 jl )들을 제교육시키기 위해, 자제 단기

과징음 신설하어 50-80밍의 수겅-/W을 모 7]하있디-,34) 에를 들자1선, 북조1)공산당은 정치

학7( 이외에도 2개윌 단기과정合 신섭히.이 딩원 80띵을 모집하었다.35) 이같·은 % 잉·성

소>에는 딩- <앙-기谷피. 지- 지IX'도시, XI, 군9·위 위우1최에서 필요로 하는 간부 이외에

깅제-A신-분야에 투입될 전+C-인릭을 잉C성하는 역할V 주이절다.

해19겨早 북한은 새로운 사최개혁괴· <·r기·긴 1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싱·핑·애 직번하

었다, 이vI은 상宅- 서 -1한한지역내 m핵)<J·AL 정치학교%, 4중잉-당학교$, <소1-U에트힉·교%,

< 식-조J'II;1J족긴J{L미그)<y 등과 1단기과정의 4 잉:성소$들이 실립되있다, 이 곳에서는 6시

인121위을]최의 중잉·과 지Iq·기구, 긱· 징딩·과 시회]kl-체의 조려에 일요한 전문인릭을 )11최

적으로 잉7성하 11 피있다. 이<- 은 ltL통 
' 

민$간부'로 띵1징되도1 북한사회내 일종의 새로

V.· 인데리였다.

디.음f 11<파)A>.정을 보지·. 딩'시 뎡'd과제었VI 북한사회개헉에 필요한 진문인럭을 잉·

d)하·:.-.<대 그/- 실립복적01 있 l 4 진님-포 정치학j](>의 1'(과괴.정을 보먼, 총 1550 시간 a

W:·데, 볼세비키당사 160 시간, 딩·긴실 bOO 시간, 조신억사와 조선인민의 l 1족헤방· 동

140 시간, ]정A-]1 150 시간, 세계 정치-깅제 지리학 150 시간, 당 징치사업 깅헙 70 시

간, 소초1 80 시간, d-1시아이 200 시간 -ks.로 V:1성되있다.'36)

%북조신Ic1족긴·부317성학교%의 교괴.과졍은 25군 사령J>L내 징치부에서 작싱되이 >해

주군관구 군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W디.. 이같은 교과과정의 직·성과 송인은 소인방국

3 9-싱 충정치)(-의 it괴.게 괴 r3럽에 2 1기하2다.)7)

인해주군%113- 군시-위원회 위오1인 쉬디꼬브에 의해 승인된 이 긴-平잉·싱휙-4고t의 5iId괴-

정에 내-해 실-피J,L먼, 사최게급괴- 게'가 20시간, 세게정치요익) 16, 조선깅제 2
, 일제식민

m

[니 P[IXH깁HId. t. IV OM. l'개 l[.205 Jl, S2-03

34) Al)O P·l·. t,04SO OIl. 2 Il. 7 Il . 2 )l. l:1

'35) 
PIl>Jl)111H. 4·. 17 OI l . l'28 Il. 205 )l. 70-71

36) 위와 간음. )i. 70

37 ) 위아 긴'음 )l, 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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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조선 32, 극동지역에서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주도권 싸움

28, 소런 32, 제2차세계대전과 소련의 대조국전쟁 28, 민주개혁의 경험 20
, 대중정치지

에 의해 지도되었다,

북조선공산당내 4 양성소%의 교 과과정은 총 400시간이고, 그 가운데 볼세비키당사

116시간, 민주화 도상의 조선 66시간, 당 건설과 당 대중사업 90시간, 조국전쟁에 관한

스탈린의 서적 38시간, 소련 70시간 등으로 편성되었다.39)

당시 북한사회애서 민족간부들을 양성하는 사업은 일제시기에 지하활동을 하던 혁명

가, 이전에 중국 또는 만주지역에서 활약하던 빨찌산 출신, 당시로 보아 진보적인 사상에

젖어있던 인테리들을 주축으로 전개되었다. 민족간부들가운데 중심축의 역할은 공산주의

자들의 몫이었다,

해방직후 북한사회내 민족간부 양성에 요구되던 교사의 충원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

하기에 사실상 한계에 놓여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소련내에 거주하던 소련계 한인들의

대거 파견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사실상,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는 본국

으로부터 적지않은 수의 전문가들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였다. 단적인 예로, 1945년 9-Il

월 사이에 북한으로 소련겨] 한인 128명이 파견되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소연방볼세비키

당원 이었다.40) 그 후에도 매년 북한으로 소련계 한인들은 순차적으로 파견되었다,

대일전의 승전 결과로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북한지역은 당시 소련군 사령부와 북조

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수립이 주도되었다. 이같은 정세하에서 사회개혁과

국가건설의 목표는 소련식의 개혁모델을 유일한 선택의 길로 선전되였다. 당시 북한에

서는 사회개혁모델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소

련 지향적인 새로운 인테리가 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p

38) FUXl{崩[1, T.17 on. 128 R. 392 Jl. 144-145 .

39) 위와 같음 on. 128 u. 205 -
t I. 71

40) 위와 같음. on- 128 R. 55 - 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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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런의 대북한 문화정책 기구

1920닌데 V빈페 모스크비·에 설V나9 소인)g'내외분촤1')(류-현최는 세게 키-히의 
'

1련분

촤친신헙최' 正;-,:- 
' 

소 1문화3)3/'혀회'외- 꾄이를 1%어왔디·. 처음에 소인1%-대외문최-교,

겨최-(2- 소%'·l·분촤외- 이네올로기를 전꾀·하는데 외국의 문회고(%난체들과 수핑석

를 -S-지히-였다. ·제2차세계 진 이후에 소련의 내외적 잉힝:랜]의 확내와 핀련해서 1연)g·

대외)/화:133[.헙회는 C.l.들의 쵤·동을 苟씬 강-촤하게 되있다, ry40V 에

� 

소언빙'대외문화」

j-:>.71최외- 50/-괸·개-計 1잊고있넌 <-]('가는 6개-5[에 미물렀지만, 1245년에 42 개<'·l, 1946넌

52개-:·(졍-로 히-장비있디.41) 종전이후 소런의 대외R최-징책은 소언t-g·대외분촤51<퓨호]최의

흑1·%a회-외- &fl-린헤서, 세게 거-J(의 谷련1J-제외-)L 리3적인 괸-게吾 지힝·히-게 피었디..

소인19-내외)C-최.[·)37-%]최의 횔-동은 소연1·q· 외-1/-성에 의해 승인되는 인긴·게획에 근거

해서 진개되37. 있있다- 소연&g-내외분촤2·'l]-·0-' l최는 지위싱-으로 소연1경 외무성의 %·제히-

에 있있기 때Att%]], 
'$최의 

실'핸사-업고1· L.I 횔·듣L에서 지주]·적으로 지시11)·거니· f/3< 시-인J벌

로 겨조제제를 이1,L있디-. 1판먼에 힙회는 제정, 불지·A3)f, 전문요원과 즈]윈의 신1%· 兮

v-은 J
)
'낵5에서 

일정하)]l 기괸-의 %i-80성-3- 희-J·L하있다.42) 소인1%-내외문촤교-ii%]회는

인1%- 외무성의 하J>L기꾄-으로씨 21 외팍에 위치하1%5서 소d정부c] 데외AC최.졍첵을 지원

하는 내외정첵기긴-의 하니-있디·.

입빈-적F.로 소언11]-대외At'c최·/It'3>곡]최의 唱·동은 소런사최, 그 사회보장 V.
, 소비에트

IC-회- 2 올 대외적으로 선주1신동히·)1, )$l-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투젱하는 사업에 중접

을 두고 있있디·.

소연방-대외+ir촤51')-류호]최의 ]q47년도 %l-동 j,r고서-趾 ]JL면, 힙최징·인 께메<‥<·t는 
w 

대

외적으로 - (리의 문화적 잉링릭 강화暑 위해 j재의 조조1-s- 이용省- 떼, 제기후1 문제들

의 긍정적인 해긴이 가능히·미, 소련정J;L의 /·<제적인 권위펄 신진적으로 보장하고 A-촤

하게 )뢸 것"4:l) c%]리·51 강조하51 있디·,

소연]-M·대로]liP촤<l(-E-헙최 지)-L부는 무잇보다도 <0저 이긴·은 과제헤짐- , 위해 모스

41 ) PLIXH끄11fl, Il), 17 OIl, )2g Il. 46'3 )l, 35

42 ) 위외. V'음. @·, 17 OIl. 128 Il, 453 )l. 31

43) 위와 긴'A. ·h. 17 OI l . 12S Il. 371 J%. 144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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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소재한 협회본부의 조직보강과 세계 각국으로 숙련된 요원의 파견 등을 제안하였

다.44) 협회 지도부 측에서 중앙기관의 직원수를 800-1200여명까지 증원하는 것이 최상

이라고 판단했지만, 1946년 9월까지 280명을 넘지 못하였다. 1947년 1월경에도 직원수

는 285명에 머물렀다. 이들 요원은 볼세비키당원과 후보당원 76명, 공산청년동맹원 36

명, 비당원 173명으로 구성되었고, 여자 172명, 남자 113명으로 구성되었다,45)

종전 첫해에 소련에서 경제계획 실행에 따른 노 동력 동원사업과 함께 이데올로기 통

제강화는 정부의 중요과제로 제기되었다. 중앙 정부의 각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던 행정

관료와 소속 직원들은 모스크바에 소재한 최고당학교에 개설된 연수과정에 의무적으로

입학해야만 했다. 연수과정의 기간은 3년간이었고, 학과 강의는 3개의 학부, 즉 당간부

를 위한 학부, 정부의 헝정관료를 위한 학부, 언론계 요원을 위한 학부 등으로 구분하

여 실시되었다. 2년 교육기간의 또다른 당학교가 각 지방에 설립되었다. 또한 독唱적인

사회과학원올 설립하여 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선전선동국에서 관할하는 이데올로기 사

업에 필요한 간부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46)

1946년 여름 스탈린 정부는 자유로운 지적 창작활동에 대한 억압정책을 가중시켰다,

이같은 창작활동은 
" 

외국의 영향", 
" 

서구의 퇴폐", 
" 

형이상학적인 경향", 
" 

반러시아 분

열주의55, 
ct 소시민적인 개인주의", 

" 

예술을 위한 예술" 등의 꼬리표를 매달아 탄압대상으

로 상았다. 이데올로기 통제정책은 당시 이데올로그인 즈나노프에 의해 전적으로 전담

되었고, 이 때문에 그 희생자들에게 
"

즈 나노표쉬나"라는 명칭이 부여되玆다.47) 이러한

독재정책은 전체적으로 사회, 문화, 예술 영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방향성은 당시 소

련정치권력의 성격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결국, 당시 상황속에서 스탈린의 선택은 과학

- 연구분야와 문화-예술분야의 전망을 철저히 제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6년 초부터 북한으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서 문학서적과 대중잡지 또

는 사진자료 등이 정기적으로 발송되었다. 이같은 서적과 자료들은 우선 소련군사령부

정치부 또는 한국문제정치고문관실로 우송되兎다. 여기서 조소문화협회로 전달된 서적

W

44) 위와 같음. T.17 on. 125 E, 371 Jl. 145

45) PUXfl層1 e,17 on. 125 fl, 463 Il. 30-31

46) n% PTFrnHa%l $M3Hb(당 생활) No.1 1946. C. 53-58

47) H.B. pl. EkTOPH$l COHeTCl{Oro roc ynapCTBa (소련국가 역사). M, 1994. 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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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지.료들은 간행불이나 선전지료로 苟·용되었다. 에且, 1946닌 3월 헙최는 
it 소련농업

경제의 조져", " 

레VI벼· 스딜'린 - 소비에트국가의 조직가", " 

변종%적 유물론" 등이 펴지·

.

로 간헹되었고, 4윌에는 " 

레 :1의 셍애외- 촬동", 
"

소 )에서 소비에트 문화의 반진" 동 15

종 - 의 핌-프魂 骨판을 준비하있다. 5월에 조소문화 최는 
" 조국에 복무하는 소련피.학"

t i 5개<·Bl 에서 x·오]빌진"등 26종류의 A·<-문을 한5]·이로 1핀역할 게획은 7립하였다,48)

CI 당시 조소문촤험최 독73관·]인 인쇄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상테있으므로 q-기관의

인쇄소-趾 이용할 수반에 但있니-, 따라서 호1최 지도%L는 인민위원최내 별도의 출판기구

설립에 꾄·한 문제등 제기히·었다. 당시에 북한에서 소런 고전문학작품의 보급을 위헤

i
, :·제서적55협]최의 전71내표가 파견되어 있었다,4 ) C:대111-4에 북한에서 소련 서적과 간행

물의 번역과 둘YI·, J,L급 능과 괸-런해 
" 

외국V학 출7'l·부"와 
" 소비에트 정3;L<·f"이 촬동하

고 있었다,

북한에서 소린으로부터 빌'송毛 자료들 가운테 빈역되지 않은 젓들은 주로 소련군 사

령부 정치)>t, 조신신문 %']YIJ(', 조소31회-헙최 兮지에서 한5[어로 빈역되어 출%1되었다.

이-趾 지.료 기·운데/구 
" ·:·f기·외. 혁7", 

"

공신-주의 소이·빙", " 소련의 위대힌 조Jr전젱에 관

하여", 
" 

마르코스주의외. 민족-식민 의 문제", 
" )쳰종히과 3사유물론에 관하여", 

" 

레닌

주의 원최t게 관하이", 
" 

현1법안·에 대한 )i(고", 
"

l(-M6년 2苟 9 일 언설" 등 레닌과 스탈린

의 저작-趾);-1 Y힘-되어 있있디-.50) 북한 주둔 1련군 사렁부에서 이같은 자료돌은 민족

간부들과 신 1원듣의 이네올로기 힉-슈을 위한 신전선동 사엄에 촬용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 이데各로기 사업에 필요한 선전선동간부들이 잉·셩되고 있었으

띠, 이骨을 구4]주1F-로해서 징치-V'녀-사업괴· 문회·-V(양사업이 >·%되있다. 하지민- 25군

정치부 간부들은 신 
- 

l$동사7]의 잉:켜인 혁·대애도 분구하고 3지 않은 骨충분한 요소

-猛이 坤소v]지 y.하고 있다고 판151하었니.. 그 기.各데 징치적 렙페인을 통해서 신동사업

-2- 어느 정도 님-J,L'힐- 수는 있었으니., 그 내各이 상딩-히 피상적이고 K[이가 임다는 단짐

음 지적하있다, 그 %J인은 한펀으로 사최경제적인 여긴 떼문에 과학 출판물이 아직 진

링· -h(족하]1, 디--F 
-한1으로 

선 
·1선동간平돌이 

이론학습싱의 취약성 동으로 해석되고

J

1 ) CA PO· 11) 5223 ou IS 11 212 )l 44

4S) PL[XFI끄HM ·p 17 011 128 11 54 )l 29

50 ) 위피. 권-읍. ·b. 17 OI l. 12S J>.3(-)2 )l. I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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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1)

한편 소연방 외국문학 출판부는 세계 각처에서 소련 서적과 정기간행물을 선전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이같은 외국문학 출판부의 원조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모스크바에 소재한 외국문학 출판부는 당 지도부에 북한내

25군 정치부의 소련계 한인과 민족간부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러시아어에 능숙한

교 사들이 협력하여 긴급히 필요한 교재를 발행하도록 제안하였다.52)

1946년 6월 6일 외국운학 출판부내 한국어 편집부 소속인 엠.길과 엔.김은 {한국어

편집부 활동강화 수단을 위한 보고 서%를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줄하였다. 그

들은 보고서에서 지적하기를, 
" 

한국에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은 이데올로기 투쟁의 강화

를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조선공산당은 이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

다. 그들 가운데 이론적으로 교양된 간부들이 충분하지 못하며, 활동 중인 자들도 경험

상 미숙성을 드러내고 있다."535 또한 보고서 작성자들은 볼세비키당 소속의 한인들이

조선공산당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54] 특히 필요

한 간행물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는 사업에 주목하였다, 우선 으로 다음곽 같은 내용

을 주제로 한 팜프렛 또는 이념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제안되었다: 1)조선과 러시

아의 과거와 현재 2)조선에서 농업문제 3)사회주의와 민족문제(러시아에서 민족문제 해

결의 경험) 4)조선해방과 민족 부활의 길 5)소련에 관한 진실 - 조선의 위대한 이웃 6)

레닌의 농업이론과 러시아에서 농업농민 문제해결의 소비에트 방식 7)스탈린 - 전세계

노 동자의 벗이자 스승 8)조선의 국가형성과 일제 청산.55)

1946년 6월 말에 위의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외국 출관부 대

표 엘.뻬,야꼬블레프, 
ti 

혁명의 불꽃"출판국 부국장 아,이.미슈쇼찐, 베,게.사삐-키니꼬브

소장, 떼.에프.슈띠꼬브 중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 

소집되었다.56)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

은 사안들이 논의 확정되었다.

51) 위와 같음. T.17 no. 128 E-392 11112

52 ) 위와 같읕, t. u on. 128 u. x fl. 43-44

53) 위와 같음. T. 17 orl. 128 u. 205 Il, 64

54) 위와 같음. t.17 on, 128 fl, 205 JI. 64

55) 위와 같음. T.17 on. 128 R. 205 Il. 64-65

56) 위와 같음, c,17 Ofl. 128 Il. 205 Jl,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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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 소연방 외J!-]d-학 출판부내 한국이 )/']집부01] 소련 7는 북한에 거주하는 한인으

로서 전문적인 기2을 ),L유한 직우1 5 씽( 보충시키고, 모스크 비.에서 그들의 S촬읍 J,L

징·히.는네 $k힌- 대책-K 미곡1힌·다. 둘쩨, 힌·<·<이 출$F(의 필·%L시유]에서 칭·직· 서적 멸

소페자의 긴·'3&] 115는 마르크스-레%J주의 서적의 빈억 출핀·에 긱-벌한 주의骨 기合이도록

지시한다. y쩨, 외31-분학 출VI-부 내표 이·꼬各레프에게 지시하어, 노 %-적군 총정지국(국

Iq-성 7정치<·[:필자)의 주괸·하에 북 
'l·LIl에 

통억 l-파 인쇄시설 등끗 호1-용해서 독자적인

l
%(13身포1-]iL를 조지 

'l·다.S7)

3%,3-]과 %,깁이 제안한 J;G1서의 네-S-에 대해 동의한 쉬띠:/교브는 우선x]으로 마르크

스- 레닌주의 )l)급이1<시를 빈역하는 깃이 힙-리적이라고 Ar각贅하었다�. 길국, 국문힉- 출

YI-부吾 통한 이Y)서적의 한국이 V)역시섭은 딩' 중잉-위원최 선동신전-p-에 의해 승인되

있다.53) 회의의 결과로 A·t스1-'/-비-에 소제한 <·:-문학 춥$l-부를 통혜 이A와 긴·이 한<·'(이

로 마jA크스-레닌주의 서적을 간행하기로 진정되있다. 딩-시 외국문학 출판부내 한d<·어

펜집별-는 81:9 거원F 로 //-셩피이. 80이 종%-의 서적과 소첵자 등을 선1핀, 번역, 교정,

조판, 인{)1하는테 종시·히·었디-.X)

l 46년도 외피-j(L학 舍판부 한-:·1피 V341·l- 사업게획60)

l 자 l ·l) ·-:. l 수 %· [ 출&·l.3·IV l
l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l

l iql
.

1<l. l/<<fl . 13]( 니 - 7·d 
.

XI]/3%. 1 . m i....夢.끄 . rn 고.. l. 343rnJ
l 레 <.]

, l<·r기.와 헉 · M l 10 l 1940 l

57) 위피. 권-읍. m. 17 OI l . 128 l[. 205 )l . 6V

5S) 위와 길'A·. ·P, 17 OIl. 12S l[ 고05 71.m

y)) 위와 김'읍. )l, 66

60) 위피. 김-음. )l. (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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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소문화협회와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연방대외

문화 교류협회

5. 1 조소문화협회의 설립과 발전
r

소련군 사령부의 과제가운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중정치문화사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자면, 회령에서 소련군사령부 군공연단의 주완으로 음악회와 영화

상영이 있었다, 1945년 9월 한 달만해도 영화 12편, 음악회 8회 둥이 상영개최되었다.

또한 공산당 지도자와 그 당원들은 주면들을 대상으로해서 
' 

우려의 해방군인 소련군',

'

국제정세', 
'

소련'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 보고회를 실시하였다.61)

종전후 평상시 생활로 복귀함에 따라, 소련군 병사와 북한주민간의 친선 · 우호관계

는 정치사업과 대중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전개되었다. 1945년 9월 평양에 
" 

붉은군대 친

선 위원회55가 조직되었다.62) 이 
' 

위원회는 학자, 교사, 예술가, 법률가, 종교인 등으로 구

성되었다. 위원장은 교장출신의 지영은( )(비당원), 부위원장은 김원경(당원)이 선출되었

다.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대중의 정서에서 일제의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의 확립,

소련인의 생활탐구, 북한과 소련의 친선강화에 두고 있였다.63) 얼마 뒤 이 위원회는

It붉은군대 
우정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의 견해에 의하면, 이 당시 
"

붉은군대 우정협회"는 그

회원을 선발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한다. 이 협회의 회원 일부는 사리사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고,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정치적인 기득권과 물질적인 부를 획득하

려고 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협회를 통해 친소경향을 확대시키고 대중조직화하

려는 목표는 달성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협회회원 가운데 일부가 제명되었다.64)

결국, 1945년 11 월 12일 평양에 
a朝蘇文/h協合'5가 

발족되었다. 
" 

이 날 소련군대표로

쿠세프중좌, 김일성장군, 조선민주당대표 오영진씨, 조선공산당평남도위원회대표 윤창

섭동무, 중국인대표가 참석하야 동회의 발전을 축복하는 축사가 있었다."65) 본 협의의

61) oceoboml,.,,,a, MIlCCS{51 l-16 5ocTOke(동방에서 해방 사절단). M. 1976 C 200

62) Puxltmn4 t 17 on 128 g 86 - rI 49

63) 위와 같음. T 17 on 528 u 47 11 21

64) 위와 같음. t 17 on 128 R 86 fl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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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총최가 일리 겅파보고와 취지문이 님·독되었고, 깅-령과 규익3이 심의 걸정되었다. 7

한 위원 26rs, 감사 3T.g 후1-어 13밍이 선오]되었으머, 위원장에 촹갑영 AL위윈장에 김봉

苟이 추대되었디-. 조소문화'험최의 사업목표는 - (리문촤로부터 일9제<·r주의 잔제믈 일

소하고 VI보적 ]긴-F· 의 문촤를 兮긴하머, 조선분촤와 조1세계 긱·국 히 소보]문촤暑 언

c/하여 싱·호교( 힘'을 
' 

일대기치'로 표씽'혀·었다.66)

한V]1, );P한네 소 ]의 엉향릭은 내(징치사입, 친소우호 단체조직 뿐만 아니라, 인론매

체를 통한 
' 

빙·조'에시도 현·저하있디-. 19459 9 월 15원 소연)·g·발세비키당· 중암위윈최는

연해주군관·/ 졍치누L 주도로 펑잉페서 북한주1%(1돌-3-· 위한 조신이 신문 
" 조선신분"을

낟간히·Y·/록 걸정히-였다,67) 이에 인해군관c/ 정치]}t의 절정에 띠·라 편집국의 조직과 인

쇄시11 등이 준비되있다. 사실상, 
"

조신신분"은 25군 정치J}L에서 발간되었다.66) 북한 주

민둘에게 353[f된 3 죠-1신41을 통해 소런의 싱'힐·, 소린인들의 싱1苟·괴. 딩·쵤{-, 소,련7내의

업적 -W이 널리 선전<1동돝1 1 있있다. 딩-시에 북한에서 소련군사렁부 통 하에 
" 

정

로", 
" 

평양인딘보"V 12 종AT의 인간신문들이 긴-행되고 있었다,69)

조소분촤협최의 중요한 환동은 북한네 일본 제a(주의 분촤를 칭산하고, 소보1의 문%

과학)'M·1 1에서 달셩을 데중선전하여 IC촤 저)/1에서 소런-북한긴·의 상호교류를 히-대시키

는데 주]중되있다. 칭'립 딩-시부터 조소문화협최 촬동의 정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各 점

에 두.고 있었다. 무잇보다도 민저 국가의 자주13i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족문촤를 부唱·

시키이· 
'히·는rI], 

이 I )족문촤는 다른-:'·(d 문화의 비판적인 Y데에서만 가능하다. 이짓이

이·말로 인제의 잔제를 일1省' 수 있는 긷이다, 따리·서 조선문화와 소린t촤의 교 류의

인인성읍 初이 인식히-게 1다는 깃이디·.70) 또한 조소문화헙최 깅·인에서도, 
"

· 

-

‥ -

,

. 원리는

소련문화의 적극적 섭취와 조소분촤의 :I'i(-J暑 기함; -. -

, 우리는 조선인민과 1련인민과

의 - 싱[뇨친신-S- 기함; 
- - -

.

· Y-리는 -Ad직 제국주의적 팻·A 구·학-8- 불1r히�.M 진보쟉 세

계분촤를 십취하야"71) 리-는 네용이 여인되는 , 우리는 여기서 소련문촤의 적극적 섭취

65) K 징jlt> 1945년 1 1원 143)

66 ) 위외. 간읍.

67) Pu%l]]IPl t,17 011 125 Il. 426 11 l

6S) 위이. 권'읍. (Il 17 011 125 /l 355 )l (s7

69) 위피. 긴'음. ·p 17 011 125 11 315 )l 6S

0) 위와 71음. 4· 17 011 128 11 86 Jl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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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대목에 주목하지 않을 수 飯다.

조소문화협회 규약에 따르면. 총회에는 전체대회와 중앙위원회 간부회의가 있으며,

이 간부회의에서 주로 사업계획과 보고업무, 에산지츨, 전체대회 개최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겹행기관으로써 조소문화협회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부장,

15명의 중앙위원회 회원, 감사위원회으로 毛성되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선줄되었으며,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역의 협회대표들 가운데 선출

되었다.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72) 뿐만 아니라, 1946년 초부터 협회는 몇몇의 고

문들을 두게 되었는데,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일성을 비롯해 선전선동부부장 허

정숙 둥이 협회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73) 조소문화협회는 총무과, 조직부, 문화

부, 선전부, 대외교섭부 경리부 등 6부로 구성되었다.졔

초창기 조소문화협회는 몇차례에 걸쳐 그 지도부가 교체되는 것으로 보건데, 조직상

으로 안정화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시에 협회 사무실 조 차도 고정적이지 못하여 멸차

례에 걸쳐 옮겨 다닐 처치였다, 4조소문화협회 활동보고서>에 보면, 당시의 정황을 짐

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조직상의 혼란이 계속되어, 대지주 출신의

황갑영을 필두로 지주와 기업가등 초창기 협회 중앙본부의 멤버 가운데 일부는 체포되

었고, 또다른 일부는 남쪽으로 도피하였다. 그후 협회 중앙위원회 구성원은 새롭게 개

편되어 김두본이 지휘권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김두봉은 또다른 조직사업 때문에

회활동을 곧 그 만둘 수밖에 없었다."75) 김두봉의 이같은 단기간의 재임은 시기적으로

보아 신당 창당과 관련이 있는 젓 같다. 이어서 1946년 봄부터 협회사업은 위원장 이기

영과 부위원장 한설야에 의해 지도되었다.

이같은 협회 지도부의 정비를 통해, 조소문화협회는 그 사업을 중앙조직에서 뿐만 아

니라, 지방조직까지 확대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선전선동사엄의

대중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관지 
t' 조소문화"를 발간함으로써, 한층 발전된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71 ) %조소문촤·. 창간호 1946 1쪽

72) PLI))1展3 T 17 on 128 c 86 71 50

73) puxl冊1111 T 17 on 128 fl 86 11 54

74) Pu>M腦1 c 17 on 128 R 86 11 52

75) rA PC e 5283 Of] 18 n 212 1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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汚46년 /부터 북한으로 소 J)싱대외-bP촤)A(류힙최에 의헤서 서적. 잡지, 포스터, 사진

등의 선진선동물 자且骨이 체계적으로 J;L내掠다. 1946닌 6월에는 펑잉· 힘·홍 신의주 등

지에시 시-진 l%·]-회가 죄되기도 하있다. 핑잉1 v·l ,l·최의 깅우에 한 달정도의 ·전시 기

간 y안 약 150,000 l-9의 관보]·자들이 다너 갔다.76)

조소문회.헙회는 1게주 월요일과 토요오/에 J' 1최를 개최하여, 볼세비키 닝·익사 동을

포' ]'하는 소런과 관런된 주·[t 큐·제骨合 신벌하이 강9최를 신시兎을 받만 아니라,

아어 단기과정을 조프]히-기도 히·었디·. Si 
'l· 

한 달에 2최 정도 북한내 문촤애술1·g-12)의 활

동가돌파 소71에서 파건된 진문가들과 면k]·힐- 기최름 주%하었다.77)

1946닌 7 월 딩-시 조소분회.협회의 ·1체 
회우].수는 의0 500()여밍 정도었고, 그 가운네 평

잉·시에 300이명이 71중되어 있었다. 3최 회1]들의 시.회게충1錦 분포는 디-잉·한 잉·상을

IL여 주는네, 지주, 기7]기-, 인테리, 분회.게 인사들, f‥동자, 농민 등으로 구성되었다, 힙

회의 엉향럭은 7)진적으로 군VI·위 소V시까지 주]진리으로 叫징·되고 있있다, ·특히 려최

는 인대리층과 칭닌힉-생1寺7로1,L터 주복1<2-는 단체었다.7S)

딩씨에 협최의 잉향럭이 지빙- 도시까지 회·장되어, 지빵· 각 도시 도 헙최의 지부들

이 설립되는 싱-테이었다. 예暑 듦자먼, 힘·홍, 신의주, 사리원, 전>, 철원, 해 , 진님·s,

깅·계, 정주 능지에 그 지부가 조·직되었다. 이 가운데 {:1추1지부0 7월 2에 신설된 경-위

이다.7']> 지빙· 긱- 71최지부는 조려 %']제싱- 핑잉:의 중잉·본부외. T-사했지만, CI 구성원이

5-6명을 1과하지 當있·다. 소도시 지부의 4우에는 단지 지부장파 비서만으로 조직되기

1;-1 하였다.il(])

조소문촤협회의 제정기111·은 회%비외. 주민들의 기부금에 진 으로 의존하였다, 힙최

회원비A 힌 曾에 5 1이었디·. IS46닌 7월 현재 조소문叫힙최의 제징상테는 뎨)>L분 이진

에 
"

- V은군대 초)신7]회"애서 이월된 약 200,O()0원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디·. 
' 

1최 위원장

이기엉의 견해에 따르V), 이 정도의 산으로는 71회 활동을 위해 간신히 힌싱·-6-지를

7이 P]1%llllll T.D Oi'l. 12E u. 86 fl. 4

77) fA Pt. l·.522'3 OIl. ] g g[.213 Jl. 1

78) PC[XH(Il[H. (p. 17 OI l . 128 11.S6 )l. 52

70 ) <&신신둔-% 汚46. 7. 17

80) PuxltnHH T, 17 OIl, 128 쇼.86 Jl,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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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었다.S{) 결국, 조소문화협회는 재정상의 곤란을 겪게 되었고, 물적 지원이 필요

하였다.

이리하여 1945년 11월에 조소문화협회는 외형적으로 일제 청산 또는 북한과 소련의

문화교류와 양자간 친선유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협회의 설립과 조직확대의 과정에서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부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역할이 적지 希았다.

5.2 조소문화협회와 소 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관계

당시 소련정부는 대북한 정책에서 그 들의 영향력 확대와 강화를 한층 고조시키는 시

기였다.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는 문화영역에서 양자간의 교 류증대를 통해 그같은

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내부에서도 대외적인 문화교류의 필요성

과 요구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1945년 말경 젊은 배우인 마황원이 소연방 대외

문화교류협회 영화과 과장 알렉산드르 따이로프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의 

무대예술

은 보잘 것 엾이 부족합니다. 저주밤을 일제통치 이후, 사실상 우리가 보고 알기 원하

는 위대한 작품들을 아직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혁명 이전 시기의

예술작품들을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당신들의 위대한 예술작품을 조선의 극장에서 관

람하기를 고 대합니다"82) 라고 쓰고 9)다.

1946년 3월 6일자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 영화과 따이로프는 답신에서, 
"

중요과제

는 창작경험의 교류이며, 특히 우리의 힘과 가능성을 수단으로 당신들에게 무언가 유익

하다면 다행스러울 것이다"83)라고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영화활동가

주인규, 오영진과 시인 양명문 둥이 각각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영화분과 위원회

와 문학분과 위원회 책임자들과 직접 서신교환을 통해서 북한내 예술문학방면의 발전

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요청하였다. 그 가운데 주인규의 서신에 대해서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 영화분과위원회 대표인 뿌도브낀은 답변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촬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고를 정기적으로 전달받기暑 비-립니다: 헌재 어떠한 영화기

81) 위와 같음. T.17 on. 128 l. 86 I]. 53

82 ) rA PC T 5283 on 28 u 210 11 92

83 ) 위와 같음. T 5283 crt 18 R 210 7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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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들이 촬동하고 9)는지 ; 어피한 주·제의 엉촤가 있논지 ; 헌제 작품가운데 대본이나

시니-리오를 dA 71) 보넴 수 았는지 또한 - 리는 조신에서 소Q31엉회-의 뎨여, 조신인

)9곡1-·자듭은 어미한 입최-를 재미있어 하고, 이10 잉화에 관심이 없는지 매·F 2·급하

다"84)리·31 히-있다. 닥한에서 새로운 사최의 긴설과 VI-런혜서 에술문힉·1%·먼의 쵤·동가들

이 소언)-s- 대외분최JIt 3회에 지우1을 It청히. 핑으로써, 소린 워V에서-F ltr 힌約

� 

문최-엉익에 i·1조를 게피하었으며, 이로써 소런 V촤 또는 러시아 고 진문촤를 전파시림

게기른 1 ·]우1하였다,

마추j내, 346호1 6 l 조소문최-험최는 -
'

V>적으로 소인)싱 대외E촤교류후}회외- 관게를

1갯개 되었다, 최초로 조소P]-최-'춰최 위운1·장 이기영의 lg의로 발송된 5월 초 서신에 대한

딥'신이 도칙·하었다. 잉[ 호]회 서신교촨이 이루이7]으로씨 양지-간의 문최-교류괸%는

표11)회.되었다.

소인;-M· 대외IF회JOY 1최 중잉·위우)최 위 ,]인 엘.데.끼슬로비.는 서신을 昏해 인3하기

·趾, "
- Y-리는 북한의 J; 든 문회.생활, ta-신의 조소문최-71최 조직과 그 촬동 등에 괸·해 지.

세한 징J,L를 7리 71회측에 제공할 것을 요칭한다. 또한 딩·신들의 요 구에 데해 t 리측

에서 기-V-한 한도네에서 원조를 할 수 있계 3린다민 잉굉·일 깃이디-."g5)

끼슬로]q.는 서신-K 헤 소인12-데외분촤]i(-B곡]최내에 조서되어 있딘 분과위원최의

:B/에 내한 정보도 제공a)1 주있디·. 이 분괴.위71회의 회윈들은 소 1의 과학과 (촤 엉

익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吾로서 31-성되있고, - 키-위원최 활骨목표는 소린의 과학과

분촤게 인사듭파 LJ )-v-먼의 세게 각<r 인사들간의 학舍문최-교류, 소련인1꾄과 디.른국가

인1진의 문촤고(르 칙-대 兮에 적管한 프로그릴1을 개닐·하 데 있었다,

또 한 CI-너{2, " 이·%J·이 양 난체의 >식적인 서신3d환으로 1간미임-아 소 1인11{과 북한인

민간에 V.13한 IC-최-괸·게의 시작이 되기를 비.란·다고" 깅·조하였다.66) 이리하여, 조소7

최-헙최외- 소인1-M- 대외AI의JR-K협회의 )9게(< 새로운 1잎 ·l던·게에 V딛·했A미. 고( 쵤·동

에 A-리 
')- 

조긴이 조 성되었다,

][-146년 최초로 조소문촤헙최의. 소인[M' 1귀외 (최.교y협최의 骨식적인 서신교른1·이 이
m m m

84) ·기와 긴-各, 12 5283 011 18 11 210 )l 641

85) f'A Pd· @· 5283 011 IS 11 210 )l 56

86) 위파 긴·各. ·P.5283 021. [S Il. 2)0 Jl.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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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뒤에 양 협회의 교 류는 한충 활기를 띄게 되었다. 사싣상, 이전까지는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내 정치담당부서를 통해 양 협회간 교 류뫈계가 유지되어 왔었다. 북한에

서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무엇보다도 조소문화협

회의 위상이 상승되었다.

192년 초부터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으로 서적, 잡지, 사전자료 등을 체계

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발송퇸 책자와 자료들은 소런군사령부 정치담당부서, 즉

한국문제 정치고문기구로 보내지기도 했지만, 공식관계 이후 직접 조소문화협회로 발

송되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이들 자료들온 조소문화협회을 통해 북한내 문화예술방

면의 활동가들 또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활용되었다,

5.3 북한에 소련문화원의 설립계휙

해방직후 그간 일제에 의해 억제 고 금지되어 왔던 외부세계와의 교 류관계가 재

개됨으로써, 우선 북한과 소련은 라양한 측면에서 교 류 공간을 개방하였다. 소연방대

@i문화교류협회는 북한내 평양, 함홍, 원산에 소련문화원을 설립하고 영화상영과 전

람회 개최 등의 활동에 필수적인 전문요원들을 파견할 계획이었다.

1946년 1월 27일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연방대의문화교류협회는 북한

지역내 평양, 함흥, 원산에 문화원 개관을 계획하게 되었다.S7) 이 결정안 실행을 위

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측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과 시설장비 등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兎다.

1947년 7월말 소련정부의 북한내 소련문화원 설립을 위한 예산지출억 책정됨에 따

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극동국은 북한에 문화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

을 시작하였다.

소련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1947년 8월 녀 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

회 중앙위원회 주재로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중앙

위원회 위원들인 큭동국장 에로페예브, 보고담당자 쿠르라에바, 베제제에바, 경리부

87) 위와 같음. onrn23 a, 8 fl.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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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미.키.르레且, 출V'l-국장 바 l, 음악국장 디-니코, 사%t국장 바슈힌 등이 침·석하였

다.68) 녁한에 문촤7],은 시3)f히 게%Il-하기 위헤 소 Il'M·대외)(촤교류헙회 지도부는 히.

A- 부.-서인 사무이', 소비에트J(촤핵', 骨핀·이', 음익'괴·, 7'l l'최괴(, 졍리국 -秒에 필요한

물지.외- 지.제, 지.료, 자급 지윈을 계 하이 지시하있다.卽)

l 47년 8월 17일 극동국의 T 하에 회의가 소조]되었다, 국동국 국장에 의해 사려

횔-동의 필수적인 수단과 소언)g-대외문촤)I(류'협최내 긱' 부서간 시·71 IF]위의 조징에

TI-힌 31G7-기- 있있y-띠, 토본패.정 7 거치t/1서 지됴·-밉는 북'한내 소련문叫원 설립 시업

에 모5 부서가 적/(적으로 기·남하도 지시하었다.90) 특히, 극동6'l 에서 모1른 조직사

A-7 총귈-하도록 겸정하었디·. 소비에且 J2회.국은 조긱-상, 초상화, 소품 등의 재료준

비에 귀211하게 되있으며, 骨%')·국은 필u잇한 서적을 수7]하고, 겅리부는 그 문촤원 직

으]의 5)f료1'(제骨 십 의하고-, 인사국은 즈]Y], 션발에 착수, 사무국에서는 불자 송 등

0. R-1-의 )
l
]-수적 . l 모든 문제를 7]-당하였다. 이같이 필요한 물자들의 칭구서는 소인

닐'긱·료회의에 이 미 제奇되었고, 당 지V부와 대외 무역성으로]/터 북한으로의 수)

을 인가1;Il-았다.()l)

소인lg-대외분최-VA-기최의 요긴에 의혜서, 소 11칭각旦회의 영화위윈최는 고정식

영사기 3대. 휴데 - 3대. 가2.·다란 필림식 A대- - 1 대를 할당히·였고, 소v·)떵화수-출공

사는 l·f한네 자신의 대표에게 지시하여 싱·업적으로 영촤를 대여하기 이전에 모든 영

회.필림 소련1>l-회.뭔에 제공하23& 하있디·.'j2) 그 -
'F 

소언1·v-대외분회JI%힙최 지LL부

에 의해 지시된 소8·)문촤낀의 선7] 게히인-의 7진괴.징을 검토할 목적으로 제치- 간부

최의가 개최되있V, 여 기에서 그 실행파정에서 드 러난 미비한 짐들이 지적되어, 돨가

피한 tv·안과 조치가 지시되었디·,

m m m m m J

開 ) 위의. 권·各. )I A7

89) 위와 긴'음.

0) 위와 긴'음. )l. 55

[]]) 위의. 간음. )1 36

W ) 위외. 김-읍.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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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 소련문화원 셜립을 위해 소연방각료회의에 청구된 장비와 자재 목록93]

[(
[ 확성기 

"

P… p·
" 

l 30 대 l
l 타자기(러시아어 자판용) l 5 대 l

l 아旦디온 l 3 대

l 축음 l 10 대 l
l 당구대 ] 5 대 l

l 정식 사 l 대 i

l 가느다란 필림 휴대용 영사기 ! 2 대 f
---rn--

l 마云의 사진기 l 6 대 l
P 0
l 가구 l 2001000 루블 [

93) 위와 같음. 7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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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북한에 소언% 대외문회-교류헙회 대표의 파견

1947%]l [0 1 소인·-M-대외문최-1,331회는 1;[한에 소련문화원을 쉴립하는데V3업을

1딤·히-게 될 
'험회의 

표 배.아.111111로브-趾 피-견하었디·. 우선 소인T·g·대외문회J&류힙회 대

표는 핑잉·, 
'切·흥, 

J산 -好지에서 소<'5문촤.원 건.물%L지를 물섹하였다.94)

/Is<'1데 이 시기o]] 북한에서 소연빙-대외분촤교류협최 데표의 활동이 71만하지만은 않

았다, 일려이 1947닌 초부터 1연진-대외분촤-교A-힙최의 전권대표로시 소8'<1군사령부 한

국문제 정치고</십 BIL죄·괸·인 ]]%레듸바일로가 MrS되어 꼬]회의 북한내 사업쵤·%-을 통제

해 兎·있다. 그러도1 중에, 10월에 모스크바로부터 소 j방대외 최.교류협]최의 대표 뻬로

J[L기- 파<IJ 에 따라 r9령 통에 - :-A'1읍 !1게 되있다. 10월 1깃'에 1뻬로뱐L는 소인)싱대외문

회.고3구호]최 극%L국장 에로 예브에게 송부한 분서에서, 1947넌 초에 25군 정보부애 일

d (/)쎄 잉사기가 <,!J-촤원에서 시·A-뒬 용도로 주1단피었음을 밝지고 있디., 하지만 /1에

의하V) 
" 

니-는(] 로브) 무잇이 언·제 %q·송되었는지에 관한 그 어띠한 서류도 없다고"9S)

지적하먼서, 키질 
'l· 

조치를 취헤줄 것을 요 구하었다.

이외. :반런하이, 에로페에브는 )%]5로브에)>l 보811 도1-장에서, 1與6넌에 북한내 문최.원에

서 사- - 될 고w정석 잉사기 6내가 It송되있으며, 임시로 조소문화헙회에서 잉사기를 이용

힘· 수 있S2 지시되었음을 切'히고 있다,']6) 그 러나 사실상 1베로且의 문시내7-을 통해

7.>' 수 있듯이, 모/)크 비-로J;L티 5'1정식 6데와 이동식 영사기 l 가 전달된 깃이 아니라

1]-지 이동식 6대%Il-이 전省되9디-, Y헌· 이 기-(데 4내민·이 1소문회.헙최에 진딜·되었%

]발이니·. l-7·'l-, 모스//-바 y앙본부외- 북한지익 시-이의 업무수%의 불일치와 그 괴-정에서

- 

오 f/2 부조리의 가능성윽 엇보게 된다. 북한네 소련문촤윈 설립과정에서 소인방대

외문최고<i%1최 지우]체)l]의 미비주]음 단리으로 드0-)내 주는 실레라3/, l- 수 3)다.

소연]M'대외문최J)37.힙최 지도부<< 대표의 피.호1 익후에 사%추진이 71쵤·하지 않을 깃

을 에견이리-도 健듯이. 북한에 둔한 소런Y·'f사링J/-내 유괸·기관의 헙력을 요칭하는 W

식V서暑 믿-송하게 1다, IA[7VI 10%l 
'30일자 

소련/사렁부 한국문제징치고문실징- 반

m m m

94 ) 위되. 긴-유. OIl. 18 j[. 2If) Jl. 19

W) 위와 {l'유. )l. 2](] )i. 20

06) 위와 긴·읍, Jl, 212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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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노브에게 보낸 문서이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위원장 케메노브는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였다. " 

평양, 함훙, 원산 등지 문화원 설립을 목적으로 소연방대외문화교류

협회 중앙위원회는 북한으로 그 책임자를 파견하게 되었다. 극히 단시일 내에 그 문화

원 설립을 조직해야함을 고려해서 뻬로브에게 그 과제 수행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이

고 실질적인 원조와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97) 또한 북한내 소련군사령부 측의 직

극적인 지원와 협조를 구하는 문서가 당시 실력자인 쉬티코브에게도 발송되荒다.9g)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지도부가 북한내 문화원 개관을 서둘렀음에도 불구하

고
,

그 섣립추진은 지체될 수 밖에 飢玆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중앙위원회는

10월혁명 30주년 기념일까지 평양 소련문화원을 개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같은

단기간의 개관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북한의 새로운 대표에게 다양한 과제를 부여하

였다. 예를 들자면, 문화원에서 사용될 물자를 어떠한 통로로 전송해야하며, 누구 앞

으로 배달되어야하며, 어떠한 세관수속이 필요하며, 물자수송에 얼마만한 기간이 필

요한지 등의 정보를 전보통신을 통해 긴급히 모스크바로 전달하도록 명령兎고, 북한

내에 그 문화원 개관의 준비과정, 즉 건물부지 선별, 설비시설, 직원 선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공식

적인 전권대표에게 이 협회에서 제공된 자재, 물자 등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정

기간행물, 자재와 물자 등의 입수일자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달되었다.99)

5.5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물적 · 인적 지원

사실상, 소련문화원 설립을 위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소련

정부의 북한내 문화원 설립을 결정한지 1년반이상 지난 1947년 말에야 시작되었다.

우선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다량의 선전자료를 수질하여 발송하였다. 북한에 소

37) 위와 같음. on. 23 o. 8 fl. 90

98) 위와 같음. Il, 9][

99) 위와 같음. 7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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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문촤71 게관과 VI곡]해서, 서적 또는 정기간헹물, 진시최 자료 동이 블라지보스旦크

를 봉해 북한으로 급증히·었디-. 이It]) 보통 한 녈'에 2-3톤의 IW물이 운송되었디..100)

예-趾 들지-면, D471J 1 1우1 1연)g-대외문회.교7-헙최 진림43-은 소런공신딩· 정치3f원

시·진(35X50) 10씽·, 닌과 스틉t-린의 초싱·최· 10骨퓨 2장씩과 " 30닌간의 소비 에트 2 f

가" J람회 지·旦骨 비 밟송히·었다.101) l 47넌 12월 소인1·g·내외문촤31't뮤협최 극동

국은 
" 11r세�", " 1있8닌에 레닌", 

" 

체A-헴省", 
"

領-꽃", 
"

平시노의 행렬", 
't

5주닌u 등 일런

의 엉회-필림과 
" 스틸교1 일대기", 

" 스틸·린 저작7] 1-6", 7은 수건'w, 
;i 소런의 히·립볼

111이 < t·징-", 
" 

승리의 <l'애 모스크바", "

고도 모스2비·" 등 5000이죠]의 정치, 문학서적

을 신1WI하였고, 2000여장의 노 레와 읍익' 익·3,r, 700 여징·의 축음기 음빈·102) 등을 수7]

하였다. 심지어 소인7-A-데외旻촤교1f'기최의 내표 1뻬<L브의 요칭에 띠.라, 심·드리에와.

전구까지도 지71되었다.

l 47<l 12월초에 i&1문회·원 판과 시곡]Al-동을 뵤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목직

으로 소7:l)-M· 외문회.교류협회 극동국징· 에로뻬예브는 1끽 가지 데착방안을 시하었

다. 첫 , 인사-:·r에서는 1련문촤원에서 d무하게 )組 요원을 선발하어, 汚48년 2월 1

일까지 A·[한으로 피-견시킬 깃; 둘쩨, 소인lg-대외문최-교류호]회의 부위원장 이미-노)A

는 문촤원 개관에 인수적인 자제와 분자 %을 -8-%(}c기관으로7터 지 f번-아, 그 骨骨

들이 134S닌 1월 15일까지 t/l-w되);7-Sl- 지시'힐· 깃; A% 
, 소연빙·데외분화교% 힙최 극

t국에서는 서적, 사초1, 잉촤%럼 兮을 준비하어 )p-송하고, 깅·연단과 깅연극단을 선

1월-히.여 Iq48넌 3우1 j 51까지 파 1하도록 추진하고, T한 문촤원 개관과 관린한 모든

사7]Al-동의 추진 실적에 괸-힌· ),L i 서를 매 10연미-디· 협최 중잉·위원회에 발송하도록

으)-7·최 호}디-·는 짓이었디-.103)

100) A611 P·l), l[).102 OIl. 7 Il. 5 Jl, 3괴

101) PA p[p, Ill,5283 OIl. IS Il, 216 )l, 18

102) 위와 긴'-8·. OIl. 23 II. 8 )l. 56

103) 위와 긴'음.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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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도 북한의 소련문화원 요원 선발에 관한 참고자료104)
辱

辱闢

驛國

l t 필요한 인원수 l 선발 인원수 i腸陰國國闢 
--------r----

l 부원장 [ 3 l 1 l

l

1947년 12월 12일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극동국에서 1948년도 극동지역 국가들

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이전의 연간 계획안과

다르게 분기별로 계획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문화원의 분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

였다.105)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북한내 그 협회의 활동을 보다 C-1 세부적으

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데올로기 통제강화의 필요성이 감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극동국 실무

자회의 의사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데, 즉 
'q 

대외적으로 우리의 선동선전사업이 단지

문화 영역에 한정되어 전개될 것이 아니며, 또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대외적으로 실현되

어야만 할 과업이 원시직인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즈다노브, 말렌코브, 몰로도브

등의 연설 내용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106)고 언급되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소련에서 유명한 즈 다노브의 4국제정세애 관한 언설문%이 출간되

104) 위와 같음. fl. 59

105) 위와 같음. on. 18 R. 1 - R. 30

106)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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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q.. l 47<l Q에 개최된 코VI포릅 1차내최에서 <디-노브는 대외정잭에서의 이데올

V 기려 강릴- 시叫었-는네, 이 J/7-서에서 <.t / < 강·조411, 
"

2 치-세게데진은 5 (제적인

정세를- A2·+t적-g-<< <):1회·시켜, 정치피인 힘의 빼치-趾 세苟게 구-성히-211 되%이미, 결국

모순적이고 투쟁1적인 t%J-페진영 
-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진영과 민주주의지, 반 <·[주의

적 진잉 - 으로 분쥘· 통'힙·히애 뙤었디-,"107) 국 정세에 괸한 1설E에서 즈다노J)는 세

계를 A-t순된 %"진잉"으로 분할히- 스 날린식의 <· 리를 
" 

V-성최."하었다. 넹]진은 새국

으로 吾이섰다.lOS)

북한의 소련분叫원을 위한 에산책정의 지인으로 1긴-미오1·아 이전에 획-정되었던 문촤원

긴불 부지는 디-른 - - 도로 이- - 되었고, 새로운 d骨을 양도빌는네 3지 嗚'은 시간이 1

모되있니-. 수{/·f iq48<l 7 북조선인1진위우]최는 문최- )으로 사용될 긴물은 양도하기로

<l·정하옜다,

l%svl 1싣 매로브는 길일셩의 1-8의로 3린 문서骨 )/1역히·여 소인빙-데외분최.교류협최

쎄메t,-그1%]]게 ]끄'A-히.옜디-. 이 ]f서기. 15최-원 조].-計))L지 잉·v%A와. 괸Q'il힌. y조선인

위우1최의 (q링서이었다. 1948닌 1 월 6일자 <소인방대외7촤교류힙최의 문촤원개관에

Afl-한 북조선 인1;1J위원최의 t:b링서%에f 조<1인민과 1련인민 사이의 분촤관게 )실진,

그 :111-0- 종대와- 인민간의 친<:1김-화븜 J·a으로 하는 -%P한내 분촤윈 설립을 위해 늦0-

도 y48<·:l 2句 1031까지 소연12'대외문촤]t(y헙최 측<로 다음괴. 간은 건-M-J/-지를 IL상·

S <A 잉21'l·히 잉 ;-L'하도록 3시되있다 : 19양에서 북조선3 신사 건물, 원산에서 조소문화

]회7-].물; 힘'存에서 전기핵- <l-計. CI리고 59잉1시 인111위원최, 깅'웃1도 인민위원최, 힘-경

도 미)위우1회의 기' 위원장은 21 If최.윈 긴물을 수리하는네, 骨적 지원合 부담해0

히.었디-,109) 이리히·이 소인)-8-대외1 최JI33회 /.1 문최.윈 설립에 7-리힌· Z, 긴을 
- 

M

하였디-,

194R<l 초에 북한의 정치권력p. 문촤71 V)물부지 양도'하였다, 하지반 문최-원. 시.Z

꽁-도의 긴물온 %g'은 수리와 세로운 시설을 필요로 
'號으미. 

이깃음 위해 니-링·의 조],죽자

재외- 제정$>R] 지우].이 요칭되었다. 시.추1상 이//y/ -計지지원을 -l 한 내에서 기대管 수는

107) A/IMlos A,A. 4 0 MO%Ol y)Iftpo/1110M 1 10)lowell1(Il %(·:·:제징세에 · ' 11하이) M,
1047

,
c, 16-17

lOS) AlrnbeKOB r.M. 4KOMll)i( %opM 11 1 10C)iBIS06HlliUl Bli p011/p (코민At룸과 진루 -7릴) M. 1男4, c. 17

l(비 CA P·%. (Il.52R3 OIl. ]R Il. 214 Jl.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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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결국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그것들을 모스크바로부터 충당해야만 하였다.

이 당시에 3곳 소련문화원의 
'

보수와 수리를 위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페인트, 거

울, 못, 와리스, 전기조명기구 등 건축자재, 소형자동차 2대와 화물자동차 1대, 영화상영

장비, 스포츠용구, 무선장치 등을 포함하는 기차 화물차량 5동 가량을 북한지역으로 수

송하였다, 그밖에 정치선전 자료로써 12
1
000여권의 출관서적, 2000여장의 축음기용 음

반, 2,500여 악보, 15종 700여장의 전람회용 사진자료 등이 포함되었다.110)

그러나 당시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측은 북한에 소련문화원 개관을 보다 더 앞

당기려고 노 력했지만, 실제로 문화원에 사용될 자재와 장비의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따

랐다. 1948년 2월 초 극동국 주재로 소집된 회의에서 이 협회의 활동사업가운데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회의에서는 1948년 2월 15일까지 북한으로 소련문화원에서

사용될 물자와 장비 수송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지시가 사무국에 의해 이헝되지 않았음

이 중앙위원회 위원인 키슬로바에게 보고되었고, 북한에 소련문화원 설립과 관련해 초

래되는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해서 협회 중앙위원회 임시회의 개최가 요청되기도 하였

다.111)

1947년말에서 1948년초에 걸쳐 소연방대의문화교류협회는 모스크바로부터 소련문화

원 원장 자격인 아.에스. 카잔스키를 포함하는 14명의 요원을 선발 교육시켜 파견하였

다.112) 카잔스키는 소련 볼셰비키당 산하의 고 급 당학교 출신으로 소연방대외문화교류

협회의 하부기관 또는 소련공산당의 하부조직, 특히 
" 

국제주의 클럽"에서 활동하도록

교육시켰다,113) 북한으로 파견되기 이전인 1948년 2월말 경에 소연방대의문화교류협회

극동국에서는 카잔스키에게 북한에서 정치적 대중문화적 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훈

련과 학습을 시키기 위해, 그를 스탈린 공장 문화원(모스크바에 소재)에 위탁하였다.114)

마침내, 1948년 i월에 그 는 원산 소련문화원 원장 자격으로 북한으로 파견되었다, 그밖

에 소련문화원 활동사업을 위해 삐랴코브(부원장), 레빈(강사), 제물랴크브(대중문화 교

관) 레베제브(지방조직사업교관) 등이 파견되었다.115)

110 ) 위와 같은. Il. 223 ·. 54

111) 위와 같음. on. 2S u. l J]. 25

112) 위와 같음. u. 223 A. 54

123) 위와 같음, on. 1 T·403 T. f31

1 14) 위와 같음. on. 18 n. 214 II.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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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S<J 2월 1)1에 게최된 극동-C·< 최의에시 7]-기-자들 디·f분기 사7]계 에 괸·한 에

로페에브의 보고서를 · 취하있디·. 에로페에IL는 보고에서 긱· 부처의 간부들에게 중요

'l· 
괴-제의 하니-로 세계 지'국의 문촤교-B-1]회 지부사업파 여1·런한 정J;L외- 지' 부치가 자

국 지부로 1징‥%한 물지의 촬- - 예 관한 걸과보고 V을 II I밀히 분석히·도 지시하

1·f기.빌 );L/ilY]A지.J-.:- <·f외<L s·송되t 지 료선빌에 t·심- 집중해이·호1- 깃이rI·]. 힝-싱

비에2-L 33-신 
· 

!에 괸·힌· 정치적 )·q·힝7성을 /d려叫도록 지시히·있q.116) 이외- 괸·련히·여,

재치- 최의가 개 1되있는데, 이기에서 키스로비.는 
" 

우리기· 보낸 자且들이 반동세력과의

) 젱)에서 긱-국 인VJ들에게 i%-이 되어이· 힌·다고" 지적하었y-머, 
" 

긱-국· )rn- 고 炙�-딩·자들은

지.신의 RI)p 항상에 노리해이·하머, O-들-F 헤당국기.에 한 에리한 정세 -]',>-석윽 소유해

이·"117) 힌.다고 깅-조하었다.

또한 소연lg·데외분최-교류협최 지도부는 3월 월 최의에서 이전에 브이씬스끼가 지적

힌. 처i<-l, 
k; -Y-리의 시.업게피유- 악管힌· 진XI 신동지.에 빈·내히.는 투젱에 y원되지 旻管

징도로 1부히.고 훙미HI는 깃"이라는 자기 비V:l·에 동의하고 디·읍과 같은 주1정을 내렸

다; 
" 

Ad 사업의 주요 파제는 71젱 l%-최-지-들에 반대하여, 날키·旦운 정치성과 영웅직인

투XI성으로 무징-하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지J)을 )·8'조하는데 있으미, 이를 昏해 무잇)iL

다도 민저 세로운 전 에 지.수],의 세럭윽 동71하고 있는 OW글로섹슨 반동세력의 lit긷合

폭로해야만 한다. 예著- 들지.면, 한국, %-C·r -k지에서 미국의 대외정체을 폭로하는데

A한 일련의 소첵지·를 준비히-A< )이디-,"118] 소91방데외분최·교-8- 1최 지도j>L는 국외로

소u]에% 문촤를 
- 

1파하기 위한 깃%만 아니라, 1][l-미초1 
·1을 

깅·화하기 위한 자료의 개발

에도 주목하지 일' 수 似있디-,

5.6 조소 문회-협회외- 소 린문회-원의 관계

북한에 소련문회.무1이 개관되기 이진까지 소인1-M'내외문촤j)ty.헙최

� 

에서 파견된 - a

원들은 주로 조소q-·'t촤'힙최를 지 ]히.)펀서 자신의 쵤A合 /1개하였디-.

m m m m

1 15) 위와. d'各. OIl. l )l. 417 J%.(]l

1 16) 위외· 긷-음, Il, l )l. l

1 17) 위와 긴'음. )l, 13

1 1R) 위와 긴'읍. )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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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3월에 연주자 사칼로브의 순회공연이 개최되었는데, 그는 소연방대외문화교

류협회의 요청과 소연방각료회의 예술분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북한으로 파견되었

다.119) 조소문화협회와 문화원 요원들의 협력하에 그 는 및 차례에 걸쳐 예술가, 작곡가,

음악학교의 교사 학생들과 면담을 가破다. 그 는 평양, 함흥, 원산 등지에서 연주회를 개

최하여,120) 북한 예술가들과 주민들 사이에 러시아의 고 전 음악과 소비에트 음악을 대

중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당시에 문화원의 보수작업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아 개관 시기가 연기됨으로써, 소

련문화원의 주된 사업은 조소문화협회 지부를 통한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48년 3월에 11번의 이동 영화상영이 있었고, 4월에는 13번, 그리고 5, 5, 7월에는 각

각 15번씩 도시, 농촌지역 등지에서 상영되었고, 관람자 충수는 약 25
,
000 여명에 이르렀

다. 그 영화상영에서 
" 

차빠에브", 
" 

대금전", 
" 

베를린" 둥이 제공되었다.121)

또한 조소문화협회의 요청에 따라 38선 주변의 주민들 대상으로 전개될 대중 선동선

전사업을 위해 문화공연단이 구성되였다. 소련문화원 요원들은 조소문화협회 문화선전

부와 공동으로 이 문화공연단의 순회공연을 조직하였다. 공연단은 소련의 현실에 관한

보고회를 준비하였고, 서적전람회 또는 사진전람회의 개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

다. 공연단장에 조소문화협회 부위원장 이 찬, 선동담당관에 조소문화협회 문화선전부

조승호, 영화상영책임에 오봉산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문화공연단은 
" 

베를린", 
" 

타지키

스탄55 등의 영화상영과 레닌의 삶과 혁명 또는 소련 농촌사회를 주제로 한 사진전람회,

이동도서관과 판매 서적 등을 준비하였다. 이 문화공연단은 5월초부터 1달 반가량 38선
된

부근을 힁단하였다. 농민, 노 동자를 위한 15번의 보고회와 30차례에 걸친 영화상영이

있었는데. 총동원 주민수는 대략 25,000여명이 훨씬 넘었다.122)

소련문화毛 측은 조소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아.名. 오스트로브스키의 탄생 125주년을

기념하는 야회를 준비하여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오스트로브스키의 삶과 업적에 관

한 강연회와 
cc 

남의 잘못에 책임을 지다55라는 영화상영이 있었다. 이 강연회와 영화상영

119) 위와 같음, R. 223 Il. 56

120) 위와 같음. a. 216 Il. 31

121 ) 위와 같음. l]. 37

122 ) 위와 같음. Il.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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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펑잉·시의 잉화종시·지를 위해 펑양시 인극최판01]서 개최되였고, 학셍들을 위해 김일

성대학 강딩·에서 게최되었다. 펑양 라디오빙-송은 오스트로브스키의 실-과 그 업적에 관

한 좌남최도 펀성하여 범-송하였다,123) 또헌- 성대힌· 야회普 게최하어 레닌의 -V일도 경

축하있니., 그 이·회에 소린군사령부 정),t부 소속의 장1(가 파견시어 레닌의 십-과 그 업

츠]에 Il-한 보고최를 기·힐음 Ab만 아니라, 
" l[)[8닌 레9"이라는 사진진람최와 엉촤싱서

도 있었다 분촤원 주관으로 막J] 고리끼 딘·Al 60주 1과 관련해서 개최된 야회에서는

y-의 Ah- Y]·A에 귀·힌· IL31최, " 니·의 대힉·/W曾"이리·는 0진진 ]-최외- 잉최-싱·엉이 있었

5:L 조소문촤힙회 7최로 핑양 시111을 위한 사진 전 l-최도 개최되있다.124)

1런 분촤원은 조소11최접최 조키사업에 신진적인 지원을 하였다. 1948넌 초에 마키.

로브의 펴임하에 조소문촤헙최네 예술분과가 조직되있디-. 이 예술분과는 술가의 칭·

직·촬동괴- 그 들의 발표회 등- 
- 지도히·고 지윈히-었다, 3-·4윌에 걷처 소런문화원 주관으

로 마키-로브가 지도하는 각 예숩분야의 35개 공동작7]빈·이 참가하는 가운데, 20 여 차s]l

의 발[f(회가 일리 총인윈 1000어1-9 이싱-이 71'여하있다. 조소문화낌회 예술분과에서 잉

촤 종사자들을 위해 
"

소 l엉최- 30년"이라는 강인회를 개최하여. 북한에 주제하고 있딘

소련잉최-dt骨공시-의 전71대11:- OLl까체JI暑 깅-연지로 J--칭히·있디-. /1리-에 죄-딤-최 1힝-식을

통해 읍악분야에서 연 곡이나 9주]-M·법011 대한 [ p-체적인 지도가 있71으111, 소비에트

연주직·%(의 익·보가 선빌되이 북한 인주자에게 전도>-되어 場·정-되었다.125)

IX8넌 5월 중순01) 소로]문화원의 전문j)나1 키·로레브에 의 조1문화협최내 체A-분

과가 조직되있디-. 체A·분과 31-성il 수는 547-0이었$-띠, L./- 가合네 37명이 )c 동딩·윈 소

<이91디·.12b) 뿐1vI- 이-니리-, 키-d%JA·는 소린)Y최.우1내 힙·칭·a· 직-8- 계 히.이, 힙창딘

윈, 작곡가, 지취·기. 그리고 통억자 등-s- %빌·하있다.]27) 이리하이 평잉·의 소 l 촤윈 주

도하에 조<-]2최-'호]최에 에술분과, 체-d-분과기· 조 리피있다. 길<·<' 소 1문화원의 개괸· 이

진까지 그 쵤·동은 주로 조소문촤헙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당시에 소 1문화원의 요웃1

들은 그 개판 唱·>사7]도 조소4 최- 1최의 처 %t과.조지을 f 으로 
-B하있다,

a a 

m m

123) 위와 권-음. )l. 38-3&-)

124) 위@l- 긴'읍. jl, 39

125) 위와 권'- j

-

. )l, 3q-40

1db) 위 . 긴고. IL 215 )l. 2S

127) 위와 같음, Il, 2)4 Jl.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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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25일 시급한 건물 보수작업을 마친이후 평양의 소련문화원이 최초旦 개

. 관되었다. 문화월 개관에 즈 음하여 축전과 서신이 도착하였다.128) 한편, 평양의 소련문

화원 개관을 자축하기 위해 조소문화협회 위원장 이기영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위

원장 케메노브에게 메세지를 발송兎다, 그의 메세지에서 
tt

문화원을 통해 소련의 선진적

문화를 새톱게 인식하는 것은 조선과 소련의 문화교류를 촉진할 것이고. 또한 조선민족

문화의 발전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129)라고 강조하였다. 그 후 함홍, 원산에서 소련문

화원의 개관은 보다 지연되어, 1948년 12월말 함흥, 1949년 8월맣 원산에 문화원의 설

립을 완료하게 된다,

6. 결 론

지근까지 살펴본 사실을 간단히 요약하고 몇가지 결함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대신

한다.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대북한 정책의 노 선전환, 즉 한반도내 국제적 후견제의

실시로부터 북한내 독자적인 정치권력의 수립으로 변경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소련 정

치권력이 한반도 위에서 자국의 정치적 이익과 그 들의 영향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실었

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내 독자적인 권력의 수립계획은 남한에 대한 미군 점령의 상황

속에서 분단 징후의 한 요인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북한에서 소련식 개혁모델에 입각한 국가건설이 급진적으

로 전개됨에 따라 사회 각 방면의 전문요원의 양성이 불가최하였다. 북한에서 민족간부

를 양성하기 위해 비제도권의 교육기관 즉. <진남포 정치학교), {중앙당학교>, 4소비에

트 학교%, 4북조선민족간부양성학교%, 기타 {양성소> 등이 조직되었다. 이같은 북한내

친소적인 새로운 인테리의 형성은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을 담보하는 수단이었다.

3) 제2차세계대전 이후 스탈린 전제정권은 지적 창작활동에 대한 탄압책을 한층 강

화하게 되었다. 당시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기구로쩌 소연방대외문화교튜협회, 외국문

128) 위와 같음. on, 18 u. 217 Il. 1

129) 위와 같음. R. 214 11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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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춥판부. 
"

3'f제서적"협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노1서적 또는 러시아 고 진문학 등을

소런군사령부 정치부와 조소문화협회를 통해 북힌페 공骨하였다. 이같은 춥핀·물은 소

비에트 이데各로기외. 문화를 신전하기 위한 북한내 정치교육 및 문촤교양 사엄애 촬용

되었다.

4) 조소문회-협최는 북한내 일-F 제국주의 문촤를 칭선-하고, 소련의 문촤-과학w면의

단성을 선전하어 문촤 저)친에서 소린피- 북한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할 %적으로 설립되

었다. 1946년 조소문촤힙회와 소인1·g-내외분촤3'it뮤협최의 공식지인 관게 이후 조소문촤

헙최의 위상이 상7되어 새로운 曾진단게에 도달하게 되있다,

5) 소%9파 북한간의 문촤11(류를 강촤하기 위혜 소인빙·내외분촤교류협최는 북한내 소

런문쇠.원을 설Y]히-였다, 소인빙'대외문촤교류 최는 이같은 소런문촤원의 설립에 필요

한 물적 . 인직 지우1은 전도]·하고, 조소11[-화힙최를 지도, 원조하였다. 소련문촤윈은 북한

내 소련의 잉향럭 강화외- A<Ed해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 · 문화"샌티-"로써 51 억할을

수헹히·었디·.

본 논문온 해방리후 북한내 교-s--문촤분야의 실테를 통해, 당시 소런의 대북한 문촤

정·비의 메카니즙과 CI 성격을 d-밍하고자 하었다.

대북한 문화정· 의 실헹구조는 소인1-E'외무성 하J(기구인 소연방·대외문촤교류후]최를

주축으로 전개되있고, 북한내 조소문화협회는 소인방대외문회.교류협최의 지부로써 위

치하거1 되었다, 또한 소런문촤우1이 섣립된 이후 조소문화힙최는 직접 측t 1에서 문촤윈

의 지도, 통 를 반게 되었다. 도식촤 하자변, 피라미드식의 소언방대외 화교류거회 -

소련문촤원 - 조소문화힙최 라는 3'L조가 성8)된다.

결국, 이같은 대북한 문촤정 의 구조 문에 하위기관은 상위기관의 정치적 이해관

계에 종속될 수)·Il-에 없었다. 그 싱걱싱- 문최-의 진파라는 측1견보다는 이네%로기 신진에

펀중된 특징을 보이게 된디-.

본 논분에서논 7로 소린의 문촤정체구조. 즉 
' 

외부적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다음과

긴-은 결함읍 드러8)1다. 칫찌], 내부적 요소의 하나인 북한 징치7)럭의 대응에 대한 분식

이 미흡하다. 吾 , 북한내 인1)데중의 실상을 하인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보인다. A괴

찌1, 자료의 한게로 과학-기舍 분야에 주의를 기울지 못한 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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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1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사람들이 현재 형성하고 있는 북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사

회심리학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사회심리학에서 집단간의 관계, 특히

갇등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고정관념과 편견, 호오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등의 개념

들을 통하여 많이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위하

여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 그들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문화적 이질감, 그리

고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간에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

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단계집락표본추출방식을 통하여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8

세이상 성인남녀 493명을 선정, 설문조사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종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고정관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 전자로 인내심이 강하다,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 조직에 잘 적웅한다, 순박하다, 근면성실하다둥을 지적하였으며, 후자로 획

일적인 사고, 창의성과 융통성 부족, 의심이 많다등을 지적하였다. 북한 사람에 대한 고

정관념중 반항적이고 도전적일 것이다와 사고가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순박하고

인정이 많다등의 성격특성에는 남한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반면, 기회주의적, 이기

적, 적당주의적이다와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하고 조직에 잘 적응함 것이다등의 성

격특성을 지각하는 데에는 남한 사람들간에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그리고 교육수준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 대해 느 끼는 이질감의 정도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상

당히 높았다. 사회문화의 8개하위영역(가치관, 사고방식,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

교육방식, 이웃관계, 직장상사뫈계. 직장동료관계) 모 두에서 최소한 60%이상의 응답자

가 북한 사람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

고 방식과 가치관은 전체응답자의 90%이상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가족

관계에 대한 이질감 지각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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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쩨, 북한 사림-과 괸·게를 l%는다먼 어느 정도까지 반아들일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사최적 거리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1꾄, 북한 사람을 이웃이니- 3장동료 7(리A 알im

지내는 초1구정도로 반아晋이는 테는 긷- 어러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지 가족의

오/윈으로 반아듭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체옹닙·지.중 50-60%가 찬성하지 館·는 것으旦

니·타니·서 빌로 호의적이지 못기·을 띰 수 있있디.. 북한 사람에 데헤 느끼는 사최 거리

감의 정도를 납한내 지역간의 사최적 거리감정도와 비교하어 보效올떼, 외려단에 의한

사최적 거리김-을 준거로 한다민, 북한 사림·에 내해 느 끼는 거리깁·은 호남파 비호남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깃으로 나티.넜·다, 즉 북한 사림·을 비호납 사람보다는 멸게 느 끼

지만 호납 사람보다는 가깝게 느 끼는 것으로 니.티.났다. CIll 북한 사曾에 대해 사회

적 71리감을 느 끼는 정도는 성과 교 A-수준에 따라 통게리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있다.

남한 사람吾중에서도 님·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북

한 사람들을 더 멀게 느끼는 겅향이 있는 깃으로 나타났다.

미-지막으로 이상의 짐과가 앞으로 납북통일후에 남북한간의 내적 통합문제외- 괸련하

어 시사하는 비·기- 무엇이며, 이를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힘· 수 있을 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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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최근 들어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밝혀지는 북한의 식량

난과 그로 인한 사회불안은 북한 사회의 붕괴가 머지않았으며, 이제 통일문제가 우리가

언젠가는 해겯해야할 민족의 과업이 아니라 조만간 우리에게 들여q칠 당면현실로 등

장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도 과거 어느 때보

다 현실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현실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속에서 되어져야할 펼

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겪게될 사회 . 문화적, 심리

적 적응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를 현재 남한 사람들

이 북한 사람에 대해서 형성하고 여러 가지 태도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측해

보고자 한다.

장기간 동안 서로간의 접촉이 단절되었던 두 집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은

비록 그 두 집단이 동일민족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절의 기간동안 형성된 이질성 때문에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갇

등을 가능한한 최소화하고 적응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취할수 있는 조처중 하나는 두

집단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일 것이다.

사회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집단간의 적응과 통합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은 해당 두 집단사이에 존재하는 실재적인 異貿의 정도라기 보다는 이들 집단이 서로

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이질감의 정도이다 (Stephan an d Stephan, 1990; Ashmore an d

Boca, 1981>. 다시 말하자면 해당 두 집단이 서로가 어느 만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젓이다.

최근 남북한간의 사회 · 문화적 이질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

한 학계의 관심이 점차 중대되고 있다 (민족통일 연구원, 1992, 최수영 · 김성철 · 김병

로 · 이우영, 1994 ; 최수영 · 이우영 · 조민 · 최진욱, 1995; 남현욱, 1미5; 조민, 1995). 그

러나 어떤 연구도 아직 이러한 이질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

날 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우선 남한 사람들온 40년이상의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생활이 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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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성걱적으로 어떻게 번질시컸을 젓이라고 인지하는지暑 살퍼볼 깃이머, 둘쩨로 북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느 끼는 사회문촤적 이질감을 분석할 것이다. 1리고

세번 는 북한 시·曾들에 데한 사최적 거리감을 살피볼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 원리논 자신이 직접적으로 접촉헤8 적이 없는 사랍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남자인

지 여자인지, 대학合 졸업健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고향이 어딘지, 기독교인

인지, y도는 외국 사람이라먼 어느 나라 사람인지 등파 갑이 그 사람이 속한 사최적 집

0(또는 넘주)을 찾이-내고, 그기· 속한 사최직 범주에 대한 우리의 과기 리 · 간접 경힘

合 昏해 얻어진 고 정관넘을 비-팅·요로 L'1의 성격, 테V와 헹동들을 애측하게 된다. 그리

고 이는 실 로 그외.의 관게힝성 昏 아니라 관계의 성격애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난 반세기동안 거의 교 류하지 봇한 남 · 북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될 닙- · 북한 사림·들이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t던 형태

의 관게를 만들어길기는 헌재 서로에 대해서 가지]1 있는 사전적 지식, 김·정 및 테도애

띠-라 사뭇 달라毛 수 있다. 함1제와 같은 분단상힁·에서 북한 사림-骨을 접촉하는 깃이 불

가능한 만큼 우신 남한 사람들이 킬'고 있는 북한(사림-)에 대한 테도를 일·아본은 g북통

일후 우리가 71게된 내적 통합의 d(제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헌재 취할 수 있

는 적절한 조처중 하나일 것이다,

남북한 두 짐단간의 내적 통합의 어려움이 왜 그리고 이떻게 나타나게 될 지는 거·

학문 잉익의 뫈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조1정해볼 수 있읕 것이다. 에를 들어, 남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분화제계의 차이에서 파2W하는 문제들은 정치학, 사최힉-, 경제학. 문

촤인류학눙에서 적질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외. 같은 님A의 내적 통합문제에 대한

거시적 tid과는 달리. 본 인구에서는 납북한 두 집단간의 화합과 겸·동에 영'항을 줄 수

9)는 여러 사회심리학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초접을 두고자 한다.

사최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7]단간의 촤까과 간동에 영힝·을 미치는 태도는 인지적,

김-정적, 그리고 헴상-A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Stephan, 1985). 우선 집단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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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소로 고정콴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감정적 요소는 편

견으로 내집단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외집단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로 볼 수 있으며, 항

동적 요소는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차별적 행동을 말한다 (Ashmore,

R.D. & Del 6oca
, F,K. 1976 ; 이수원, 1988),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북한 사람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인지

한 고 정관념이므로 이에 관한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샅펴보자.

고 정관념(stereotypes)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탄 또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

에 대한 과장된 신념이다 (AUport, 1954 ; As1unore & Del Boca
,

t981 >. 특정 사회적 범주

나 집단에 대한 고 정관념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나, 집단간 차별 및 갈둥

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어온 것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다. 고 정관념은 본질적으로 집

단간의 차이를 과대 평가하고 집단내 성원들간의 차이를 과소 평가하며, 고 정관념과 일

치하는 의집단의 행동을 내적요로 귀인하는 겪향을 보이며,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차별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D. Cam pbell,

1967; 깁혜숙, 1988). 이러한 고 정관념의 오류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삼대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 력으로 삼대방에 대해 빨리 파악하고 적절히 상호작용하

기 위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고정관념이 널리 활용된다 (AlIport, 1954;

Wilder & Allen, 1978). 부정적 고정관념은 실제 대인관계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방향으

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 편파적으로 지각 · 기억하게 하며 (Snyder an d Swann,

1978),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 짙단을

의도 으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등 차별적 행동을 유도하므로써 집단간 갇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

을 주는데, 즉 부정적 고정관념의 대상집단온 자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반

영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reflected a ppra isal ) 낮은 집단정체감을 갖기도 하고, 부정적

평가에 맞도록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자기예언적 효과"(self-fulfilling prophecy e ffect 를

�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Rosenthal & lacobson, 1968). 고정관념은 역사적 원인, 집단간

의 지나친 경쟁, 사회촤과정에서의 학습 · 전수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권위주의적 성

격과 같은 개인들의 인성적 영향으로 생겨날 수 있다(Barton, 1974).

한국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역집단간의 갈등곽 관련하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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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이질다, 특히 지난 so년대후반 대통렁선거이후 부터 영호납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

징과 지익겯등이 우리 사회에 심z]'한 사회방페의 하니-로 둥장히-번시. 이를 파익-하기 위

한 주요 분석들로 고정관넘, 핀견 및 차별농의 개넘이 사회심리학자들애 의헤 적극적으

로 촬용되었다. 엉호님인· IE는 기타 지역과 영호남간 서로에 대한 링정적, 부정적 고정

관M이나 핀조1의 내용을 파익-하러는 언구들이 행헤被으며 (7진국-, 19S4, 1987; 이진숙,

1259; 이진촨, 19S8; 김혜숙, 1988), 특정 지익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님이나 핀건이

어일게 헝성 · 강화되는 지의 심리적 괴·정을 보이리는 시도들도 있었다 (깁혜숙, 1988,

1勢3; 민겅쵠·, 1969; 홍성얼, 1993).

지금까지의 인구들에 의헤 밥허진 지익1敍 고징관닙을 보먼, 서合사람은 끽·젱이고 사

교적이며 징우가 밝고 (이진 ,
IQ59; 고층촤 · 깁헌1섬. 1976), 충칭도사람은 온순하고 예

의있고 보수적이고 인정이 協'으머 (이진숙, 1959; 김坤숙, 1988). 경상도사람·은 무뚝可하

고 시m]촬력이 강하5C 결단성이 있으며 )1집이 세고(깁진국, 1987 ; 이진숙, 1959; 김혜숙,

1988), 진라도사랍온 셍管%]이 강-하고 타산%이머 단결성이 강하고 신뢰성이 但다(고훙

촤 · 김헌섭, 1976; 김진 ,
ISS7)고 한다. 이러한 고정완넘도 지-졉단(내짐단)은 타집단

(외4단)J1다 c-} i·정적으로 보는 경항이 있으머, 따라서 펑가자가 자7]단이냐 티·1단

이냐에 따라 동일 지역민에 대한 고정관넙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싱·도사

람이나 전라도사림-이니· 자거만을 모 두 의리기· 강하고 인정밀·고 똑똑하다고 ) &1지-하는

징향는 반인, 징싱-도사71-은 전라V사람을 )g촬럭과 단결럭이 길·하고 익1삭비.르며 뒤끝

이 나·쁘q고 )1고, 전라/L시람은 겅싱-도시-람을 A&1骨럭이 강하고 악착Y고 고 7]이 세어

실리적이라고 보는 겅향이 있다고 한다(김헤숙, 1988), 김 숙(1988)은 주성장지가 서웁

인 대학싱1들도 그들 부모의 출신지억에 따라 그 지억출신 학섕]돌과 유사한 지8고정관

누1을 기-·진다는 ·깃울 計힘으로써 부모의 고정판Id-S- 자너의 고정핀.넘헝성 상딩-한 엉

향을 주고 있읍을 펴·인해주고 있다. 또한 엉호남고정관님과 일치하는 
-헹동을 

보인 엉호

납사립'들의 헹동동기를 어떻게 귀인하는지를 시헙한 한 언구에 따르면(김혜<, 1993),

지억고정관 과 일치하는 헹A-의 원인 내적 . 안정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겅항이 있있

으이,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V) 지익고징판넘은 디욱 강촤되게 되는 깃이다. 이상에

서 언급한 데부분의 연구들이 대학셍집단올 대싱-으로 한 연구라서 VI긴적 지역고정관

71의 1단내 차이유발요인을 칠·이세는데는 소홀한 면이 있다. 에외지으로 장[f승(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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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0-45세 서울거주 남녀성인 445명을 대상으로 편견적 지역고정관념을 조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직업직위는 편견성향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반면, 학력에 따룐 차이가

있다는 것을 曾兎다. 즉 학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편견성향이 낮은 경

향이 있다는 젓이다, 또다른 연구로 고홍화 · 김현섭(1976)에 따르면, 대학생보다는 직업

인이. 20대보다는 40 대가 편견적 고정관념의 강도가 더 높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경우 분단 이전에는 각도별로 지역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었省 것을 알 수 있다. 이진숙(1959)에 따르면, 황해도사람은 온

순하고 의지가 굳고, 평안도사람은 사낱고 생활력이 강하고 단결심이 세며, 함경도 사

람은 거칠고 생활력이 강하고 의지가 굳다고 한다. 그러나 분단후 북한지역 사람들과

직접적인 교 류를 갖지 못한채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남한에 살고 있는 이북지역

출신 사람들도 도별로 인식되기 보다는 전체로 
" 

이북사람"으로 뭉둥그러져서 생활력이

강하다는 인상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진숙, 1959). 물론 현재도 북한사람들간

에는 출신도별로 고정관념이 세분화되어 있겠지만, 세분화된 고 정관념을 형성할 만큼

직 · 간접적인 접촉경험이 없는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북한사람들은 폐쇄적인 사회주

의체제하에 실아온 사람들이라는 한 집단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북한사람들을 도별로 구분해서 그 들에 대한 지역고정관념을 보기보다는 출신도를

무시한채 
"북한사람"이라는 

한 집단으로 묶어서 그 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보는 것

이 더 타당할 듯하다.

다음으로 집단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이 활용된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이 있다, 인종차별을 연구하면서 Bo gard11S가 처음 학계에 소개했

던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같은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거리감을 발한

다 (Bogardus, 1925).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을 용의

가 있는 지를 묻는 일종의 태도변수이다,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사용된 집단범주로는

인종, 직업, 계층, 출신지역, 출신국가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이 개념을 활용한 연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만큼 많지는 않으나 출신지역, 직업계층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속성(예: 장애인)을 지닌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등이 행해졌

다 (고흥화 · 김창주, 1989; 고흥화 · 김현섭, 1976; 나간채 · 정근식, 1988; 나간채, 1988;

김혜숙, 1988, 송관재 등, 1997). 지역민들간의 사회적 거리감 지각을 분석한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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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먼, 호7J·지역빈을 영남지억은 물-邑이고 기타 다른 지역 1들도 상데직으로 뻗게 지

긱-히-는 펼힝·이 있음을 切-히31 있디-, 해당지익민을 걸혼싱·대지., 친구 및 동업자로 선텍

할 지를 묻는 형테로 측정된 사회적 거리감 연31-에시 비호남사람들이 호닙-사림·은 선텍

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타지역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니.티.났다 (고홍화 · 김헌섭,

1976; 고홍화 · 김창주, 1989, 고용화, 19E9에서 제인용). 영 · 호남출신 대학섕]과 엉 · 호

납출신 부모를 둔 대힉-섕1들을 데상드-로 짐혼이라V 하<1다부터 아는 척도 하지 鶴'것)다

의 1 1개 항목을 통해 사최적 거리감을 측정한 연구에서도 호남지억민이 티-지억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을 벌게 지각하는 깃으로 라히질다 OJ헤숙, 1988).

이兮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내 지역1)·의 갈동에 내한 시.최심리학적 인/f 주로 고

정관님. 호오도, Al견 및 사최적 거리감을 통하이 헹해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상으로

하고 있Ac- 북한과 닙'한이라는 i A단의 관계는 남한내의 지역간의 관게에서는 칠·이-볼

수 없는 독특한 성걱을 깆'는다. 앞에서도 연-cr햄듯이, V 칩단은 분단기간 동안 전히

다-邑 사회인·젼속에서 / %11촬했으띠, 서로에 대해 정회·하게 알 수 있는 접촉의 기회가 거

의 미-달된 싱-테에서, 정치직 또는 이데合로기적으로 싱·덩-히 
tt각색된's 

제한된 정且를 통

해서만 서로에 대한 인싱·을 힝성할 수 있있다. 띠·리-서 우신 가치와 사고에서 昏 아니라

이러 다른 사회)4촬의 먼에서 서로를 얼마나 이짇적으로 지긱-하는 지를 일·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언구에서는 북한 시-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최적 거리3·l- 昏 만 아니라

사최적 이질감에 데한 지긱·도 분석하리고 한다.

3. 연구방법

3.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지-료는 18세이상 성인닙'녀를 대싱·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히.여 수7]되

있다. 표뽄은 안산지익주민- 상으로 디.단게$릭-표본추骨(multista80 c lustcr stIm plin g )

빙-식을 통해서 선정하었다. -(선 표-lg,내 지업게층을 디.잉·촤하기 위하어. 인·신·지역을 공

단지역. 상업지역, 핀>서지익으로 구분'하고, 긱· 지억내에서 표-IA,을 추출힐· 지역을 신정

하였다. 선정된 공단지역과 %B(서지역내의 기업체밍단과 관공서 및 급 . 기관)정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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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거기서 다시 단순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설문지를 배포할 기업체와 관공서 및

금융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체나 관공서 및 금음기관내에 직원이 10명미만일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 이상일 때는 그 들중 10명을 무작위선정하여 섣문을 배포하

였다.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표본을 추출할 상가지역 한 곳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상가지역내의 모든 상점주인과 점원, 그리고 노 점상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수

거하였다. 그 결과, 공단지역에서는 약20개 기업체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관공서지

역은 시청. 경찰서, 보건소, 세무서, 전화국, 우체국, 교 육청, 동사무소등 9개 관공서와

10개 시중은행이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지는 약590부가 배포되어 이중 493부가 수거되

어서 83.59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5월 중순부터 6월 첫째 주까지 3주

간이었다,

3.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3.2.1 고 정판념

북한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19개의 형용사

를 제시하고, 각 형용사에 대해 북한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3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점; 다소 그럴 것이다 2점; 매우 그 럴 것이다 3점-로 표시하

게 했다.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구성함에 있어서 북한의 폐쇄적 사회주의가

발전시켰을 수 있는 성격특성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도록 안

배하였다. 예를 들어, 사고가 획일적이다, 적당주의적이다, 융통성이 飯다, 도전적이다

같은 형용사가 전자에 해당되며, 조직에 잘 적응한다, 인내심이 강하다등이 후자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항의 지시문에는 응답자가 북한 사람의 성격을 생각할 때 북

한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을 먼저 생각해보고 질문에 답하도록, 
" 

북한체제하에서

40년간 살아온 북한 사람들은 어떤 독특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는 설명을 살었

다. 설문에 포함된 형용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3.2.2 사회적 이질감

본 연구에서 사회적 이절같의 개념은 
" 

어떤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이 가치관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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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식 <-1리고 사최생횔·빙-식에서 얼미.니. 니- 또는 - 위리(집단)외. 다르다고 지긱-하는 지"

의 정도를 니.타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소1문에서 북한 사람·듭이 8개의 하위영억에서

- 리외- 열마나 다르다고 싱1긱-하는지를 3 주]척도 (전허 다르지 않'디· 1점; 디·소 다릅 것이

다 2 점; 매우 다를 깃이다 37])로 측정하였다, 8개의 하위영역은 %쌩러-하는 빙-식 (사고

]-M·식), 助가치관, 卷부부관계, 卽부모-자너관게. %지·너교육%식, 卷이웃관 , (5리장동

료들꽈의 관계, 卷시장상사외.의 괸·계로 3L성되이 있다,

3.2.3 사회적 거 리감

본 언<,L에서는 남한네 지역간 사회려 거리김' 인구項괴.외-의 비교를 위하어 의도적으

로 기존 인2/에서 i]·A-假던 동일한 척도를 시d-하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 대혜 느

끼는 사회적 거리김-을 측정하었다. 본 인구가 사용한 사회적 거리김-칙도는 7헤숙

(128S)이 영1냠지어 고w징괸·님과 견을 연구하먼서 사용兎딘 척 L이다. 이 칙도는 사

회적 거리김-의 정도를 달리하는 1 1개의 
-%동의사 

진술문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사와 일

치하4 - /:,<-항들을 모 두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디- (표1 침·z). 이 칙도에 $함된 1 1

개 문항은 사최적 거리7]-의 정도가 다谷 36개 7힝·들을 I l %1칙도 (거리감이 진허 없을

경우 1점, 거리김치 아주 昔 깅-F 1 1주])로 대학셍 45닝에게 펑가하게 한다음, 키· 문항의

사최적 거리김·척도치외- 애매V를 산출하어 C.I 중에서 고른 깃이다 (7]혜숙, 1988),

4표 l> 시-회적 거리김·칙도 뎔항吾

2. 연인 3
. 그냇,-t 2한엉히.·11다 1,80 2,24

f], 내가 속한 친복 31 71에 y,l-은 %])]버로 반이-8이 或다 $O 2.05

4. 긴-은 직 징·의 M-1/r로

� 

2iC- - 히-A다 3,44 1,69

G. 기 회가 열·으 
-l ]//로),t 심-겠다 4. )0 1.RO

6. 익-수-징도는 히.·A니- 5,97 2.79

7. 입.V]에 와서 산%/) 인사정V%< 하戚다 6,29 1,60

8. V>-3- 친</j]L는 Al·지 않凍니. 7.50 3,33

0. -Y-리 기.족의 J ,{괴. 견)헤서 인최 이 시는 깃은 거-1,]-히.
, , . ,,, , . 

+.

A다
H·dh t·00

10, -Y-리 7,l 이.이 니. 동$ :i-기- 간이 <·.;-·지 봇하 하或다 9,90 I,36

I l . 아-)[7- 칙V 하지 館'或다 10,[) 1.( 0

7. 1) 원래 척/i-L는 후)p<모임 J데, 본 설분에서는 1족모임으로 誤記되이 骨있다.
舍처: 김'S]]4((l%8), p. 13S. 표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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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득립변수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문화적 이毛감,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을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변수로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개인수입, 응

답자 자신의 고향과 부모의 고 향, 그리고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시켰

다. 연령은 5년 단위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업은 기업체의 임원이상, 중간관리,

일반사왼, 생산직은 생산감독, 숙련공, 단순노동자, 그리고 판매 · 서비스직은 상점주인,

점원, 노 점상으로 세분하여 물었으나 분석에서는 기업체 직원을 관리 · 사무직으로, 그리

고 생산직, 판매 · 서비스직 및 공무원으로 크 게 4개의 직업범주로 묶었서 사용하였다. 교

육수준도 무학,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졸업까지를 한 범주로 묶고, 대학원도 4년제대학

졸업자와 함께 크 게 4 범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4. 결과분석

4.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중 남자가 355명(72.3%>, 여자는 136명(27.7%)이었다.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38.2%(162명)으로 가장 많景으며, 그 다음 30대가 35.9係(176명), 40

대가 16.5%(81명)이였다. 따라서 응답자중 4분의 i 이 20-30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

다 (표 2 참조). 교육수준을 보면,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응답자들이 고등학교를 나왔으

며, 응답자의 약40%는 전문대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

체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분포를 보면, 기업체 사무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6.65(226명>이었으며. 이들중 중간관리직 이상(과장이상)에 속

하는 사람들도 12%(58명)나 되었다. 긍무원이 15.5%(75명),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6.9%(82명), 그리고 판매서비스직이 21%(102명)이였다. 판매서비스직중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24명(4,9%)이며, 상점주인은 46명(9.5%), 점원은 32명(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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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Id·지-중 64.3%(314rA)가 길환을 兎으1기, 기·개暑 피임지고 있디-고 하는 사릴·도

64,7%(319멍)이었디-- 응리·자 인소%은 보민, 약33%(1351-M)의 응딥-자들이 100반원이하

의 소%-을 各리고 있으미, 100-150만원데 1득지.는 35%(15619), 150-2卽만윈대 소 득자는

21. I W(941:g)인 것으모 니·타났다. 응닙'지·가 자신의 Lil항이라고 밀'한 지억을 )rovJ, 서울 ·

겅기도가 40%, 충청도가 20.5%, 전리·도 젼상도가 긱'긱' Iq.9%, 12.4%였다. 웅딥'자 부모

의 고 힝·< 서-S- · 깅기도기· 개%, 충칭도 25%, 전라도 22,5%, 경싱-도 14%로 나리·났다.

4.2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격 성율 니·타내는 19개의 헝- - 사를 제시하고 북한 사람들이 C그러한 성걱을 어느

정/L 가지고 y)다고 셍격'하는 지를 불었다. /l- 걸과, 북한 사림'들의 성걱에 가장 근접

히.니J(, 생기·하는 성격 싱骨-A 순)%-1대로 셋1짠 지켜하변, 인내심이 강-하니-(펑균 2.3(i),

띵령이니· 71위에 d 종커이디·(펑균 2.:f2 ), 51리고 조3-i에 잘 시응힌·다(펑균 2.26 )었다1)(표

3 71·1). 이들 성걱%성에 대해 7'1체 응7]-지-의 40%이상이 매우 그립 깃이다고 담했

으 며. t9宅이니· Y],위에 순종적이다외· 인내심이 걍-하다는 전체웅딥자의 90%가 /1렬 깃

이리-고 )생각健디-. 전체 응님-자의 80%이싱·이 CI릴 깃이라고 Ar긱점하고

� 

있는 북한 사립-의

성직특성으로 V A하다(84.6%), 사고가 획일적이다(84,3%), 의십이 멸'다(82.9%), 창의적

이지 봇叫디·(82.5%), 조·직에 $] 을 주1-曾다(82.4%), H먼싱실히·0(81.7%), - - 통성이 飢디·

(g().4%)동이 지직되었다. l/1하1에 게]M'적이다는 성z]특성은 응딥-자중 76.8%가 진히 3-

렇지 않을 것이리·고 대Id-하었디-.

])/)//[-/33 ,])3.고3333.,,>미 . i ,rnt J 앤., L삐,, ,%띠 7뻐 .,,

로 A]수피· 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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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남자 72.3% (355)

성별 여자 27.7 036)

총계 100.O (4인)

18-19세 2.O% ( 10)

20-24세 13.5 ( 66)

25-29세 24.7 (121)
30-34세 19.6 ( 96)

荊 1밉 盟 認
찔 討 亞

55세이상 2,2 ( 11)

총계 too.O (4卽)

무학 0.8% ( 4)

국민학교 1.8 ( 9)

<t 柒. , 난 ,認
「

전문대학 14.5 ( 71)

4년제대학이상 25.2 (124)

총계 100.0 이인)

(기업체)경영주, 중역, 임원 3.5% ( 17)

(기업체)중간관리직(부장,차장,과장) 8.5 ( 41)

(기업체)사무직 (대리, 계장, 평사원) 34.6 (168>

공무원 15.5 ( 75)

(생산직)생산감독 (주임, 반장) 4.7 ( 23)

직업 (생산직)숙련공 6.6 ( 32)

(생산직)단순노동자 5.6 ( 27)

(판매/서비스직)상점주인 9.5 ( 46)

(판매/서비스직)점원 6.6 ( 32) .

(판매/서비스직)노점상 4,9 ( 24)

총계 100.O (4記)

미혼 35.O% 071)
혼인 기혼 64.3 (314)

상태 이혼, 사별 O.6 ( 3)

총계 100.0 ( 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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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싱-지-의 성

(기]속)

50만원이'하 3.4% ( 15)

50AV ·71 1001 71 26.9 (TO)

100민-오1 . . . 150만71 35.O (1已6)

15()VI·<l 200만y[J 21.1 ( 94)

기]인 200만%J . 250만%.l 7.O ( 31)

수31 
'

250반%A - 300만원 4.O ( 18)

300만%A 350만원 1.] ( 5)

3트0모1·우1 - . . 400만원 ].1 ( 5)

400만 - l이싱- O.4 ( 2)

圍 . 關

. . rn 코/1 . . . . . . . 19q,c.國(59이

서-A l.6.O /, ( 7L))

깅 기),c 
'

24.5 021)

깅-원도 5.9 ( 29)

71 히,
충칭도 O.5 001)

" '

검상도 12.4 ( 61)
· 

!라//- 19, ( 98)

기타 (제주V, 이 11-, 외국) OS ( 4)

園 .

C다!1 
. . . . . .

國 .

關

團 關 )po,(<. 그4 꾀

)s-1-A 6.4% ( 31)

겅 기2;-1 21,:3 (103)

강7브,c 6.O ( 29)

31 ,-, 충청V 3,O (121)

2,/[ 깅상V 14.O ( 68)
J" 씽 1리.도 22.5 (109)

/에73,t 0.4 ( 2)

이북(쵱-해/L,핑안//, 함4도) 4.3 ( 23)

총게 100.O (4셧)

님-한내의 지억간의 고정관넙파 북한 사림·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교하기 위하어, 진자

외- 후자의 인구에서 -S-통키으로 포힘-된 성걱특성을 보V]l 인정이 밀·다, 인내심이 깅·하

디·, 체입김-이 %·하디-, 2 1친성<1히·디·동合 吾 수 있디-, 기존 연구에 띠-르먼 내집단에 대힌

tit졍권·념으로 정이 t2'다, 2-v-1성실하니·, 인내심이 깅·하다동을 맘이 지적하지만2), 외조]

m

2) 길'헤숙(frS8 의

� 

대힉·y을 대싱으로%'l· 연31·에)%->는 자기 Y]단-7 핑가험· 매 경상도출신은 VI.V%,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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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정관념으로는 충청도 사람에 대해서만 응답자들의 60-70%가 그 런 성향이 있다고

한다(김혜숙, 1988; 이진환, 1988). 그 런데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인식할 때 90%이상

이 인내심이 강하다, 82%가 근면성실하다, 68%가 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헌재 북한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남한내의 타지역간의 고

정관념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았다.

또한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전적으로 긍

정적인 면만을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가 획일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하며, 융통성이 없고 의심이 많을 것이다도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으로 지적되고 있

다. 이러한 부정적인 성격특성은 그 형성원인을 개인적 특성에서보다는 사회적인 것에

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체재하에서 장기갼 적응하여 살면서 갖게 되었을

법한 성격특성들이다는 것이다.

<표 3% 북한 사람들의 성격 특성에 대한 지각

1 勒 卷 m 
-

A

相
認 . . % 

特
(忍初)

이기적이다 3),9% 53.0% 15.1% 477 1.83 <.67)

명 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 9.6% 49.0% 41.5% 480 2.32 (.64)

의심이 많다 17.1% 54.9X 28.0% 475 2.II (.66)

적당주의적혁다 認.7知 4 . 역 17, 477 1.記 (.70)

책임감이 강하다 24,4% 49,5V 26.1% 479 2.02 (.71)

근면성실하다 18.3% 56,7% 25.O% 480 2.07 (.66)

인내심이 강하다 8.5X 46.8% 44.7% 493 2.36 (.63)

조직에 잘 적응한다 27. 知 房.0知 4 . 4郊 477 . 照 (.74)

창의적이지 못하다 17.5% 55.9% 26.5% 479 2.09 (.66)

소극적 이다 25.2% 52.3% 22.5% 493 1.97 (.69)

융통성 이 었다 19.6% 53.7% 26.7% 484 2.07 (.韶)

사고가 획일적이다 思.7知 田딧 띵. 郊 477 . 訪 (.冊)

출신은 73,8%, 충청도출신은 75,9%가 내접단을 정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슷하게 이진환(1988)의

연구에서도 부산대학생들중 92%가 내집단이 정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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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
認2·w ,-[l/-, l. % 

31)d'
(-뮤‥l·l-)

m r

벤-힝·적이다 28.8% 01.2% 10.O% 479 l , 81 (,59)

V 진> 이니· 27.3% 46.8% 26,O% 493 l.99 (,73)

비%1 ·i 이다 20.4% 53.'2% 20.4% 485 2,06 (.68)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도 團 團 團 q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순씩·하디. (5.4%, 59.O% 25.6% 403 2,IO (,63)

3.) 정이 或 나 31.8%% 57.5% IO.7% 493 12/9 (.62)
m m m m m

계방시이다 70.8%, 17.5% 5.6% 493 l . 29 (.56)

진체적으로 ),tI%tI, 12개의 셩 ]특성들o]] 대 CI-렇다리-고 응딘하는 비율이 60%骨 ]

는 깃으로 JiL아3) 님-한 사람들은 -l+한 시·i/-l-들01] 데헤 님-힌·내의 어띤 지역VI보다 복헵·$

인 성긱특성을 지닌 것으로 j,나 경힝이 있읍-3- 원- 수 있다, 실재 남한 지익간 타집단에

내한 고 정판%·1을 분석한 기존 인3L吾을 보(/] 어tpl 지역도 60%이상 省-의율을 보인 성A

- 성이 10개니. 되지{7 일'았다.

l 게의 성직특성이 이1보 치·우)으로 2/-성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어 요인분석을

수1시하었디·, l- 주}과 6게의 요인이 /l/우 가(eigeuvalue)가 1이상이었으머, 이들 요인은 전

제 V(링0(variatiou)의 57.3%를 설1-M히.고 있다 (표4 침-조). 제1요인에 기회y의직이다, 이

기적이디-, 의섬이 Yd·-다, 띵링과 59위에 순骨적이다, 적딩·주의적이다가 AL힘·되있으머 (고

김A<l-j·II이리- 힘·), 제2요인에 피임K-i-이 깅-하니., AC%신싱실하다, 인내십이 깅-하다, 조 리에

잔 직옹힌-디·기· 포힘-되었다 (j'/,정괸-님11).

3) 개考적01니‥는 침-렇지鶴'니·co- A-Id·헌· 비-2 이 76.S%로 니.니.M·는데, 이는 1)H'l.이 t//·히.지.민 개1낭적이지

M'디->< 진舍에 呵 O-릴다고 - - 담한 비合이 그 만큼인 깃으로 헤석'恒· 수 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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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 북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相 /%-群** 罰, 目,, 制1,,洞3,罰.洞.,
기 회주의적이다 0.72

이기적 이다 0.70

명 령 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 O.60

의심이 많다 O.50

적당주의적이다 O.44

신뢰도계수 2 -
. 68

책임감이 강하다 O+74

근면성실하다 0.68

인내심이 강하다 o.65

조직에 잘 적옹한다 CT52

신뢰도 계수 op < 62

창의적이지 못하다 0.70

소극적이다 0.70

융통성이 없다 0.63

사고가 획일적이다 0,57

신뢰도 계수 ry -
, 1

반항적이다 O,80

도 전적이다 o.64

비판적이다 0.54

신뢰도 계수 2 -
, 68

순박하다 o.81

인정 이 많다 0174

신뢰도 계수 Cf -
. 51

개방적이다 0.81

제3요인에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소극적이다, 융통성이 飯다, 사고가 획일적이다 (고

정관념Ul), 제4요인에 반항적이다, 도전 이다, 비판적이다 (고정관념IV), 그리고 제5요

인에 순박하다와 인정이 있다가 포함되였다 (고정관념V). 제6요인은 개방적이다는 한

문항만으로 구성되었다. 복수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 요인들에 대해 신뢰도검증을

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 tr 가

� 

o,51-0.68 수준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w

것으로 나타 다.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성격특성의 차원중 고정관념n와 고 정관념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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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인관게나 조리AA활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격특성을 내포하고 있

다. 그/-외의 고징관녑들은 사최주의체제에 길듭여전 사람들에게 혼하게 붙처질 수 있는

[y[]견이디.. 특히 사고가 획일적이고 칭·의적이지 못하며 융·통성이 없다는 고정관71111의

성격특성은 
" 

창의성과 적극적이고 晋)<]임는 지·기변신"을 요구하는 오늘날 자본주의사

최에 적음하여 사는 것을 매우 어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성격특성이다.

다음은 같은 납한 사림'이라고 하어 J;-L처L 북한사람에 대해 같은 내용파 간은 정도의

고 정관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는 가정은 l·못된 것이다는 점을 김풍 보고자 한다. 다

시 말히·자1편, 같은 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림'의 어떤 특성에 따라 북한 사람을

다르게 지각하고 다른 고 정관님을 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징 4단에 고정관넘읍

'弔성하는테 
외조]단 구성원간의 차이를 살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정괸.넘의 지긱페 차이를'유빌.시키는 요인은 크 세가지로 나누이 普 수 있다, 칫

쎄는 고정관님의 데상이 되는 4딘·이니· 사람의 속싱으로 를 들면 갑은 잉남사管이라

도 41은 사림-이니- 교육수준이 높은 시구]-이 그렇지않은 사림-들보다 엉남사람 특유의 성

·걱특성을 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吾 로, 고정관Y)을 깆'는 주체자의 속셩으로 권

위주의적 인성을 l·진 시-A일수록 편건적인 테도를 견지한디-든지, 교육을 많이 번·은 사

림-이 덜 펀견적인 대도를 가진다는 것이 여기에 해딩'된다. 번 는 상됨·A 요인이다.

집단(집딘·의식)이 平드러지는 사최적 싱'룅·으로 에를 들어 두 집단이 극단적인 경젱1이나

대89하는 싱·의-이 1핀이졌을때는 펑싱·시旦다 t정관M적 사고가 더 호1저하게 돌출할 수

았디-.

본 인3L에서L w/번쩨 요인에 초짐음 두이 고정괸·넘을 지격·하는 주체자의 속성에 따

라 북한 사람에 대한 )7정괸·노]적 사고에 차이가 91는지를 실A보았다, 이를 위하이 싱

1컨, 연링, 교육수준, 리71, 고향, 부모의 고힝, 북애 친척유무, 개인수입등과 같은 11정관

R 인지자의 속성- - 분석에 포힘-시컸으머. 일원 1량분석을 통하어 조]단간 핑%차이를

A증하었다 (표5 ]-조).

우선 성변에 따라 북한 사람을 다르 지긱·히.는 지를 뵤먼, 6가지 고 정관71중 두 고

정관% 에서 骨게직으로 A-의미한 남니차이를 나타넸다 (표5 참조). 여성이 님·성보다 y

한 사림-들읍 더 첵임 1있고, 근민셩실하띠, 인네심이 강하고 조직에 l· 적응한 것이라

[고 보는 겅향이 있다 (고정%9-MIl 여성평균-2.33; 님·성펑g-2,13), 반먼에 남성은 이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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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사람들을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고정관념끼 여성평균-1.21; 남성평균

- 1.32).

연령대별로는 세 고정관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50-54세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고정관념f 과 11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반면에 고 정관념V에서

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언다.

<표 5%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지각에 있어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

성격특성 고정관념 고정관념 고정관념 고정관념 고정관념 고정관념

설명변인 I 11 m IV V VI

성 no t s ig. F-17.95 no t s ig. no t s ig, no t s ig. F-3,24

p <.001 p <,08

연령 F-3.25 F-1.96 no t s ig. no t s ig, F-1.韶 no t s ig,

p <.001 p <,06 p <.08

교 육수준 F-10,05 F-7.15 no t s ig, F-5.20 F-2.% no t s ig.

p <.001 p <.001 p <.01 p <.07

직업 F-u,72 F-4,75 no t s ig. F-7.26 no t s ig. no t s ig,

p <.001 p <.01 p <.001

응답자의고향 oc t s ig. no t s ig, no t s ig. no t s ig. no t s ig. no t s ip.

(출신지역)

부모의 고향 no t s ig, F-6.24 F-3.34 no t s ig. no t s fg. no t s ig.

p <.05 p <.07

利桐科 ……, 目' ……. ……. ……. …….

응답자 수입 no t s ig. no t s ig. no t s ig. no t s ig. no t s ig. no t s ig.

주) 110 t s ig.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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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풀어시 말히.자면 50-54세 언링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북한 사림·돌을 )iL다 기최

주의적이고, 이기직 . 적딩·주의>이머, 의십이 協-고, 명렁이니- Y}위에 순종적이라고 보

며, 동시에 책임감과 인내심이 있고 A/PAl성실하다고 어긴다. 하지만 순박하고 인정이

있다는 점에서는 디.른 인령데보다 l 1 동의하는 깅향이 있다. 그리고 고정%s·님1V는 전체

)령7단긴· 차이에서는) 통게직 +-의도를 못y있지만, Duncan의 Multi-r lI ge test 에서는

50-54세 언렁짐단이 20데 인宅집도1-보다 통계적으로 T-의미할 정도로 북한 사림'을 도전

적이고 반항직 . 비판적이다고 뵤는 겅힝·이 있는 것으로 旨허졌다.

교A수준빌 북한 사림-에 대한 고정판넘 인지도를 보면 (표6 듣]-i조), 중학교이하의 교

4)-을 반은 사曾들이 그 이싱· 교-H-을 VI·x 사림·보다 북한 사람들을 보다 더 기회주의적

이고 이기적으로(고정4님1), 그리고 더 비판적이고 도전적으로(고정관님IV) 인지하[9,

또한 동시에 책입김-이 깅-하고 H먼성실曾 것(고정관념11)이라고 생]긱-한다, 대힉-교육이상

을 반은 사림-晋은 고 등학교 교육을 반은 사림'보다 북한 사람을 더 순吟하고 인정이 檢

다고 j%지-한디- (고정관님V),

북한 사람의 성걱특성에 대한 고정관넘이 직업1셜로 차이가 있는 지를 4중한 길과를

보먼, 고정관넙1, 고정관넘11, 고징관넙'IV에서 직업집단간 l-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니.티-난다(표 7 ]-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북한 사람을 보다 더 기최주의적이고 이기직이이, r 령이나 권위에 순骨직이]I, 의심딸

고, 적당주의적일 것이라고 T생긱'하는 징'힝·이 있다 (고정관넙1), 동시에 이-趾은 관리및

사무리이나 ) &1산지에 비해 첵임검-, <.]-%1성싣, 인네심에서 보다 긍정적이라고 지각한다

(CD-·정관넘11). 이듭은 <L한 북한 사람늘이 반한적, 도.조1적, 비삔·직일 것이리-고 생각하는

성향도 디-른 직업집딘-에 비해 다(고정괸·녑1V). 반먼, Ar산직에

� 

종사하는 사랍은 다른

지업잠단에 비해서 북한 사림'이 도전적, 비핀·>일 것이라고 솅z]·하는 겅한이 가장

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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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교육수준별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차이검증

성 특 見 육수준 균 <7 사 수 ‥ w· t‥t
"

5
>均

1중학교이하 2,23 .
47 32

· 荊· CA 而 :

·袍‥ 目 :

과 IV
恭 등학旦 1.96 . 47 253 t

" "

卽2년제대학 L91 . 54 68 4

중학교이하 1딩7 . 7 朋

·袍· 堂 :
'

卷 년제대학이상 . 田 얼 밉1 T

주)l) 
+

은 유의도a-.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표 7> 직업별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차이검중

T c %i
Duncan Ran ge

성격특성 직% 평균 r 사 수 T,st
A r

1관리및 사무직 1.90 .
42 214

. 卷공무원 1.91 
,
44 72

1 哥 1

卷 산 1.93 , 42 78

卷서비스직 . 0 . 여 面 m g

1관리및 사무직 2,15 . 43 215

O 叫611
借공무원 2.20 . 47 73

" "

卷생산직 2.08 . 51 79

帶서비스직 , 認 . 명 7 * R

1관리및 사무직 1.95 m 48 218

…… 雲끕 [ : . .

卷서비스직 2.12 . 50 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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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고향이 이북이거나 북에 초1척을 두고 91는 사림'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吟한 사람들이 치임김-있)1 H면성실하고 조리에 잘 적응한다고 셍각하는 겅향이 있다.

옹답자의 출신 지역이 북한 사람들에 데한 고 정관님적 지각에 어띤 차이를 가저오는

지를 산피본 질과, 남한내의 지익간의 반<&] 고징관념과는 달리, 남한내의 출신지역이

북한 사림-듭의 성z]특성을 지각하는데 어띤 유의미한 차이도 보이고 있지 않았다. 따라

서 남한의 어느 지 출신 사람이건 북한 사람의 성걱특성을 지각할 떼는 유사한 성힝·

을 보임을 안 수 있디-. 그리고 응담자의 수입의 많고 직읍에 따라 븍한 사림-의 성걱특

성을 지각하는데 이떤 차이도 니.타니-지 僧았다,

이상, 고정관님을 지리·하는 사람의 어러 특성에 따라 북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지2-1·

하는네 어[tI 차이가 있는 지를 산피본 결파, 고정관넘111, 고정관넘V, 그리고 고징관넘

VI 에 대해서는 남한사림-들이 데체로 유사하게 셍각하는 겅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민'하자1견, 북한 사람이 소극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를 管 짓이며, 융통성파 창의성

이 부족할 짓이라는 점, 순박하고 인정이 많을 짓이다는 점, 그리고 개방적이지 못할

깃이리-는 짐에서는 내부분의 납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젓이다.

싯.3 사회문화적 이질감

님- · 북한이 분단된 이후 진리 다른 사최체제하에서 지나온 기간이 거의 반세기가 된

디·, 남북분난 조 읍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장성해서 한 가정을 J /리고 사최의 주익으

로 훤·동할 정도의 세월인 짓이다, 그동안 납 · 
-닥한 사립·들은 진히 다른 정치. 사최, 경

제, 문촤 및 사상속에서 배우 다른 방식의 사최촤를 깅힘하었으며. 따라서 %거·하는 방

쉬, %'01] 있어 의미를 추구4-P 방식, 시-A-들과 시·회3 관계를 맺어기-는 %·식 및 기타

여러 )%촬에서 서로간 상당히 차이가 있음 수 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분제는 이

Vd 차이吾 사림-들이 어떻게 인시하는냐이다. 즉 이러한 차이가 장기간의 서로 다른 시.

회촤 과정에서 걸과한 것이기 때분에 도저히 변최.시킬 수 일도록 인셩지.체가 )쳔촤되었

다고 보느냐 아니먼 체제 문에 All긴 것이므로 체제가 바뀌고 재사최촤의 과징을 통헤

서 1;l[]촤가능한 것으로 보느니·가 중요하다는 깃이다. 본 인구에서는 이를 안아보기 위한

칫 탄 로서 남북한 사림-들간의 차이가 깁·지될 잉의들이 어디이며, 또 어느 만큽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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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상대

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이 처읕에는 서로에 대해 흥미를 끌기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

지만, 같이 살아가는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 특히

가치나 사고방식의 차이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형성 ·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사람

들간의 실제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지각된 차이이다

4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8개의 모든 영역에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이질감의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

의 차이를 가장 심하게 지각하였다.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97%, 93%로 나타났으며, 이들중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각각 전체응답자의 51%, 44%나 되였다.

공적인 관계인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사적인 관계인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보다 훨씬 더 이질적일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간관계중 가장 일차적인 관

계인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을이

각각 35.6%, 34.9%로 8개의 영역중 차이를 가장 적게 느 끼는 영역이었다 (그림 I 참조).

4표 8% 북한 사람과의 사회문화적 이질감 정도에 대한 지각

利測 余·새. 뇨. ·‥‥ 凰..,
사고방식 6.6% 47.7% 44.2% 4% 2.38 (.61)

가치콴 3J% 46.3% 50.6% 412 2.48 (.56)

부부관계 35.6% 55.9% 8,5% 481 1.74 (,61)

부모-자녀관계 34.9% 54.4% 10.8% 482 1.76 (.63)

자니교육방식 19.O% 51.6X 29,4% 483 2.10 (.68)

이웃관게 18.5% 56.2% 25.3% 482 2.06 (.66)

직장동료관계 15.9% 59,8% 24.2% 483 2.08 <.63)

직장상사관계 正.1郊 겹. 河 O. 巷 . 廷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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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l> 사최문화엉역벌 이질감정도 비교

장상사관 l

W
"

認1 l
구田

%

. , i 
.

O o.5 1 1 . 5 2 2.5 3

이 칠감정 도

본 연구에 포힘'된 8개의 사회문촤지 이질갑의 엉역들이 이떻게 싱-호연관되어 있는지

실'피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9 침-조), ]- 결과 세 요 인이 ] 3-가

(eigenvalue)가 1.0를 님었다. 추출핀 세 요인에 포힘-핀 문항들을 고려하어 긱·긱·을 가치

요인, 가족괸·게요인, 대인괸·계J오인으로 밍떵하있다. 가치요인에는 사고방시과 가치관이,

기·족괸·게요인에는 y부관계, 부3;·L자녀관게. 그리고 지-너양육宅·식이, 인관게요인에는

이웃괸·게, 직장7且 및 상사와의 관계가 포기·되었다, 이들 세 요인은 전체 사회문화적

이질김-의 변이중 75.3%를 설밍하고 있다. 긱· 요인에 대해 신뢰도를 분석省· 겯과 t 두

신뢰도게수인 크론비·흐 일피·(Cro11bach (y )가 . 70을 님어서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긱' 요인이 신뢰할 만한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이 있음이 R]증되兎으므로, 2-1- 요인

의 항-F·들-皇 합산히-이 영균 y·한 디.- . , 이를 카 31인의 데표 점수로 심-있.디.. 1리고

이-趾 세요인에서의 차이를 유밥하는 ap<1인이 무잇인지를 일원변링·분석을 통하어 띰아보 .

았다. 그 결과는 4표 IO> 과 같디-,

- 선 기·치요인은 성과 71릴에 따라 통게A으로 유의미할 징/ 로 이질김- 지긱-에 치-이

가 있5이 나타닐·디- (표10 A-조). 여성이 닙-성보다 북한 사람들이 가치관이니- 사고방

5에서 - (리외. 더 다르다고 지긱-하는 진힝·이 있있다 (어셩싱균 2.55, 표준핀차 o.50; 남

성평]R- 2.38, 1[E준편2 0.54). 연宅%]던·1칠 기-치요인에 대한 이질김· 차이를 보띤, 20 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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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이 30대, 40대 후반의 연령층보다 북한 사람을 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였

다 (표11 참조). 비록 통계적 유의도는 얻지 못했지만, 55세 이상의 연령집단도 다른 연

령대에 비해 북한 사람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표 9% 북한 사람들과의 사회문화적 이질감 요인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부하량 신뢰도

가치관 . 田

부부관계 , 86 tr -
. 71

부모-자녀관계 . 85

자녀교육방식 , 名

이웃관계 . 79 tI 
-

. 85

직장동료관계 . 田

직장상사관계 . 7

4표 IO% 북한 사람과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정도 지각에 있어서 집단차이 일원변량

분석결과

肩烈% 胡 *制胡 判割胡

· ……,

例
F

: f n. t s i,. .. t ·i,.
Et.uo

. ,

F-2.78 F-3,31
旦 육수준 no t s i .

p <.05 p <.05

.

.

F-s.62 F-z.34
7 no t s i .

p <.05 p <.08

결혼>부 no t s ig. no t s ig. no t s ig.

개인수입 no t s ig. no t s ig, no t s 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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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IN 북한 사람과의 가치요인 이질7-l· 지각에 9)어서 연렁차이검증

巷1-判 ·l% %·'· 而 ‥]i
'

雪"呵'"""
J) 出-섬세 . 而 . 田 7

A-29A-l] . 50 , 52 11

% 30-·34서} 2,3目 . 53 허5

·

- ·-·l 目[쪘 : 1 堂 
' '

目][찔 目 堂 
' '

卷 田세이상 . 밀 . 0 11

가족관 요인은 성. 교육수준, 그리고 직오]에 따라 북한 사 ]H예 대한 이질감을 다르

게 지긱-하는 깃으로 니-티.났다(표10 참조). 여성이 남성보다 (이성평6t i.94 표준%1차

, 51; 님-싱펑균 l.83, 표준펀차 . 51), 학릭수준이 녈을수록, 생산커에 종사하는 사림·들이

디-른 직종에 종시·히·는 사람들 보다 북한 사림피 부부4표 I l% 북한 시·람고).의 가족괸·게

요인 이짇감 지기-에서의 교육수준, A[l-게,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너교i-빙'식에서 우

리와는 다를 것S-로 )%각하는 겅향이 있다 (표12 참조).

4표 12> 북한시곡1'과의 가족관게요인 이질김- 지긱'에서의 교육수준,

직입일 차이 겁증

·>判 ·l g·]…l·l %‥ 器 . ·杵
"u"

]남'g'
교육수준 0) 助

u a

T 중학교이하 I,91 ,
61 :·33

51등'학57( 1,% , 51 250

% 2<L1제 대학 I,80 . 46 70

가족 d3 4년제 대학 상 ].78 ,
50 123 .

관]]1 3<]l'團'團 
圓

" 回 國

關

" ' 關 國

7'圓
요인 

'

il·i['C f"" 1.85 . 51 22

) 공무윈 1.72 , 52 73

卽 셍산직 l.99 . 47 82 g +

卽 판매 · 시비스직 1 , 88 SO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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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북한 사랖과의 대언관계요인 이질갑 지갹에서의 교 육수준, 직업별 차이 검증

교 육수준 T 恭

m 중학교이하 1.22 . 23 29

借 고등학교 L23 . 21 237

卷 공무윈 1.30 . 21 72

卽 생산직 1,27 . 23 75

卽 판매 · 서비스직 1,22 . 18 85 t

대인관계요인에서는 교육수준과 직업만이 이질감 지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玆는데, 2년제이상 대학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공무원

들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직장내 대인관계나 이웃관계에서 북한 사람들

이 우리와는 다를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13 참조).

독립변인별로 요약해보면, 성별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가족관계에서의 이질감

지각에 차이를 가져오며, 교육수준과 직업간 차이는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서의 남북

한간의 이질감정도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개인간 수입

의 차이나 기혼여부가 가치나 가족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어느 정도 다를 것인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4.4 사회적 거리감

북한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까운 정도가 서로 다른 11개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楚다. 각 문항과 응답자의 생각

이 일치하면 그尋다,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다에 응답하게 한다음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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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피%11툐w로. 계산하였다. < L>L 삐> 서 보듯이, 잎집에 외.서 실·1펀 인사정도하感다, 악수

정/L는 하凍다, C(리]I 아는 척은 히-兎디.의 분'힝·에 d체응답·자의 04%이상이 동의하였

다. j )체 - 7f자중 약80%이싱.이 -l>l-한 시파1·을 친구나 간은 직장동료로 IS·아들이或다5t

히.였디-. 매A 기-끼.운 시.최적 거리김-을 니.티시)는 절혼이라)L 하갰다는 문힝페 친-성한 사

림.< 익·34%이있으미, 연인으로 환영하4다P 4S%이었다. 이러한 비율-E 같Y 분힝·으로

남한내 지익건-의 사최지 거리김·읍 인31-한 <]句숙(198S)의 71구외. 비51(히·t/J, 제미있&·<

겹파-趾 인-읜 %· 있다. 물론 K]헤숙의 인2]L에서 조시-데상은 대학셍1들이기 떼문에 엄격

의미애서의 -!T 연구.외. %L걱비],(는 
'혈- 

A· 似지만, 이러힌- 힌·tI-을 입7에 두-v리JL 그/-

비[7 d과가 시사하는 비누 한 )/l 되세기볼 만하디-. -lit 인구가 남한 사랍이라는 외커단

이 북한 사람이라는 네집단에 대해 L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인구하 것이기 때문 ,

김 숙의 언3L에서노 외줘탄이 서-A, 경싱·, 충켱, 3-리고 전라도 시곡1·들에 데헤서 느끼

]/ 사최적 기리김5- 1 >·判하어 표 14%에 제시하였디·.

<-l. 71과를 보면, 4客매-7-지.니. 인인과 긴-이 매-F 가까운 괸·게에서는 뷰한 사림-은

비호납71 사 l.들),t뎌-는 밀게 2<끼지지1rn·l·, 1님-시-람JI다는 가깝게 L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니-. 긴.은 직장%LIL로 고- - 하或다는 분힝-에서는 호님·사 )·%표 13% -}1한 시곡}·에 데해

L 끼는 사회적 거리1>·은 물론이고 기티. 디-른 지역사람·들11다 호의적인 I i[l-各을 )iL였다.

그리고 기최가 V으먼 친구로 심-或디.는 문항에서는 풍칭도니. 깅상도출신 만骨은 아니

지<·l. 서울.출신과 T-사한 비율의 동의를 언었으머, 호남사람보다도 높있·디-, 따라서 이러

힌. 결 . 는 <F힌. 시-림·에 대해 F -j는 
거리%.]·울 님힌. 지억민에 한 거리김·피- 

'힘·께 
비361

하이 보9)-을때 대체로 호남71 시곡f보디.-C 가낍·게 그리고 비호남권 시-림·보다는 믿 느

끼지서 L[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일- 수 있다. 이는 11게의 긱- E항에 <표 j%에 니·리·

]J. 최도치를 부이하고 이-認 펑균네이 오1는 시.최적 기리김· 테도짐수의 비고(에서드· 획-인

되< 데, A]혜숙.(目88)의 연3T결괴.에 의히.먼, 외1딘-의 시회시 거리7J- 펑晋척도치d 서·

은 4,05, 경상도 4,03, 충칭V 4,07, t 리고 전라도는 5.29玆다4), 7I v-]네 북한 시곡j-에 대

한 핑]r(-척도치는 4, 1로 i남7-1괴. 비호님-71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디-.

團

w

4) 1 1기시노.吾 사- - 하이 %6정한 값으로 1이면 거리김-이 전히 없다이교 11이IS 기리/1이 이·주 크디·뇨· 깃

合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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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14% 북한사람에 대해 느 끼는 사회적 거리감

相 相
, ,

1. 결흔이라도 하셀다 33.9%(457) 75% 63% 64% 20%

2, 연인으로도 환영하겠다 48,1 (455) 75 75 67 27

"

; l

' "
‥.· ·‥‥

"

言 쀼 
"

*·.· (‥) ‥ ‥ ‥ ‥

"

猛'""" ·.· ‥‥ ‥ ‥ ‥ ‥

6. 악수 정도는 하겠다 94.O (464)

"

習 
荊 州訣

‥.· (…)

8. 단짝 친구로 삼지 앓겠다 35.0 (457)

"

컵/로言<픔업 ‥.· (…)

"'

컷 ]]썹 租. ‥.· <…)

D. 아는 척도 하지 않겠다 6,O (468)

주 1) 각 문항에 찬성한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 것이다 (원자료: 김혜숙, 1988, p. 138)

사회적 거리감의 태도점수를 사용하여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남한 사람들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성별, 연령벌,

교육수준별, 쟉업별, 고 향, 개인수입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과 교

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였는데, {표 15%에서 보듯이, 남성보다

는 어성이. 그리고 교 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북한 사람들에게서 더 큰 거

리감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유의도는 얻지 못했지만, 50대이상
고

의 연령층이 그보다 젊은 연령층보다 북한 사람을 멀게 느 끼는 경향이 있었다,5)

5) 50대 연령층의 사회적 거리감 평균점수는 약 5.37정도이었는데 반해, 그외 연령층은 4.S7정도이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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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북한 사람과의 사최적 거리김·에서의 성떰, 교육수준넙 차이 검즘

%7]‥9 . l 荊- 器 ‥IIi 빔(n ·NOV/t

교육수骨 [0
團 團

團

로 

團 團 윈

0) 중학교이하 5.41 128 4

사회적 卽 고 동학교 4.99 l. 15 224 F-3.37

거리7]· 卷 2년제 대학 4.70 S5 01 * p <.U5

Ell도 93 4닌제 대학이상 4.75 I,I3 100 *
m I m rn m 5

·%수 성
w

1 님-성 4.79 1.11 300 F-13.99

恭 여성 5.24 l,13 116 p <.001

5. 결 론

-F 인구는 북한 시곡1-들이 - 7-리외. 어떻게 그리고 임미-나 다르머, 이러한 차이를 우리

는 어일게 극복일· 깃인가를 개인 또는 집단의 수준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물론 남북한

간의 정치, 깅제 및 사최체제에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으미,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

복한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러한 사최구조적 차이떼문에 개인

의 인성, 가치관, 그리고 개인대 개인의 대인관계가 어떻게 엉향을 빌을 것인가에 더

2- 관%을 平있디-.

0회적 싱&직·- 은 상대닝-에 내힌- 선입긴적 인지와. 김-정에 의해서 많은 엉'항을 1싼-는

다는 사최심리학적 이론에 곤거하어, 북한 사랑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지 고정{[pd, 사최문촤적 이질1-, 1 리고 시.최직 거리김·을 분석함으로씨 알아보았

디-. 분석의 질과를 간a-히 요 약하1친 디·음과 길·디-.

칫찌). 북한 시-람에 데한 51정관닙은 긍정적인 측번과 부정적인 측면이 W시에 니-타나

며, 고 정관님의 强度를 BIt l, 전자가 너 부긱'하고 있음을 오1- 수 있다. 북한 사昔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님은 ·리장섕]활이나 기타 단체苟·동에 적응하는데 매우 3 징적 - 로 작용할

수 있는 인성리 싱으로, 인네수)이 깅'하다, 조직에 질 적응한다, 2 면싱실하다, fM 렁이

니- 권위에 순종적이q-농이 A![함되이 있다. 빈·먼에 A-졍적인 고정판님으로 그들이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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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창의성이나 융통성 등에서 상당히 뒤떨어질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성격특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동

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체제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개인적 자

율성보다는 조직과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는 체제이고 그런 체제

하에서 장기간 살아온 사람들은 창의력, 융통성, 개방성이 부족할 것이다는 추론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특성은 남북통일후 북한 사람들이 급변하

는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될 소지가 많으며, 이를 극복하도록 정책적인 차

원에서의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북한 사람에 대한 고 정관념중 기회주의 . 적당주의적이고 이기적이다는 고정관

념과 근면성실하고 책임감과 인내심이 강하다는 고 정관념은 남한 사람들간에도 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성, 연

령, 교육수준 및 직업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 육수준에 따라 그리고 직업에

따라 북한 사람에 대해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후 만족화합

의 방안을 논하는 과정에서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모두 같은 인식과 강정을 가

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탄순하고 천편일률적인 통일홍보나 교육은 지양되어야할 것이

다. 그리고 앞으로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 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후속연구에서 행해저야할 것이다.

세째, 북한 사람에 대해 느 끼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의 정도暑 8개의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는 이

잘감을 가장 적게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도 609이상의 응답자들

이 북한 사람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로 보아 결

코 이질같이 작다고 할 수는 엾다.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절감을 느 끼는 정도

는 성,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테, 여성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질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높은 이질감을 느 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네째, 북한 사람에 대해 느 끼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 사람

을 이웃이나 직장동료 그리고 알고 지내는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50-60%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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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지-기- 71·%하지 않는 깃으로 니·타니·서 1敍로 호의지이지 못함을 일· 수 있다. 하지만 남

한내 지익간에도 상-Id'한 시·최직 거리겪-이 존제히·며, 시·실 1한 v림에 대 남한 시.립-

이 느끼는 사최·히 거리김·은 u)호남시-림'이 호남시·립·에 해 V끼는 거리갑보다는 가까

各 것으로 나티·닐꾀-. 따라서 어L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통협-후 길·등은 호1제 엉 · 호남간

의 지억김-졍이니. %J-등만큽 고짇화되지 않았으띠, 이런 접에서는 - (리가 이 문제를 해길

히·기 위해 지骨부터 다긱-적인 노 럭읍 기물인디-1진 )g지'보다 쉽게 해겯됨 수V 있다.

미-지믹·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Y대로 통인후 님-북간의 보다 ]rn]른

� 

내적 통하을 위하

이 우리가 毛한 수 있는 일 가지 정책적 대인·들各 생긱·해且고지· 한디-. 우선 사최구조적

차 ] 서 통일후 남북긴· 권력이니. 징 적 부의 불骨힝을 시정하리는 노 릭이 조1제되어

야vI- 게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길'등을 극복하&]는 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일을

t/J저 지적하31지- 힌-1J, 디-시 말헤, 이-무리 개인적 수준에서 펀견적 고정관넘을 엾에고

한 1
19족으로 촤합을 이7어이·한디-고 주장하더라도 사최제도적 수준에서 Af평骨을 구조

으로 조징·한다먼 목 ]히-는 개인피- 개인, 집10·괴· 짐단과의 내적 회-허-은 딩·성히-기 어럽

다는 깃이다. IF 인31-의 결과에 따르1·],, 현제 납한 사람들이 북한 사림들에 애해 기.지

고 있는 이미지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통일후 우리가 어떻게 <‥%하는니·

에 띠-라서 긍정직인 면이 J
)
L지-되어 骨힙-에 기어할 수도 있]i, 반데로 부정적인 1견이 강

촤되어 헌제) 부졍적 고정관넙을 북한 사71-들의 인성적 요인으로 고칙-화시킬 수도 있

다. 헌제로서 디-毛인 접은 북한 사7]-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남한 사骨들의 무정적인 고

졍1(l-vI의 원인 W자는 게인이 아니라 체제리.고 낳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 고정관

h]이 내적인 우1인에 의해 형셩될 깅우 이는 원만한 데인관게에 장애로 직·용할 수 있지

만, 외적인 원인이라고 관단된 깅우에는 그에 대해 苟쎈 관- 적으로 되고 이릅 ])'(정할

수 았12. 기최기. 디 M'이 주이.진디.. 띠.리-tA-l 님-사한이 통힙-시있을때, 남힌- 사7}늘은 
'쵠재

그 들이 북한 사림'에 대해 
'형성히-고 

S)C 부정적 고졍관님을 어노 졍도까지는 71·아주고

이해히·러[]1 Ic 력힐- 이지기- 3)니-는 것이디·, O-리j( 이 기d돈인- ]프힌 시립-이 새로운 체

제에 4· 적응하이 기존에 가지 . t 있딘 성격툭성을 g·정적인 방향으로 빈화시필 수 있

니.<9, 부정직인 고 정6·님이 제힉·인되Lit 네적 성향으로 고착촤되는 것은 박合 수 있다,

이-趾 위하이 국기·니- 사최는 여러 가지 사최최- 프로그램울 개발하어 자기개발과 자기

141신의 의지가 y)는 북한 사람들은 2//-나 이에 접근%f 수 있도록 제도직으로 1게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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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것이다. 또한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북한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또 그들의 고 정관념과 부합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체제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어렵지않게 변화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교

육시켜야한다.

걸단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대등하면서도 상호협동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속에서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늘여야한다는 것을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제안하

고 있다(Stephan, 1985; 한국심리학회, 1988). 그런데 그런 접촉의 기회는 남북한 통일이

된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

적 차원에서의 남북한간의 불평등을 완화시켜보려는 제도적인 노 력이 전제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 정관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남북간 직접적인 접촉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탈북자들이 성공적으

로 남한 체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이들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북한 사람

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부정적 이미지는 약화 또는 수

정하도록 간접적 접촉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20

참고문헌

고冬촤- r 자료로 위은 한국인의 지억감정」 . 서合: 성원시-. 1989.

고흥촤 · 김 
- 

주. 
r 군생횔-이 지익7J·정에 미치는 잉힝·」 . 1989.

고층촤 · 김헌섭. r 한<·f인의 지익적 d견」 . 미출$l·. 1276.

주J진<l·. 
" 

지억민간의 편건적 테도인구," 전남내학교 r 학셍섕]촬인구J 15. 1彌4,

검진국, 
" 

엉 · 호남 데힉-생들의 상호간 차이지긱-인7-," r사회%리학언구」 3(2). 1987.

김혜숙. 
" 

지익간 j)정관님과 펀견의 실상: 세데간 전이가 존재히.는가." 한국심리학회

d, r 심리이에서 s 지억깁·정」 서울) 성원시·. 1988.

김혜숙. 
" 

지억고정관 ]이 귀인판딘·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잉향," r 한국심리학최지:

사회」 7 (i), 1923.

니-건-채 · 정근-식. 
" 

리71계층긴·의 시·최적 거리3J-에 콘1·힌· 인구." r 힌31시최힉-」 22 (어

믐호). ]開8.

니-긴-채. 
" 

지역(빈01의 사회커 거리감" 한국사최학최 %:l, f 한국의 지역주의외- 지익긷·

등d . 서-漁·: 성원사. 1qqo.

님·헌욱. 
"

통일이후의 지억길-y 잉:싱·파 비책." 汚959 정평위세미나 r 昏일시대의

·지억길'등j 서울! 한<·[초1<·교 주고't회의 정의평최.위원최. lgg5.

민경환. 
"

71위주의성걱과 상호적 )/3견-대학Al)집단을 중십으로." r 한국심리힉·회지:

사회」 4 (2). 1989.

민족통인언구원. 
'f
남북한 사회 · J(회-공동체 힝성1A-인·: 사회 . 분촤적 동질성 증데빙·안

%심」 민족통일언구/Fl 연구보고서 92-14, 1992,

송/9·제 · 김);%준 · 혼엉오 · 이표구 
"사최적 오점보우-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김-에 관

한 언7," r 한31심리학최지: 사최3(제」 3(l). 1997,

이수 l. 
"

죠]단 5]-정관노]의 <171,촤" 한5(·심리학회 편, r 심리학 서 뵨 지역겪-정」 서合1

성毛사. 1988,

이진숙, 
"

8 IL인의 성긱특성에 내한 선입관닙." r 사상계」 12. l %.

이진후1·. 언 /소1·지역인의 디.지역인에 대-한 인싱· 및 테 1." 
-한5'f십리힉·최%·1, r 심리힉에

서 본 지익김'정.I 서펄·: 성원사. 138S.



221

장근숭. 
" 

지역편견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조민,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보고서

95-24, 1995.

최수영 · 김성철 · 김병로 · 이우영. TI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민족통일

연구원 연구보고서 94-19. 1994,

최수영 · 이우영 · 조민 · 최전욱. r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민족통일연

구원 연구보고서 95-26. 1995.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990.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1 서울: 성원사. 1988.

홍성열. 
"

영 · 호남인에 대한 타지역인의 인상형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1 7(2).

1993.

.

AUport G.W, T/w 77a ture ql
c

l rcjudlce. Cambtise, Mass: Addison-Wesle y, 1954,

Ashmore R,D. & Del Boca
,

F,K, 
"

Conceptual a pporacc hes to s treotypes an d

s treot yp in g.
"

In D.L. Hamilton (ed.) Coprdiue processes [rt s treo fyp[fw ar M

[171%ryf-Oflp behoolor. Hillsdale, NJ.: LEA. 1981.

Ashmore R.D, & Del Boca
,

F,K. 
"

Ps yc holo g ical a pproac hes to un derstanding

intergroup con flict." In P.A, Katz (ed.), 7hmardh t-he e l/r+7[natiort rac ism% Ne)IV

York: Per gramon Press. 1976.

Bogardus E.s. 
"

MeastU-ing soc ial distances," In K. Thomas (ed.), Attitudes Gn d

be/uu1or, London: Pen gu in Books Ltd, 1925.

Barton W, e t a l. Soc[cr/ Ps yc hology, N.Y.:Random House, 1974.

텀ampl)ell D.T. 
"

Streotypes an d the percep tion o f group ditferences," Amedoctfl

Ps yc holog ist-S, 22. 1967.

Rosent11al R. i lacobson L.F, P yg 려7allon [fT t/re dcrssroom, Nev/ York: Holt,

Rinehart an d Winston. 1968.

Snyder M. an d Swann W,B, Jr. 
"

Hypothesis testinp processes in soc ial interaction."

lotIrnol persona lity ora l so dczl psyc ho[opy, 36. 1978.



222

Ste p hau W.(.i. 
"

lutcTgu-)Up r삐ahon." [u [.;. Dudzey & l<, Aronson(eds,), I-I(llMl)Ofy(

()/ soc (ct/ pstc ho/()A'y, y()], 2, New Y%)rk: l-talld()nl House. 19[45.

SCephtlU C,W, i]UC[ 3tel)hau, W,(.i, 
'

I'10(J N·OC/
'

(l / p%[yL·/)미02'(erns. 2nd e dihou. Be]n-IOnL

CA: Wac1swol·kUl [)ul]]ishiug Corn1)LIlly, 1990,

Wildcr D.A. an d Allcn VI, 
"

GrulJ B mem l]Cr%lilrn) ClU d pre ference [or inforl11(Ition

a bout o tl)el·s." /](Jr%·ono/Vfy (Ill d Is·0(:io/ l)SyL·h(ll(JEy bt///리'/'IV, 4. 1978.

臧



223

愈韓 趾會主義體系의 轉換과

W造的 삐約

L

盧 錮 越(서울大)

m 驛

<요약문% 
,

l. 머리말 .

2

3

4. 북한 사최주의체제의 전환유형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맺는말

聚참고문헌 .
, . , .



225

[요약문)

본 연구는 4b韓趾合主義體制 轉換(transformatfon 의

� 

문제를 체게이론의 한 분야인 非

푸衝熱)[J畢的 接近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

에 있어서 분석방법으로 儒系分析(systems ana lysis)을 채택한 이유는 체계가 번번한 긴

장과 끊임없는 위기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존속시켜 나가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론적 분석방법이기 때문이다. 체계분석의 풍부한 이론적 개념들은 정치

체계의 안정이나 유지와 같은 정태적인 사실을 분석할 수 있느 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요사태, 중압, 통제 등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체계가 이에 어떻게 적

응해나가며 이를 규제하는 가를 동태적이고 聽朝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

해 특정 정치체계의 불안정 혹은 붕괴과정까지도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省트로피(entropy) 개념은 과거 평형개념에 기초한 분석이 지니고 있는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분

석수준은 정치체계의 하위개념인 畿鄭](regime)이며,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북한사회주의

체제이다.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假脫은 비평형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방체계로

서의 북한사회주의체제는 체계 엔트로피가 극대상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 체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첫째, 奮 사회주의체제와 유사한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구조를 지닌 북

한체제가 내외적 중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체제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전환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b韓社合초義쁘制는 1948년 수립이후 한국전쟁과 일련의 동요사태를 극복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전체주의적 통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

회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非平衡熱力學的 觀點에서 볼 때, 최소 엔트로피 생

산에 상응하는 안정된 상태, 즉 熱77擧的 停潛狀態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舊 소련의 해체와 奮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길일성의 사망, 경제난의 가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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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를 둘러싼 역학구도의 변촤骨으로 데내외려으로 심리'한 중입-에 직민한 최근의 북

한체제는 평'힝싱페에서 점차 극대 st트로피 u싱·태로 접근하고 있으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동과 

반응의 기복과정을 보어주고 있디·. 이는 복한체제의 엔트로피가 중데함으

로써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통한 체제존속이나 혹은 체제소1필이라는 분기상태에 접H

하고 있<고 -沙 수 있다. 비핑형열억학에서 分1枝(bifurcotion)는 펑헝兮뎨로J(티 벌리 벳

이난 상테외. 231에 놓인 複숨(l{J 開放體系의 헹동을 의미한다. 비펑형상태히·의 체 의

'3

%위는 핑헝상대니- 그 근처에서의 헹위와는 근본직으로 디·르다. 비평힝싱·테하에서의

체게의 헹위는 非線形·]'生(uonlitlearity)을 나타낸다, 북한사최주의체제의 轉換方1%]에 대한

전;·s-이 어리운 깃요 바로 >F惱'에서 멀리 볏어니· 있는 체계헹동의 불하싣성 떼)(이다.

번·1/]l에 북 2사최주의체제의 조1場·이 일)/J-씨인 상A는 달리 쉽게 이무어지지 但'을

것이라P 전1%- 또한 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버한 전1'g-의 공통기 시기-은 궁극적으

i< 체제의 J쵠·이 이 어지것)지만, 21것이 동구의 ly촤와 v-은 급걱하고 H본적인 체

제전횐·으로 니.타니-지는 일·'을 깃이리·는 조]이c'l·. 이는 북한체제가 체게 311트로피의 증가

에 대헤 負 W트로피(tIegixtive eutro py)를 산奇해내거니- 혹은 내부 엔트로피의 증가를 %

제하는 메카니즘을 비교적 효피.적F로 작동시키고 있읍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x/-1지 북한체제가 걱'骨 대네외적 위기에 봉칙-해 있읍에도 낮구하고 체제

를 -8-지시지 나가고 있는 헌실을 구[-명'팅 필요가 있다, 舊 사최주의체 외. - S-사한 이데

로기외. 정치-깅제구조를 지넌 북한제 가 내외직 중입-에도 불구하고 
' 

1재까지 사최

7의체 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메키·니즘은 무잇이머, 이러한 메키-니骨이 체제의 省

트로피외. 어띤 싱'괸·관게를 지니고 있는기-외- 관련하여 북한체제가 지닌 특7한 체제구

조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7조且는 님'북분딘·과 번4>J-이라는 狀況構造, 체제작

h-의 기본원리기 되고 있는· 제시.싱·.g- 중심으旦히는· 理念構遣, -8-인지배의 權力構造,

자럭 생AI의 經濟構造, 그리고 징보통제의 還아c隣進· 등이 있다, 이 구조들은 서로 상호

작정-하먼서 북한사최주의체제 내부의 負 31)트로피 산출 메키씨즙으로서 기능힘-으로씨

북한체제를 l-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計쩨, 이러한 체제/[tI에도 볼3E하고 북한의 체제전촨은 骨기-피한 이두·에 내헤 엔트

로 피 개넘을 통해 분식하고 있다. 이외· 관런하어 개벵-체게로서의 북한체제에 있이 체게

R]1트로피를 兮데시키는 주요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負 8%트로피 산출을 통한 북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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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적응이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가를 旨힘으로써, 기존 체제의 유지가 한계상

황에 있으며 따라서 체제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曾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舊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을 분석한

후,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을 모형화시켜 이를 북한체제의 전환에 적용

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전환모형에 있어서는 먼저 체제전환의 성격을 크게 體系

的(system) 전환과 假系內的(systemic) 전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체제전환의

주체와 땅상에 따라 위로부터의 전환, 아래로부터의 전환, 급진적 전환, 점진적 전환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rf 초要語 : 適應, 分[1皮, 老트로피, 負엔트로피, 振動, 體制構뇨,

假系的, 畿系內的, 轉換, 非線形性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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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북한 정치체계는 1948년 수립이후 한국전쟁과 그 후 일련의 동요사태를 극복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체주의적 통치틀 통해 상대적으로 안

정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非7-衡熱7]뿌(nonequilibrium thermod ynam ics>

적 관점에서 볼 때, 최소 엔트로피 생산에 상응하는 안정퇸 상태, 즉 열역학적 停潛飮態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외적으로 심각한 중압에 직면한 최근의 북한체제는

평형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극대 엔트로피 상태로 접근하고 있으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

는 행동과 반응의 기복과정을 보여주고 있다.1) 이는 북한 정치체계의 省트로피2)가 증대

함으로써 새로운 절서의 구축을 통한 체계존속이나 혹은 체계소멸이라는 분기상태에 접

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평형열역학에서 分絃(bifurcation)는 평형상태3)로부터 멀리

벗어난 상태와 조건에 놓인 복합적 개방체계의 행동을 의미한다. 비평형상태하의 체계의

행위는 평형상태나 그 근처에서의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평형상태하에서의 체

계의 행위는 非線形·陸(non1inearity)을 나타낸다.4)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것은 바로 평형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체계행동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1) Yon g- PD Bhee, 
"

Noneqtlilibrium Thermodynamics A pproac h to Korean Unification Process

: A Search for New Paradigm," in Comp/C]C Systems Model South-Norf/2 Korect77

I+Itecm%()77 / Sysfcms PersI)6C%t)6, Keynote Speech o f the tntemational Conference held

by Korean Society for Systems Science Research & International Society tor the Systems

Science, May 17-18, Seoul Nat시 University, 1996, pp. 3-6.

2) 엔트로피(entropy 는

� 

에너지를 의미하는 
'

en
' 

과 變化 혹은 轉化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 tropy 의

� 

합성어

로 
t 

變化의 內也量'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 

이것이 엔트로피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物理量의 변화가 있는 곳에는 엔트로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엔트로피는 변화의 함수로

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省트로피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엔트로피의

증가는 사용가능한 에너지의 감소와 이에 따른 무질서의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체계를 포함한 모든

체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변화의 개넘이 있다면 바로 엔트로피 개념이다.

3) 여기서 平留(equilibrium)이 의미하는 젓은 체계가 무작위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내적인 힘이

작용하는 역학적 안정상4를 의미하는 것으로, 폐쇄체계에 적용되는 靜態狀態(static state)가 아니라 개

방체계에 용되는 停譽歎態(steady state)를 말한다.

4) 개방체계에 있어서의 非線形惟과 平衡으로부터의 거리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형상태에 근졉

한(neur-equilibrium) 상태에서의 체계작동은 선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데 비해, 평형상태에서 멀리 떨

어진(far from equilibtium ) 상태에서의 체계작동은 비선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체계의 진동이

증폭되고 이에 따라 체계상태의 불안젼이 증대될 때 체계작동과정은 그만큼 에측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 Prigogi11e
,

"

Poreword/( in New Evolutiotlary Paradigm, Laszlo (ed,), (New York : Gordon

an d Breach Science Pub[isher
,

1991), pp. x iii-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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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 한 시식주의체 의 존속가능성의 분제를 체제 전촨8)의 가능성과 유형에

$짐은 맞춰 체게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힌

북한체제는 이러 민에서 독특한 성격을 니-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체제의 特9is·注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북한체제에 대한 올비-른 認識과 뀌明이 어省다. 지e-까지의 많은 노

릭6)에도 불구하고 北韓政始體系름 모省촤히·는 직'업이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는 것

)L 미-로 이기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보%']조1으로 죄용가능한 모1핑의 구싱이 우선되0-1야

하며, 분석내싱·이 지니고 있는 수한 조 긴얘 대한 언구가 이루이지야 한다. 체게이론

빙't/]론지 )로 특졍 분이·에 <·l·w한되지 않'는 學際17J(interdisciplinary) 졉근71이머7) 띠.리-

서 );L핀직으로 직용가능한 모델음 구성할 수 있다. 그러한 2멜을 통해 북힌·이라는 특

수한 성걱을 지닌 제계의 구체적인 내各을 님-을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인구에서는 체게

谷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치셍骨은 일兮의 체게로 간주되머,정치-셍촬의 가장 포管적인 표헌이 정치체게이머,

이는 분식의 수준(level o f an&t Iysis)에 따라 정치적 권위당국자(political aut horities ), 체

(regime), 그리고 정치공동체(political comtnun ity)로 니-누이 진다. 그러므로 분석의 수준

을 이디애 두고 있는냐에 따리- 체게진환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6) 뵨 언구에서 분석

w

5) 이기서 轉換(transformation)은 i救治體%의 하위 게념인 體制의 7성요소에 있어서의 2.본적 변촤를 의
미한다. 즉, 社合主義體制가 지니는 가치, 7[r/], 게임의 규칙, 권위구조 등에 있어서의 근본지 번촤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轉換이리.는 용이는 체제의 구성요소에 있이서 이f· 하니.의 1촤에서부터
모든 3%싱요소의 번최., 에를 들이 V)·순한 하위구조의 21힝에서부터 체게의 봉괴와 니.아가 司체에 이
르 기까지 폭넓은 의미로 사{-된다. 이와 유사하게 시.-2-되는 개넘으로는 轉移((f011Sfer)니. 移行

(Iransi[ion)의 개넙이 있으나, 개1%'체게로서의 징치체게는 내외적 환점의 번촤에 대한 직옹수단으로서
자체전卷·의 농릭合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본 언구에서는 轉換이라는 칠.어暑 사용하고 있디..

6) 지랍까지 8내키적으로 북한체제暑 분석하기 위헤 1용된 접군161의 종뮤는 10이가지가 님는다, 1)전

체주의지 집근, 2)%사-문피.론적 접/), 3)점치문촤직 7]근, 4)근1기차-발진科지 41근, 5)지.유최. %]근, 6)

조직론적 집2, 7) 기농7의적 41근, S)내패론적 접/, g)엘리트 접2, 10) 집단갈둥 1]3, 11) 정딩·성

위기이론직 접근, 12)세게체개이본적 접 ·

, 13)게g이론적 집H 동이 그. 에이q.. 각가의 A근%의 장
<t에

� 

네해시는 서제진, 
" 

북한언/의 헌황괴. 과제", (민족동일인구원 제 1최 국제학술최의 빌·표논문,
1991

,
IO

,
26) 참조.

7) Kcrmoth D, Bailey, 5'odol &l/ft)py IVer y, (Albany: S(齒 Uuivcrsity o f Now York Prcss, 1990) p. 16,

8) o>)를 늘이 힌재 북한에시 전촨이 일이니·고 있는가의 논의에 있이서, UN 동시가임이니. 헥문제의 니.

긴, 지·유무익지대의 설징 능의 조치-計 늘이 진횐·이 인어니.고 있다고 시카은 권위당국지직 수준에서

의 전촨을 의미한다. 반1편에 이네y(기, 통·치유'헝, 사최7의적 헹동양식의 고수 능名. 들어 진환이 인

어니·-v- 있지 않다는 시각은 체제 수준에서의 진휘·을 염누에 두고w 있는 깃이다, 이 점이 정치체계의

분석, 특히 북한체게에 네한 분석에서 흔.히 7)-파되고 있는 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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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권위구조를 지

니고 있는 濃制 수준에서의 정치체계이며,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북한사회주의체제이

다. 체제는 셰 가지 구성요소들, 즉 정치체계의 가치(목표와 원칙), 게임의 규칙 또는 규

범 그리고 권위구조들로 구성되며t9) 따라서 체제전환이란 구성요소들에 있어서의 변화

를 의미한다.

I

2. 분석모델의 구성

2.1 체계전환모델의 구성
.

2.u 체계전환의 이론적 기초

일반체계이론의 핵심개념인 
' 

燈系'라는 개념을 정치학연구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

초의 학자는 이스튼(David Easton)으로, 그 는 정치체계를 
"환경과 

관계를 갖는 개방체계

이며,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대처하는 適應的 反應發系(adaptive res po11din g

system)u로 규정하고 있다.IO) 이스튼은 
"특정한 

혹은 모든 정치체계들이 안정된 혹은 변

화하는 세계속에서 어떻게 존속하여나가는가 
17하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어떤 체계도 그 근본적인 기능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정치체계의 生命過租(life process )

과 이를 존속시키는 反應樣式을 밝히고 있다.11) 정치체계는 
' 

諸 가치들이 사회에 대해

權威的으로 배분되어지는 상호작용'이며, 이러한 점온 정치체계를 동일한 환경내에 존

재하고 있는 다른 체계들과 구분하여 주는 특징이다.12) 정치체계가 그 스스로를 존속해

9) David Easton, A Systerrrs Artdysks PolIt(owl L%, (New York : WHIy, 1956), p, 193.

또한 체제는 
48

입범부, 행정부, 사법부 등 정치체도간의 관계, 통치자와 시민간의 연결유형, 정

부구성의 방법, 이익대표체계의 양식, 통치의 행태 등에 관한 공식적 규칙"을 의미하기도 한

다, F, H. Cardoso, 
S

On the Characterization o f Authoritarian Regimes in Latin America," in

The NeLO Authoritar/ordsm [77 LcWtl A777Cdov, David CoUier (ed.), (Princeton, Nr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79), p. 38.

10) A SystemrngAnal ys is Pathcol Lw, op. dt.
, pp. 17-18.

11) Open Systems Grou p (ed.), s tel7W 4chaWor, 3rd fid.
, (London: Har per an d Row, Publisher

,
19Sl ), p,

246.

12) 44 Syste+715Ard 맛 (s PolItical &p, o p. c it.
,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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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최에 대하어 가치를 ]Il]분省· 수 있어야 히·머, 체계구성원들이 이

러한 베분을 구속력있는 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判야 한다. 이를 本貿變散들

(essential var iables)이라고 하이. 체계에 가해지는 동요사 가 인제 그리31 어떻게 체게

에 重屬으로 직- - 하는 가를 힌축하고 있다, 본질1/l수기· 체계가 존속헤 나간 수 있는 臨

%범臨圍(critical ran ge )를 벗어났을 때 중骨은 발셍하이, 본질1신수의 기능이 71촬하게 충

족되지 館'는다1村 어띠한 징치체게도 붕괴할 가능셩이 있다고 가정管 수 있디-.

그러니. 체게의 붕괴가 혼한 일은 아니머, 체계가 존제헤 니-가는 한 중입·도 항상 존제

하게 된다. 위기가 심긱·해지민 권위딩'국자吾은 정치적으로 헤걸할 수 있는 문제에 대헤

어띤 길징을 내리거나, 이 칠정들이 최소한의 빈도로 수용되도록 할 수도 있는 짓이다.

즉, 본질1;9수의 작동여부가 힝상 문제가 되는 깃은 아니다. 권위딩·국자들이 부분적으로

정책길정을 히·지 V할 때, 혹은 그 러한 결졍들이 권위적으로 빈·아骨어지도록 하는데 실

패하는 깅우애 한하어 -tt질%[l수들은 대치될 i도 있다,13) 따라서 모든 정치체게의 특진

적 요소의 히·니·는 체계의 본질빈수에 가해지는 중3]'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51 있다는

접이다. 그러므로 정치체게는 워]박한 중31에 데처하는 데 적절한 수단온 취하는 데 실

패할 경우 兮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체게가 중압에 대처하는 능럭을 깃·

추고 있다는 것은, L'( 응양식의 종류나 성림을 고찬해 骨으로써 체게가 중입·을 반아

님길 AT 있는 개연성을 펑가함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노1다.

체계룐적 조]근71은 세게를 場·71{f가능한 통힙-체게라는 관%에서 파익·하고자 한다.

히·니-의 체게는 구조적으로는 분할가능한 진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창발적(eInergent) 특

성을 지닌 분할불가능한 통합체이다. 칭·발적 특성은 분리된 군성요소에 의해서가 아니

라 진체의 수준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특징의 骨호1에 의헤 나타니-미, 이는 체개는 부분

놀의 힙' 이상이라고 y장하논 시니지(synergy)의 개님으로 나아간다,145 칭·발적 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먼이 있다, 첫쩨, 이들( 체계가 구성요소듬로 분해되면 상실된다. 예

를· 돌어, 셍띵의 특성은 일단 신체로부터 )%명이 제거되먼 기타 기관들에는 내재되어

r r I x m

13) ibM., p. 기.

삐) 흔히 시너지는 
" 

전체는 부보듣의 71' 이상이다"리.는 문3L외. >VI-지이지지만, 보 디. 징확·하게 밀·하자민

시씨지는 부분들이 A지.서는 성취할 수 없는 효파 ·A, 상호의존적인 A과를 의미한다, 전체가 반됴시
];L분骨의 협 이싱·일 %A(L논 없다. 다만 다를 +이디., Pcter Coulniu g,

N

Syncrgy illI d Sc11'-Otgallizing 111 the

0volt1[iuu o f Com plex Sys[0111
M

,
Systems R%(%Irch, Vol, 12, Nu. 2, 1995, PP. 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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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다, 둘째, 어떤 구성요소가 전체로부터 분리되면, 이 구성요소 그 자체는 그것

이 지닌 창발적 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손은 신체로부터 절단되게 되면 기

록을 할 수 없으며, 눈의 경우도 볼 수가 엾게 된다. 또한 많은 毛우에 있어서 시너지가

더 많은 시L-j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새롭게 출현한 전체는 그 자신 스스로가 또 다

른 새로운 차원의 시너지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너지는 자기구성

(self-organizatio미 현상의 핵심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계에 있어 체제전환의 문제를 체계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몇 가지 理論的 假定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 정치체계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환경과 교 류하는 상대적으로 제

한적인 開放體系이다. 둘째, 제한적 개방체계로서의 북한정치체계는 환경의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連應的 反應慷系이다. 셋째, 적응적 반웅체계로서의 북한정치체계는 자체

변혁과 자기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適應메카니즘을 지니고 있다. 넷째, 이러한 적응메카

니즘은 그 범위에 있어서 制約을 받는다, 다섯째, 이러한 제약은 체계구조의 보다 높은

위계적 수준에 있는 체계구조들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構뇨的 制約이다. 여섯

째,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보 다 높은 수준의 체계구조에 있어서 어

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엔트로피 법칙과 소산구조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체계의 위기가 곧 그 체계 자체의

위기는 아니며 상위체계의 수준에서 볼 때 그 위기는 보다 높은 질서의 체계로 나아가 
.

는 하나의 진화과정이다. 즉, 위기가 체계자체의 위기가 되기보다는 보다 높은 질서를

위한 하나의 過稅으로 본다.15) 보다 높은 질서로의 진화는 당연히 하위체계의 비평형상

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체계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하고 엔트로퍼를 방출함

으로써 變化되어 나가는 것이다.16)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정치체계의 현 상황과 앞으로

의 변화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假定을 전제할 수 있다. 1)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수단을 지니고 있는 정치체계가 자신에게 주어진 행동범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를 臨界點(Cri6cal Point )에 도달했다고 假定한다. 2) 임계점에 도달한 체계는
t

15) 프리고진은 이를 
u搖動을 

통한 秩序(order through fluctuatio얠"로 개념화했다.

16) B. H. Weber
,

D. Depew, an d 1. D. Smith
,

&1tropy, 111for」notiotl on rf Evolufio71, (Boston : The Wfff Press
,

IS88),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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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暑 11어나려는 힘과 이를 익제하리는 %의 충돌로 심한 振動을 쥐게 된디·. 3) 만일

체계가 임개짐을 1실어니-게 피번 混流狀態에 놓이게 되고, 전혀 세로운 권서의 구축을

통한 체게의 존속이나 체계의 소1戚이라는 分坡狀態에 寺이게 된다. 이 때의 체게는 굉

헝으로)츤터 빌리 떨어진 볼안정한 싱·데에서 작동하기 문에 체게헹동은 비신헝적으로

나티.나게 되미. 따라서 체게전헹1%·향에 내한 징식-한 에측은 불가능하며 단지 피-률적 진

술만이 가능하다.

2.2 체제전환모 의 구성

2.2.1 체게진환피 개녑직 모 델

본 71구에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 진환의 동테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정치체계

진촨의 개넙적 모 멘을 다음과 같이 7성하고 있다.

l ma , y I編,tel,. ... .. l
l (2+1疎 歸祠 飜) l
l 憾懼系的 Wtifl l

l .... l
" w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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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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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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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國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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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1)은 省트로피와 관련하여 특정 체계의 작동유형을 체계진동의 측면에서 개념화

한 것이다, 체계의 정상적 작동범위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체계작동을 나타내

지만 체계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압에 직면하게 되면 진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진동이 임계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젼동은 증폭되고 상당한 중압하에서 작동함으로써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경우 체계는 자체변혁을 포함한 다양한 적응메카니즘을 통해

서 위기에 반응하게 되는데, 만일 체계진동이 分絃範圍暑 벗어나게 되면 기존의 체계

가 지닌 속성과는 전혀다른 상태의 체계로 전환되거나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17)

2.2.2 사회주의체제 전환의 경험적 모 멜

변화의 개념적 정의에 나타나는 모호성과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변화개념에 대한

操)fP的 定義가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존슨(C. lolmson )은 전체주의 모델이 변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변화의 내용을 1) 정치체제

의 변화: 독재자에 의한 일당통치로부터 집단지도체제와 당 중심의 다두체제로의 이행,

2> 사회체제의 변화! 정치테러의 높은 의존수준에서 낮은 의존수준으로의 이행, 3) 경제

체제의 변화: 고도의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로부터 분권적 경제관리체제 내지 시장사회

주의로의 이행, 4) 외부로부터 강요된 공산정권의 경우 : 위성국가의 지위로부터 고

객국가의 지위 확보와 민족적 공산국가로서 독립국가로의 이행IS)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전체 체계)의 변화와 체계내적 변화를 명확히 구분하

는 것이 특정 사회체계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19) 코저(L. A, Coser )에 의하

17) (도표1)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시간에 따른 진폭변화의 함수를 응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진동함수

는 T (t) -

s qrt(Linit/l,(t)) nIax
+cos[sqrt(Q[L(t))* /]이다. T(t)는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의 변위(진폭), Lioit

은 최초 추의 길이, L(t))는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의 추의毛이, Tmax는 최대 각도(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진폭), 0는 중력의 가속도, 그리고 Phi는 각도를 의미한다. 
'

國

·(/)-3안·e·-‥‥K틈[*·]

'"

:[오엄 d >엄 . 富·"""'""" 
""' C/琴 "

19) Talcott Parsons
,

"

A Function패 Theory o f Chanee," in All1itai Etzioni an d Eva



236

면 체게의 변화는 체게내 하위체게의 t/)촤가 누적됨으로써 발셍하머, 특정 사최체게가

갈兮의 자체조절기능올 싱-실함으로씨 누적된 갈동음 헤소하지 못함 때 기존체계가 붕

괴되고 새로운 체계가 대두된다,20} 대쳬로 사최주의 3-가들에서는 짐진적인 체게내적

81·1의.가 진헹되는 과징에서 3- 빈촤가 길'농의 원인을 근본>으로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걸5f 헉밍적 보1화를 초래했딘 것이다. 즉, 체제수준에서 體系內的 전毛·이 전체 체게의
·1환 

죽, 儒系的 전촨으로 언걸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최주의체제 진휘·유헝음 體制構造의 변촤와 %R]하여 탄순화시커 보면 크게 政治構

造의 번화511- 經濟構造의 인촤라는 7 개의 법주를 추러낼 수 있다. 정치체게의 번화에

있어서 정치구조와 겅제구조의 X-시적 밴촤를 가지온 경우 즉, 체게 전체의 빈화를 慷

系的 變化(system c han ge)'로, 정치구조의 l;!1촤없이 경제구조의 1敍화만을 기쪄온 겅우

즉, 체계 일부의 %t)촤를 
4 

慷系內17J 變3h(systemic c huTlge)'로 정의할 경우. 사회주의체제

를 h-지히-1친서 자본주의적 - Q-소暑 도입한 중sp과 베트남의 경우는 체게내적 번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코르나이(J. Kot-nai)가 지펴하는 비-와 같이 고 전적 사최주의의 형테,

또는 스 딜'린주의적 사최주의로부티의 이탈헌상21)이라고도 할 수 았다, 이 비해 소련

및 동3:l- 3은 제게적 번촤를 가져온 겅우로, 체 네적 번촤를 추진하다가 사회주의체

제 자체를 페기한 체제낳펴라고도 힐· 수 있다. 반먼에 북한과 쿠바의 깅우는 아무毛 체

1쇤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겅<이다.

(1渥表2) 政始構造와 經濟構遣의 變化에 따른 體系轉換의 槪念的 模遷

經淸構造

f녈化 變化

‥‥ l ,. 認踐 l ,星 難, l
隱

Ah

m

EMoni-I-hIevy (eds.), SOCI'cd Gung(A' S'ourc·es, l{Warns, arI d g)flse(lusr/CAh·, (New Ytlrk:

Basic 13ooks, Inc,, fr73), p. 3,

20) Lewis A. Coscr, 
" 

Social Conflict anc l the 
'

Chcory o f Social Change:e in ]<tzioni (e디s,),

/)'oct'a/ Gzcnge·' S'ourc·SS, IMMIeros, cm 래 Conser luer/C·es, (New York: BrIsic Books, Inc.,

19'/3), [Il].114-122.

21 ) Janos Komai, 
'

IM Soc[(l/L5·t Systeo-l·' 
'

l'he PoMictl/ lAurvom y Co//Irnurdsrrl, ('Princeton,

Ne%V Jersey: Princeton University j)ress, l%2), 11. 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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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2)는 儒制의 수준에서 政治構뇨와 經濟構뇨의 변화에 따른 사회주의 정치체계의

전환유형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구조와 경제구조 모두에 있어 근본적인 변

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체계적 전환으로 보고 있으며, 어느 한 구조만의 근본적인 변화

를 가져오는 경우를 체계내적 전환으로 보고 있다. 이 모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

구조에 있어서 변화의 정도에 대한 문제이지 시간의 우선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 모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根本·險에 관한 문제이지 시기의 優先

性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한편 구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계의 전환을 분석해 보면, 체계전환의 주체와 속도

에 관한 모형은 기본 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類雙 A는 위로부터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르 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대변되는 g 소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奮 소련의 경우는 고료바초프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지도부의 위기인식에서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직된

관료조직읗 변화시키는 데 싣패하였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체계전환압력이 강화되었

다는 점에서 混슴盟의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類還 B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집

단지도체계의 확립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정치안정을 유지하는 경우로,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과감한 경제개혁조치를 통한 체계전환을 점진적으

로 추진한 경우이다, 類鹽 C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동독 등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압력에 의한 체계전환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類遷

D는 정치적 대안세력이 존재하고 그들 세력간의 妥協을 통한 체계의 전환이 평화적으

로 이루어진 경우로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圖表3

참조).

(蘭表3) 體制轉換의 主體와 速度에 關한 模堅

懼圖轉換의 吏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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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속의 위기

3. 1 체게의 진동 : 환겅어건의 급격한 변화

3.1.1 구 소린 및 동구 사회주의체계의 붕고]

舊 소<0 및 동구 사피주의제제의 붕괴외· 중g의 개헉, 게씩은 북한징치체게의 작동에

중내한 호}-겅적 중71요인으로 직-정-하고 있디·, 7엇보다도 舊 소런의 체게전卷피. 중국의

시장겅제로의 전쵠·은 사회주의 데 자본주의의 대절이라는 기존의 힌·빈·도 분단의 싱·촹

구조기· 51b(iA 대 資本主義(한국과 미국) 대길이라는 상항으로 변화함음을 의미한다. EL

한 형제 사최주의]f가였 l 奮 소런과 동구 제국의 1;]l촤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이넘직인

측변에서 사최주의의 이7}을 공T-하는 - 인·q구f의 消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주

의의 $기라는 점에서 아직도 사최7의-計 고수하]I 있는 북한체게의 IE當·11에 심긱-한

위헙요인이 되고 있다. 겅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교류의 주 데상국들이 소멀되있다는

점에서 심吟한 경제닌의 한 요소로 작용히-고 있디-.

3.1.2 한반도를 둘리싼 국제적 역학판게의 번화

한반도를 둘러씬· 동북아지억에서 니.타니그- 있는 4-대국간 세력관게 1신화의 특징적인

측먼은 미국과 러시아의 독점적 영'힝지 <]·소외· 일널-과 중국의 엉향력 익-대 ·1싱·이다.

주빈4국은 한반도가 디-른 세dI의 잉'昏럭하에 들어기.는 것을 건제하먼서 한1신도외-의 관

개에서 경제적, < l릭) 이익合 극데촤하고 있다는 접에서 각3f의 이句관게가 상충하고

있다. 그 러니- IPl 4국 모 두에 있어서 한반1도의 군사적 대길싱·테의 완촤, 긴장완촤는

자국의 이익에 부省-되는 깃이미, 따라서 주1%4국은 한반도 헌싱·유지 차원에서 납북한긴.

의 긴장왼·촤되· 평최-공존을 희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긴징·증대의 주요 요

소로 간주되는 북한의 체제변촤를 통한 체기)인·정이 무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으미, 이

러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개희과 개방의 71-럭과 수 을 조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체게의 적응 : 부(負) 엔트로피 산출노력

3.2.1 분단구조를 동한 직응 : 긴장완화와 고조 정책의 병

-t+한은 1988넌에 닙-한과의 
'

共存'읍 최초로 표멍22>하는 한펀, 12월에는 미국파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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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하는 등 대외정책兮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후 북한은

1990년 9월 일본과 국교정상화 추진 합의 및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1991년 9
.

월 남북한

UN 동시가입,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에서 나타나旻이 대

미, 대일 관계정상화 추진, 남북공존 모색,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 추진 등 대외정책상

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핵문제와 최근에 나타난 판문점 무력시위와 같은 일련의 군사적 긴장고

조정책은 한반도 긴장의 고조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무

력충돌도 불사한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북한체저]에 가해지는 중압을 어느정도 완화시

키려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대북, 대일 판계정상화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현재 내부 엔트로피 증대에 대한 負 엔트로최 산출이 절실하게 펼요하며, 그러한 負 엔

트로피 산출을 대미, 대일 관계졍상화에 따른 경제원조를 통해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

러나 경제원조를 수용함에 있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자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주민에게 있어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아직 건재함을 과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외부

적으로도 일방적으로 무기력하게 침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奮 소련 및 동구의 붕괴와 이에 따른 한반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급격한 환경

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중압으로 체계진동을 겪고 있는 북한체제가 남북분단이라는 한

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십분 활용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는 긴장완화를 통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면서, 다릉 한편으로는 긴장을 고조시 '

킴으로써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북한체계에 가해지는 중압의 수준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2 ) 김일성은 1988년 4 

신년사t를 통해 
tt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망도는 북곽

남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項이라고 인정합니다s%(로동신문, 1989
,

1.1.)라고 언급하여 해방후 최초로 南4b韓 競爭體制를 共存體制

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유세희, 이정식 편, 보모2프L르흐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Pl ),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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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이7구조를 동한 적응 : 통합의 강화

1980넌대 들어오띤서 북한은 내내외적f-로 체게번화의 曾력에 직번하게 되였다. 이

러한 데내외적 위기의 상힁·에서 북한은 인1/J들의 7]단헹동에 대비하여 철저한 시4통

제외- 체 단속에 吾입히·였다. 守1실에 J;-t순이 커진수록 이데올로기 깅·화는 필언적이미

이러한 1개락에서 7체사상의 내- t 도 사상과 체게의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1화하어

갔다.

실제로 1980닌대 이후 주체사상은 體制守韻외· 社合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1촤하

있다. 1980<1대 들어오면서 - 한은 대네외적으로 체제변화의 압력에 ·직1/1하게 되었다,

l 1촤의 암럭은 외부에서 민저 受는데, 중핵-이 1279닌에 등소펑이 집권하먼서 개'헉과 개

)M'정책으로 진흰·한 것과 소런에서 汚85노1부터 고르비-초프가 주도가 페레스트로이카라

L< 사최주의체제 개헉정첵은 북한에게 상담한 부두}·이 되었디·. 더욱이 1989넌에 동구 시-

최·y의 <·f가듣이 믿으로부터의 저항에 의하이 차 로 봉괴되고, 소런에서 사최주의 감

깅 보수파가 주도한 v /테티·에 시1 )들이 전빈적으로 저항하고 나선 점은 꽈한 지매층에

대단한 충격이었디·. 데내·직으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미.찬가지로 북한애서

도 깅제문제가 위기<·r [1에 이르兎다. 북한경제는 사최주의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호)저히.게 지하퍼있고, 특히 
' 

힝제시·회주의' 국가의 붕피는 북한의 대외겅제힙

릭관게를 외-혜시겼디-. 이러한 상띵-]/1촤에 데한 - 한지 층의 인식은 민지 내부$} 차원

에서 동구 및 소련의 l<11헉의 윈인음 특권충의 부패하고 꾄·료Y의기. 만인하여 정군1파

인1J1데·중의 괴리된 젓에서 曾51 R)디·. 이러힌· 인식은 1991닌 5월 5일 김정일괴- 1·<동당

중앙위원최 책오]인꾼들과의 담촤인 
" 

인삔대%중소]의 - 윈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리·는 분긴에서 진- E러나고 있다.23)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펑촤적 이弔전략과

CE 주/괴-리 엉힝·-3- 시-최주의 괴-기-들의 -범-괴의 骨데힌- 원인으-弘 꾀-익-히- t 있디-.24>

데네외적 중압에 y-]먼하이 민저 이노] 인 측면 서 수렁-당-대중은 견코 분리될 수

m m

23) 旦<신$]., 19년 5윈 27인

24) 
" 

지甘 제<·[주의져A은 
'y]의 

정책을 T]
. 지吟먼서 시·최주의률 피·헤시키기 위힌· 미易1>1- l.핑촤적 이헹x

Al계 매딜·리고 있7니다. 제<·;·t의지.들은 시·상모최.직으3A 짐투하이 인 )들의 헉밍의키을 마비시-

원조를 미끼로하이 경제리FJW 내수히·이 반사최Y의분자曾- · 부추지 사최정치적 린·合 조A

인으V 사회7의니.라들을 자본주의에i 되돌리 세<l-러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쥐인성, 
" 

사최주의0

지.·l·l:-주의에 )11省')Il- 但<< TA성- 깆J< 91{P-)디·." ([AC.5.24. 최](인민최의 제9기 제1지·회의 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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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 그 사

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i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 등장하였다. 사싱강화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동구 사회주의체계

가 붕괴한 시기인 1989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 

우리식 사회주의s에 대한 강조로, 중

국, 동구, 소련에서 개혁을 해도 그것은 북한에게는 무관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체사상에 있어서 사회관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북한사회

의 전통적인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전체주의적 사회

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강조는 결국 중국, 奮 소련 및 동구

에서의 개혁바람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시

킴으로써 내적 통합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3.2.3 경제구조를 통한 적응 : 제한적 개방의 모색

북한은 지난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사회주의국가 가운데 가장 중앙집권적인 폐

쇄경제정책을 고수해 受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따른 환경적 중압에 대처하고, 심각한 경제난에서 증대된 체계 엔트로피暑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경제개방의 정책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노 력

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대서방 무역확대, 합영법제정, 독립채산제 확대실시, 그리고

최근의 
'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 등이다.

북한이 뒤늦게 나마 합영.합작기업 令치를 위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한 것은 북한내의

심각한 경제난에서 비롯되는 엔트로피증대와 이에 따른 체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융경제무역지대를 체계안정과 경제발전을 동

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외경제개방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의 개방의 바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엄격히 統制하고 있다. 경제난을 극복

하기 위한 개방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 체계질서의 변화는 용납하지 않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체계의 구조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구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개혁이나 중국의 개혁 개방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

고 있다. 즉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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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체게직응의 실패와 체게진동의 증폭

3.3.1 산츌릴페의 누적 : 경제적 침체의 가중

J·'F한깅제는 1990년대 돌어서15서 계속적으로 3체상힁-을 1어나지 못하고 있으어,

특히 식링 및 소비제. 셍산윈지-제, 투지·제원, 기술력과 인적 자원 등 경제전)pl·의 부족헌

상에 펴먼하고 있디·.25) 호1제 북한의 겅제상핑·은 깅제성장률에서 극1정하게 니.티-난디-.

1989넌을 기접으로해서 - 한의 깅제성장률은 마이니스'헹진을 계속하고 있으며(圖表4

추]-조), $r민총 산(GNP)과 이에 따른 일인딩' a fls소득도 힌저히-게 J·}·소되고 있다(圖表5

참조).

80년대말부터 본격촤된 사최주의체제의 진촨에 띠-론 징제교퓨의 장에가 중」r한 요인

으로 거론되지만, 1극적으로는 북한 자체의 체계기-동력의 한게에 다다른 깃으로 昏 수

있으어, 이는 본질지으로 북한정치체개의 겅제구조가 지닌 구조적 한게에서 니롯된 깃

으로 볼 수 있다. 색-한의 최곤 수출-입 싱·횡·피. 외채 상횡·도 익-화일로에 있다(圓衰6 침·

조). 낙한은 계속되는 무역적자외- 이에 따른 외체7-적으로 인하여 경제침체가 가중되고

9)다. 외체싱'촨各 제데로하지 못힘'으로써 대외무역에 있어 신셩-도에 치A:g적인 상쳐를

입있으미 이는 북한딩'<·f이 기존의 체계구조내에서의 겅제빌전을 위한 새로운 정첵들이

효과를 거두지 旻하고 있는 배경적 요인이 되고 있디-,

(圓表4) 북한의 언도별 겅제성장률(1989-1994)

3 L

녠 V

합tI-P : 朝 國傷96' 
"

북한 GNP 추정걸과" 1992, 1卽3, lg94, 1995

25 ) 북한은 1223넌 12 (]일 게최71 딩· 중잉-위원최 제6기 제21차 최의에서 1987-1勢3%·1의 제3차 7 년
· 희이 

" 

사최주의 시장의 봉피되- 방위릭 깅·회.드L 인헤 신패-榮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히.었디., 로동신

A, 19핏년 12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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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表5) 북한의 연도별 GNP 와 1인당 GNP (1989-1994)

년도벨께)

弱 90 91 92 93 94 83 90 91 92 93 91

년도
E

資科 : 韓圍銀fr 
"

북한 GNP 추정결과" 1992, 1993, 199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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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힌재 직띤하고 있는 경제직 위기에서 가장 심긱'한 것이 주민섕]촬에 리접적으

로 연계된 식량부족헌상이다(圖表7 11-조). 북한은 곡물셍산에 부직합한 지리적 이건때

문에 식링·의 자2자족이 어녀兎으며, 최근에는 이상저온헌상, 벙충해 확산 및 농약부족,

강작빙-식 실패등으로 사정이 더욱 익·촤되고 있다.26) 더우기 95년에 발J셍한 최악의 홍수

旦 인하이 세게자국에 처량원조를 공 지-%로 호소하는 샹황에 이르게 된 깃이다.27)

(도표6) 북한의 연도별 식량수급싱·굉·(1991-1994)

넌 도

資科 : 統-院, 
" 95넌 싱-반기 북한경제동향" 1995.

m m m r 5

26) 북한의 강성산 총리는 노 동당 중잉'위원최)i고·흐 통해 3차 겅제게반7게넌게펼의 신페를 시인하고,

제6차 깅제게발7게노%펴을 시직·하기에 31'서 잎'으로 2, 3년간을 毛·충기로 삼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이 기간동인- 
' 농7]제일7의', 

' 

경고벅]제일 의' 그리고 '

무역제일주의'블 추구하겠다는 밥표를 하

었디.. 5<동딩· 중잉·위윈회 제6기 제21치. 전71최의 )L고, 1993노1 12 6인 (매안겅제수[분, IS94닌 1핀

12일)

27) -8-엔핑기-단 보CI(서 2- A[한의 Ad피헤정2L를 약 IO<fl· 가구의 이제%()밀'Arn, 이7 17)h11-1라의
-E-6-실, 샹식'수의 ) %1산시 l 및 산업기반시신의 · 괴x,L 추게하2Ct 수헤에 따-> %·기키인 겅제

피헤를 에싱-하고 있디·. U.N. De l]21rLn-ICnL o f 11umanitarian Affairs, I)PEl(·' Asstssrrml-2/ M'

f)(11ncl(J-e ar/f l /y-rnnsdiate IMI'쓰f fEefIu(ransrM·s· fL)//(110%-lg noods, (SeD. 12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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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위구조의 정당성 저하 : 지지중압

f994년 7월 김일성 사망후에 제일차적 관심사는 과연 김정일이 권력을 承繼할 수 있

을 것인가에 모아졌다, 김정일은 길일성 사후 1996년 월 현재 김정일은 국가주석 및

당 총비서직에 공식취임하지는 않고 있지만, 10여차례의 각급 군부대 방문 및 군관련

행사 참여, 국가과학원 현지지도 
'

등 공식행사에 참가, 최고 사령관으로성 명령 하닿 및

군인사 단행, 4편의 논문 발표 동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길정일 권력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에게는 정통

성의 근거가 薄弱하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숭계에 대하여 북한이 내세우는 명분으

로는 革命承繼論, 
-%fC交替論, 血總承繼滄, 準備段階論, 化身論 둥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론 만으로는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권력승계의 정당성

과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있어 제기되는 표統·陰의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오

고 있다. 립셋(Lipset)에 의하면, 效宰·陰이 특정 정치체계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실제로 만족시키는 수행능력으로서 도구적인 것이라면, 正統性은 현존하는 정

치제도가 그 사회를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믿음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체계의 능

력으로 감정적이며 평가적인 것이다3S) 정치체계의 효율성이 유지되어도 정통성은 문

제될 수 있고, 정통성이 있는 정치체계도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상실되면 동요한다. 그

러나 릴셋에게 있어서 효율성은 정통성보다 우위에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스

튼에게 있어서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스튼 역시 표統性을 정치생활의 체계에 대한

지지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29) 그러나 정통성만이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반이 아니며, 체계의 구성원들은 관습, 공포, 편의 등에 의해서도 체계에 순웅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정당화의 메카니즘이 무시되면서도 존재하는 체계의 유형이 발견되

며, 체계의 행위가 구성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거나 순응에 대해서 물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지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30)

이러한 정통성과 효을성의 개념은 북한사회주의체제에도 적용될 수 있A 북한체제

28) S. M. Li pset, PolitIcal Mon, (New York: Doubhead y, 1960), p. 77.

29) 4 Syste7721% Am申}S PolItIco2 LW, op. c it.
, p. 2S2.

30) ibid., pp. 282-2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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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통성 대한 의문은 C/1력의 숭게에서 오는 젓이 아니라, 효율성을 상실한 겅 7-

조에서 비롯될 수 있는 짖이다. 계속적인 징제직 침체의 중대는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

한 지지의 침식을 가져오게 피고, 이는 2 김정일정5>1의 정당성 위기로 나아긷 수 있는

젓이다. 김정일 A-일체제가 W식 둘범한다 힌'지라도 김정일의 키·리스마 및 업적 부족,

페쇄체제 유지에 따른 겅제난 헤소의 어리움 등으로 인하어 긴정일의 정통성 및 체제

인·정성은 취의·헤 긷 수 밥에 없을 것이다. 또한 김일성 사후 외헝$]으로는 김징일 유일

제제가 공고최.되는 잉<상을 보이니·, 실절적으로 군부의 영향럭이 감화된 상힁-에서 딩' 종

심의 集1喜1指導體儉1] 성%1을 필 가%성도 배제할 수 일다.31) 이 겅우 깁일성 유일지베체

제외-는 딜·리 권럭장악, 징첵노선 동을 曾러씨.고 권력상충부네의 간등이 증폭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飢디-. 그러나 9시 가징· 중요한 l)1수는 경제닌예 따른 지지의 침식이디·.

동구 사최 의 제1·l의 역사적 겅헙애서 일- 수 있듯이 경제적 침체에 따른 지지의 V식

은 어느 때교/- 체제 정통성의 위기로 나이-길' 潛在力읊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효合성 저하는 1970년대에 접어듈먼서 점차적으로 표면촤되기 시작하었

고, 이러한 추세는 이미 구소31이나 동구사회주의체게에서 니·타났던 것과 T-사한 것이

었다. 김징일이 통치권럭의 진변에 니-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 궁굅이 계속된다변,

이는 주]정일체제에 대한 지지의 칟최로 니-아가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깁정일 체제의 징

통성 뿐만 아니라 북한제계의 진체적인 정당성에 대한 위헙으로 나아가게 됨 것이다.

노 동당에 의한 장'기적 경제정첵은 주민들의 자유를 칠저하게 억입-하였고, 사회의 모든

부분은 치밀한 김-시하에 있었기 떼분에 주민들의 표면리인 저항은 큰 규모로 표출될

수 似었지만, 김일성 사후 북한 사최에서는 집-제되었던 주민들의 불만, 엔리트에 대한

적개십, 그리고 체 에 대힌· 저힝·이 어떤 게기에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유동적 상힁·

이 진헹딤에 띠-리-서 -닉힌 주민들에게 주체시-싱-을 주입시켰다 하더라도 힌실직으로 - f

들이 느 끼왔딘 겅제적 궁껴의 지속은 체계에 내한 신뢰를 사라지게 管 것이미, 체게의

효율성은 더욱 위힘스러( 수骨으로 저하틸 것이다.

m

31) 군부의 엉'항 종대의 한 에로 김일성 사두 북한의 권g)서얼에서 백학림, 김핑·진, 김익힌 둥 군부원
로인 차%t들이 A:1기<]' 당비시에 잎'시 IS-21위로 니.티서.고 있는 점을 지적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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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내적 균얼의 확산 : 일탈행위의 증가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고도의 羲集性을 지닌 草-的 체계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사상교육과 통제졍책을 통해 제제의 통합을 지속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

어서 북한에서는 체계내적인 龜裂이 확산되는 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

인 것이 관료들의 일탈행위와 불법적인 暗市場의 擴犬 및 이에 따론 정보의 陰性的 流

通, 그리고 脫4b者의 증가 등이다. 모든 사회에 있어서 관료의 부정과 암시장의 존재는

필요악으로 간주되지만 북한체계와 같은 통합체계에 있어서의 관료부정과 암시장의 확

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당면한 체제위기를 더욱 증폭시컬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관료의 부정행위는 관료기구의한 대 주민통제가 이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또한 관료의 부정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다른 주毛들

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켜 사회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32) 한편 암시장의 확산은 중깡집중식 계획경제에서 오는 구조적 결과로, 사회주의

경제작동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난 비공식적 경제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암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2경제의 발달은 경제의 실짇적인 분권화라는 점에서 집중화

된 경제구조를 지닌 북한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암

시장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 음성화됨으로써 중앙 정부의 정보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으

며, 특히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전파속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실

제 내용에 있어서도 과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클랩(Klapp)은 체계내로 유입되는 정보

가 항상 負 엔트로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생산되는 엔트로

피 축적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엔트로피도 체계를 위협한다고 보았다.33) 그러

므로 체계내로 유입되는 정보의 過負積는 경우에 따라 체계엔트로피를 증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젓이다.

32) Sung ChuU Kim
,

U

System ic Change in North Korea an d Developtnent o f South-North Relationshi p, in

Co771p leA Systems Model 엽SOMth-Nart11 Korea+l ftltegrat bl 7 s sms Pers pecti%e, op, c it., 1996. p. 93.

33) Orrin E. Klapp,
li

o pening an d Closin g in Open System5" lelrovioral ScIencc 20
,

1975
, pp. 2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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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유형 분석

4. I 체게전환의 임계성 : 구조적 모순의 시너지

북한체제는 호1제 촨경어긴의 곱격한 변화. 체게내적 갈둥, 그리고 심화퇸 경제 위기

로 인해 Ti祈으로부터 뻗리 띵어진 불안정 상테에 %여 있으며, 그 결과 최데 엔트로피

상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1트로피 셍산으로 나아가며 이러한

움직임은 불안정을 미욱 兮 시키게 될 깃이다.34)이는 이제까지 비교적 효과적으로 부

엔트로피를 산출해 온 북한체제의 제 구조들이 힌%를 드러내고, 이러한 51-조적 한 吾

이 복힙·적으로 시너지 현상읍 통해 구조적 모순음 A촤시킴으로써 체계의 불안정을 극

대촤시키고 았음을 의미하는 깃이다.

엔트로피이론에서 볼 떼 북한 정치체게가 위기상힝·에 놓이 있다는 짓은 북한의 에너

지가 고 길·되이 가고 있고, 에너지의 중뎨가 J오구되는데 비해 奮 소린 및 동구 舊 사회

주의국가의 봉괴로 인헤 7역과 원조가 骨가능해破기 때문에 체게의 閉鎖性이 더욱 증

가하고 있다는 짐에서이다.38) 개방·체계로서의 정치체게는 비록 내부 巷트로피기· 증가

할지라도 체게 라으로부터 정보, 에너지 7는 물질의 교 촨을 통해 엔트로피를 깁-소시킬

수 있기 떼문에. 만일 북한이 충분한 식량과 에L-1지暑 확보할 수 있다면 巷트로피를 적

절히혜 VI-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페쇄적인 체게구조를 유지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

니·. LI E-1니- 가장 심자한 체게 엔트로피 중대의 원인은 바로 겅제적 침체에 기인하는 젓

이고, 헌재의 북한싱·촹으로 볼 떼 정치구조의 번촤를 통한 負 엔트로피 산출의 가능성

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수준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헌 시%)에서

북한체게가 페쇄성을 지금처럼 유지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문제는 체게

3L조의 변화웠이는 즉, 다시말해 체게의 구조직 전쵠·을 통한 負 엔트로피의 유입이 없

이는 엔트로피 극대싱·테로 나아짇 수 밖에 없다는 주]이다.

/1러므로 엔트로피이론에서 본디-1견, 헌 상테의 유지 즉, 페 3 사최주의체제의 A-지

m m

m m m m

34) Yol]g-Pil 비Ice, 
'

011C(luillbhtlrn Thermudynam icas A ppruilCh 10 Korerm Unific;l(io11 Process : A Seerch l'01·

New Part1digm,
"

o p. c it., pp. 14-15.

35) Ken110(h D, BIliioy,
"

Social Entropy Aua[ysh o t' he UniOcs1]on Process in mc Komau Felliltsula," ill

CtW111/ex 5'yA'te+7M'Mttrld y ·%'flNtIr-)VortI; j(oratu 1뼈%·ratiON, o p, c it,,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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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울 젓으로 보여진다, 북한이 처한 내외적 상황으로 볼 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체제위기

의 주 요인인 경제난은 사회주의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체계 엔트

로피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엔트로피의 중대는 정치체계를 정상적인 작동상태에

서 이탈시켜 振動하게 하고 있다. 러므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체계로서는 정상

적인 체계작동을 위해서 체계 엔트로피 증대01] 어떠한 형식으로든 負엔트로피 産出을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계 내부적인 負 엔트로피 산출은 한계상황에 놓여 있

기 때문에 결국 대외교류를 통한 에너지의 유입이 불가피하다. 또한 북한체계를 둘러싼

환경3 여건의 변화에 따른 중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체계가 외부환경 자체를 변

화시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환경 자체

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북한이 변화된 국제환경에 어떠한 형식

으로든 간에 응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기존 상태의 유지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체제

구조의 전환은 시기상의 문제로 받아 들여진다.

4.2 사회주의체제 전환 형의 분석

4.2.1 체제 전환의 톡징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70년대 중반과 80년대 중반에 일

어난 냠부유럽, 남미 그리고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체제전환과 유사하다고

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체제전환과는 달리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의 체제전환은 二元的 體制轉換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동구 및 舊 소련 사회주의체제와

비교해 볼 때, 다양한 형태의 舊 권위주의체제는 시민사회를 통제할 근본수단과 제도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권위주의체제도 사회주의 당 국가체제처럼

국가의 모든 제도에 완전히 침투한 견고하게 조직된 지배정당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으

며, 자율적인 시민, 노 동, 종교, 직업 결사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민사회의 범위가 폴

란드의 카톨릭교회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국가보다 권위주의국가에서 훨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권위주의체제는 비교적 잘 정의된 사적 소유권을 지닌 시

장에 근거한 체제였는데 비해, 사회주의체제는 시장경제구조나 사적 소유의 체계를 전



250

히 기-지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차이로 인해 舊 사최주의체 는 2元%{J 閉鎖體系(사최주의독재+게

획겅제)에서 二元的 開放體系(왼·진한 시장질제 - 두 )로의 조1환을 보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잉·한 복힙·성파 이리各을 보이주고 있다, 왜냐 하먼 경%적 정치과정

을 도입히.고 민주직 제도를 확립하고 공고촤하는 것은 계획겅제체게를 디·파하고 시장

깅제체계를 익-%하는 것과 빙헹되이야만 히·기 때문이다.36) 그러므로 비사최주의즈) 권

위주의체제로부터의 체제전촨은 - 포lyJ(oIle-[iimensioual)인 체제7:1환 혹은 민주화로의

제제전毛·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苟·하다, 빈주촤란 경 과 포용이라는 多頭制(po]yarchy)

의 두 IA]주를 통'習·한 의미이다. 사최주의에 있어서 체 진환은 民초4<h와 市場經濟4th 3표

平骨 포힘·히.는 二元的 體制轉換으로 뵤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달(Dahl)파 오도넬

(O}Donnell)은 체제전촨에 있이서 정치체게와 경제체계의 연관서을 고려하지 못健다고

할 수 있다,37)

4,2.2 체제 전환의 %헝

동구 및 舊 소런 사최주의체제의 7:1환을 산피보먼, 디·힙에 의한 평화4 조1촨에서부터

급진적이고 폭력적 진毛·에 이르기까지 다엉7한 헝테의 유형이 나타나고 었다, CI러니· 동

구 및 奮 소런 사회주의체제전촨에 있이서 니·타니·는 유헝의 다잉·성에도 붐구하고, 체제

힝성파정과 겅제밸·전 수준이라는 2 게의 變數들이 체제전巷·유형파 밀접하게 관런되어

있읍을 일- 수 있다. 1핀저 舊 사최주의체제의 형성파정과 관련해 볼 때, 舊 소런에 의해

이식된 사회주의체제들은 체제전촨시기에 지-셍)적으로 형성된 사최주의체제보다 싱·대적

으로 내분의 정도가 약했으미,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체제전촨은 자생적 괴1-기·보다 상대

적요로 tI-은 기 안에 이루어질다, 이에 비해 자셍적 사최주의국가들은 舊 소련이나,

136) c'irze gorz 1<kier1.
,

"

DemocraOzatiou l]roccss in ]Cast Central Europe: A Theoretic[[j

Reconsideration," I)f<hs/] 
. /duma/ d l](Il/'hoctl s'CI'ence, Vo]Ai, July t991, DI]잇85·-313.

37) 딜은 다}/·재로의 Y:l 
'l·을 

깅 쟁과 포한이라는 측민에서 M고 있다. Rohert Dahl, Po/y(II·c/ y,

(New 11aven: Yale Ul]ivrn Press, 1971), )), 34. 오V IV 진위주의%니/티의 체제 :1횐-의 누 범

주모 
'

자-H-회·'외· 
'

I Pl주촤'-詩 돌J 있다, O'Donnell an d Schmitter, 
'

11-CIlIW'tion l>-om

Aut/%IU'fau'arl I/u/e/ SofT]S 
'

ferMaUue c()f]C/USl'ons Abo/If. fIncerhrl Oemocf·ctcy, (Baltimore:

]ohns l-lopkins Ouiv, Press
, l()8(i), Il, 13,



251

유고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처럼 체제가 추진한 개혁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따른

전체적인 체제붕괴를 경험했다. 한편 舊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경제적 발전수준은 체

제전환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보 여주고 있다. 민주적 형태의 정부로 전환한 모든 사

회주의국가들은 GNP 가 $15000-$62000사이에 위치한 
i%移行地曹(transition zoner에 위치

하고 있었다,38) 반면에 낮은 수준의 발전상태에 있었던 舊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에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변촤하였다.

사회주의체제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권력엘리트의 정통성, 스탈린식 모델 변

용 및 응용능력, 군부의 일체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變化類

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사최주의국가들은 체제형성과정에 있어 의

부 세력의 개입여부에 따라 舊 소련의 군사적 개입에 의한 $Ii-生的 체제형성과 토착세

력에 의한 自生的 체제형성으로 나누어진다. 자생적 사회주의체제로서는 舊 소련을 비

롯하여 유고, 알바니아, 중국, 베트남등이 해당된다. 2차대전 이후 奮 소련의 점령에 의

해 형성된 외생적 사회주의체제로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 등

을 들 수 았다.

舊 소련의 물리적 힘에 사회주의체제 형성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지배엘리트는 자생

적 사회주의체제의 민족주의적 지배엘리트에 비해 자신들이 통치하는 체제에 대한 자

부심이나 신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체제 건설이 결

과적으로 소련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 것에 다름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지배엘리트들은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동의나 정통성 부여없이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이 제시하는 목표달성만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官督主義가 강

화되玆다. 지배엘리트의 콴료화로 인해 소련식 모델을 벗어난 독자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행동반경은 매우 제한되었요며, 일정 한계를 넘은 개혁정책은 곧바로 소련의

개입으로 인해 저지되였던 것이다.

반면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는 식민지 치하 및 점령지하에서 民族解放鬪

爭을 주도함으로써 민족주의적 관접에서 正統性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체제

형서이후에도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전략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섣에 주력함으로써

된

38) Samuel Huntin gon, 
"

Democrac y
'

s Third Wave'" The lournal o f Democracy, Vol.2
, No.2, Spring 1991,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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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인위한 인민데중의 支持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정통성에 힘입어 체제힝서

초기의 소런힝 시.최주의 모 델읍 각각의 실정에 밋'게 變容, 융힘-으로써 정책선택을 위

한 
-v동엉익을 

tI호1 수 있었다, 이들은 민족해벵- 트.젱과정에서 독.립과 H대촤의 이중적

1 ;-표-趾 달셩하기 위해 계급투 의 이 적 목표를 이느정도 젼충하는 탈11-의 진통읍 수

M히.게 되있으머, 이 ·1한 정게<C신의 A-연성에 의해 인빈대중이나 노 초1을 딛'리하는 정

파의 불만을 체제 내부에서 수용曾 수 있있던 짓이다.
된

지.섕1적 사최주의체제의 ·경우 스탈린식 체제의 %l:1용파정에 있이서 체제헝성 리후의

일인지도체 5 짐·치- 힌실적인 필 L에 띠·리· 집도1-지 L체 회· 되어 기는 깃F로4 骨<·1괴

베트납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가 있이 자셍적 사최주의체제 지배省리트는

지속적으로 舊 1 1체제를 자1'd-의 신정에 맞는 체제로 개신하려는 노럭-K 기울이게 되

었다. 이 겅우 집0촤린 치도체제는 정7}깅 적 파)싱로서가 아니라 정책노선을 기준-p-

로 한 피-벌로 니.누]으로써. 공산당을 정조]F-로 
'l· 

군1력엘리트는 사회주의체제 3설을 위

한 정책적 柔軟·11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모 두 성공적이었딘 것은

아니미, 때로는 중국의 대익국}운동이나 문촤어멍과 긷이 참7J'한 질과를 낳기V 하옜다.

)pl·먼에 지베인1리트의 정통성에 대한 신념은 이러한 실힘적 적응과정을 통해 세계체

혹은 제제네부로부터의 도7·1에 의한 충걱을 昏수할 수 있는 능력읍 베잉0하였으며, 이를

해 H대직 사최주의 민족<·r가 건설읏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릭으로서 왹-고한 위

치를 카보힐· 수 있었다.

]
](l-면에 &기의 J인지활d제를 더욱 강촤하이 게인숭배를 통한 구1위주의적 제를

힝성해 니.가는 깅<-로, 알바니아외- 북한이 대표적인 에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는 사최

7의체제 힝성초기의 지도자가 지속리으로 정구1을 징-익-하고 정치직 대인·세럭의 성장을

침저히 - i)-쇄함 - 旦씨 체제의 뻔.g- 9 직A-능럭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려한 체제는 자셍

척 사회주의체제로서 민족적 정통성의 기1])1-을 기초로 출발하지만, 길1·r 억압적인 정치

%j네외. 정책신덱성의 경직성 필 비효 성으로 1간미암아 인민대骨의 지지를 상실叫게

되고, 자체의 페쇄성으로 T길미임·아 세 체제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됨으로써 체제위기를

및이히·게 71 )이디-.

한A)l 시.최주의체제의 헝성피정에 따론 지배엘리트 간의 입지는 저- 체제에 있이서 정

71담당세력파 군부외.의 관계에 잉향을 미조)f-로써 정치적 안정의 기제로서의 軍音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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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舊 소련에 의해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된 동구 국가들의 경

우, 대부분의 군사력은 소련군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함으로쩌 서유럼

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戰略的 對時勞力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舊 소련은

사회주의 위성국가들에 대한 체제적 통제수단으로서 소련군과 이들 국가의 군사부문을

밀접한 연계를 가진 조직체로 체계화함으로써 각국 정권의 완전한 군부장악을 허용하

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식적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의 지배엘리트의 취약한 정통성은

정권담당세력과 군부의 일체성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적 체제전환을 촉진하는 역할

을 하였다. 그러나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는 민족해방투쟁 및 근대적 사회

주의 국가 건설과정에서 인민대중이 부여한 정통성에 입각하여 군부를 철저히 장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체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련과 정치적. 군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체제위기 발생시 政治的 安定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군부의 역할

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요인을 분석해보면 經濟的 危機로 인해 政治的 쵸當性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39) 기술발전의 침체는 대외적으로 군사력 균형에 부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정치적

정당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40) 그러나 일단 대중적인 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종

류의 경제적 불만이 표면화되지만 체제전환의 진정한 동인은 · c,性의 變化에서 온다.41)

심서의 변화란 반사회주의적 또는 반체제 성향을 의미하는 데, 동구의 경우 이러한 심

성의 변화가 존재하였다. 특히 시민사회의 경험은 이러한 심성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吉民社合란 
"

국가통제의 완화와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쇠퇴의 결과로서 야기된

후기전체주의적 잘서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민들의 자발적인 주도, 즉 비정부차원

의 주도에 의해서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자율적 구성체이다.'M2] 또한 정치적 df-t案勞尤[의

등장은 권력엘리트의 자신감 상살과 균열을 초래하였는데, 舊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제

39) David Manson
,

Revolutiotl in East-Central Europe! The Rise an d Fall o f Communism an d the Cold Wat
,

(Oxford: Westview Prcss, 1992), p.33.

40 ) W, Brus an d K, Laski
, From Marx to the Market, (New York: Oxford Universi ty Prcss

,
1989 ), p. 34.

41) Kazimierz Puznanski (edJ, Construcbng Capitalism: The Reemergence o f Civil Society all d Liberal

Econom y ill the Post-Commuist World, (Oxford: Westview Press, 1992), p. 11.

42) Vladimir Tismaneanu
,

Reinventin 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 (New York: Free Press

,

1992),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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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의 겅우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위기 극복을 둘러싸고 엘리트들 간에 路線莫禱이 있있

으머, 이로 인하여 지도체제가 통합되지 봇하고 if일이 빌·Ai하어 밑으로부터의 체제도

진에 71약兎다는 짐이디-,

(圖表 7) 민 회-외- 시징-겅제촤 수준에 따른 체제진촨의 유힝

low 民1fb(政治的 變/(h) hi gh

( 出處 : Maxitl PBl, 
"

Dual Transitiotl," 미국정치학최 발표논문에서 차용, 제구성)

民主化와 
'

l

'Ii場經濟化의 
수&에 따라 사회주의51·가들의 체 친촨파정을 분류해 )i먼

유헝벌 특징이 니-리-난디·. (圖表7)는 사최주의국가들-魯 민주화외- 시장경제촤의 수준에

따리- 분류한 것이디·. 폴란드(l%S-89), 동독(12卽-q아, 헝기-리(1988-90), 체코(1989적0)의

깅우는 핑촤적 헉rg 또는 선거에 의해 반내세 이 조]구1함으로씨 多頭政始로의 전한이

이루어破다. 불가리아([開9-이)는 7 1신의 신거를 통해 빈·데세력이 집군1힘·으로써 다두

정치로의 진쵠·되었고, - 미-니아(IS89-90)는 舊 공산주의자 집권한 상태에서 폭릭적 힉

명을 동헤 체제전횐·이 이루어질다, 듣L고(1彌(QU)는 舊 공산주의자듭이 J]권한 상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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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거를 통해 다두정치로 전환되었고 소련(1985-91)과 유고(1989-91)는 舊 체제의 붕

괴와 이에 따른 민족적 분열을 통해 체제해체가 이루어졌다. 알바니아(1990-92)의 경우

는 두 번의 선거 이후 반대세력의 집권을 통해 과두제로 전환하荒으나, 경제의 파탄과

법 질서의 붕괴로 과도적 상태에 놓여있다, 중국(1978-92)과 베트남(1986-92)의 경우는

정치적 변화없이 즉, 정치 민주화飯이 시장경제로 전환중이며, 북한과 쿠바는 정치와

경제영역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체제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동구 6개 국가에서 일어난 체제전환의 결과를 비교연구한 칠튼(Chi1to미도 공산

주의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연적인 시간적 요소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요

한국내적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43) 동구의 사회주의국가의 전환과정은 대개 項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44) 첫 첫번째 유형은 폴란드의 겅우에서와 같은 대항세력과

지배앨리트 간의 제반 문제에 대한 역사적 大妥協을 통해 폭력사태 없이 비사회주의

정부로의 전환이다. 두 번째 유형은 進化的인 과정을 밟은 것으로 헝가리의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사회주의 정치적 엘리트와 비사회주의 전문적 엘리트 간의 오랜 기간의

협조에 의한 점진적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젓이다. 세 번째 유형은 동독과 체코의 경우

에서와 같이 체제전환이 정치체계의 屬壞로 귀결된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種健한 暴

j]革命에 의한 전환으로 루마니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수군과 대항省리트에. 의

해 주도된 민중 간의 단기적 내란은 군부가 개혁자들의 편에 섰을 때 종결되었다. 다섯

번째 유형은 g 소련의 경우에서 나타난 위로부터의 체제전환이다. 고르바초프를 중심

으로한 지배 엘리트들에 의한 개혁, 개방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체제전환언 것이다. 여

섯 번째 유형은 인종적 갇등과 영토분리에 의한 暴%的 轉換요로 유고의 경우에 있

어서 경쟁적 엘리트들 간의 갈등이 내란, 인종청소와 영토분리의 결과로 나타난 경
5

우이다.

43) Patricia Chi1ton, 
td

Mechanics o f Change : Social Movement
,

Transformabunal Co패idons,

an d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Eastern Europe," Fe770Crcttkotio+7, Vol. I.
,

No. L

(51)念 ,
1994), p. 153. 이용필, 양성철 (공저), , (서울: 박영사,

1996) p. 1削에서 再引用. 
·

.

44 ) fbid,
, pp, 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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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의 적용

4.3.1 체계적 전촨과 체게내적 전환

잎·에서 제시된 체제>d쵠.모넨에 근거하여 닉-한 사최주의체 의 전환유헝을 분석해 본

다민, (도표g)파 권·은 기.능한 전인·유형을 설정曾 수 있다.

(圖表6) 북한체제의 가능한 전毛·T-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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渚1 l 言 l <盾'1l' 言 l
'·괴' " 자[· .나피고

t펀저 전毛.의 성걱과 관런하어 징치구조외- 깅제구조의 측1된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체제전촨은 크 게 體系內6%J 조1毛·과 體系的 1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체계내적 조1촨

에는 정치구조의 VI촤를 수1;l.l·하지 않고 경제2'/-조의 빈화를 통한 전환(類遷111)과 징제구

조의 IPl최-趾 수]/)·히.지 僧3E 정치-/조의 ]$)회-를 통힌 전巷·(剡(遷 Il )이 가·능R디-. 체계적

v·1횐·의 유헝y-로는 이원적 전횐·괴- 인원적 전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디·, 이원적 전毛·은

정치구조의 )/·1촤를 가저온 후 깅제3L조의 l;tI촤로 나아가는 진횐·(類獲 l-·類掘 Il-·類遷

IV)괴- 깅제구조의 1
%
Il최.를 민저 수반한 후 징치구조의 변화로 시서히 나아가는 진환(蹇{

迎1-類歷111-頗-聖 IV )%-로, 이는 3/ 두 체게내적 전환에서 시작하어 체게지 전촨으로

나아기·C 진환合 의미한다. 빈·민에 1원적 주%은 깅제그(조리- 정치구조의 동시직 번촤

에 의한 전환(:類迎 1--類迎 IV)으로 이는 제게의 ]]f격한 전쵠· 혹은 봉괴를 의미한다(圖

表2 켜·조).

그 러나 경제7조의 1화似이 정치3E조만-위 I
i[1촤시킨 체게내적 ·{1쵠·(A-헝111)이나, 깅

제구조의 번화외- 이에 따흔 징치51조의 1%
)'1화라는 이위적인 체 직 진환(類歷1-·類淵111

- ·類迎 IV )은 아지 깅힙적으로 니-티-니-고 있지 일'디-. 따라서 힌제의 모힝을 북한체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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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켜 볼 때, 크 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類蹇1에서 額遷 Ul 로

나아가는 체계내적 전환은 현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치구

조의 근본적 변화엾이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한 변화유형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중국식 漸進主義的 經濟改革은 기존의 사회주의식 통제경

제를 와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부문에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시키는 특징을 지

니고 있다. 현재 북한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는 젓으

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북한졍제의 구조적 모 순에서 기인한 젓이기 때문에, 외

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없이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중국의 경험은 북한 권위당국자

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동반되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나아가는 이원적 전환

인 類還1에서 頻盟11를 거쳐 類聖1V로 나아가는 체계적 전환의 대표적인 예는 동구의

경우이다. 이러한 체계전환의 특징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앞서 정치구조의 근

본적인 변화가 선행했다는 점이다. 즉, 이미 사회주의 정치구조가 와해된 후에 시장경

제체계로의 전환이 電擊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 이러한 전환이 이

루어질 가능서은 크지 않을 젓으로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김정일 지배체계를 공

고히 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제수단을 통해 주민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동요사태의 가능성은 있으나 조직적인 반체계 저항운동이 생겨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경제적 궁핍에 한계를 느낀 주민들의 폭동이나 혹은 지도부내의 노

선갈등으로 인한 내부 균열과 이에 따른 권력투쟁이 발생할 경우 동요사태를 유발하여

현 지도체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權威構遣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

새로이 구축된 정치구조하에서 현재의 사회주의 제 구조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의 전

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성은 크 지 않으나 잠재성은 있다고 분석된다.

끝으로 類蹇 I 에서 직접 類聖 IV로 나아가는 급젼적이고 突發的인 체계전환으로 북

한체계의 급격한 붕괴와 이에 따른 새로운 체계의 형성이나 혹은 한국에의 홉수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舊 동독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현 북한상황에 적용시켜 볼

때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舊 동독의 경우

1970년대의 舊 동-서독 데땅트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문화, 통신, 인적 교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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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동독 7민들이 舊 서독괴. 주변국의 실兮에 네%여 싱-세히 알게 되玆으며, 그러毛 싱·

쵱·하에서 자밴-적으로 공산주의暑 포기하고 시장정제를 택하어 정71의 붕괴룰 가져兎·

다. C(러나 3규한의 징.으 지극히 페쇄적인 특성으로 인헤 외부새게에 대한 정보가 극도

로 치-VI-되어 있으미, 또한 니.骨데로의 41-경)/[1최.에 대한 適應能力은 신장시키 致다는 접

에서 동서독의 깅우외.는 많은 차이집- - 지니고 있니·. 그러나 체게괸·게가 단일 으로 31

조회.되어 있고 또한 긴고하게 羲集피어 있는 북한체게는 건고한 體系關係에 비레하여

그1 만큼 구조적 제약이 강하계 작용省· 수 있기 떼旻 돌발사태에 의한 체게봉피의 가

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체계관계가 건]1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면 있을 수록 사소힌· 돌발

사테라도 체계 A.체에 가해지는 충걱과 반힝피 순간직으로 진체 체계에 피·규)盛 수 있

다는 조]45)에서 骨격한 체게전호1-의 가능셩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췬재의 북한 싱·쵱·에 비추이 - 떼 겅제구조의 접진적 t/1화를 통해 정치구

조에 대한 충긱을 최소촤하1진서 체계가 직1친한 깅제난의 타걔를 위한 징제개1굉으로의

초1환이 기-징-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히 과거의 경호]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권

력구조에 대한 어떠한 11·1촤의 징후도 나타나고 y)지 않는 데 비해, 경제정치에 9)어서

는 70닌대 후반이<F 상대적으로 신축적인 운용을 보여 왔다는 점도 이러한 시지·음 뒷

반{}해 주고 있다. 이기서 관심이 되는 문제는 깅제구조의 벤화를 통한 체게진촨에서

니-티.니-는 유일지배적 정치구조와 시장경제적 디-원화외-의 相術問薦이다. 시장겅 적 요

인들을 수용하는 정첵의 추진에 있어 시장겅제의 기본원리인 競爭피· 多元{h의 요소들

이 체개내로 유fr 될

� 

깃이며, 이는 징치구조리-의 또 다른 緊張關係를 힝성曾 가능성이

A-후하디-. 이E-1힌· 주]에서 骨 떼, 북한체계가 겅 구조의 번화를 통한 체게전환을 시도

한다 하더라도 극히 · 한직인 h[]위에 국한시킴 수 키-에 없을 깃이다. 만일 전먼적인 겅

구조의 닌1최-를 추구한다1된 이에 띠·-邑 징치구조의 일징한 1진촤가 불기-피해진다. 중국

의 겅우가 대표적인 겅 - 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룐 정치구조외.의 마찰을 최소촤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5) (하위체계간 혹은 하위체게피. 상위체게간의)儒系關係의 羲集性(cohcreuce)에 띠·리· 체계애 기피지는

충긱에 내한 체게의 반옹 헝El]기· 닮리.진니.- 즉, 體係를 3L성하]l. 있는 부분들긴·의 핀·게가 이 ·- A도

1고히.게 이루이저 있는가에 띠·리· 體系에 가헤지는 까部的 衝擊이 全魏旦서의 體系에 미지는 影흐의

程度가 닌·리. 씨, 또한 이에 데한 體系의 反應樣式이니· 反應速度도 답라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튼p. 
44

慷系1鋼16 게기직으 且 싱·%직--9-히·1 당//-A이리.기i디. 7 히리 엉지진 /)피.게티 덩이리
v )-V 같다"고 w-한다. Dsvid EITS[011, 17;e Anet/yh·l

'

·N·
'

/Mi/icat t'/rncture, (New York[ RoutIcd ge, 1男]0), p.

237.



259

기 위해 권력구조에 있어서 집단지도체제로의 변화기· 수반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를 경

제구조의 전환과 이에 따론 정치구조의 전환이라는 이원적 체계전환으로 볼 수는 餓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았으나, 권력구조에 있어서 집단

지도체계로의 변화가 있었으나 사회주의체계가 지닌 체계가치나 규범, 게임의 규칙, 권

위구조 등이 本贊的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러하다. 북한에 있어 권력구조

의 변화라는 것은 김정일지배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결국 경제개방이라 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3.2 체제전환의 주체와 속도

전환의 양상과 관련지어 볼 때는 전환의 주체와 속도에 따라 위로부터의 급진적 전

환(類보 A>과 점진적 전환(類鹽 B),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전환(類蹇 C )과 점전적 전환

(類堅 D )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圖表3 참조).

먼저 북한체계에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인민대

중의 압력에 의한 급진적 체계전환을 수행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

아, 동독 등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일인지배체계가 확고하

게 구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권력이 극소수 지배엘킥트에게 집중되어 정치적 대안세력

이 존재할 수 엾다는 접과 교조적인 통치이데올로기에 의한 경직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인민들의 불만이 어떤 계기로 인해 표출될 경우, 북한의 체계구조는

전일적으로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돌발사태라도 체계 전체에 가해

지는 충격과 반향이 순간적으로 전체 체계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불만은 순식간에 증폭되어 폭동이나 혁명적 상태로까지 나아가 급격한 체계전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점진적인 체제전환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유형의 체제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 리 높지 않다고 보여진

다. 이러한 전환유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회주의체계가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다

원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조직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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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주]이다. 1러니· 북한의 경-(는 사회주의체제가 헝성되기 이진에 유1-> f신위

주의 정치문화의 7)통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동구의 舊 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자)g적

사최주의의 특징은 나티세고 있지민·, 일인지 체졔의 강화과정에서 헌실적 분제해걷을

위한 정책> 대인'을 신택한 수 있는 기제가 밀'소되어 버鼓다, 또한 지배엘리트 내의 정

칙노신 조정기제가 결여되이 있으머. 권&]세습체제의 사립과정에 있어서 조]권세 에

데한 겅쟁직 과벌이나 시민시·회의 형성이 불기-농헴으므로 정치적 내인·세락이 전무한

싱'데이다. 물론 - 딘'관리체 로4서 동서% 관게의 징힘얘 비추어 볼 때, 남한정부의 억

힐페 [f]-라서는 남한의 체계 및 정지력이 북한의 정치적 대안세력화할 수 있으나, 한반

도의 정치적 긴장상 및 남한의 경제력으로 보아 憾-은 기갼 내에 이의 기정사싣화는

사실상 활기-능하고 볼 수 있다. 대(간 력의 부제와 더불어 강럭하고 팡범위한 통 외.

김·시체계가 힌제까지 작동되/J 있F 미 체제의 페쇄성으且 인해 정보의 T-통이 혈저히

통 되고 특히 김정일음 VA]으로 하는 지배총이 기득구1을 At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한, 밑으로]슨티의 7]진적 진환의 가능성은 매우 닛다/그 할 수 있디-.

위로부터의 급진지 제제전횐-은 )1르 비.초프의 
'힉.개방정책으로 

대번되는 舊 소런의

깅우가 대표적인 사레이다.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2진적 체제전환이 이무어징 가능성

은 - 11리 크다고 볼 수 없다. 위로J)L터의 고r진> 전촨은 북한지도층이 정지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개힉만이 체제존속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히-]1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디·.이는 힌재 박한에시 군1력을 징·악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어지껏 >·

리온 기독(/1을 순순히 $기히.고 비판 또는f 보복-多 <l-수함을 의미한다.고(러나 舊 소린의

깅우 위로부터의 급진적인 체 조1호}-의 추진은 질과직으로 경·직된 관료조직을 빈촤시키

-L 데 싣패하었기 떼문에 이켜로부.티의 체게전毛. 입·럭의 가중을 초레하였다는 짐애서

기득권의 상실을 기-장 7고]워히노 -1+한지도부로시는 빌·아들이기 힘들다고 11 이조1다.

특히 - 한체게는 출범시부터 철저한 동우)체게로 조리촤되었으며, 이러한 동원체게하에

서 전 주민의 정치적, 깅제적. 군사적 동윈과 통제, 관리를 위해 노 동당·을 정점으로 하

는 괸·료적 체 로 조직화되있다.46) 이러한 V{·且체게는 메우 겅직화되어 있어 관且조직

의 번촤애 실패힌- 舊 소린의 깅효]에 비추이 볼 떼, 북한지도부가 예상치 못한 밑으로부

터의 31력에 리면骨 기-V성이 3)는 이외- 간은 모 1을 덱할 가농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m m

46 ) 이-9-필, 잉7성칠 共曹, -([한체제1 1최기. 협상전략, o p. c it.,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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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위로부터의 점전적 전환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집단지도체계의 확렵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정치안정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동구와 舊 소련의 경험에 비추

어 볼 때 북한체제의 전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은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밑으로부터의 전환은 그 특성상 과격하고 근본적인 체

제전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계내적 전환보다는 체계적 전환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가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을 통한 체계내적 전환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의 사회주의식 통제경제체제를 와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부문에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시키는 점진주의적 경제개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경제개혁을 통해 負 엔트로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 수하려는 북한의 권위당국자들의 이해관계와도 가

장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직후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

을 겪어야 했던 동구 제국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경우는 1978년 개혁이후 지

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성과를 통해 인민대중으

로부터의 정치체계변화 압력의 발생요인을 극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은 당면한 경제위

기를 체계존속의 최대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지도부에게는 하나의 ft案으로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또한 북한에는 폴란드의 바웬사나 러시아의 가이다르와 같은 시장경제

신봉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47)도 중국식 점진주의적 전환을 추구할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남북분단에 따른 대립구도하에서 서급한

체제전환에 따른 혼란과 이에 따른 남한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

다는 점에서 볼 때도, 급진적 전환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경제개혁

을 추구하고자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4.4 북한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대한 구조적 제약

4.4.1 상황구조적 제약

북한이 현재 직면한 체제 위기하에서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적옹방식에 있어서 가장

47) 이두원, 
t%북한의 

경제 현황: 위기와 전환점/5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변화전망, 한국정치경제학회 주최

통일관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 Il.10 서울,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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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구조적 제약으로 직·- - 히-는 것이 바로 남북븐·단이리-는 싱-苟·구조이다. 분단이라

는 싱·힉-은 북한정치체게가 조 촤되는 l%-식을 결정하였고 북한 사최주의체제 출범의

)료데였다. <L한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과 정치-권럭구조의 형성에 결정적인 작셩-을

하었디.. 분단은 북한정치체게의 1쳔촤를 제약하는 기-징· 중요한 요인이자 동시에 변최-의

필요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91다, 반면에 남북분딘-이리-는 한반도의 톡수

성은 북한체제가 분탄관리체 로서 징·릭한 군시·리 昏원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피·보할

%· 있는 토대로 작·정-하고 있다. 분단-'i%-조는 /부의 입지를 4촤시키게 되었고, 가장 보

수적인 군부의 특성싱· 기존 질서의 급걱한 IF1화를 초레하는 정첵의 산舍에 쉽 昏의

하지 일·을 깃이디-, 7한 닙-북:린·게의 개신을 통한 긴,장의 왼·촤도 군부의 입징·에서 드L먼

기可권 소와 Y/지의 약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체계의 헹동반깅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분단7조는 또한 일사분란할 전시동윈체계 t-지를 위

한 유일지배권럭구조외- 중공업우선의 겅제구조를 管리회-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체

게의 근본적 작동원리로서의 7체사상의 정당촤에 기여하고 있다.

4.4.2 이념구조적 제약

자주노신을 강조하는 주체시.싱·은 체계 적응1)[]위를 제한하는 이념구조적 약이 毛

다,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 드러니·는 가장 특징직인 측변은 극단직인 1찬외세적 1

리이다. 이는 북한의 효율적인 데외정책의 추진에 네한 주요한 구조적 제약으로 작 - 하

고 있다. 유일지배라는 권릭구조는 정치체게의 적- x키·니즙의 범위를 한계지우는 데

있어서 메우 중요한 영'함을 미치고 있다. 착한 유일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탄일성이

디-rn 이El한 특성은 니-원주의적인 성향과논 근3적으로 상이하다. 유일지베체제의 문제

7은 정치적 디.우1주의니- 다당얘 7제 이진에 2본적으로 사최 내 모谷 사무-가 최고지

3뇨자 1인의 교 시로부터 나오고 f/L 그를 중심으로 전제 사회가 동 원적으로 펀제도]먼

서 이 공동체 내에서의 통헙·력을 진 로 한 디-원성마저도 봉쇄되이 있다는 사신에 기

인한디-.480 유일지배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Is-정책의 추진에서 불가피하게 초레됨 다

71적 j(소의 AR]과 이에 따易 유띰지배체제와.의 마曾을 방·지하는데 일차리 노 력이 경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8) 이종석, 힌1<f한의 P.1헤L 샀쇠-, 체제, 지V자 (시울: 익사비毛사, 1998),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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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될 것이고, 이는 곧 개방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범위, 속도에 중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

다. 유일지배체계의 고수는 결국 개방정책의 한계를 노 정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과 사회주의시장겪제정책 성공적 실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일적 지배라는 일원성과 시장경제원리의 다원성은 융합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4.3 경제구조적 제약

북한 정치체계의 적응메카니즘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구조적 제약은 폐쇄적 경제구조

에서 오는 項으로, 이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극단적인 폐쇄적 자립경제정책을 기조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추전한다고 하더라도 폐쇄적 계획경제에 따른 시장경

제원리에의 부적응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80년대 추천했던 대서

방무역과 합영법이 왜 성공할 수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경제구조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의 심화가 현재 북한의 체제위기를 초래한

주 요인이며 따라서 체제전환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극단적인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겅제구조는 데, 이러한 폐쇄적인 성격으

로 인해 외부와의 정보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체계의

유지에 상당한 기능을 하여 왔다. 북한이 쉽게 경제개방을 할 수 없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개방을 통해 체계내로 유입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假기 때문

이다. 지금까지의 개방정책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정보유

통의 확산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특히 동구의 사회주의체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

서 붕괴한 데에는 각종 정보매체의 개방과 이에 따른 정보통제의 실패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통한 에너지의 유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개방울 통해 유입되는 정보로 인한 주맨들의 각성, 그리고 그에

따른 밑으로부터의 압력의 증가와 이로 인해 정척구조의 불안정이 높아질 가능성을 가

장 우려하고 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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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1980년대 중반이후 동구 및 舊 소련 사회주의제제의 붕고]를 목걱하 :1서. 대부분의 학

자들이 A-사한 이데올로기의· 졍치-깅제구조暑 지년 북한체제도 이와 동일한 파징을 쥐

게 省 것이라는 조]에서 의견을 릴이 히%디-. 고(러나 이러한 에싱·피-는 달리 J{힌체제는

심긱-한 네외직 怠歷에도 불구하고 헌제까지도 사최주의체제를 유지시커 오고 있다. 북

한이 사최주의체 를 헌제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1언, 그깃은 舊 사회주의체

와는 다른 독특한 慷制構遣를 지니고 있기 떼(이며, 이를 통해 내외적 중입페 의한 체

제 엔트로피 종대에 대처하여 적절한 負 엔트로피를 산출시키 왔다는 71이다, 이러한

체제구조로는 납북분단과 주)p:14강이리-는 상힁·구조, 체제작동의 기본윈리가 되고 있는

주체사상을 중초]으로하는 이h 구조, T-일지배의 권력구조, 자력毛-생의 경제구조, 그리

고 정)i통제의 촨-靑.구조 동이 있다. 이 구조吾은 상<%직-용하면서 북한사최주의체제 내

부의 負 입1旦로피 산출 메키·니骨으로서 기능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원동럭이

되어 왔다.

그-7]에도 활구하고 북한 사회주의체 의 조1휘·이 볼가피한 이우-로는 개방체게로서의

북한사회주의체제는 내부 7트로피의 증대가 한계수준에 다가가고 있으니, 특히 /I러

한 1트로피의 증대가 체제의 3r-조리 모순에 따른 깃이라는 점이다. 非平衡熱)J學的 d

주]에서 볼 tt]1, 개방체 는 811트로피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디-잉7한 능력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북한제 는 R%트로피의 兮가에 대처해서 체제를 유지하러먼 어띤 방식으로

든 이에 適應해야만 한다. 체 엔트로피 증가에 1예한 적옹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

하고, 네적 負 엔트로피의 산출읍 통혜 3%트로피의 김-소시키는 것과 외부에서의 에너지

T-입을 통해 負 엔토로피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힌제 북한체 의 겅< 엔트로피 증

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各 경제적 침체가 가중섬에 따른 젓으로 일시적인 호1상이 아니

라 체제LIL조적인 모순에서 오는 문제이디-. rq·라서 내$}인 負 엔트로피 신·출노럭은 한게

를 지니게 된다. 내부에서 부311트로피의 산출을 이끌어널 수 但다먼, 체게가 취할 수

9)는 벵-t·t는 외부 에너지의 A-71을 통해 인1트로피 수준음 2추거나 아니먼 스스로 체

제의 해체를 반이.들이는 것 A <l- 어느· 하니-를 텍하는 수 라에 임디..

체제조1환에 가헤지는 체x]13L조적 제약-E 負 Q1)트로피 산출 메키.니즙과 t푄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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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負 엔트로피 산출 메카니즘의 작동은 북한체제의 전환에 대

한 구조적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체제의 경우는 단일

적 체제구조를 지니고 있고, 또한 체계관계의 응집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

에도 전체 체제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 만큼 심각하며, 따라서 전환에 대한 구조적 제약

도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엔

트로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체제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은 체계 옌트로피의 증대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엔트로피의 증대는 체계를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이탈시켜 振動하

게 한다. 그러므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체제로서는 정상적인 체계작동을 위해서

체계 엔트로피 팎大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負 엔트로괴 産出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그러나 체계 內部的인 負 엔트로피 산출 메카니즘인 남북분단, 주체사상, 폐쇄

적 경제구조 등은 이미 그 한계점을 노 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對까交流를 통한 에

너지의 流)L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존 상태의 유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체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체제전환의 방향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비평형

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평형상태하의 체계의 작동은 평형상태나 그 근처의 체계작

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비평형상태하에서의 체계의 작동은 非線形性을 나타 다.

즉, 체계의 진동이 증폭되고 이예 따라 체계상태의 불안정이 증대될 때 체계작동이 나

타내는 執跡은 혼돈적 유인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작동과정은 그 만큼

예측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확률적인 진술만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북한체제의 전환유형에 대해 전환의 성격에 따라 체계내적 전환과 체계

전체적 전환으로 구분하고, 전환의 양상에 따라서는 위로부터의 급진적 전환과 점진적

전환,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전환과 점진적 전환으로 나누어 각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경제구조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정치구조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체계가 직면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한 경제개방으로의 전환이 가장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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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띠한 1친화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데 비해, 깅 정 에 있어서는 70년대 후반

이·취 싱대적으로 탄)]적인 운/읍 1( 어 但·디·는 조]3L 이러한 진밍-을 뒷빌·초1해 주 1 있

다. 여기서 관심이 돠는 문제는 경제구조의 <)'1화骨 통한 체 전촨에시 나티·나는 唯·-支

配(l{J i6c治構造외- 市場經濟的 多7」ddh와의 相衝問]Ai[이다. 시장경제관) 요인들을 수용하는

정첵의 추진에 있어 시장겅제의 기본71리인 競爭과 多元化의 요소들이 체게내로 f-입

)릴 것이이, 이는 정치구조외-의 T 다른 緊張關係骨 헝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1에서 보다 장기적F-로 볼 빼, 겅제구조의 번화를 통한 체제진場·은 하나의 過渡期로서

일징기간 존속호( 가능성이 높다. 궁국적F-로는 li(歷 1에서 類歷 111로 니-이-간 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Il%Yt隱造의 :轉換인 類掘 IV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類'聖 1에서

類掘 11로 진'3rnv < 類遷 IV로 니-이·간 동구의 겅우의-는 다른 경우이다, 51러니· 아직까

지 類보 1 o])서 類聖 IIf를 거·처 
'類聖 

IV로 나아간 겅우는 飢었다. r]:1國의 경-F가 이에

상·당히 T-사하다고 할 수 있으니-, 권력구조에 있어서 集鷗1指導慷制로의 빈최.가 있었으

나- 社合主義體制가 지닌 체제기-치니- 37·)ty], 게7}의 규칙, 권위구조 등이 - 주1적으旦 VI

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L'1러하니-. 띠-라서 북한의 겅우도 이외. 유사한 힝태의 부분적

정-치구조의 변촤를 통해 시장·깅제로의 전환에서 비롯된 정치구조와 경제구조 간의 矛

盾올 최 한으로 줄이는 벵-향으로의 進行이 展望된다. 다시 만해서 중단기적으로는 겅

제개)!g-파 시장겅제구조의 도입을 통한 체게내적 진휘-을 모섹骨 깃으로 전밍-되지만, 징-

기적으로는 시장전제구조에 싱-응하는 졍치구조의 y}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

장겅제구조에 싱·응하는 정치구조의 1
%l·1촤런· 정일 유일지베체제의 번촤를 의미한다.

이는 ·)J정일을 중초]으로하는 집단지도체제나 권력엘리트 내부의 쿠데타에 의한 킴정일

을 배제한 기존 주]권세력들로 구성된 기단지도체제,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밑으로부터

의 대규모 l<0중-l&L기를 통해 세로운 세럭이 기존 Y]권세릭을 완전히 배제한 세로운 지

도체제의 구축동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1 상힝·하에서는 깁정일을 완전히 배제

하기V-l- 함)실직으로 가능성이 희)의·하다고 보여지며, 따리·서 3J정일을 정7)으로 권럭의

분산은 도모하는 集1割指導廳{rf 로의

� 

전횐·이 가장 가농성이 높다고 보어진다.

q%트로피라는 개노]을 통한 북한체 의 전촨에 대한 분석은 남북통합과 관련하여 중

요한 含意를 지닌디-. 즉. -%한체제의 i)f걱한 봉피니- 헤체가 남북한 모두에게 접코 바람

3하지 않다는 것이다. q])트로피의 극데로 인한 북한체제의 급걱한 헤체는 남북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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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이는 또한 한국체제의 엔트로피를 급격하게 상승

시켜 또 다른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소진된 북한체

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투입이 펼수적이며 이때 에너지 투입의 주 당사자

는 한국이 될 수 밖에 餓다. 체계내의 에너지의 과도한 放出은 그 자체가 엔트로피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젓이다. 그러므로 남북통

합에 대비.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체제의 전환이 언제 일어낳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떠

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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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연구는 북한의 체제안정도 문제를 현재 북한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어 . 풍자

어 분석을 통해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은어 · 풍자어는 일반 주민의 수준에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삶의 가장 
t 

심각

한' 문제를 반영해 주고, 행위지향성을 예견하게 해준다. 따라서 은어 . 풍자어 분석은

기존의 지배적인 북한사회 연구들에서와는 달리 밀으로부터 북한사회를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유용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료들로부터 수집한 북한사회의 은어 · 풍자어 목록을 작성하

여 이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

차례의 심층인터뷰(구두로 직접 질문하고 답합)와 한 차례의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영역(정치 · 경제 · 사회)별로 여기서 추출한 은어 · 풍자어의 인적 재생산범위(공간),

재생산 빈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체제안정도와 관련된 함의를 검토하고자 했다.

면접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영역과 관련된 은어 · 풍자어는 북한체제 안정도와 관련

하여 본문에서 섣정한 세 가지 범주들중 대체로 범주 [l]에 해당되었다.

정치영역의 경우 말단 주민통제기구의 
' 끄나블조직원'들에 비어와 풍자어가 가장 많

았다. 경제영역의 경우 식량난과 국가식량배급체계에 관한 것들이 수위를 차지했다. 사

회영역의 경우 출신성분(토대)에 따른 사회적 상승이동 기회의 원천적인 박탈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였다. 이처럼 사회 각영역에서 범주 [1]

에 해당되는 지배적인 은어 · 풍자어에는 해당 영역에서 북한 주만들의 일상적 삶의 재

생산과정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 · 물적 대상에 대한 자기비하, 원

망, 증오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를 북한체제의 안정도 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가장 높은 빈도수와 확장된 재생산

집단을 갖는 은어나 풍자어들이 설제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 속에서 북한체제의

탈정당화에 미칟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범주 [2]에 해당되는 은어 . 풍자어는 범주 [1]의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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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징V에 미칠 수 있는 짐·제적 · 녁)·적 엉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엉역의 깅. 당 · 정간부의 i·1력남용과 판료주의적 헹데에 관한 키설리 비이외-

풍자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깅 영역의 린-F 주tV)들에 의한 최소한의 -%게유지를 불71

적(]%il-7]-l 적)이고 ·직3%인 대옹잉/에 핀-련된 것들$L, %-장이니. 농장에시의 사적 절취

외· 암시징'이 니-8-와 뜸지의 주펀 대상으로 등징-히·20- 있다. 시·최영억의 겅우 일싱·최-되다

시피한 뇌물수수외· 더분어 O. 1징·선상에서 사회적 대인귀·게밍-의 신뢰 봉괴 昏에 <l-한

것들로 되이 있다.

어기서 히 깅제엉익 서의 화페물신 의의 와산 추세외-, 사최잉역에서의 71단적

'

공모'차원의 일틸'직 헹위의 if증괴. 그-에 띠‥단 
' 

이J-,·미적' 싱·테 (기존의 ·o·hO키인 사회

리 가지관의 이완 내지 완만한 해체 조·Y]이 잇J;L이는 객관A 힌실 속에서 주1 1듭이 체

71히-는 상데지 무7'/-))]싱-테)기· 북한의 체제안징에 인정히·게 부징적인 잉힝·合 미치고 있

는 것을 일- 수 있디-.

7)체적으로 hOY 13]에 해당하는 7이 · 풍지·어들의 제)1산 빈도외- 제생산집단이 여타

]
i
%1주늘에 비해 질대적$-로 일위에 V어 있다는 %J에서 이 임주의 은이 · 자이의 제j%

산과징 추이의 분석은 북한체제의 안정V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메우 크1J는 짐을

l' 수 있다,

이 접은 겅제엉역과 사회엉억의 1
;0주 13]에 헤딩-하는 은어 · 骨지-어의 骨축적 의미 분

y-i에서 좀디 짐- 드 러난다고 힐- 수 있다. 겅제잉억의 경-F 란한경제의 게빙·과 주제농1WJ

o)] 대한 은7-적 인션에서, Ci리고 시최영역의 겅 강- s·5은 일달식 
'S위를 

자기정딩-촤

하는 리설적 언섣에서 파인할 수 있는 은 기존체·제의 근본직인 조적 멸 작·동우1칙에

대한 비꾄1-과 부정을 내AL하고 있다는 주]이다.

따라시 은이 · 풍자이가 주민晋의 집'省'리인 사최이 의리의 제 p-성/- 행위지힝·을 매개

한디-t- 점을 고리실- 겅7, 이吾 영역에)d m)}7 Ill, 12]骨 대신하여 범Y i'3]의 은어 . 兮

자이가 지베적인 위지를 치-지하계 될 절-F 북한체x])에 대한 부정히인 71제릭이 힌실히

인 정치적 지항럭으로 전촤되어 니·가JC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날리 ·정치영역에 괸·런오] 111주 l]3]의 -F어 · 품자어는 3히 한직으로 재싱]산

되고 있읍을 확인'J- 수 있디-rn 2/-러한 한과 익 의 정도가 징제 . 사회엉의의 그깃늘에

비해 힌걱하게 강력하다는 접애서 북한의 체제인·정도는, 정치엉억과 경제 . 사최엉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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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전개되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상호길항력을 발휘하는 북한체제의 탈정당화 정

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은어 · 풍자어의 재생산집단의 특성과 관런하여 특정 은어 . 풍자어의

시기적 변화 추세와 더불어 피면접자들의 출신성분, 직업, 거주지. 학력 등의 변수를 중

심으로 하여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드 러나지는 않았다. 그

렇지만 체제안정도와 관련하여 볼 때,

범주 [3]과 범주[1], [2]의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 집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북한체제에 대한 높은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는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

에 대한 응답 빈도수가 높은 피면접자들은 출신성분상으로 대개 동요계층에 속했고, 정

치범 경력이나 도시에서 오지로 강제추방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직업적으로는 해외경

력자들이 많았다. 반면에 범주 [l]의 은어나 풍자어에 대한 응답 빈도수가 높은 피면접

자들의 경우 대체로 출신성분상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에 속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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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1 문제제기
%

본 연구는 최근 망명자 · 탈북자들의 증언에 토대한 북한사회의 풍자적 · 은어적 담론

분석을 통해, 현재 심각한 정치적 ·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북한체제하의 일반 주민의

집합적인 사회정치적 의식의 정형화 문제와 언어적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사회적 저항

의 뫈점에서 체제안정성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일반 주민

들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생산 · 유포된 북한의 지배체제와 관련된 풍자적 · 은어적 담론

분석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 경제체제의 위기상황을 사회의 어

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해명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북한체제의 안정도 판별과 관련된 주요한 정치적 함의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풍자적 · 은어적 담론 분석을 통해 현시기 북한 지배체제의 안

정성과 그 내용적 특질을 북한사회의 향후 정치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고 려해야 될

멓 가지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체제비판적인 풍자적 · 은어적 담론의 생성과 유포 또

는 확대재생산은 
t 

전체주의5 국가의 사회통제기제의 이완 내지 비효율적인 작동과 그러

한 억압적인 통제기제에 대한 일상적인 형태의 저항의 규율로서, 
' 

위로부터' 부과된 획

일화된 공적 영역의 지배적 규을을 상대적으로 해체시켜 나가면서 자율적언 사적 생활

영역이 확장되는 경향을 반영하게 퇸다(R. W, Thur만on, 1991).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

에서도 북한사회의 은어 · 풍자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사회의 은어 . 풍자어에 반영되어 있는 자율적인 사적 생활영역의 확장 경

향의 정치적 특질을 북한의 지배체제에 대한 일반대중의 사회적 저항과 연관시켜 해명

하고자 한다. 예컨대 지배적인 특정한 은어 · 풍자어가 북한체제작동의 구조적 근간에

관계된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도구적인 차원에서의 체제운용의 비효율성곽 무

능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표출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밝혀 보려

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사회 각 영역에서 재생산되는 지배적인 은어 · 풍자어에 관한 분

석은 일반주민들에 의한 정당성의 철회가 체제 수준의 위기와 체제변혁을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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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강력힌- 정치직 침·재러의 펜제를 시시해 주는지, 0니먼 체제내적 개혁에 한 대

중적 원1-%-의 표출에 H접헤 있는지의 어부를 판별히-는 데 유효한 지시자로서 활정-될

수 있디·.

骨째, 이러한 직-y]-E 다음과 같은 점吾에 대한 규1정과 연결되어 있다, 즉 일W대중

사이에 A-포되는 은어적 . %지.적 딤-론들을 네용널로 정치 · 경제 · 사최부문의 유헝적인

분R작업을 통해서 특정한 T.헝의 담론이 사최 내의 피지배게츰의 특정 부문(이를테번

사회적 지위나 직업 또는 인령 11 학력과 갑은) 파 보다 징·력한 상관관게를 보여주는지

의 여부를 살피보고자 한디-. 그리고 특정한 A-형의 담론이 지배적으로 제셍산되는 집단

이 그러한 兮자외- 은어직 비판 대상(인적 요소 . 몰적 요소)피. 어띠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 주민들간에 목적의식적인 1)합宅동을

이2꿀어 수 있는 T-기적 인 의식이 이L 정도로 주1-재되어 있는가 7는 기·시촤苟 수

있는 추세를 보이주는가를 %다敍하기 위힘·이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헌제의 심각·한 정치적 · 경 적 위기싱·쵱- 속에서 북한

의 일반 중이 그 들의 일싱·적인 심아있는 체험 (lived ex perfences) 속에서 기죤 지배체

의 정딩·성 문제에 괸.해 이띤 리으로 구체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시시-71을 도출하고, 그 위에서 험 북한체제의 상대적인 안징도 및 향후

구조적 )펀동의 기.농성에 한 단서를 針히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 . 2 연구의 의의

R/ 언구자들이 시도하고 있L 풍자적 . 은어적 담론 분석작업이 지니는 유용성을 기

岳의 북한사회 인구빙-빕론(분석틀)들에 견주어 간략히 언규해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일만에중이 포지하고 있는 사최정치적 의식을 실체적으로 규멍하고자 하는 접

에서 북한사회 분석에서 절차 그 -8-성-성이 폭뉘게 인식되고 있는 일상셍활 수준에서의

일반대중의 사최정치직 의식파 행위양데의 변촤 추이를 포착하고자 히·는 이론바 
' 

사최

힉-적7 접H(이온 ,
1988; 19g3)파 동/ 사최주의권의 봉괴 원인은 설1청히·기 위해 고 안

핀 개님징·치로서 최근의 북한사최 분석에 섣득럭있게 3용된 
' 

제2사최론'(서제진, IXS )

의 분석기법과 문제의리을 일정하게 공유한다. 이듭 접 보1, 툭히 후자의 핵심 문제



287

의식은 전체주의사회에 특징적인 국가에 의한 사회 전엉역의 포섭과 통제라는 공적 영

역의 전일적 지배를 침식하는 
'사사화' 

또는 
' 

사적 자율화5 (prfvitization 영역의

� 

점진적

인 확산과 그에 따른 경직된 체제작동원칙의 해체 내지 이완현상과 그 정치경제적 함

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법듣은 북한사회 연구에 적용되어 온 기존의 정치

체제론, 엘리트분석, 공식적인 당 · 정부관련 문건분석에 터한 정책 변화와 정치毛제적

변이를 추출하고자 한 정치학적 · 비교정치론적 패러다임 둥(최완규, 1996)에서 대체로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 

아래로부터의' 체제변화의 내재적 동인을 규명하려는 한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 

사회학적 접근'법과 
' 

제2사회론'의 분석틀이 지닌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

들 분석틀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선 지적할 수 있

는 점은 이들 연구에서 주된 분석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식적으로 생산된 대중매

체, 대중소셜 등과 같은 원자료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들 분석대상 자료들은 지

배권력의 공식적인 내부검열을 거친 
' 

방역처리된'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터

한 대중의 사회정치적 의식 및 행위양식의 변모을 반영함과 더불어 대중 
'

계도'를 목적

으로 한 당국의 의도적인 정책적 · 선전적 고 려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이 현재의

지배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순응적 또는 도전적(비판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

자료들로부터 엄밀하게 판별해 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곤란이 야기된다. 마찬가지로 이

러한 분석들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귀순자들의 증언도 특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귀순

자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의거한 과도한 인지적 평가가 개입되거나, 현재 자신의 처

지와 관련한 정치적 고려하에서 증언 내용이 자기검열과정을 거쳐 일정하게 굴절될 가

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북한의 일반대중을 주체로 설정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북한사회에 내재하는

거대한 짐재적인 변동의 동학을 전망하려는 이러한 접근들은 그 유용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수준에서 보완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적 접근방식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작업의 결과로부터 도

출될 북한의 체제변동의 전망과 관련된 예시(豫示)적 함의들을 현실적합적으로 세련화

시키기 위해 최근 북한에서 유통되는 풍자적 · 은어적 담론을 분석적 수준에서 유형화

하고,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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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니·하면 기존의 사최주의사회에서 지배권릭의 일번·대중에 대한 정치적 탄압파 연론

지·T-의 부재는 정치적 A머니- 풍자의 - l% 및 피·신·정도와 일반적으2 정비레하게 되고,

그.러한 q-론의 익1:g적 T셍신·주체91 대중은 특정시기의 
' 

가장 심긱-한5 사최적 저항을 언

술적 수준에서 제J%산하게 된다는 지직(A. Duncles, 1987)은 북한사최에도 온전하게 A

용될 수 있기 떼문이다.

이는 2 특정 사회의 공적 엉 1으로부티 검기시되고 은페될 수1-9-에 일는 풍자적 .

은이적 담론은 21 사회의 지배체제의 아킬레스긴에 헤당하는 헥심적인 사안들을 주된

소재로 삼아 구성되기 마런이)l-, 또 C[1러한 딤-론의 존제는 일반뎨중 자신의 관점에서

L/-들은 지1'끼하는 졍치체제의 정당싱파 tI·린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1. 정도로 심각

한 분 로 인식하고 있는지骨,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심리·성의 우1인이 어디에 있다고

간주하는지吾 가장 잘 - t 러네 는 집합적 체힐의 살아있는 지표임을 旻한다.l)

2. 연구의 방법

2. I 분석 대상과 조사방법

본 언구에서는 이상의 목적과 권·린하어 먼저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이래, 최근

까지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 Ar성

� 

· 유i 핀 풍자어 및 은어들各 구체적인 분석대

상으로 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헥

시컸다.

T 1980닌내 이루 출간핀 분힌자iL y 보도자료들의 겁토暑 통헤 
-혠제 

한 [에 l-려

저 있는 은어외. 푼자어의 수조]과 정리

냄 1990년대 $빈-의 귀순자 161x에 네한 십兮민접조사를 통한 은어와 풍자어의 추가

m m

1) 이러谷 ] 셔데싱'괴· ]/석기)%1合 唱·S-切· 경-Y, 
' 

1제의 깅제3> 위기외. /.린힌. f헌의 인삔.대중의 시i

정치적 의식의 려합적인 자61의 ·징힝촤 잉· - 톡히 기존의 지배체 의 재셍산과 직짐된 시.최적 의

리의 징치직 특진 - 를 보다 심층직으로 해%g'한 %-- 있니J(. 보는 본 언3%는 이러한 이릭페시 
· 

위%L부
의' 시·최통제기제의 매개%-로서 인이의 

t 

게-;f성5을 
·헤1$하고자 

%1 기존의 인이사최헉.적 분셕방삡론-趾
(진수대 - 최호칟, ]rna; 이성인, 1男3 y)과는 싱-이히.cLit 힌. d·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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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정리

卷 최근 2 - 3넌 동안의 귀순자 19명에 대한 면접설문조사 및 자유질의

위 怨의 작업은 1994년 12월 - 1995년 1월 사이에 행한 일종의 비지시적 면접

(nondircctive interWew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果다. 이 작업의 목적은 단지 은어 · 풍자어

의 추가적인 수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에서 특정한 온어와 풍자어의 유포

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데에도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倦의 조사작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

근 2-3년 동안 급속하게 악화되어 온 북한의 식량사정과 그에 따른 사회 제부문에서의

일탈행위의 급증 등은 이런 위기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은어와 풍자어를 생성시켰을

것이라는 추론 때문이였다. 이 작업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에

반드시 펼요한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필자들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卷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면접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2)

4표 1) 피면접자들의 인적 사항

2) 어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면접 대상자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연령, 학력, 직

업, 성별, 당원여부, 북한에서의 거주지 분포 등을 고 려하되 특수한 정치적 전력(예컨대 정치범으로서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추방된 경우과 같은 )등을 지닌 대상자의 면접조사 겯

과가 초래할 수 있는 편기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이 점은 거의 전적으로 본 연구자들의 재란권을

넘어선 사항이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

히 이해하고서 성심껏 협조를 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낼0

1;<l접은 일종의 집단먼점조사(group iutcrview ) 님-식을 택하여 1997년 10월 1 1일에서 10

원 25일까지 5회에 걸처 진헹하있다. 1최에 3-6명을 대상으로 한 먼접조시-는 다음과 같

은 빙-식에 의거하어 이루어破다.

먼저 대상자의 의멍성 보장에 대한 사진 주지외. 더찰어 기본 실문힝·%으로 피면접자

의 당원 겅릭 - 무(핑딩-원, 간부당원 어부)외- 북한 거주 덩씨의 직업, 연령, 학럭, 동거

가족 유]/, 4명 · 틸'북시기를 일차적으로 포함시臧디·. 그리고 풍지-직 · X어적 담론의

수집과 판린헤서는 크게 딤-론의 내됨-V(런 문항을 7-형촤하고, 해당 7-형에 At힘-될 수

있는 은어회. 兮자어 및 그 뜻풀이를 칠'호 속에부기하어 나일하는 삥-식을 택兎다. 이어

서 특징한 은이나 %자어의 제A산과정에 대)Q-자 자신이 직점 %]-여한 겅%1이 있는지의

어부와., 71-이했을 정우 구체적인 제)W산거딘-괴· 그것들을 듣거나 사 - 한 벤V를 치·인하

는 분항읍 시兎디-.

이처럼 일단 언7자들이 시-젼에 직'성해 놓은 은이와 풍자어들을 문항리으로 니-열하

이 괸·로1이 있는 징우 선택하도록 하는 선덱지힝을 긱- 설문헝·목마다 시한 뒤에, 그러

한 신여지에서 배제되어 있으니· 대상자 자신이 필쎈 더 빈빈하게 리했 l 은어나 X자

어가 있을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빙-힝 섣문을 추가한 혼함힝 섣문지를 직·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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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는 새로운 은어나 풍자어를 확인 ·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리V 설문지 작

성이 끝난 뒤에는 피면접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면접방식을

통해 검旦하면서, 보조짇문을 통해 특정한 은어나 풍자어의 쓰임새에 관계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설문지의 선택지형 은어 · 풍자어 항목의 작성에는 북한의 은어 . 풍자어 실상에 대해

최근에 출간된 f

북한실상 종합자료집,(내외통신사, 1995; 이하 
「
자료집,으로 약기함)에

수록된 
'

은어 · 풍자어' 모음집을 기본 자료로 삼고, 근래에 출간되였거나 채록된 여타
f

의 증언들을 통해 새로이 전해진 것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또 1차면접

시에 확인된 새로운 은어나 풍자어를 2차 면접 설문지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집단 및 빈도를 체크하는 방석을 적용하였다, 총 5회에 걸쳐 확인된 새

로운 은어나 풍자어에 대해서는 m 회 면접자들에게 다시 전화면접을 통해 재확인하였

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위 <표 l%에서 1-I7번에 해당하는 귀순자들에

대한 면접결과를 분석하였고, 18-19번에 해당하는 귀순자들의 면접자료는 예비조사로서

활용하였다,

2.2 분석 대상의 유형화 및 분석범주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안정도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사회를 크 게 정치 · 경제 · 사

회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과 연관된 최근 수년 동안의 은어와 풍자어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한사회에서 최근

재생산되고 있는 은어와 풍자어들을 크 게 정치 · 경제 · 사회영역과의 관련성을 중심으

로 구분하고서, 각 영역에 관계되는 은어와 풍자어에 각기 세 가지의 범주를 설정하여

유형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각 범주는 북한체제의 안정도에 미치고 있거나

향후 미칠 수 있는 차등화된 부정적 효과를 고 러하여 섣정하였다.

각 영역의 범주 [1]에는 해당 영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

심각한' 일상적인 관심사로 부

각되는 사안에 대한 행위자 수준에서의 소극적이고 자기방어적인 대응방식에 관련된

은어와 풍자어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대응방식은 현설세계에서 묵종,

체념, 자기비하, 즉자적인 적대감의 표출, 냉소주의 등을 드 러내는 은어와 풍자어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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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다른 한핀으로 이는 기존의 도 적 기 나 수단에 면숭하어 게인적인 이해관게

骨 추구하리는 기최주의적 태도나 원망(願望) 동을 드러내는 은어외. 풍자이로 표상핀

다. 따라서 이 It주에 속하는 은어나 풍자어는 체제안정도와 관런하어 1値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영리의 범주 [2]에는 일상생쵤· 속의 CI러한 심긱-한 사안과 관련하어 기술적

(technical)이고 도구적인 차원에서 ·개인及1으로 7는 집단적요로 적극적인 내응네세를

보여주거나 시사헤 주는 은어와 풍자어를 포함시킬 수 있디-, 이 넘주의 은어와 풍자어

는 기존의 정치 . 깅제 ·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운- - il칙에 의식적으로 도전하거나, 그깃

에 대해 본질적인 의 을 제기하지 않으먼시도 기존의 지배적인 5T부]체게와 이대올로

기를 침식해 나가는 의도치 않은 友괴.骨 가저올 수 있는 주민들의 헹위지향을 보여주

는 짓듈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7의 은어나 2자어의 제)W산집딘-의 확대 정도와 1킨도가

높아질수록 체제의 네적 번용에의 부하(負苟)가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징-(는 체제 1정도외. 관런하이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개언성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1 렇지만 L].러한 효파 그 자체로는 사최구조적인 수준에서 체제안정도에 타걱을 가

曾 수 있는 성진의 것은 아니다.

71주 [3]에 Y함될 수 있는 은어외- 풍자어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조직원리 자체를

의문시하기니-, 비난하고 비V'l-히-거나, 적내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들은 긱- 영익에 있어서 위기관리농릭의 취약성과 정지상의 비효율셩을 북한정권의 무

능함이니. 사최주의체제의 구조적 한게로 인식하려는 은이적 · 풍자적 7]'론들이라고 할

수 S)A 따리-서 범주 [3]의 은어외. 품자어의 회-데제셍산 파정은 기존 북한체제의 안정

적 존5 에 부징직으로 작용하게 빈디.. 즉 이 }
l!]주의 은어와 풍자어는 체제안정도외- 관

v·!히-여 지배체· 의 먼촤나 체제의 
-

'

/·조리 변동읍 초레합 수도 있는 짐-재직인 平징적

효과를 네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복해야 할 점은 각 영익과 판린된 1/]주 [i]의 은어나 풍자어가 구체조]으로

이피한 대싱·c-%과적 실제)各 어띤 맥략으로 힝상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3릴 깃이a.

냐히-면 기존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비핀-을 함축하는 m/]주 l'3]의 은어나 풍자어

기. 대안적인 체제조관]원리에 내한 적극적인 기대나 省망파 인걸되어 있는 것인지, 7는

' -7 리식 사최 의'체제의 징당성을 숭인한 위에서 기존의 지배il럭에 대한 J-렬한 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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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저항의석을 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적인 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범주 [2]

의 은어와 풍자어에서 예시(豫示)될 수 았는 무규범적인 행위지향성의 극단적인 추구와

그에 따른 무정형화된 대중적 집합행동으로 귀결될 것인지의 여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

이상과 같은 은어 · 풍자어의 유형적 분석범주 섣정에 입각하여 아래에서는 북한사회

의 각 영역별로 최근의 은어와 풍자어의 실태 및 그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사회의 정치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여 비유하거나 풍자하는 말들은 상당히 많다

고 할 수 있다. 사회영역을 대상으로 한 은어나 풍자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원망(願望)이나 비애 또는 사회적 불평둥구조를 집약적으로 표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은 주먼들의 사회생활이 일상화된 정치영역에 침윤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관련된 은어와 풍자어를 앞에서 제시한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재생산집단의 유형 및 재생산 빈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체제의 탈정당화라는 맥락에서 잠재적이거나 현실적인 위협수준이 가장 낮

은 범주 D]에는 일상화된 주민통제기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은어와 풍자어를 포함

시臧다. 범주 [2]에는 그보다 위협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당 · 정간부에 대한 비난과

비관을, 그리고 범주 [3]에는 정치체제의 근본조직원리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의

문시하고 회의하는 말들을 포함시켰다. 다음 4표 2% - 4표 4%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은

어와 풍자어들과 해당 재생산집단 및 재생산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각 {표%에서 응답자 수 항목의 A는 전체 응답자 수를 뜻하는데, 각 범주의 은어와

풍자어들은 A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B는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해당 은

어나 풍자어를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인('비정치적인') 의미로 사

용하였다고 응답한 수를 뜻한다, 따라서 재생산빈도가 높은 은어나 풍자어 가운데에는

부정적이거나 비판 인 정치적 뉘앙스가 배제된 채 일반적인 풍자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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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2% 일상촤된 주IS통 기제에 관린전 은이 · F자어 (정치엉억의 입주 [l])
l 

- - - -

w-- 

- - - - - - - - - - - - - - 

w I w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주 l ) 재AI산71단 헝·복의 ]은 (가족 · 친인척 · VI구), 11 는 (이웃 · 3장동료), 111은 (일반주삔骨)을 지칭함
2) 옹딤·지. 수 13힝·목의 l

, Il, 미은 주 l)의 제셍신-4딘·을 지칭하고, l, 2, 3은 전체 응답지. 수 A 중
B 에 헤당하는 옹71'자 수·를 旻힘'.

3) 이러한 이중성은 은이니. 품자이 <1 지.체의 A성애 기인한 바도 적지 아니한 데, 사한처7:] 억압직인

주V)통제기제가 비교적 友.- 직F보 직·동하2ii 있는 사최에서 이리한 이중싱E 보다 빈빈하게 드러난

다, 딩-의 공삭 인 신 
'{매체普 

흩.해 If리y로 -7포%l C'

l
( 호 서 따온 풍자이 v·은 겅우는 히 0리

한 , 이는 역싣직%-로 그 러한 품자이가 제AI산 주체의 미 )·적인 의도의 V 출에 대한 보호믹'A로 직·
- i하기 때분이라고도 볼 %t 있디·. 에6대 

' 

W장30)은 니·의 포전', 
' 

사최 의를 지키는 자', 
' 

위내한

전코·님이 게시는데 7으미 극-%f합시다'와 같·완 품지·이가 이에 헤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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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4표 2y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북한에서 주민통제기구의 최선단에 위치해

있는 
' 끄나블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국가보위부원과 사회안전원을 지칭하

는 
' 

택간이', 
' 

창새끼', 
' 

찰거머리', 
'

끈동무' 등과 같은 은어가 빈번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과 증오가 매우 직설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뜻한다.4) 이 점은 r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 

메뚜기', 
' 

깽사', 
A 

부지깽이5와

같은 은어들을 면접조사에 응한 귀순자들이 거의 들어보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설

에서도 확인된다. 은어나 풍자어가 특정한 시기적 상황의 반영물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

다는 점에 비毛볼 때 이러한 표현의 현저한 변화는 말단 끄나블조직의 권력 남용이 주

민들의 일상사에서 r-1욱 버겨운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젓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직설적인 적대감은 
' 

바른 소리하면 가는 세상'이라거나 
' 

혓바닥 주의

해라', 
' 

普은 혀 때문에 긴목 날아간다'와 같은 표헌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에 대한 두려

움과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증오와 두려움으로 혼재되어 있는 일상적인 정치영

역의 삶은 상반되는 정치적 태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표 2%에서 보

듯이 
' 

먼저 보고하는 놈이 땡'이라거나 
'

물어먹기'와 같은 식의 풍자어가 널리 유포되

어 있는 데에서 시사되는 것처럼 대체로 현실추수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기회주의적 태
J

도를 견지하는 데로 나아간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반대로 
' 

헐어서 꾀병은 늙어서 보

약5, 
4 

빈닿구지5, 
% 

부역간다}, 
i

똥탄다', 
'

오늘의 휴식은 내일의 증산이다', 
' 

빈대탄다' 등

과 같이 노력동원이나 교 양집회 또는 생활총화 등과 관련해서 썰소적이면서 체념적인

현실순응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 출신성분에 기초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 33단계'라는

당의 분류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비꼬던 것에서 
' 

뼈다귀 파낸다'와 같은 노 골적인 표

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비록 재생산벤도가 낮기는 하지만, 이는 북한

체제가 성립된지 5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계속되는 과거 조상의 출신성분에 의한 주

민통제5)정책으로 인해 이른바 
' 

적대계층5 출신 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누적되고 있다는

4) 본 연구자들이 면접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적대적인 표

헌은 
g 

택깐이'와 
'

스 파이'와 
' 

지주'였다.

5) 아직도 북한에서는 조부나 부모의 출신성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

다는 사실을 이번의 면접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였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지위상승의 전제는 당원이

되는 것인데 출신성분이 나凰면 아무리 당원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엾다는 점을 여러 피면접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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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合 시사헤 준다.

전체직으로 볼 때 1117 [l]에 속하는 은어외. 풍지.이들은 그 재/W신·집단이 대체로 일

반주민들이고 제At산)21도도 비1)1직 높게 나다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억71-적인 주

민감시기제에 대한 적대김·이니· 노 럭동원에 대한 형식적 참여테도외. 십리적 반발이 펭

1-苟해 있읍을 보이 준다. 그러나 1된접직인 정치영억에 데한 이러한 잠제적인 니판의식은

위에서 s 짓처럽 처벌에 대한 平리各이니· 묵骨적인 보신주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테도와 혼제되어 있다고 히·A디·,

다른 한괸으로 볼 떼 이오1· 같이 일반주민들이 이 엉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비관적

인 은이나 풍자이를 제셍)산'惱· 수 있게 된 것( 부분적으로 가중된 식량난 骨 경제위기

에 띠·른 주민듭의 블만이 증대한 것과도 관게가 있다. 이를테먼 
' 

말반동은 반동 아니

다'라는 말이 어느 징도 
1공공연하게 f-AL되고, 

' 

말빈동'骨은 당간부들이나 기관원들도

크게 문제시할 수 임을 정도로 위로부터의 일상적인 주민통제 억시 싱·데적으로 느 슨해

졌다고 최근에 북한을 떠나온 여러 귀순자들은 증인하玆다.

<표 37 당 · 징 · 군긴·부 비인·에 관런된 은어 · 풍자이 (정치영역의 빔주 [2])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강'$했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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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 {표 2%의 주 1), 2) 참조

2) B항목의 ' 

외'는 러시아의 벌목장이나 중국 등지와 같은 북한 이외 지역에서 해
당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 수임.

현실적으로 수령과 당에 의해 일방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대

면적인 정치역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엾다고 할 수 있다. 이는 4표 3%에 나

오는 범주 [2]의 당 · 정간부들에 대한 비판적 말들과 {표1%에서 끄나블조쟉 기관원들

에 관한 말들을 재생산집단(주체)이라는 면에서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 가족 · 친인척 · 찬구와 같은 친밀한 소규모집단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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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포되는 비율이 상데적 높다는 점이다. 이 점은 부분직으로 
'

주1져치기'외. 같은 당 · 정

간부들의 관료주의지 행태가 주민들에게 苟%8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인식에 기인하기

도 하지만, 면접적 관계에서의 피익압파 처1但 기·농성이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보다 일

차적으로 헝상촤된다는 것을 시사해骨다. 그렇지만 딩· · 정간부를 
i 

지7'라는 가장 적

적인 게급적 존제에 1빗데어 비난하는 은어가 가장 널리 피국) 있다는 데에서도 일· 수

있는 깃처럼 북한의 중추적 지 세력인 당 · 정( · 군)간부들에 대한 주민듈의 심리적 저

힝·이 배헤 있음을 오1- 수 있다.

그V'1데 71주 ['2]의 은어니. 꽁자어와 관린해서 유의할 점이 었다. 1심주 [l]에 못지檢

71주 [2]의 은어나 F자어 억시 닐리 -8-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111주 [l]에 속

하는 은어6 풍지·외-는 달리 주민돌 i준에서 자기毛省피.정을 거처 나온다는 것이다. 먼

1]조사에서 확인핀 다수 귀순자들의 증언애 의하모1, 당 · 정긴·부들에 한 비난이나 비

판은 겯코 
' 

당적으로' 헹헤지서는 안피고, 일 자연인으로서의 특정 개인에 대한 짓이어

야만 처1싣을 먼할 수 있다고 익설循다. 즉 인민의 지도기관이자 국가조직의 헥심체라고

힐· 수 y)는 6의 직위니. 시책吟 질7 된 긴·느(당원에 대힌 비난이니. 비핀·은 7에 대힌·

도 d으로 갑주되어 징치1;y]으로 처빌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E l릭-을 i-리할 때, 제)g신· 정도면에서 )d]주 [2]의 은어나 뜸자어가 범주 [l]의

L(것에 못지 않음에도 분구하고, 일상화된 정지엉억과 관런된 주빈들의 비유나 품자는

그들의 31장에서 본 띠1 의도치 않은 걸과를 초 한디-고 骨 수 있다, 당 · 정간부들에 대

힌- 비난이나 비핀·이 담지 주체와 자연인으로서의 분리 위에서 행해저야 한다는 녜부적

인 자기겁열의 반복학습은 당의 무오]'T성이라는 공식적인 정치영역울 지베하는 이테올

로기를 실체로서 승인하면서, 국가정첵의 오-J나 싣페를 자인인으로서의 당 . 정간부들

에게 기<시키기] 되는 정치지 효과블 가지을 i 있니-. 아마도 주민들의 이러한 자기분

열적이고 이분빕적 . l 정치적 사고1·g·시이 4표 4%에 나외- 있는 님주 [i]의 은어나 공자어

가 싱'데죄S..로 매우 희소한 헌상과 <-t 이우-에 데헤 부분적으로 섣떵헤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Y렁지만 법주 [2]의 은어나 骨자어가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비의도적인 정치적 차

딘'A% 역시 지니·치게 寺조되어서는 /1린·히-디., %표 4% 에서 범주 [3]에 속히.는 것둘 기-

운데 재섕]신· 정도기· 가장 V-F 
' 

<리식 사최주의는 간부식 사최주의다56)라는 풍자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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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듯이, 위에서 언급한 일반주민들의 누적된 불만과 심리적 저항의식은 부분적

으로 북한 정치체제의 근간을 관통하는 체제비관적인 인식의 지평으로 연결되기 때

문이다.

4표 4) 정치체제의 탈정당화를 함축하는 은어 · 풍자어 (정치영역의 범주 f3])

6) 우리식 사회주의는 간부식사회주의다라는 은어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1명은 이말이 간부와 일반주민

들 사이의 차별대우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 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반주민들의 사회적

품성이나 당적 교양수준을 간부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

용되기도 한다고 증언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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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團 . 團 . 團

團 . . 團 團 . 團 . . 團 團 . 團 . . . 團 .

團 團

w 고 

團 團

團

주) 4표 3%의 주 o, 2) 참조

북한 정치체제에서 지도지·의 교체나 대중의 지도자 펑가에 데한 인식은 납한과 상당

한 차이를 드러 수밖에 飢다. 북한의 공식논리에서 최고지도자는 
' 

수링 · 당 · 데중'의

일심단결의 통일체를 이루는 가정의 가장으로 인식퇸디-(이骨셕). 그러므% <표 4%의

은어나 풍자어吾. 특히 킴부자에 관한 깃들은 최고의 급기시·항이라51 힐 수 있다. 이러

한 i초기사항은 일차적으로 데중이 가장인 지도자를 심핀·한다는 것은 불겅스러운 일로

서 원친적으로 불가능하미 이차적으로 그 위반에 대헤 가혹한 처1値이 필인적이라는 점

에서 이외- <l-린毛 은어나 풍자어의 제/%산이 극도로 위축될 수01에 없을 깃이라는 짐

은 쉽게 넘·득한 수 있다.

실제로 김부자를 직접직으로 지칭하는 은이들의 경우 먼접조시·과정에서 대다수의 응

답자들은 이 l%주의 은어 내해 거의 들어보지를 못臧디-고 증인했다. 그 이유는 적管

되었을 의 혹5한 처1킬에 대한 두러움과 디불어 그것과 무관하게 이러한 유헝의 은

어니- 품자에 데한 1身싱- 자체가 거의 본기-능하다는 즉 
' 

상상조차' 할 수 임었다는 피먼

11자의 응딥·을 통해 일-게 되었다. 이렇게 볼 떼 CI-러한 발상 자체의 부제힌싱·의 저빈에

는 81주 [2]와 관 1된 자기겁일과징이 게제되어 있디-고 할 수 있니-, 죄고 지도자는 당

위에 위치하는, 띠·라서 정치영억에서의 은어니. 품자와는 거의 절대직으로 차탄될 수까

에 릴는 존제로 인*A되기 떼문이디-,

예킨대 
' 

이.비지가 아들을 칭찬하고 이.들이 아1]]지를 진찬한다', 
'

군대도 못갔다 -K게

최고사령관이 됐다'는 7부자 7·1력세습의 부덩·성을 지적하는 이러한 품자와 관련하여

3멍의 답자들은 북한에 산고 있을 떼에는 이 
-1한 )吐을 상상하지도 旻兎다고 兎다, 그

骨 2멍은 제러시아 t但목공 )W촬을 하번서 이V:l 말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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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출신 분은 기본군중이지만 해외생활경험자라는 특별한 사회적 집단에 속한 사람

들이며 , 나머지 1명은 군복무 시절 남한의 대북방송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아마도 이러한 연유 때문에 4표 4% 에 나와 있는, 김정일에 관계된 많은 은어들이 주

로 그의 외모나 퍼스낼러티에 관런되어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신체적 외형을 빗대어

풍자하는 이러한 말들이 다른 은어나 풍자에 비하여 정치체제에 대한 구조적 비판의

정도는 낮을지 모르지만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그 정치적 함의를 고려

해 볼 필요는 있다, 예컨대 권력세습에 관한 위의 풍자들과 더불어 
' 

項네기 같이 최

고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자질을 의문시하는 은어들을 1990년부터 1997년 중반에 걸쳐

북한을 5111r져나온 본 조사의 피면접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북한체제의

위기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공석적인 지배영역의 담론에 순응하지만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론적 시사점이

과대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은어나 풍자의 재생산집단이 가족 · 친인척 · 친구

와 같은 협소한 집단으로 거의 대체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산 빈도 역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 점은 범주 [3]에 판련된 은어나 풍자어들 가운데 다수가 
' 

약간

은 특수한' 정치적 전력을 갖고 있는 피면접자들에 의해 중첩적으로 체크된 사실에서

도 재확연된다.7)

4. 경제영역의 은어 · 풍자어와 사적 경제활동의 확대

헌재 북한체제의 위기가 직접적으로는 심각한 식량난에 의해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

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북한 특유의 
'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직

성이라는 구조적 毛인(遠因)에서 기인한 것은 분명하다. 그 럼에도 국가소유제나 국가계

획하의 배급제도 운용 둥 경제영역에 관런된 은어와 풍자어는 정치 · 사회영역에 비해

그 빈도수가 낮다, 이러한 사실은 대체로 1980년대까지는 북한경제가 여러 가지 곤란에

도 불구하고, 제도적 운용 차원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문제에 직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의 극심한 식량수금 위기는 공

7) 이들은 모두 성분별로 보면 동요계층에 속하고, 직업별로 보면 노 동자가 2명, 농민역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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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국가겅제엉역을 크개 위축시겼다, 이에 따라 주요 Al필품의 헌물거레방식의 암

시징· 유통이 3격히.게 확대되었고, 이외. 관런된 은이와 풍자어가 다수 통장하게 되었

디·.Il)

체로 구소런과 동구 사최y의사회들에서 암시장의 활싱화는 기존의 통 경제체제

를 보왼·하는 일종의 순기능을 수행히·먼서, 이외- t 1불이 게인이 상입적 거래를 통해 사

리 이0-1을 실헌힐· 수 있는 비공식적인 겅제엉역의 화내를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암시장

의 촬성촤는 장기적A로 사최주의겅제체제의 헥십원리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제와 통제

징제의 근간에 부정적인 엉향을 미掠디-. 이들 사최에서 국가에 의한 사적 소우-의 한

직 허- - 과 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 도입파 같은 조 치듬은 임·시장에서 반A%하는 부정적

걸과를 상쇄시키기보다는 사적 소유외- 이익 추구를 지배적인 경제원리로 등장시키는

걸파를 가져왔디-. 이러한 경 구조의 접진지 1친회-는 개인이기주의의 추구와 관린된 사

최A 분 를 이·기시키변서 촤페물신주의를 지베적인 가치로 격상시컸다. 이는 암시장

의 활성촤나 사적 소유제의 한적 허용이 해딩'사회 주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기존 가

치체게의 보1회. 적-3'l·를 반잉하었고, 또 CI러한 斗구를 새로운 사회적 가치체게로 수용하

게 시었다는 것을 뜻한다(서재진!제8장).

이 
·l 

주]들合 고리省- 떼, 겅제엉역과 콴련된 은어와 품자어의 제셍산은 7민들이 체힘

하는 뭅질적 어예 대한 부단힌· (재)헝싱-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디-. 이리한 헝상촤과정은

겅제영역의 l{!1회.에 데헤 그-骨의 눈으로 인식히·는 실대에 관管 조밍'일香만 이-니라, 시-최

적 가치체계 및 행위지향에 대한 펑가를 담고 있디·. 경제영역과 관린하여 재생산되는

은이외- 폰자이는 힌제 운용되고 았는 겅제체제에 데한 7민들의 정당성 부어니- 철최

능과 사최적 의식의 71단직인 l 1촤 어부외- CI 毛 수준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어기에서도 그리한 싱'괸·권·계의 내- - 이 질리으$L 차벌촤될 수 있는 세 가지 y]주를

통해 리· 범주에 해딩·하는 은어 · 풍자어의 실태를 파악한 다읍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昏

검토혜 보고자 한다.

a

g) 1920년데 줌만을 전쭈L하여 북한딩·-:·l·이 외촤1괸이룰 국첵사입으로 제기하고, 국겅지내볼 중심으로 한

제한시인 지·유]l(억은 
-허F하고, 'y:l·잉회시제도를 

도71히·L -秒 안련의 조 치를 시6'$에 옮긴 부수 짐

旦시 임-시징·과 장사-/d·이 5(지적으로 l거니·기는 兎지만, 1089넌 평잉:축전 이루 처링가 이타 AI필폼

3L독난이 ·$더 십긱- 지면서 임-시정, - 히 농(의 징·n·1-당이 접차 릭·데되이 니·갔다. 이 짐은 1996넌

12 l - 1095년 l% 진ar된

� 

귀순자 15틴과의 심충 인터절.볼 통해서도 의·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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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제체제의 탈정당화 수준과 관련하여 최저위(最低位)를 차지하는 범주 [I]의

은어와 풍자어는 내용상 크 게 두 가지로 나늘 수 있다. 그 하나는 식량을 비롯한 기초

생필품의 태부족으로 겪게 되는 주민들의 고 통과 불만, 비애와 원망 등을 표출하는 맣

들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공급품의 부족이나 조악한 질에 대한 불만곽 외제상품에 대한

선호와 관련되어 있다.

다음 <표 5%는 범주 [1]에 포할되는 은어 · 풍자어의 재생산 실태에 관한 조사 결

과이다.

4표 5> 주민들의 빈곤상을 자조적으로 반영하는 은어 · 풍자어 (경제영역의 범주 [l])
團

團

주) 4표 3%의 주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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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5%에서 보듯이 셜 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 )]1]도 사람 믿고 산다', 

' 

내 71에 들

이외-야 들어오는 거지 못 1겠다'외· 간은 퐁지퍼는 현재 북한 분배체계의 기본인 배급

제가 식링1난으로 인헤 붕피되어 비린 호!싣에 대한 7민들의 불만스런 처지를 직설적으

로 니·타낸다. 그 :]네 
' 조신헉1$도 식후희1-8이다', 

' 

먹성이 당성 · 헉명셩'이라는 兮자어

도 깁-은 내용을 노1'고 있으면서도 위에서 지적힌 밀-보디·는 1-Y빈LL의- 재섕1신빈됴d

낮으며. 재셍1산 40이라는 먼에서 볼 때에도 일반주모1들 사이에서는 사- - 되지 鶴'거니.

사됨-되어도 조심스럽게 사- - 되고 있 - 는 것各 오1' T 있다. 이는 111주 [l]에 똑같이 속하

는 같은 의미를 담<i( 있는 은어니- X지-이리·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비유대성에 따라 주

된 제셍]산1]딘·이 딥'리·진디·는 것을 의미한다, 죽 
' 

당 이나 딩·셩'이라는 체제 7-지와 관

린된 절내기인 1경제에 1칫덴 궁%i'촨 셍촬상이니- 볘후된 시-최보장제도에 데한 비난을 임·

시히.는 -E이니- y자어의 제)g신·괴.정에의 침-여는 해딩 개인의 일신의 인·위와 관VI하어

좀너 신骨한 %]신이 $31%된다고 힐· 수 있디-.

실문에서 ·v간 정도의 l;
1모도수를 나디쎄고 있는 

' 

사회주의를 지키는 자'(고지식하게

노 임만으로 생활하다가 영양실조에 긴린 사림-), 
"시약조직[허익0 

3단]', 
' 

엉71군대'라는

은어들은 모35- 베-/f체제 마비로 인한 주1핀들의 엉잉·신조상테를 l%8}l 퐁자어들이다, 여

v]에서)L ' 

시·회주의'라는 1:2제에 빗대 은근히 체제에 대한 비난合 암시하는 풍지.의 경

-

, 히약조직이나 잉실군대라는 y자보디· 닐'이 익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십스림

게 사- - 되는 깃을 카인할 수 있다.

심각'한 식량난을 반영하는 은어니. 폼지.어와는 별도로 셍필품 부족에 따른 대정-물자

의 전내적인 공급부족 사테를 보어주는 ' 

)비-위晋'이라는 은어도 사용되고 있다, 0린

데 이旦디- 훨씬 디 재AI산 정도가 높은 은어가 
t

骨긴L-j 온기야 
1 

라든지 
t

晋찌-n 같은 깃

들이디. 이는 국영싱-y]에 기의 偏.건이 비치되이 있지 않는 힌싣이 딩-연한 사심 닌.아

들이지면서, 
' 

갯비-위돌' 有은 은어의 시벙-이 싱·대적F로 퇴조히.고, 2( 대신에 
i 

외제s싱

품에 내한 관심과 I
T 득기회의 확보가 일반주t$들의 주된 관십사 중의 히.니-로 자리잡게

된 지간의 시-정을 엿할 수 있게 한다.

또 북한에시는 식량난 y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활만과 니불이 북한 최.페에 대한 불

신이 기의 극에 달해 있음을 안· 수 3)디-. 
'

조신돈은 수L지뢰- 같다%는 지-조적인 7님에서

J>L터 
'

조/j돈은 개도 안 먹는다', 
' 

<리돈 C이냐 
w

骨 복한 촤페에 데한 깅시 V暑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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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 이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심각한 인플레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

사이에 현물교환식의 상거래를 성행하게 만들고, 암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물품 유통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4표 6> 생계유지를 위한 반합법적 · 적극적 대응방식에 관련된 은어 · 풍자어 (경제영역 범주 [2])
a

주) {표 3%의 주 1>, 2) 참조

범주 [2]에 속하는 은어와 풍자어도 범주 [I]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최소한도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 개인이나 가족 또

는 특정한 집단이 취하게 되는 불법적('반합법적') · 적극적 대응양식을 보여주는 것들

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화폐물신주의라는 새로운 행위지향의 가치

기준 형성을 보여주는 것骨이다.

우선 <표 6b 에서 I-9에 해당하는 은어나 풍자어는 생계유지를 위한 거의 필사적인

방편으로서 국유재산의 불법적인 사적 절취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과, 암시장의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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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환에 메딜'릴 수밖에 잉는 인반주민들의 치지를 이실히 보어준다, 개인 수준에서 적극

적이먼서도 불법적인 내옹빔-서이리-고 볼 수 있는 공장·이니- x-장의 공유제산의 절취는

대체로 임·시장 거래-趾 임두에 두고서 행헤지기 때문이다.

사·적 절취와 관 1된 퐁자를 보면, 북한의 주요한 직업계층인 노 동자외- 농민이 모두

7체로 등장히접- 있다, 적빌·시 엄骨 처벌한다는 북한당국의 갈럭한 딘·속의지에도 불구

히-고 이러한 사리 절취를 난‥꼴>으로' 도 러네 J;L여주는 만이 광범위하게 T-포된디·는

것은 짇취헹위가 사회구조적 빙 라고 
'힐' 

점도로 만인된 뇌뭅의 1의이사舍파 省칙'되어

있다는 짓을 뜻한다. 즉 뇌물수수를 매개로 한 헌징· 절취 괸·런자吾의 불7]직이고 임·묵

적인 공모가 일상최-되어 있다고 볼 수 9)다m,

북한애서는 이러한 불빔적인 공모의 외언으로)fy-l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역예정 /관骨이 입-시장에 뛰어들기 위헤 군대묻자를 부정은닉하는 毛위를 비

난하는 
' 보따리 장시·'니-, 입-시장을 뜻하는 

' 

橫빛최사 · 달빚최사'라는 은어는 일반 민듭

의 겅XI)xI촬에 중요한 1/1회.가 일어니.고 있다는 깃을 시시.해준다.

이러한 변촤에는 L
I
L 소련 및 동구사최에시 그E-]慷딘 것치唱, 암시장의 활성최-에 따른

개인듭간 상거래의 익산고]· 이$A·구를 위한 새로各 사최적 기·치척도로서의 촤폐의 위

력에 데한 중직 제득과정이 수반되리리-는 깃은 이림지 館·게 짐직·管 수 있다. 지.본주

의사최의 물정에 하은 러시아 벌%공 출신 노 동자들을 
' 

겅제박사'라고 비유하고, 또 
' 

쟉

업이 돈이다'라는 퐁자의 제셍산에 피{$1지·둘의 약 2/3 기· 침·어해 본 겅헙이 있다는 사

실온 화페물신주의기- 북한사회의 새로운 가치규·준으로 %차 부긱·되어 가는 경향을 보

어준다. 집지키는 ]'핀('밍띵이')을 대신하어 가족의 셍계유지를 위해 장사에 나선 이.닉·

네들各 
' 

희%-새'로 비유하는 은어에서도 이런 인식은 비교적 긴-띵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8- 깃이다.IO)

전제적으로 보아 Gr 6% 에서 파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주 l:2]에 해딩-하는 은이나 품

자여의 제셍산빈도는 )/]주 []]과. l ·]-찬가지로 높다. 물론 이 점은 무잇보다도 최근의 3

심한 식唱:난으로 인한 가중된 2셍환고 ' 헤질문제'가 주민들의 최우선적인 괸·심사로 부각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r團

團

W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정'에시 인71·히·고자 힌·다

10) 이 %1은 f 지·且주].에 수록되어 있는, 사회분위기를 흐리놓는 제인At송昏포라는 의미뷸 갖12 있는 
6 

길·

매기페'라e 은이에 네한 응답이 7]히 없는 에서도 叫인%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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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산집단 유형에서도 
' 

일반 주민들5이 가장 많다는

것은 이 범주의 은어나 풍자어가 전반적으로 널리 빈번하게 재생산되고 있다는 젓을

보여준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

된 범주 [2]의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은 범주 [1]의 그것에 비해 경제체제의 정당성에

가하는 위협의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범주의 은어나 풍자어는 기

존 경제체제의 운용원칙에 관한 의문이나 도전적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기

술적 또는 도구적인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일탈이라는 틀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이 간과

되어서는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17명 중 4명이 빈번하게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 

墳빛회사 · 달빛회사'라는 은어의 재생산빈도가 낮은 데에서도 시사되지만, 개인적인

상거래(암시장) 활동을 통한 사적 이윤 추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가치규범의 변화도 아

직까지는 국지적인 차원에 크 게 볏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4표 7%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는 은어 · 풍자어 (경제영역 범주 [3])

주) 4표 3>의 주 o, 2) 참조

범주 [2]의 은어나 풍자어와는 달리 기존 경제체제의 운용원칙에 관한 유보적인 차원

의 정당성 부여나 그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의하는 은어나 풍자어는 기

존 지배체제의 정당성에 질적으로 다른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범주 [3]에 포함될

수 있다,

심각한 식량난이나 생필품 배급체계의 파탄이라는 경제적 현실을 북한 경제체제의

구조적 한계로 파악하는 은어와 풍자어는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 내지 의구심 또는 부

정적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말들의 재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



305

으로도 헤당 인이나 가족이 정치법으로 볼릴 수 있는 커다란 위험부담을 수반한다,

띠.리-서 4표 7% 에서 보는 것처럼 보]주 [3]에 헤딩·되는 은어나 兮자어는 희소하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과 동구사최주의 니-라들의 骨릭·을 일차적으로 Y분1敍한 개씹-정책에서 기인한

디·고 이해하는 북한정권이 
' 

우리식 사최주의에 짐-사상이 끼여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처야 한다'고 감조한 데에서도 이런 접은 쉽게 이해된다, 따라서 
' 

개헉 · 개방 - 북한

사최주의의 멸r%-'이라는 兮식이 헌일적으로 위세를 뻘치는 상尋·에서 
' tg·'이라는 말은

가족 · 친인칙 · 친3+-와 같은 매우 친밀한 소규모11단 내에서 조심스럽게 유포되고 있다

고 보인디-. ' 개]-X'해야지 사립' 못 살<1다'는 말11)이 은어나 %자어가 아닙에도 일분에

포힘·시킨 이유는 이처럼 시·f;f-조적인 수준과 연관핀 주민들의 사최적 의식의 헌.제리

지'헝을 회-인헤 34-기 위해서었다. 이 1신·에 옹딥-한 9 띵 중 대부분이 펑북의 신의주외. 함

북 등지의 국겅311억이 촬빌한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겅우, 북한지억 전체를 寺

고 昏 그 재생산 1/'i위는 좁더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위기를 주체농)])]의 실패에서 친·는 
' 

총리니. x·켜비서가 힘이 있니-r라는 쪄자

� 

억시

경직된 지배 이데 로기에 의한 북한경제의 구조지 한게를 직시한다는 71에서 
t 

위 한

장5<님이 게시는 웃으머 극복합시다'12)라는 兮자외- 상통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그 대상으로 삼는 이 두 가지 품자는 잎이 개tg·에 관한 밀-보다 제4Al산 정도기. 익·간 더

낮다. 1릴지만 1彌5닌의 평잉(축전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악촤되어 온 북한의 경제위기

의 3본 원인을 킴징인징구1에서 칠·51, 2/- 티.개첵을 북한경제의 개헉 . 개방에서 구하는

겅·제엉억 빌주 [3]의 은어들이 펴·대제AI산될 깅우, 이는 대중적 얼망을 수용한 위로부

니의 체x])내적 개혁을 통한 
' 

겅제위기의 완촤 가농성이 가져올 기존 지배체 의 익·촤

내·지 해체에 대한 1밍-'곽도 언짇될 수 있다는 진IA'合 부분 으로 시사해 준다,

m m m m m

1 1) 게1-M'에 1<1]한 깅' 1한 기데김-은 니·디.네는 이 빤'은 한 옹답자의 표힌- . 3-데로 빌러F- 깃입네, 디.수의

)딤'지·들·은 실제로 이보다 완회.된 표헌을 사- 한다[tI 종언했디..

12) 이 풍지·이의 체)%4신· 파정에 7)-어한 적이 있는 7%9의 웅il·자骨 중 1밍욈 이 말各 담의 신7:1엉화에서

니·오는 대사·妙 애111 [J.데로 민·아- 이 경 기기를 지도자骨 If]-라 군긴히 이기내이· 한다는 의미로 헤

석領다. 디-른 ltd-8 세러시아 w·t-공 시철]에 이 Is·음 은 직이 있다]1 범·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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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옇역의 은어 · 풍자어와 일탈행위의 자기정당화

북한의 사회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되는 은어와 풍자어들은 당 · 정 간부들의 관

료주의적 지배행태와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적 표현과 더불어 양적으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체험적 삶에 대한 일상화된 질곡

이 현저하게 발현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사회영역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하위범주들은 출신성분(토대)에 기초한 사회적 불평둥체제와 이와 연관된 주요한

일탈행위의 영역들, 즉 뇌물 수수, 매춘, 범죄 문제이다.

앞서의 정치 · 경제영역의 은어 · 풍자어에 대한 범주 구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영

역에 관련된 이러한 언술들이 북한의 지배체제에 잠재적 또는 현재적(manifest)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을 일단 유형적으로 구분하고

자 한다, 범주 [1]에는 출신성분에 토대13)한 
' 

새로운' 신분제적 위계질서로부터 배태되

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주민들의 자조적이면서 즉자적 · 소극적 대응양식을 표출해

주는 은어 · 풍자어와 주민통제기제의 작동 결과 나타나는 공적영역에 의한 사적 영역

의 지배와 침식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해주는 내용의 은어와 풍자어가 여

기에 속한다.

4표 8>은 이에 해당하는 은어와 풍자어의 빈도수를 조사 · 정리한 것이다.

우선 출신성분의 귀속적 지위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자조적 의식을 드러내 주는 12,

13, t4, 17번 등과 같은 풍자어가 매우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귀속적 지위의 위계질서의 상충에서는 백두산 줄기로 비유되는 길일성의 항일게

릴라활동14)과의 연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권충

13) 북한이 토대에 의하여 사람의 성분을 규정하는 사회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자기 부모가 북한

사회가 규정하는 어느께급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북한에서 토대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조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도 사회의 계층구조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

혁명가의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젓이 아니다. 오직 투쟁 속에서 단련될 때라야 혁명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단련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숭이동의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지속 인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노

동자, 농민출신 가운데 
' 

당성'이 강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간부로 등용시키거나, 토대가 나쁘더라도

간혹 그 중 한명을 간부로 등요하기도 하지만 토대에 의한 사회계층구조는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14) 이들은 북한 정권수립 이후 고 위직을 독점하다시 했다. 차번호가 
「55-」로 시작되는 벤츠나 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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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11!Ic주민들 사이에 존제하는 간극에 대한 인식各 
4 

까치는 끼리끼리 산다7, 
1 

끼리끼리

달리-진디·'외- 같이 제-생산 1도가 W은 풍자이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이외- 긴·은 출신성분에 따른 차1된대우는 일반 주민들에게서 사최적 볼힝등구조에 데

해 양가적인 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1으로는 
' 

안민이 사촌보다 넛·디.5, 
t

족1친이니-

아부꾼 아니11! 출세 못하는 세상'이라는 분자 서 나티.니-는 것처럼 부정적이고 )s·관적

인 테도와 연견되이 있다. 그 렇지만 이러한 데도보니- 苟씬 디 빈빈하게 드러니-는 테도

L 보다 적극적으로 언줄lg-을 형성하기 위해 노 릭하는 것이라고 할 %· 있다. 예컨데

' 

지붕이 )'아도 사다리가 있어야 끌리.간디·', 
' 

높은 7·으로는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간다'

는 F자기- 이에 해닯한다. 
' 

일 질하는 아들)),다 1싣 주1·하는 아들을 낳아야한다' 라든지

' 

직업이 사람-이다'리-는 폼자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상송이동 기최暑 A극적으로

포 
' 

히-고자 하는 들의 일밍'을 드 러대 준다. 물론 이러한 류의 적극리인 품자에도

체h]직이거니· 자조적인 측면이 骨이있다,

{표 8) 사회직 불펑등체계에 대한 자3 · 소극직 내응파 관 1된 은0-1 . 풍자어

(사최잉역의 111주 [l])

[ l 
關 ' 

團 團 團

'

' ' 團 團 團 ' 團

關 關 團 團 團 

' w w ' ' 團 團 團

m J 

m

가 제/되고, - 수 진료소 및 서비스111]분의 c/1피. 더불이 징보의 독접 등 이른바 ·쥐한의 ; 

성골tol>
'헤딩-하는 

사람둘이 
' 1세]/산 줄기'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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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표 3%의 주 o,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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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미骨게도 이러한 사최구조적 普펑-秒 JE 는 부분적으로는 지역간 불펑등 문제와도

언결되어 있읍을 볼 수 있다. 이를테변 비록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 

병아리도 삐양삐양

하고 운다', 
' 

핑잉꾸민 사람' 따로 있고 -

' 

라는 풍지-에서 펑%과 여타 지억과의 차법 y

제를 긴·접적으로 엇볼 수 있다.

범주 l'.2]에는 내다수 피지배寺의 사최적 싱{이동의 기최가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

는 싱·테에서 석량 잊 기초 T셍필품의 국가배급체게의 대체적인 붕괴라는 전빈·적인 위기

상실·이 중칩됨에 따리· 증폭]틜 수밥에 없었딘 사적엉역의 그L정적인(매춘-v위, 사기 및

도둑질처럼 S&1위의 내용적 성z)이 부정적인) · 점진적인 복원괴- 사최주의체 를 이晋

어 가는 지1이적인 3 Ill 및 공적 규 의 약화와 일탈의 증가헌상을 시사해 주는 은어 ·

품지·어가 포힘-될 수 있다.

7]예하게 부긱'된 이러한 조1먼>인 사회적 위기상핑·에 대치하는 방·식은 개인이나 가

족이 최저 수준의 셍물학적 ) %A게방편을 확보하기 위헤 기존 사회체제의 규%이나 조직

원리로부터 벗어나 부정적인 일틸-행위를 소극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밥에

없는 비-, 71주 [2]에 포함되는 은어외- 풍자어들은 이러한 전이과징에서 표출되는 사회

적 가치지힝의 1현모와 관 된다. 7- 
-].데 

이 펴·정 수령-당-데중의 삽위일체식 4단주

의에 기초한 북한의 독특한 드 (가가족론'의 물질적 旦대외- 이 적 정딩·성을 橋손시킬

가능성이 적지 笛'다는 조]에서 제제안정도에 미지는 위해(f危寄)의 졍도가 닐·지만 존제한

다고 볼 수 있다.

l f주 [2] 해딩'하는 은어 · 骨지.어의 번도수외. A-힝빌 제)g산깁단을 정리헤 놓은 4표

9%을 보1견, 무엇보디-도 
' 고이다'라는 뇌물읍 반친다는 뜻의 은어가 일상셍횐· 언어로 자

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면접자 모두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재셍산되

는 은이로서 
' 고이다'暑 지적한 네에서도 잔 드러난다. 4표 9%에 나와 있는 피물수수외.

관린된 디-양한 표현들 兮에서도 특히 
4 3d뭅은 인간의 도리다5라는 풍자는 사최적 규1/]

윤리의 굉-111한 전도헌상을 여실히 뵤어준다, 범주 [l]에 속하는 
t @M이 있어야 출세한다%,

'

족1칼이나 아%복< 아니변 츨세 못하는 세상'이라는 자$Al 비아냥거림이나 연줄밍- 헝성

올 위한 개인적 노 력이 곰공언한 뇌물 수수로 발진해 나기.1견서, 아매 뇌물이 사최생촬

의 
' 

정도(IE道)로까지 치부되고 y)음을 알 수 있디..

그리고 ' 

육십이 동창이다', 
' 1900년대는 동창', 

i 

아비.이 동무1라는 가부장제사회에서

중-PL한 도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장A-A-서 관님의 급속한 퇴조현싱·은 디-음에 보

게 뒬 )p주 [3]의 헹위양식을 에비헤 주는 깃들이다. 이것은 뇌물을 매개로 한 사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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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재생산이 그러한 관계에서의 인간적 신뢰와 인격의 상실을 배태하고, 그러한 변

질된 가치체계로부터 범주 [3]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사회적 기초 윤리의 점진적 붕괴는 
'

생활조절위원회'(잘사는 집을 털면서 이

를 부의 공정한 분배를 꾀하는 행위라고 빚대는 말>, 
'

문차기}, 
' 

사기당하는 놈이 머저리

다', 
' 

사기친놈이 똑똑 하고 . .

'

,

' 

곁쇠질', 
' 

빚을 많이 진 놈이 똑똑한 놈이다' 등 도둑질

및 사기 행위가 점점 c-1 자기정당화되는 사회적 헌상을 초래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 

곁쇠질'이라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따고서 도둑질하는 項을 뜻하는 은어가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

문차기'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증언, 그리고 도둑절하러 가면서

' 

생활조절'하러 간다든지 
'

공작간다'라는 당에 의해 공식화된 과업적 표현들을 마구 빚

대어 쓰고 있는 현상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북한체제의 경제적 위기관리역량의 복원 정도에 따라 대체로 좌

우될 문제이겠지만, 범주 [2]에 해당되는 소극적 · 부정적 일탈에 대한 자기정당화는 생

계유지와 연계되어 좀더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일탈행위를 자기정당화하는 데까지 나아

갈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일탈행위의 확산은 새로운 사회적 행위의 가치지향을 부분

적으로 내재화하게 된 개인이나 가족을 기존 사회체제의 지배적 규범으로부터 더욱 현

저하게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4표 9% 소극적 · 부정적 일탈행위에 관련된 은어 · 풍자어 (사회영역의 범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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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표 3>의 주 l ), 2) 침-조

아래의 {표10%에 니-의- 있는, 1주 [3]에 포합되는 은어와 풍자어는 범주 l'2]에서 나타

나고 있는 개인 및 주]단의 일탈행위에 대한 자기정당화 유헝이 새로운 행위 기준으로

서 확산되고 있는 번촤된 규1%}과 가치지향을 힘-축하는 젓들이다. T 이것들은 )-&]주 [2]

에 헤딩되는 - 이 · 풍지·어旦디- 骨제적인 효괴-면에서 횡씬 디 위힙%이리-X 힐 수 있디-.

이를 빈 부당한 사기헹위에 대해서 1려주 [2]에서는 
' 

사기 당하는 놈이 l]]저리다', ' 사

기천 b이 똑똑하고 사기당한 %-이 머저리다' 식의 표힌이 범주 [i]에서는 
'

E음 쭤주는

놉各 111저리고 CI 돈읕 깊'아 주는 놉은 더 미저리다'라는 식으로 졍상적인 헹위가 일탈

적 1위로 진도되이 니-니-니-는 가치지향을 잇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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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적극적 · 부정적 일탈행위에 관런된 은어 · 풍자어 (사회영역의 범주 [3])
麗

驛

주) <표 3%의 주 o, 2) 참조

아울러 개인이나 집단의 일탈행위와 관련하여 
' 

우선 때리고 봐야 한다', 
' 

오늘은 햇빛

봐도 내일은 못봐'라는 표현에서처럼 적극적인 선제행동이나 폭력행사의 과시적인 위

협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회영역에서의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적 경향의 증대가

국가에 의해 지배되어 온 공적영역을 침식하면서 
'

사적 자율성의 영역'을 꽉장시키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러한 경향의 헌실적 발현은 자본주의사회의 부정적인 내생

적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일탈행위들과 친화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범주 [2]에 해당하는 일탈행위들은 해당 행위주체들의 개인이기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인 
i

공모5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범주 [2]와 [3]의 구분

은 분석적 목적에서 의미를 지널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사회영역에서 양자는 많은 경우

혼재되어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범주의 은어나 풍자어들 가운데 성의 상품화의 확산 경향을 보여주는 것들도 적

지 아니하다. 다수의 피면접자들이 4표 10%의 2, 6번과 같은 말들은 대체로 농담조의

형태로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지만, 이러한 현상 역시 위에서 살펴 본 기

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규범의 금속한 해제 조짐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인

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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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인구는 헌재 북한사회의 정치 · 깅제 · 사최엉억의 
' 

가장 십각한' 헌1재적 문제들에

내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의 반엉이자 헹위의 기·치지향을 예시헤 주는 지1111적인 은어

· %자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으한 사회의 긱· 엉역 서의 체제안정도를 저해하는

헌상들을 분시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안정도 문제를 검見하고자 慷다.

이 작엄은 조사 걸과를 놓고 볼 때 입치-적으로 다음과 갑은 점에서 11 언구가 메우

A - 하]'t 중A힌- 깃입이 핀멍되었디-.

신, 식량난이 극도로 A]가해/l 헌제의 북한사회에서 새骨게 섕1성되거나, 그 11헌

또는 旻풀이가 번형되거니-, 새骨게 비·뀐 은어외· 풍자어를 수집骨 수 있었다. 또 이러한

겅제상힝-의 3변에 따라 과거에 (데체로 Iq80닌대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감다) 주로 사

/되딘 은이나 兮자이들 가운대 상당수가 거의 사용되지 僧고 있다는 사실과 국내에

엄'이 알러져 있1소 득정힌· 은어니· 품지이의 %풀이5 현재 북힌·에서는 그L러힌 X헌이니-

의미를 상실하고, 일상직인 용어로 정칙·되이 디 이상 은이 및 풍자어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겅우, 그기고 전허 그 의미가 짐·못 일·리진 경우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잇보다V, 정치, 경제. 사최의 긱' 영익띰로 3개의 분석범주를 사용하여 은어 낄 풍

자이를 분석한 짐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피·인하였다,

칫째, 졍치 · 경 · 사최 각 엉역에서 유포되고 있는 은어와 풍자여들중 낱1주 [l]에

속하는 것들에는 내체로 해당 영억에서 북한 주빈들의 일상지 2의 제생신·과정에 직거

적이고 가시적인 잉향을 미치는 인적 · 물직 대상에 대한 자기비하, 원4, 즘오 등이 혼

재되어 있다. 이를 북한체제의 인·징도 분제와 관련시커 볼 때, 가장 높은 번도수피. 화

장된 제 산%1딘을 갖는 은어니· 骨지·어들이 일제로 북한 주민들의 사최적 의식 (에서

북한체제의 딤'정딩·화에 미칠 수 있는 엉향은 미미힐· 것이라는 절을 시사해 준다,

둘쩨, l)]주 [2]애 4( 하는 은어 · 풍자어暑 중심으로 실처볼 떼 사회엉역과 경 영역에

관련된 깃들온 hh주 Il]의 은어니- 풍자이들애 비해 북한체제의 정당성 A-지에 미칠 수

았는 J >L정적 友파가 일정하게니·미- 에견하게 만骨고, EV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부분적으

로 작- - 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니·.

/l-러나 정치잉억에 괸·%1된 ) 1주 l'기의 -F이외. 품자어는 이외- 닐·리 수렁관파 - 우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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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체제에 입각한 북한의 정치체제를 탈정당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은 당 · 정간부에 대한 매우 직설적이고 신랄한 비유나

풍자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널리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를 생성

· 유포시키는 데에는 극히 부정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범주 [3]에 속하는 은어 · 풍자어는 사회 전영역에 걸쳐 그 빈도수나 재생산졉

단의 확장 범위에 있어서 범주 [1], [2]에 비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사회영역에 한정시켜 볼 경우 현실적으로 범주 [2]와 [3]에 속하는 은어

나 풍자어들이 상호분리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영역의 일탈문제의 해결

은 경제영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영역에 관계된 범주 [3]의 은어 . 풍자
a

어의 유포실태가 북한체제의 안정도의 변화를 일정하게 반영해 주는 지표로 역할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영역에서의 일탈적 행위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가 북한사회 전영역에 걸쳐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이다.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에 반영되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안

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체제 해체의 국면에 접어든다고 管 경

우, 그러한 국면을 경과하고 난 이후의 북한사회에서 범주 [3]에 반영된 새로운 가치규

범은 그 부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갇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헌재 북한사회의 현재적 문제들

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의식의 반영물이자 앞으로 일정한 행위 지향을 예시해 주는 은

어 · 풍자어를 북한체제의 안정도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사회의 현재적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체제이완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체제 이완현상이 지배적인 현상으로 가시화될 때 북한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 처럼 북한사회의 지배적인 은어와 풍자

어 분석을 통해 볼 때 아직은 그러한 현상이 체제안정도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성분별로 동요계층의 동요가 상당히 보여지지만 북한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는 핵심군중과 기본군중들 사이에서는 북한 사회가 식량난을 얼마큼 극복하느냐에 따

라 현재 범주 [3] 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의식들의 상당 부분이 잠재화될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한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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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1칭한 젓은 중장기적으로 볼 떼 북한의 겅제난 십촤로 기·중되고 있는 주민들의 일

틴-적 헹위들이 점차 지1끼직으로 된다면 이는 잎'으로 북한체 변동애 키다란 엉향을 미

칠 수1·/·1·에 엾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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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5-'97년)

i 9

4북한의 정치, 경제, A lA문화실태 분야>

0 북한사회주의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0 사회주의 경제의 체재전환에 관한 연구

0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있어서 개인, 사회구조, 국가의 논리

0 북한의 권력구조 및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연구

0 북한의 자립적 발전전략의 정치경제

0 북한의 자립적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0 북한사최주의 중앙 - 지방관계의 변화유형 예측

0 북한 지방행정 체계의 구조와 활동방식

0 북한의 도시정책

O 북 · 일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0 북한의 대외무역변화와 전망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노동정책

4통일정책 및 헙상전략 분야>

o 북한체제의 변촤시나리오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0 통일을 대비한 한민족 여성공동체 조성방안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0 대북한 핵억제정책과 합리적 선택

0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 · 미관계와 남 · 북관계

4남북교류 · 협상 분야X

0 남북한 교 역에서 준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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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l-한의 자-h-경제 무역지대 진출을 - 한 님-북겅헙 빈-전 11략

O 님-북이산가<의 고 령회.o]) 따른 이산가족문제 해걸대책

0 니- l-선A-지3L 깅·제헙력에 1:q-론 남북경제 공동위 가동 진릭1소1Z

0 닙- +헌· 여성고t- 횔성최. 1-u'인·

G 님-혁 헌의 41·깅 및 에너지에 3느한 AO/-헙릭 1·a·인-연2

(J 님'l;l-교jd-힙력 h[] · 제도 J;L완 및 빌-tI 빙-인'인<-'l'L

<暴留이早 대비 宙 이념문제 분야>

0 통일후 에상되는 색 한주1;11돌의 통 )사최 적응에 대한 연구

G 국1]rnl,의의 통31비용 지분의사 측정 (['[)

0 통일데비 3,t%-을 위한 징세{신매체의 이용실내와 환용7%-안 모섹

(3 통 J이후 긴·s-지여 회복에 판한 )
][]적 71구

G - ! VI을 전후-헨· 시기의 힌/·{엉3 1戌 -j(경에 $1한 연3L

0 북한 //-시계리의 특성분&-1과 통일후의 게 패러다임의 정립에 판한 언구

G 일비용과 %-일기-LP에 내한 의식과 그 긴징요인에 괸·한 실증적 졉근

C
l

-1한국 -Ill]의 기본원리로서 자-7민주주의 윈리

<番일촨경 및 통일교육 분야%

G 북 · 모·r교 교섭파 인본의 데북정첵

G 북한-인본 국교정상촤 교섭

0 동일환겅 조성各 위한 대북심리전 향싱-방안

0 통일교A의 교 수. 힉-y 준거설정에 관한 93L

0 대한V)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입의 P;q성 및 2/- 방)/]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l a

96년 ]I.. 
. . . 團 . 團 . . . . . . . 團 . . J

<통習정책 분야>

0 딘'북귀순지-의 한Af사최 적응럭 고 에 관한 정책적 대응IC2'안 연구

L') 깁정잎정귄 붕:Ly]시니-리오외- 한)(정% 대응3,t헝

0 骨일대비 J'L포·정책 횔·성최- )cA- J-에 All-힌 언[IL

() 님-북한 통일헌11!]의 성 R])'1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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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러시아한안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연식 연구

0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0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0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 육방안의 모 색

0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0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0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0 통일이후 남북한 범체계통합빙안에 관한 연구

O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4남북교류 · 협력분야X

O 냠북한 신뢰구축

0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0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0 남북한 촨거래 및 큼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0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0 북한여성의 「여성의식」 에 관한 연구

0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0 북한 
"

언민"생활세계 언구

O 북한의 촤법 (話法)연구

0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통일환경 분야>

0 한 · 중콴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0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0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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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북이- 펑촤체 3'L성과 진망에 있어서 한 · 미 안EvL헙력관계의 의미와

역省'

() 북한의 대미접곤과 한국의 대 - Iq- B·

('네-]시아의 대)>l-한 정 의 1촤외- 한-3f의 대 -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l ·

97Id

'

ll 
.

l

<통일정책 · 暴習환경 분야>

() 분단비용과 통 1비- - 에 관 
')· 

인식x-1]고 방 . l-

0 한반도 -E 
- 1시 위기괸-리 )q-인' 인/l'L

-C- J 7 북한기7]의 사-h 회- 빙-안

G 님-북힌· 통힙-시 북한 
-:'·
f공%의 저리 rs-안에 판한 연구

0 昏 )frl [ 7{지- 싱-쇤·실 , 의 3L-A · <영01) 관한 언5'L

O VI긴--퉁 J운y의 주-S- Ac의 동힝[피· 퐁일정첵 %t성여1'L에 괸힌 인5L

O / l.자 최 IA y한 한121-도 평최-제제/p-축 1'-2'안

C) Le·[ 경제개'희의 북한수- - 기-능성에 데한 비Al-직 고 찬

0 중3(의 ]J 1반도 기본전카

o b 일 1 P 과거%2산에 괸 
'l· 

논젱 연구

0 북한 정J,t통신 시장의 이행검 적 &1밍-에 띠·론 정부와 기업의 데응진략

C) 힌-L·[교최의 J/ -l< 의에 A(y-힌- 연<IL

4북한실태 분야>

0 J1헌-의 주이싣데외- 북 헌지익 주택정첵 빙-힝c 설정을 위-한 연/

0 김정일체-세하 북한군 녈 군엘리트 연3L

0 해빙-직7 북한의 교%· · 분촤 실녜 )인3)-

0 식한주1;1J의 이미지에 데한 사최심리학직 인/]L

0 북w한 사최주의체게의 전촉1-과 <
I
l-조 적 제약

o l>P한사회의풍자적 · 은이적 X']-본분석을 통해-l>t 체제 안정도 펑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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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 인도지偏 · 남북협상분야X

0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0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o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0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 ·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G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o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콴성에 콴한 연구

<暴일교육 · 홍보분야>

0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0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 수프로그램 개발

O 인터닛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0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0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0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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